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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교회사 연구의 새 차원 전개 

역사를 사건의 나열이나 연대표， 또는 인명록으후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 

로 많다 . 역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기술하는 사람이 정확한 눈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역써l서 제얼 중요한 것은 역사를 보는 눈(사 

관)이다. 

참으후 많은 사관들이 우리 주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금도 이 

사관， 저 사관이 우열을 재고 있다. 식민지사관， 민족사관， 선교사관， 민족교 

회사관， 민중교회사관 

정수영 목사님의 이 책은 ‘신약교회사관’에 의해 교회의 역사를 기록했다는 점 

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추천시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에 의한 

교회사 연구의 새 차원 전개라고 확신한다 . 교회의 역사는 마땅히 이 사관에 의 

해서 기록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요즘은 초대교회를 그리워하고 초대교회를 본받으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 

선교도 기교나 세부적인 방법보다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 

려는 ‘능력선교'7} 큰 흐름이 되고 있다 . 교회의 모든 것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정수영 목사님을 택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교회사 연구를 

이끄는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다 . 

정 목사님은 자신의 신영양십을 지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신 분이다. 본 

추천자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이 역저 (力著)를 받야들고 

눈시울이 젖어오는것을막을수가없었다. 

이 책은 정수영 목사님의 칼날같이 날카로운 예지， 선명한 신앙자세， 외길을 

걸어온 학문연구와 일선목회의 값진 결정이다. 

한국교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으며 뜨거운 마음으로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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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새로운 신약교회 사관을 제언하면서 

오늘 내가 이 책을 쓰게 되기까지는 두 분의 영향이 켰다. 한분은 나를 미국 첨 

례신학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얼을 주선하고 협조해주신 검장환 목 

사님이고， 다른 한 분은 미국 신학교에서 침례교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 가르치시고 

모범을 보여주신 깅창엽 박사닝이시다. 

나는 1978년 미국 Virginia주 Lynchburg에 있는 Liberty Baptist Theological 

Seminary에서 깅박사님 지도로 역사신학을 공부하였다. 이때 나는 신약교회의 원 

리를 존중해야 하는 새로운 사관을 배웠다. 내가 신약교회 중심의 사관으로 신학이 

달라지자 나의 신앙도 달라졌다. 그 뒤 나는 하냐님과 조국을 위해서 작은 봉사라 

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겨졌다. 

1982년에 귀국하여 목회와 함께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원에 가서 교회사 강 

의를 시작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도침례신학교， 목회대학원， 성서신학교， 성서 

칭례신학교 등에 강의를 해오고 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강의를 하는 중에 몇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첫째， 역사가 무엇이냐 효}는 데 대하여 다소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학교 강의를 

위해 여러 역사에 관한 책들을 섭렵하였다. 이런 중에 내가 깨달은 것은 역사란 역 

사를 보는 이의 마음가짐과 눈가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서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예를 들어보면， 냐는 195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때 우리나라 구한 

말에 얼어난 동학(東學)사건을 통칭하여 동학난(東學홉L)이라고 배웠다 . 

그런데 1970년대 내가 대학원 공부를 할 때에는 동학을 혁명이라고 보기 시작하 

였다. 그래서 현금에 와서는 동학혁명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왜 다같은 사건 

을 가지고 어느 때는 난(亂)이라고 보고 이제 와서는 혁명이라고 보는가? 

이것은 사건을 보는 마음가짐과 눈(이것을 사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에 따 

라 다르게 서술되는 한 예에 불과하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 

를 어떻게 해서 알고 있는가， 우리의 지식 또는 견해들은 거의가 서구 유럽인들 또 



는 그들에게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나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물론 이것은 내가 공부해 오면서 느낀 학문적 

호기심과 상상에 불과하지만 잘 알다시피 최초의 신약교회는 중동의 팔레스단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교회가 크게 발전하고 성장한 곳은 먼 바다 건너 이태리， 프랑 

스， 독일， 영국 등이 주 무대가 된다. 그에 반해서 팔레스틴과 가장 가까운 애굽과 

시리아 지역 등에서는 교회가 크게 자라지 못한다. 

이들 애굽교회냐 시리아교회들은 회교도의 강압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 

렇지만 이 교회들이 대륙으로 건너간 유럽 교회들보다는 좀 더 신약교회의 이상에 

가깝지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고 이같은 상상은 중동을 여행하고 나서 유럽 

과 미국의 신학을 비교해 보면 가능할 것이다 . 

로마 카톨릭， 그리고 그것에서 다소 진전을 하려고 노력한 유럽의 개혁 교회들， 

그리고 미국의 신대륙에서 마음껏 자란 자유의 풍토 속에서 생겨진 신학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지식을 전수받고 또 그들이 전해주는 정보를 아 

무 비판없이 수용하지 않았던가. 이제는 우리에게도 새로운 눈을 떠야 할 필요가 

요청된다. 과거의 무비판적이고 무방비적인 상태에서 영향을 받은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 음마하고 재 해석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내가 깨달은 

역사에 관한 새로운 이해이다. 여기서 냐의 학문이 시작되었다. 

둘째， 새로운 눈，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는 영원히 변함없는 절대적 원 

칙으로서 확고한 규범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어야 할까 ? 그 
것을 나는 신약교회의 원리에 근거한 신약교회 중섬의 사관이라고 이름을 붙여본 

다. 

즉， 2천년 교회 역사 안에는 너무도 많은 각종 종파나 교파들이 생겨졌다. 이들 

각종 종파나 교파는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자기 것을 주장한 

다 . 그런데 저 모든 목소리를 판단할 규범으로서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효}는가 ? 
나는 그 유일한 판단의 척도는 신약교회의 원리가 가장 완전무결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연 로마 카툴릭교회가 자가들 교리와 기준에 맞 

지 않는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최하고 따문하고 극형에 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행한 얼이 옳은 일이고 극형을 당한 자는 이단이었다고 기록해 놓 

았다 . 그 결과 지금까지의 모든 견해는 이들의 견해에 의존하여 설명되고 있다. 

개혁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로마 카톨릭에서 개혁을 하겠다는 정열을 가진 개혁 

자들에게 기왕에 개혁을 하려고 하면 좀 더 철저한 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챙}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핍박하였다 . 

영국 국교회는 자가들 국교회 기준에 맞지 않는 비 국교도들을 탄압하고 추방하 

고 죽이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 윤리적 범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가 믿는 바 신앙이 그 당시 주도적 세력을 가진 자(R)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 

문에 죽었다 .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이단이라는 누명이 계속해서 역사 속에 연연하 

게 전해온다. 그런데 과연 이단은 누가 이단인가 ?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신약 
교회의 원리로써만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냐는 「재 침례교도들의 역사」라는 책을 번역하였다 .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정말 이단으로 정최될 사람은 자신이연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종파적， 교파 

적， 교리적 편견과 아집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을 것을 크게 확대하여 엄청난 만행 

들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 

역사는 과거에도 그러했지만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같은 우행이 반복될 것 

이다 . 여기서 나는 그가 아무리 큰 세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세력 자체가 중요한 것 

이 아니다 . 문제는 그가 신약교회 원리에 충실했느냐， 벗어났느냐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잘났다고 떠들고 우중 

댈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 원리의 기준으로 보아 틀린 자는 잠잠할 줄 아는 겸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동기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셋째，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관의 혼란이다. 필자가 교회가 우엇이냐 라는 

항목에서 잠시 언급했으나 오늘날 우리는 교회관의 혼란시대에 살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너무도 변질된 착각 속에 오염당하고 있다. 교회 역사에 

보면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대중에 봉사하고 섭기기 위해 존재할 

때에는 그 시대의 등대로 벚의 기능을 강당하였다. 그러나 교회가 크게 치부하고 

성공하여 대중 위에 군렴할 때에는 그 사회는 병들고 그 시대 문화와 정치는 부패 

하였다. 

나는 이 교회사를 읽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날 교회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위기의 순간을 밝히 보고 새로운 깨달음과 새 도전을 위해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는 이 교회사를 통하여 오늘날 만연되어가는 성공 우상시대의 장에서 깨어나 

엄위하신 주닝이 당신의 하신 말씀의 표준대로 살아가는 진솔한 그리스도인들을 보 

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터득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란다. 

바라기는 나의 건강과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계속하여 교회사 제 2부를 속히 완성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이 작은 거둠을 통해 전 세계에서 그리스도가 바라고 원하 

는 신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용기과 험이 되기를 기도한다. 

1991. 6. 1 

저자행당동 일우에서 정 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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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란무엇인가? 
역사라는 말에 대한 다양한 증언 

(1) 역사란 실례로써 가르치는 철학이다. (로마 유적의 비문) 

History is Philosophy teaching by exampl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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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 역사는 언류의 범죄와 우행과 재난들의 기록 이상의 것이 아니다 . (Edward 

Gibbon . 로마 제국의 흥망사 Oecline ond Fo l/ of the Romon Empire.) 

History is, . indeed, little more than the register of the crimes, 
follies, and misfortunes of mankind . ) 

(3) 지금까지 존재하는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λ에다 . (Karl MαX . 

공산당 선언， 1848) 

The History of all hitherto existing society is the history of class 

struggles . ) 

(4) 역사는 사람들에게 과거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판 

단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 이 다 . (Thomos Jefferson) 

History by apprising (men) of past, will enable them to judge of 

the future 

(5) 역A바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의 주관11 따라 기술한다 . (Benjar떼Historians relate, not so much what is done, as what they would 

have believed 

(6) 역사란 인간들이 걸어온 삶의 자취이다 . 정확히 말해서 역사란 없고， 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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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띠름이다 . (Emerson) 

There is properly, not history, only biography. 

(7) 역사란 과거의 사건을 특정한 사판11 따라 해석한 것을 가지고 미래λ}에 교 

훈을 얻게 히는 것이다. (정수영) 

2. 역사를보는두가지 견해 

앞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그러면 현재까지 정립되어 있는 

역사관은 어떤 것이 있는가? 

(l) 순환사관(윤회적 사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현재의 사건들은 모두가 

다 과거에 있었던 것이 반복되고 되풀이 된다고 믿는 사관이다. 예컨대 불교， 

한두교， Hellenism에서는 똑같은 원리가 무한히 반복되고 되풀이 되어 전개된 

다고믿는다. 

현생은 반드시 전생의 인연으로 이어지고， 미래의 삶은 전생에서 다시 현생으 

로 이어지는 반복이라고 본다. 

이 사관의 단점은 위기의식이 없고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음으후 추진력 

보다는 적응력을 선호한다. 

(2) 진행사관(수직적 역사관) 

역시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으며， 역사 속의 모든 사건들은 반드시 같 

은 사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견해이다. 

예컨대 Hebraism과 기독교는 시작과 종말을 반드시 믿는다 . 이 사관의 장점 

으후는 추진력이 있고， 항상 새로운 가능성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헥명을 

통해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적극성이 그 특정이다 . 

3. 교회도 역사가 있는가? 

우리가교회사를배우려고한다. 그렇다면 ‘교회’가무엇이며， 이 교회는하나 

님의 주권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들의 역사처럼 교회도 홍망성 

쇠의 역사가있는가? 

여기에 대해 ‘교회’ (보이는 교회)는 2천년 동안 인간들의 역사처럼 계속되어 

왔으나 ‘참된 교회’(보이지 않는 교회)는 인간 역사 위에서 항상 건재해왔다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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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교회도 역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냐 이 교회는 언간들에 의혜 

수난당하고 짓밟히고 부꽤하는 등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인간들에게 지배당하지 

않는산교회의 역사를따로지니고있다. 

우리는 이 두 사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 

가 숭리하는 것을 제대로 볼 줄 알 때에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배운 보람이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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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적 • 사회적 배경 

져12 장 

초대교회의배경 

초대교회는 유대나라 수도 예루」랩에서 시작되었다.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유대나라는 로마제국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을 때였다. 그리고 유대나라의 국민 

들은 유대인， 헬라인， 로마언， 그리고 타 민족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져 나갔 

다. 

이같은 원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나라를 비롯한 초대교회의 밑거름이 되 

는정치적， 사회적 배경을알필요J~ 있다 . 

유대나라는 5개의 변방국가들과의 관계가 있다. 

@ 애굽 (출애굽과 해방) 

@ 바멜론 (나라의 멸망과 포로) 

@ 페르시아(포로의 석방과 귀환) 

@ 그리이스 (헬라문화와 언어생활) 

@로마(정치적 예속)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 사회적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자 . 

(1) 애굽시대 (BC1600-1200) Egyptian Empice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멜론 땅 갈대이에서 가냐안 땅으로 불러내셨다.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40뼈년 동안에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 

다 . 

400년 후에 저들은 모세의 지도로 다시 가니-안에 돌아와 다윗과 솔로몬의 통 

치로 다시 4-500년 동안에 강대한 왕국을 세운다 . 그 후 솔로몬왕의 말년에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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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은남북으로분열된다. 

북쪽의 10지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였으며 이 나라는 BC721년에 앗수르 

(Assyria)에 의해 무너지고， 념쪽의 2지파는 ‘유대 ’라 하여 조금 더 존속되다가 

BC586년에 바멜론에 의해 멸망당한다. 

(2) 바밸론시대 (BC606-536) Babylonian Empire 

BC586년에 완전히 포로되기 이전에 (BC606) 포로되어 갔던 이 민족은 포로 

생활 7(쳐년을보낸다. 그후 BC536년에 포로들이 본쾌l 돌아와성전 재건과 

함께 국민생활을 하게 된다. 

(3) 메대 • 바사시대 (BC536- 330) Persian Empire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풀려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재건과 신앙운동을 회복하 

려고진력한다. 이 무렵에 구약성경이 모두완성된다. 

(4) 그리스(헬라)시대 (BC330- 167) Greek Empire 

헬라의 역사는 신화로 가득차 있다 . 헬라의 시작은 사사시대인 BC12세기로 

추정된다 BC1()()()\켠경 다윗， 솔로몬시대에는트로이 전쟁과호머시인이 살았 

던때이다. 

헬라의 본격적인 역사는 첫 올럼픽 경기가 있었던 BC776년으로 추정한다 . 

그 다음에 BC500-331년에 바사제국을 무너뜨리고 헬라제국이 되었으며， 490 

년에는 'ot라톤’의 유래가 된 마라톤 전쟁， 480년에는 탤모팔레， 살라마전쟁이 

있었다. 페라클레스는 465-429l건， 소크라테스는 469-39잊켠에 활동한 에스라 

와 느헤미야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알렉산더 대왕이 BC3361년에 20세의 나이로 얘굽， 앗수르， 바멜론， 바사의 

지배아래 있던 동쪽 나라를 모두 장악한다. 그가 BC3 3낀켠에 펼레스턴을 침략 

하여 유대인들을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로 거주케 하고， 자기가 정복한 영토마다 

헬라 성읍을 건설한다. 그리고 헬리문화와 헬리어를 보급시켰다. 

알렉산더가 BC323년에 죽자 제국은 넷으후 분열된다. 동쪽인 시리아는 

Seleucus.가， 애굽은 Ptolemy.가 차지한다. 시리아와 애굽의 중간인 팔레스단은 

애굽에 속하여 BC301-1981컨까지 애굽의 지배를 받는다 . 이 무렵 유대인들은 

대체로 명화롭게 살았고， 알렉산드리아는 유대교의 중심지가 된다 . 

BCI981켠에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대왕이 다시 팔레스턴을 정복하여 팔레스딘 

은 수리아 왕조 지배로 되돌아간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Antioc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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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iphanes; BCI75-164)는 유대교 박멸정책을 썼다. (BCI68) 

예루잘렘 성전을 더럽혀서 제단에 돼지를 바치고， }upiter.제단을 만들고， 할 

례를 금하고， 성서의 사본을 없애고， 성경을 가진 지를 살해하는 등 유대교를 

없애려고하였다. 

이것이 자극되어 'ot카비’반란을가져오게 된다 .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정책에 분격하여 충성스런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 

킨다 . 제사장이며 애국자였던 Mattathias는 그의 다섯 아들 (유다， 요나단， 시 

온， 요한， 엘리아살)과 함께 에피파네스에게 항전하여 BCI65'켠에 예루살렘 성 

전을깨끗이 회복하였다. 

이것이 ‘수전절’ (Feast of Dedication)의 기원이 된다. ‘맛다디아카 죽고 그 

아들 ‘유다’가 계승하여 제사와 정치를 관할한다. 이때로부터 10<Jt건간은 독립된 

유다를 다스리는 독럽시대 , 또는 마카비시대 (Maccabee, BC167 -163)라고 한 

다. 

(5) 로마시대 (BC63-AD476) Roman Empire 

BC63년에 팔레스틴의 유대국은 로마의 ‘폼페이’장군에 의해 정복된다. 로마 

는 팔레스인을 에돔(에서 후손) 자손인 ‘안티파탤페게 통치자로 임명하자 그는 

그 아들 ‘헤롯’에게 유다의 왕을 계승시킨다. (BC37-3) 

‘대 헤롯’은 유대인들에게 호의를 보이려고 성전을 수축， 재건한다. 그러나 그 

는 잔인하여 베들레햄 어린이들을 살해했으며(마 2: 16) , 부인을 10명이나두 

어 많은 아들과 손자들이 신약교회시대 때 활약한다. 

이상이 유대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역사의 줄거리이다. 그리고 이들 각 나라 

와의 관계 속에서 성경의 귀한 사건들이 생겨진다. 예컨대 애굽과 출애굽 사건， 

바벨론 포로와 유대교 회당， 그리고 환국하지 않고 산재한 디아스포라’ 또， 그 

리스 헬라시대에 생긴 ‘코이네걷}는 신약의 원어， 그리고 바리새파， 서기관， 사 

두개파 등 모든 것들이 위의 정치적 사건들 속에서 하나씩 생겨진 것들이다 . 

그러므후 우리는 이들 정치사와 함께 형성된 유대의 각계각층의 성격과 내용 

을알아야할필요가있다. 

2. 문화적 • 종교적 배경 

앞서 언급한 대로 유대인은 각 제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것을을 창출하 



게 된다. 이제 그대표적인 것들몇 가지만살펴보자. 

(1) 회당 (Synag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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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의 회당제도는바멜론포로기간 (BC606-536)중에 생겼다. 유대인들이 

고콰11서 정상적A로 살 때는 성전에서 제사행위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바멜 

론에 의해 성전은 파괴되었고， 민족은 각처로 흩어져서 제사가 불가능했다. 

이 무렵 포로중인 유대인들이 성전 대신 회당에 모여서 율법을 강론했고， 시 

편을 낭독하였다. 이 무렵이 유대교의 틀을 갖추는 시기이며， 포로 후 환국해서 

도 성전과 함께 회당제도가 각 동리마다 보편화된다. 

이 회당제.'rJt 생긴 후에 새로이 생긴 직제가 있다. 그것은 소위 ‘서기관’ 

(Scribe) 또는 ‘율법사’라는 랍비들이다. 이들이 처음에는 성서를 복사하는 일 

을 하였으나， 치츰 성서 연구와 해석을 하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 

(2) 디아스포라 (Diaspora) 

유대인들이 포로 귀환 때 다 귀환하지를 않았다. 그들은 바멜론， 앗수르， 시 

리아， 베니게， 소아시아， 헬라， 애굽， 북쪽 아프리카， 로마 등(행 2: 9-10) 

각처에서 흩어져 살게 된다. 이들은 각 나라에 살면서 회당을 중성한 종교생활 

을 했는데 후에 그것이 바울의 세계선교의 디임돌이 된다. 

(3) 바리새인 (Pharisee) 

바리새파는 BC3세기경 마카비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생긴다. 즉， 헬라가 유 

대를 점령하여 유대 국민들을 헬라화시키려고 할 때 국민들 간에는 두 가지 반 

응어 나온다. 즉， 모든 유대인들이 시세조츄11 맞게 헬라~1 적응하고 헬라문 

화를 포용하지는 부류가 있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유대나라의 모국정신은 

모세의 율법 준수에 있다고 믿고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격야된다고 주장하는 부류도 있었다. 여기에서 후자가 바라새파의 기원이 된 

다. 

이들 바리새인들의 처음 동기는 순수하고 신앙적이었으나 치츰 세월이 흐르는 

동안 후에는 독선적이고 위선적이며 형식적인 사람들이 되어갔다. 그래서 예수 

념으후부터도 책망을 당한다. (마 23장 참조) 

(4) 시두개 인 (Sadducee) 

시두개인도 바라새인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 같다. 이들은 제사장을 

돕는종교적 관리언이면서도다분히 비종교적이었다 . 이들은자진하여 헬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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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아들이고 마뻐l 종교전쟁에도 참가하지 않고， 소수이긴 하나 부유히여 크 

게 영향력을 발휘했다 . 이들은 ‘산헤드린’ (Sanhedrin) 공회를 어느 정도 지배 

했다. 

(5) 공회 (Sanhedrin) -막 15: 1, 아랍말로 산헤드련 

BC3세기경에 시작된 유대인의 최고기관이다 . 

이 구성은 71명으후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족장 흑은 

가장) 3계파로 구성되었고， 대제사장이 사회를 했다. 그래서 71명이 되었다. 

산헤드련의 가능은 종교적， 도덕적， 또는 정치적 일까지 하였다. 종교기능으후 

는 유대인 전체를 관리했고 (행 9: 2) , 정치적으로는 사법권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되 (마 26: 3, 행 4: 5, 6: 12, 22: 30) , 로마 정부의 비준을 얻어야만 

집행할수있었다. 

산헤드련의 행정기능으혹는 세금 받는 얼이 포함되었다. 로마제국은 황제 아 

래 각 식민지 국가들 위에 총독이 있었다 . 총독은 지방관이나 성읍의 원로훨l 

게 세금징수를 위임하였다 . 이렇게 되자 총독의 위임을 받은 산헤드련은 그 일 

을 세금 청부인언 세리에게 맏켰다. 따라서 세리는 로마 정부의 세금을 직접 걷 

어내는 임무 수행상 백성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듣게 되었다 . 

(6) 엣세네파 (Essenes) 

엣세네 수도단의 기원은 마카비전쟁 약 5α건 전부터 시작된다 . 이때는 바사제 

국이 무너지고 그리스 • 헬라제국이 한참 전성기 때였다. ‘실루싣’ 왕조는 희랍문 

회를조직적으로강요하기 시작하였다. 저들은새로운정치， 사회， 문화의 압력 

으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의 종교가 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은 왕권이 무너졌고， 국민이 전 세계로 흩어진 때라 종교와 정치가 흔란을 거듭 

하고있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종교지도자 ‘에스라카 이방 족속들과의 분리를 주장하고 

(에 10: 11) 모세의 율법 준수를 더 철저히 도모하며 외래문#’l 반기를 들었 

다. 여기에 대한 헬라의 강력한 탄빵l 안티오커스에 의해 자행되자 이것이 결 

국마카비 전쟁으로비회된다. 

에세네 수도단은 마카비 전쟁 직후어1 일어난다 . 주전 1세기 경에는 사해 근처 

‘엔게디 ’에 모여 공동생활을 하였다 . 이들응 노동을 하여 삶을 영위하고， 유무상 

통하며 사유재산을 부인하고 소박한 단별 옷으로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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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숭배가 극심했고 육좌 거절， 흔언 부정， 노예제도 반대， 맹세를 중히 여 

기고 영생을 믿였다. 회원은 바라새언， 서기관， 사두개언 등 누구냐 다 받았다. 

침례 요한도 여기 출신인 듯하다. 이것이 쩌l기에는 기독교와 유대교로 홉수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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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회의시작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 직접 세우신 기관이 둘이 었다 . 하나는 가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교회이다 .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 주선 최대의 축복이다 . 

1. 교회는어느때 시작되었는가? 

교회의 시작을 어느 때로 보얘t 하는가? 여기에 대한 견해는 여러 가지로 

다양하다. 어떤 이는교회의 정신적 기원을추리하여 에덴동잔때부터 있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라고 하고， 또 모세의 회막 때 

부터라고도 하는 이도 있다 . 

그와 달리 그리스도를 중심한 교회 시작을 주장하여 그리스도 탄생 때부터， 

또는 그리스도 부활 때부터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가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명백한 객관적 근거 위에서 이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 

@ 성경의 말씀에 근거하면， 
마 16: 18ol]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 (1 will build my 

church)라고 하신 예수님 F는댐펙l 의하면 그 이전까지는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디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각종 추리는 모두 공헌l 불과하다. 

그 다음에 엽 1: 22에서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He 

gave him)고 하셨다. 여기에 보면 그가 이미 교회를 주셨던 것으로 말씀되고 

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가이사랴 벌립보에서의 신앙고백 사건) 

이후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를 쓰기 이전 사이에 교회가 탄생된 것 

이다. 그렇다면 그때가 어느 때일까? 

@ 하나님의 전체 인류 섭리 역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시고 역사플 이끌어가신 성부시대가 구약시대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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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아들이신 성자께서 친히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신 복음서 시대가 성자 

시대라고 할 수 있다 . 그 다음헤는 성자께서 자기 대신 다른 보혜사 (요 14 : 

16)를 보내셔서 성령이 지배하는 성령의 은혜시대가 있다 . 

이 성자시대와 성령시대를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듯이 성부시 

대와 성자시대를 구분하는 데도 어려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는 성 

부， 성자， 성령 모두가 함께 하는 시대였지 이들 중 어느 분만 따로 역사한 시 

대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시기가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다. 

즉， 요 7: 39011는 “예수께서 아직 영굉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칙 저회 

에게 (제자들과 성도들) 계시지 아니하시더라”고 한 말씀은 성자시대에 아직도 

보편적 성령은 없는 것으로 말씀되었다 . 

또 요 20: 22에서 “저회를 행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하 

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è-F’ (행 

1 : 5)하고 행 1 : 혀l서도 “오직 성령이 너회에게 임하시연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 

그런데 행 2: 1-쩨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는 기 

록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사도행전 1장과 2장 이후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강렴절 이후가 신약 

교회의 탄생으로 믿어진다. 

Q)성령의 사역에 있어서도오순절이 기점이 된다.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연 구약시대 천지창조 때 (창 1: 26) , 인간 창조 때 (창 

1 : 26)에도성령은역사하였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특수 

한사영자에게 주어지는경우가많다. 왕(삼상 16: 14) , 제사장(삼하 12: 7) , 

선지자 (삿 6: 12야하， 삼하 12장)， 예언자 (미 3: 8)등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 

기 위한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는 전혀 다르다 . 

즉， 행 2: 17-18 말씀대로 모든 육체， 즉 자녀 ，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 

종등구분하지 않고다주어진다. 

또 구약 때 성령은 한 번 주어졌다가 그가 벙죄하고 사명을 강당하지 못하면 

그 성령은 곧 떠나고 말았다. 그 예로 사울왕도 성령으후 예언을 하였다(삼상 

10: 10, 19: 20 참조). 그러나 그 사울왕이 악신이 작용하여 (삼상 19: 19) 평 

생동안다윗을추격하다죽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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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윗은 그가 범죄한 후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시 51: 11) 

라고 기도하여 성신이 소멸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신약 때는 전혀 다르 

다. 

사도행전 2: 3혀l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성령은 계속하여 충만해서 (챙 4: 8) 

끝까지 충성하는 사렴들이 된다. 베드로가 그러하였고， 바울도 그러하였고， 모 

든사도와초대교회 성도들이 다그러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전혀 다력l 된다. 따라서 

오늘날의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날을 시발로 하여 시작되었다고 결 

론내릴수있다. 

2. 신약교회의 공통점은 어떤 점이 있는가? 

신약교회의 모렐을 살펴보자 . 

여기서 신약교회의 모탤이라 함은 신약성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공통점을 말 

한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그것은 오늘날 신약교회 이후에 생겨진 역사적 산 

물로서의 교회들은모두가왜곡되고굴절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이 아무리 자기들이 모 교회의 모델이라고 주장한다 해도 신약교 

회 모습과는 너무 동떨어져 었다. 또 종고!7ß헥 이후 수많은 개혁교회들이 자기 

들이 가장 원시적 교회의 이^.f-을 접근했다고 주장해도 그들 역시 신약교회와는 

거리가 멀다 . 더구나 오늘날의 수많은 현실 교회들은 더욱 그러하다 . 

이같은 전제하에서 영원히 변할 수 없는 대 원칙에 바로 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약교회의 틀을 살펴보도록 하자 . 나는 여기서 신약교회의 모델로 127}지 

를 제시한다. 미리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신약교회가 오늘날도 필요하냐 하는 

문제와 또 오늘날에도 신약교회가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 

여기에 대해 나는 분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신약교회의 정 

신대로 사는 교회라야만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념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 

(1)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는 교회 

이렇게 말하면 이 지%써l서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상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 

느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실^.f-을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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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마카톨릭교회 

이들은 신앙과 행위의 근거 규범으로 세 가지 근거를 갖고 있다. 저들은 성갱 

도 믿고 전통 (Isdorian 교령집에 비롯된 각종 교회의 회의 결정， 교횡들의 지 

시문서， 성자들의 가르침)을 믿는다 . 또한 아울러 그리스도 대리자인 교황의 지 

시를 성경과 동등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일 수 없다. 어 

떤 변에서는 성경은 전체 신앙 중 30% 정도의 영향력을 끼칠 뿐이다. 

2) 개혁교회들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기타 모든 교회들을 보라 . 저들은 성경만 믿는다고 

하면서도성경에 없는신조， 신앙고백， 그리고또한총회정관， 규약， 회칙， 헌 

법 등 성경에 의한 정신을 반영하려고 했다기 보다는 다수가 모인 인간들의 편 

리에 근거하여 관할하고 통솔을 위한 행동지침에 의해 움직여가고 있다 . 

이같은 팎에나 회칙들이 다양한 의견들의 난립을 억제하고 질서유지상 현실 

적으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간사한 인간들의 심성은 현실적 

필요 이상으후 자기를 유리하게 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려고 히는 수단으로 악용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이같은 현실적 필요성 인식보다는 근본적으후 

신약교회처럼 모든 것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은혜롭게 처리하던 그 관행이 다시 

금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 

신약교회가 성경만을 최고의 권위로 삼았던 실례를 보가 . 

행 13: 1-3의 안디옥 교회의 회무처리 

행 15: 6-29의 예루살렘 교회의 안건처리 

마 19: 15-17의 교회에서의 문제처리 

요 8: 3-11의 간음한 여인을 처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 오늘날 모든 것을 상해l서 지시를 하는 조직체계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세계를 향각하려고 음흉한 저의를 갖고 조직과 지시계통을 만들어 논 것을 그대 

로 따력l 되는 관습적 사고방식의 추종일 뿐이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같은 

회칙 및 규정의 맹종자들이 아니라 서로가 성경의 정신에 피차를 존중하는 양보 

중심의 세계였다. 오늘날도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정신만 지켜진다면 회 

칙이 무슨소용있겠는가? 

(2) 믿는 자의 만언제사정권의 보장 

이것은 종Ji!.개혁자 Martin Luther가 내세운 주장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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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서 안에 이미 이 사실이 밝히 제시되고있다. 

마 23: 8- 1어l는 ‘형제라고 하라’고 했고， 

뻗전 2 : 쩌l는 ‘왕같은 제사장인 성도들은 왕이며 또 제사장’이라고 했고， 

히 13: 11-15011는 ‘찬미의 제사로 우리도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이같은 성서적 근거 위에서 믿는 성도가 다같은 평등의 제사징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숙지하고 었다 .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다 평등하지가 않다. 

카톨릭 : 사제는 신부 (fathers)라고 해서 신과 인간과의 중간존재로 서열이 정 

해져 있다. 또 미사 때마다 신자에게 배찬은 금지하고 있으며 고해 때 사죄를 

선언하고 교황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로 간주하고 있다 . 

개혁교회 : 목회자는 성직써며 목회만이 성직으로 고집하는 것도 과거 교권 

주의 또는 교회주의의 유펄이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어떤 이가 지도자이고 또 다른 이는 교사로 일하였으되 그 

들이 모두가 한 형제자매의 원리에서 유지되었다. 오늘날 교직계급이 많고 다양 

하기 때문에 목회자와 일반 신도를 구분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 신도들 λ에에 

도 완전하게 계급과 같은 것이 존재하고 있다 . 

신약교회는 목사이든 신자이든 모두가 다 동일한 평등성을 실천하였다 . 이 분 

야에 대해서는 따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으후 본다 . 

(3) 독립 개교회 중심의 행정정치 

신약교회는 예루살렘교회 (행 2장) , 사마리아교회 (행 8장) , 안디옥교회 (행 

13장) , 빌립보교회 (행 16장) , 데살로니가교회 (행 17장) , 고린도교회 (행 18 

장) , 에베소교회 (행 19장)가 있다. 

기타 모든 교회들은 개 교회가 독립해서 자치적으혹 행정을 해나가는 독렵교 

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예루랩l교회가 사마리아교회 일어l 협조는 하나 간섭 

은 하지 않았고， 안디옥교회가 모 교회가 되어서 다른 교회들을 다스리지 않었 

다. 

오늘날 카툴릭을 비롯한 모든 개헥교회들은 총회， 노회， 시찰회 등으후 각종 

제도적 간섭 기관들이 있다 . 저들이 상회가 되어서 어떤 형태로든 존재하는 한 

은 독립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 . 따라서 지방회， 총회도 협력기구 이.AJ-이어서는 

안된다. 



33 

(4) 두 가지 (목사와 집사)만의 직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 현재 거의 모든 교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권찰， 전도사， 강도사， 준목， 감독 등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서는 목사(감독)와 집사만의 두 직분을 갖고 있 

었다고 할 때 오늘날의 현실 교회들이 모두가 반발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같은 원칙이 옳은 것이냐 아니냐 허는 검토가 선행된 다혐l 적용 

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그것을 다시금 고려해 볼 문제이다. 오늘날의 현실이 다 

양한 직분을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옳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의 원 

형은 어떠했었는데 오늘날의 현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고본다. 

1) 감독(목사)직 

현재 오늘 우리가 ‘목사’라고 부르는 호칭이 크게 일반화 되기 시작한 것은 종 

교개혁 이후부터이다. 성경에 보면 목사란 관뻗는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다(엽 4: 11) . 그러연목사， 또는검독， 또는장로라는호칭이 언제부터 비롯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직분의 어원과 역사적 발전과정을 바로 알이야 한다. 

우선 구약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직분명이 많이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고찰할 여유가 없고 오늘 우리의 관심의 대상언 목사의 원형은 무엇이었던가를 

살펴보도록하자. 

구햄l는 모세가 활약하기 이전에 애굽 병에 장로들이 있었다(창 50: 7) . 모 

세는 애굽어1 있었던 장로제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장로제도로 옮겨진 것을 

보게 된다(출 3: 16, 18) .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을 심L아 모 

세를돕는조력자를삼는다(출 18: 21). 

모세는 그 뒤로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을 의논한다 (출 19: 7, 레 

4: 15 , 신 5 : 23 , 21: 2, 22: 15- 18, 25: 7-9, 29: 10, 31: 28) . 모세 후 

에 여호수아 때도 장로들이 지도자 노릇을 한다(수 8: 33, 9: 11 , 23: 2) .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윗왕 때도 (삼상 30: 26) , 아합왕 때도 (왕상 20: 7), 

예레미야 때도(렘 26:17) , 에스겔 때도(겔 8: 1, 11-12) 계속하여 지도자 

노릇을행사한다. 

이같은 장로들은 신믿베도 그대로 계승한다. 그런데 신약에서의 장로들은 분 

명하게 두 가지로 달리 표현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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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과거 구약시대와같은맥락에서의 장로가존속한다. 신약에서는사복 

음서와 사도행전 13장까지에는 분영히 구약적인 장로들이 그대로 존속된다 . 이 

무렵의 장로들은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함세하여 예수를 박해하고 죽이려는 

일에 열심한장로들어였다. 

다음 성경들을 참조해 보라. 

마 26: 3 ， 57'에는 장로들이 대제사장 7l야바와 함께 예수 죽이기를 모의함 . 

마 27: 1 ， 3 ， 12 ， 20 ， 41에는 장로들이 군중들을 선동함. 

막 14: 53 , 15: 1, 녹 22: 52 , 행 6: 12등 참조 

이 모든 성경을 종합해보면 예수념 생애에 있어서나 초대교회 시작 때에나 사 
도들이 활약하던 때의 장로들은 예수를 원수같이 여기던 사람들이었다. 

둘째는， 사도행전 14장 23절 이후에 나타나는 장로들은 전혀 다르다. 행 

15: 2, 16: 4 , 20: 17, 21: 18 등에는 장로들이 사도들과 동역하는 장로들로 

설명되고， 행 23: 1째l는 과거 구약적 장로도 그대로 존속해 오는 것을 볼 수 

있다(행 24: 1, 25: 15 등에도 구약의 장로가 존속함). 

그런데 사도들은 과거 구약의 장로 제도를 사도들이 전혀 새롭게 적용하는 것 

이 서신서들에 나타나고 있다. 다음 성경을 차례로 얽어보자. 

행 20: 17절과 28절에는에베소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라고한다. 

바울 사도는 임전 5: 17에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말한다. 그는 누구언가? 
그들은 가르치는 일과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하는 감독을 뜻한다. 

베드로 사도는 약 5: 1왜l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라고 한다 . 

야고보 사도도 약 5: 1쩨서 ‘장로’가 병문안 때 청할 자라 한다 . 

요한사도도요이 1 : 1과요삼 1 : 1에서 자기 자신을장로라한다. 

또 계시록 24장로 (계 4: 4)는 5 : 5, 8 , 11: 16, 19: 4 , 12지파와 12사도 

(계 21: 12-14)인 것을 말하고 있다. 

여가 행 14장 이후의 ‘장로’들은 과거 구약의 장로가 아니다. 이들은 곧 사도 

들 자신이었고， 사도들이 주념의 사역을 위탁하도록 맡긴 사람들을 장로라고 했 

다. 

아울러 이들 장로들은 다른 이름이 ‘감독’이었다. 

장로와 조똑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증거는 다음 성갱이 증영한다 . 

행 29: 17절과 28절에는 장로와 감독이 다같은 사람들이였다. 

딛 1 : 5절과 7절에는 장로와 감독이 나오는데 이 경우도 다같은 사람을 다르 

게부르고있다. 



임전 3: 1-7에는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다. 

벌 1 : 1에 검독과 집사와 성도들이 교회의 구성원임을 말하고 있다. 

벤전 2: 25에 감독직을 말한다. 

35 

여기에 보면 장로와 감독은 다같은 한 직분으로 설명되었다. 그리고 목사란 

말은 단 한 번 (엠 4: 11)밖에 언급된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용어들을 정리해야 

할필요가있다. 

a ‘장로’란 호칭은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전승되어 오던 직분이기는 하나 사 

도들은 과거의 좋지 못한 개념을 사도들이 X댄들과 복음전하는 자의 의미로 그 

개념을 바꾸어 놓았다. 고로 장로는 어디까지나 구약적 전승을 살련 새 개념이 

다 . 

b 감독은 유대인이 헬라문화권에 젖어살면서 헬라문명의 개념에서 다스리고 

관장하는 개념으로 감독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 

c 목사란 영적 개념으로 어디까지나 섬기고 봉사하는 옥자의 정신에서 비롯 

된용어이다. 

아울러 신약성서에서의 ‘장로’ ‘감독’ ‘목사’는 한 사람이 갖는 직분이었다. 그 

런데 이것이 2세기 때 조금 달라지고 3세기 때 조금 더 달라진다 . 그러다가 16 

세기에 와서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묘로 신약교회의 정신을 따르려면 16세기 

에 와서 목사와 장로를 따로 구분한 장로교 창시자 Calvin의 해석과 제도를 따 

르지 않아야 할 것이다 Calvin 자신은 옛날 구약에 있었던 장로제도를 복원해 

야 한다고 하면서 신약의 개념이 아닌 구약의 제도로 후퇴시켜 놓았다 . 그러므 

로 장로제도는 신약정신이 아난 구약의 계승인 것이다 . 

2) 집사직 

성경에 ‘집사’란 말이 나온 곳은 다음뿐이다(롬 16: 1, 빌 1 : 1, 임전 3: 8, 

10, 12, 13) .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전부가 남자들만이냐? 여지들도 포함되느냐? 여기 

에 관해도 다수의 견해는 남자들만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롬 16: 1에는 ‘교회 

집사(우리말 성경은 ‘일꾼’으로 번역됨)로 있는 우리 자매 봐봐’라는 말씀을 따 

라 여집사 인정론을 주장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우리는 신약교회가 두 가지 (목사 곧 감독과 집사)만의 직분을 가졌었다는 데 

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날 목사와 장로를 갈라논 현행제 

도는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역사적으후 보면 1541년 11월 20일 장로교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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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자 John Calvin이 만들어낸 결과이다 • 여기에 대한 근거는 종교꽤혁 역λ}에 

서증명되고있다. 

이제 4-- 50()\건의 전통을 세운 Calvi뼈 해석을 따를 것인가 ? 아니면 2000 

년 전에 하나님으후부터 직접 계시를 받으며 기록한 사도들의 전통을 따를 것인 

가? 그에 대한 결단은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결정할 문제인 것 같다. 그러나 

분영한 것은 신약교회에서의 장로와 감독과 목시는 하나였다. 이제 이와 같은 

성경적 시질과 역사적 사실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었다. 그것은 이같 

은 사실을 예전에 미쳐 몰랐던 사람은 이제부터는 과거와 달리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타협한 이들은 회개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려워도 잘 견딘 사람들은 계속하여 용기 

와 응지를 갖고 신실한 말씀의 수호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5) 두 가지 (침례와 주의만찬)만의 의식 

오늘날 지상의 교회들이 시행하고 있는 교회 의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 로마 카폴릭교회 : 영세 (세례라고도 함) , 견진， 고해 , 미사， 결혼， 도유， 서 

품등 7가지 의식 

·루터교회:세례，성찬식，고해 

·개헥교회:세례，성찬식 

그런데 어떤 것이 과연 성서적인가? 

여기에 관해 신약성서에는 침례와 주의만찬뿐이었다는 게 사실이다. 지금 침 

례냐 세례냐 하는 문제가 가끔 대두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점에 관해 살펴보도 

록하자. 

1) 세례와침례의 구푼 

a 먼저 신약성경 중에서 침례받으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른 이들에게 침례 

준 사실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 마 3 : 160’l는 “예수께서 첨례를 받으시고 곧 물 

에서 올라오실 새”라는 말씀이 있다. 

여기에 보면 세례는 방 안에서 가능하므로 물을 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예수념 자신이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물 속에 장겼다가 다시 올라오셨음을 뜻한 

다. 

또 행 8: 38- 39011 보면 벌립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에게 물 속에서 침례를 주였다. 요 3: 2해l는 애논에서 침례를 주는데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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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묻어 많았기 때문이라고했다. 행 19: 5에도바울이 에베소교인들에게 침례 

를주었다. 

신약성경의 의식은분명히 침례였다. 다음성경을참조하라. 

마 21 : 35 , 막 10: 38 , 녹 12: 50, 행 1:21 , 13:24, 골 2: 12, 마 3 : 

11(요 1:26, 31 , 33) , 행 1: 5, 10: 47 , 11: 16, 행 10: 48, 16: 15, 고전 

10: 2, 12: 13, 갈 3: 27 

b 침례의 정신과 의식이 성경에 선명하다 . 

롬 6:1-11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성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물 속에 장그는 행 

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지내는 것의 상징이고， 잠겼던 폼을 다시 일으 

켜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을 상정하는 것이다(롬 6: 8) . 

오늘날의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을 상정하는 것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뜻 

하는게 아니다(갈 2: 20참조) . 고로성경의 의식은침례가맞다. 

c 침례의 어원을추적할때 침례가성서적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되어 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은 ‘Baptism’이라고 

되어 었고， 일어 성경도 방티스마’라고 되어 있다 . 

영어나 일어는 헬라어 원문 ‘βmrn￥La’로 그대로 음역한 것이다. 이 말은‘ρa 

πTLSêLV’(동사형) , 영사형으로는 ‘βa7ITl야La’또는 ‘β'a7cTU5J1.CY5’에서 왔다 . 

모든 고전 헬라어 사전에 보면 ‘잠그다’ (immersion)라고 설명되어 있다. ‘β 

aπ"Cl야La’를 ‘씻는다’ (Wash)거나 ‘뿌린다’ (Sprinkle)로 설명한 사전은 한 곳 

도없다. 

그런데 ‘침례’ (immersion)가 핍박 때문에 기피현^J-이 생길 때 (고전 15: 29 

-34 참조) 그 다음으로 변형된 것이 ‘관수’ 6훌'Jç)법이다. 관수 (affusion)란 수 

세자를 물 가운데 세워두고 시세자가 그릇으로 물을 수세자의 머리 위에 세번 

붓는방법이다. 

그같은 축소된 의식이 그 다음에는 ‘살수’ 6짧'Jç)법으로 발전한다. ‘살수’ 

(Sprinkling or Aspersion)란 시세자가 울을 찍어가지고 수세자의 머리 , 또 

는 이마에 뿌리는 것을 뜻한다. 

d 침례와세례가어떻게 다른가비교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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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더니” 

요 3: 23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행 8: 36 “물 있는 곳에 이르러” 

행 8: 38 “둘 다 물에 내려가” 

행 8: 39 “물이 물에서 올라갈새” 

골 2 : 12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한 바 되고 ... 그 안에서 함께 일 

례는 장사지냄 l침례는 물 속에 

상정도 다시 l장사지냉과 물 밖 

으키심을 받았느니라부활되는 상정도|의 부활의 뜻이 

전혀 없다 |있다. 

갈 3: 27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세례는 머리 부분|침례는 전신이 새 

하여 침례를 받은 지는 그리스도로l만 전달되고 몸 l옷을 입는다는 상 

옷업였느니라전체 옷을 입었다|정이 있다. 

는상정이 없다 . 

벤전 3: 20-21 “물로 생명이 구원|세례의식은 무덤|침례는 죽었다가 

을 받았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저편에 있는 부활|다시 알아냐는 부 

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회를 구|을 보장하는 상정|활과 영생의 상정 

원하는표니 곧침례라” 

마 28: 190’l “너희는 가서 ... 아버|세례는 그리스도|침례는 100% 순 

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칭례를l 의 최대 명령을|종이란 응지가 있 

주고 . . . 폴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1100% 순종하는 것|다 . 

너희와 항상 함께 었으리라R 여기 그|이 아니고 언 

려스도의 명령과 약속이 있다이 변형시킨 것이 

라가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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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러 가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오늘의 세례는 신약교회의 의식이 아 

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세례는 신약교회에서 타락한 카톨릭교회가 변형시 

킨 것이고， 개혁자들도 이 점에서는 개혁을 못하고 그대로 따르고 말았다 . 그러 

나 개혁자 자신들 (Calvin이나 Wesley 등)은 ‘침례’가 성서적이라는 확신은 갖 

고있었다. 

그러면서도 과감하게 시정을 못한 채 그대로 전승되어 오고 있다. 이제 신약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려워도 성서로 돌<>~7l야 할 것이다 . 

2) 주의 만찬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의 만찬’이라고 하지 않고 ‘성만찬’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주의 만찬이라고 했다(고전 11 : 2이 . 그런데 성만찬 

(Saccament)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교회의 산물이다. 저들은 무엇이든지 신 

령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큰 권위의 근거를 만들려는 교권주의적 산물로 

‘성만찬’이라고 하였다 . 

주의 만찬에 관한 각 교파의 견해는 조금씌 차이가 있다. 

a 로마 카툴릭교회 : 화체설 (Tcansubstaintiation) 

카톨릭에서는 “이것은 내 몸이니"(고전 11 : 24)라는 말씀을 근거로 하여 떡 

과 포도주는 성령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b 루터교회 : 동체설 (Consubstantiation) 

동채셜은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때 그 물질은 곧 그리스도의 몸 

과피가된다는것이다. 

c Calvinism: 영적 현현설 

칼빈은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여기 나타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 

다고하였다. 

d Zwinglian: 상정설 

쪼벙글라는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정동}는 것이라고 하였다 . 

e Anabaptists: 기념설 

재침례교도들은 주의 만찬은 주념의 살도， 피도 아니고 다만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식일 뿐이라고 하였다 . 이같은 

다%탓} 주장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성서적인 견해일까 ? 내가 믿기에는 고전 
11 : 2쩨 “이것을 행해1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기념설’이 가장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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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고본다. 

(6) 믿는 자(영접한 자)에게만 실시하는 침례의식 

무슨 말이냐 하면 부모의 신앙을 보고 세례를 준다든가， 또는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신앙고백이 없다면 어떤 다른 목적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동기라 

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으후 지적할 수 있는 잘못은 ‘유아세례’ (Infant Baptism)이다. 

유아세례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으나 3세기에 북아프리카 구브로인이 최초로 

시작했고， 5세기 때 Augustine에 의해 카폴릭의 의전으로 실천된다 . 

이제 우리는 신약성서의 기록을 살펴보」자 . 

1) 우선 유아세례를 실시했다는 주장들을 내세우는 근거들을 점검해보자 . 

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기사들을 예로 든다면， 

a 행 10: 44-48에는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이탈리아 사람으로 군대의 백 

부장이었다. 베드로가 이 집에 초청을 받았으나 이방언이여서 거북하게 여기다 

가 환상을 보고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 중에 성령 

이 임해오고 방언이 터졌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가족에게 침례를 준다. 

여기서 유아세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고넬료의 가족에는 어린 얘l들도 끼어있 

었을 것이 아니겠느냐는 상상론을 펼친다. 그런데 성경은 저들이 침례받기 전에 

설교를 들었다는 사실은 갓난 어린애는 설교를 들을 수도 없거니와 저들은 성령 

의 체험도 없었고， 또 성경은 어린 아이의 침례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b 행 16: 31-3쩌l는 벌립보 감옥의 옥사장이 회개하여 그와 온 집안이 다 

침례받는기록이 나온다 . 

여기서 특히 33절에 ‘권속’ (all his house)이란 말이 있다. 이 말을 근거해서 

그 집안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상상한다. 여기에 대해 성경은 바 

울이 그 가족에게 침례를 실시하기 전에 32절에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고 하였다. 고로 침례 이전에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믿을만한 성인들이라야 하고， 그 가운데 영아나 유.o}가 끼었 

을 것이라는 것은 하냐의 상상일 뿐이다. 

c 행 18: 8에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회당장 ‘그리스보’ 가정 식구들에게 침례 

를준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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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온 집 ’ (all his house)이라고 했으니까 어린 이아도 있었을 것이라 

고 주장한다 . 이 본문도 그렇다(행 10: 8) . ‘온 칩 ’으로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 

다한 고련도 사람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고 했다. 

이 말씀들을 보면， 먼저 듣고 그 다음애 믿으니까 침례를 주었다. 복음을 들 

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영아나 유아는 해당되지 않는다. 

2) 유아세례 반대론자들의 주장 

a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어린 이이들에게도 침례를 베푸신 일이 없다(막 

10: 13-16, 요 4: 2) . 그리스도께서는 침례받기 전에 교훈을 명하셨고(마 

28: 19-20) , 또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히셨다(막 16: 16) . 그리스도는 그의 

명령을 변경시키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는 일은 불순종의 행위라고 말씀웹j다 

(요 14: 15). 

b 칭례 요한은 어떤 어린이도 침례를 준 일이 없었다. 그는 침례에 앞서 죄 

의 자백과 회개할 것을 주장했다(마 3: 6 , 8) . 

c 제자들은 어떤 어린이에게도 침례를 베푼 얼이 없다(행 2: 41) . 신믿해l서 

침례 받은 자는 침례 전에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d 유아세례는 어린 아이가 성장하여 개인적ξ로 침례의 뜻갚은 것을 받아들 

이고， 믿고， 이해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미리 박탈하는 행위이다(행 

2: 41) 

e 유아세례는 성서적 근거도 없이 중생을 약속하는 우행을 하며 , 중생되지도 

않은 자에게 중생의 거짓 믿t속으후 훗날 본인 자신이 회개의 필요성을 망각하게 

만든다. 

f 유아세례는 순수한 성서적 의식을 의식중심주의로 오도하는 나쁜 관행을 

만든다. 

g. 유아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순수한 믿음의 본을 따르지 않고 인간의 

손으호 된 의식을 믿음으로 사람을 믿도록 오도한다. 

h 유아세례는 중생의 체험 대신에 형식적인 신앙고백으로서 교회 회원이 되 

므로 실상은 불신자 회원으로 교회 회원을 구성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교회 회 

원의 표준의 저하를 가져온다(엽 4: 1) . 

유아세례를 실시할 때 후견인들에게 대하여 성취불가능한 비성서적 서약을 

하게 된다. 신약성서는 결코대부(代父)냐대모(代母) , 그리고 세례명 등이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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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은 이유들로 인하여 유..o}세례를 반대한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반드 

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의식에 의한 신앙고백 

을 하는 X에게만 침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도 이같 

은 관행은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다. 

(7) 핍박받는 신약교회 

신약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한결같이 핍박을 당한다. 우선 예 

수님 싹l도 핍략을 받엌j다.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믿k을 받으셨다. 사 

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 하여 예수를 핍박하였고 (마 22: 23 참조) , 바라새인들 

에게는 율법의 파괴자라 하여 핍박을 받으셨다 (요 5: 18) . 

예수님은 또 로마정부와 관리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고 (요 19: 16) , 형제들과 

(요 7: 3- 5) 이방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으셨다 . 이같은 핍박은 제자들도 마찬 

가지였다. 야고보 사도는 AD44년경 순교를 당했으며 (행 12: 1-2참조) , 벌럽 

(요 12: 20-22 , 행 1 : 13)도 순교를 당했을 가능성이 많다 . 전설에 의하면 베 

드로도 순교 (AD6끼건경) , 안드레는 에렛사에서， 바돌로매는 인도에서， 마태는 

이집트에서， 맛디아나 유다 역시 모두 순교당했다는 전설이 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도 Domitian황제 때 핫모섬으로 유배당하는 핍박을 

당하였다 (계 1 : 9) . 또 바울 사도 역시 수많은 핍박 속에서 험난한 죽음의 고비 

를수없이 넘기며 산사람이었다(고후 11 : 23-27 참조) . 

신약성경 전체를 펼쳐볼 때 고난당하지 않은 성도가 없으며， 핍박당하지 않은 

제자가 없다. 예수께서는 “아무든지 냐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플 지고 니를 종을 것이니라" (마 16: 14)고 하셨다 . 오늘날도 예수를 따 

르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이 동반되어야 한다. 

현대교회 중 기독교 신%L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제자들의 핍박의 길을 빼버리 

고 번영과 축복만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의 심각한 변질화이다 . 신약교회를 정상 

적으로 아는 이는 핍박받는 교회상을 반드시 고수해야 할 것이다. 

신약교회는 역사 속에서 각기 다른 %탱A로 핍박을 받아왔다 AD63-313년 

까지는 세속 정치인 로마 정부의 관권A로부터 핍박을 받아왔고， AD313 - 1500 

년대까지는 교권 정치인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죽음을 탕했 

다. 

그 후 1600년대는 앵글라칸 교회가 훈L동안 핍박을 가했고， 근대에 와서는 자 

유주의 신학사상이 순수교회를 핍박하였고， 현대에는 사회복음과 신학이 복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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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빼버린 번영 신학자들， 또 편파적 성령운동가 

들이 순수교회들을 핍박하고 있다. 신약교회는 옛날이나 지금도 여전히 핍박을 

받고있다. 

(8) 선교와 복음이 팽창되는 교회 

신약교회는사도행전 갱에서 시작되었다. 이때 저들의 모인 숫자는 120명정 

도되었다(행 1 : 14) . 그런데 오순절 성령강럼 사건 후숫자는 3천명으로늘어 

난다(행 2: 41) . 그 다음에는 예루랩 교회가 계속 성장빼 남자만 5천명이 

된다(행 4: 4) . 

이때쯤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여자는 계수하지 않고 남자만 계산한 게 5 

천명이니까모르긴 해도남녀 합치면 1만명이 념을것이다. 

그 다음헤 안디옥교회 때에는 사람 숫자가 너무 많아서 수를 헤아리지 않고 

그냥 ‘큰 무리’(행 5: 14)라고만 한다. 

이렇게 번져가는 무리들은 ‘예루」랩’에서 ‘사마리아’(행 8장) , 그리고 ‘안디 

옥’(행 11장) , ‘벌립보’(행 16장) , 페살로니가’(행 17장) , ‘베뢰아’(행 17 

장) , ‘아덴’(행 17장) , ‘고련도’(행 18장) , ‘에베소’(행 19장) , ‘로마’(행 28 

장) , ‘서반아’(롬 15: 18) 등계속복음이 팽창되어졌다. 

신약교회는 복음이 파급되는 영역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이었고 (롬 1 : 8) , 또 

저들이 미치는 콧에 모여진 사람 수도 엄청난 수였다 . 이로 보면 신약교회는 수 

많은 핍박과 순교가 계속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와 복음은 더욱 더 뱅창되었 

다. 아울러 오늘날에도 순수한 신약교회를 표방하는 교회들은 반드시 지역적으 

로， 수적으로 팽창되어져야 한다. 

복음의 진수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 

(9) 중생한 자로 회원이 구성되는 신약교회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어l서 교회 회원으후 가입되는 절차에는 어떤 것 

이있는가?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 출석 몇 주일 한 다음에 등록카드에 신청서를 

써 냄으로써 교회 회원이 되게 하는 교회가 있다. 그리고 더러는 교회 출석을 

잘 하고 헌금을 잘 하거나， 타 교회에 다녔던 전력만 가지고 곧바로 교회 회원 

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아주 심한 콧은 처음 출석한 날 곧바로 회원이 되는 경우 

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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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정당한방법일까? 

여기에 대해 신약교회에서는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의 원리를 따라야 했다. 즉，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말씀을 받았 

고， 침례를 순종한 자들에게 제자플 수에 가업시켜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 회원이 되는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후 반드시 거듭나는 체험을 한 자들이어야 했다는 사실이다. 앞서 

‘세례’가 아닌 ‘침례 '7} 성서적이라고 했다. 그런데 침례는 단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일 뿐이고 구원을 얻는 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 . 

왜냐하면 침례를 받지 않은 강도(녹 23: 43) , 니고데모(요 19: 3) , 아리마 

대 요셉 (마 27: 57-61 , 녹 23: 50-56, 요 19: 38-42) 등은 침례를 받지 않 

았어도 구원을 얻은 백성으혹 짐작된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제 신약성경 

에 나오는 몇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거듭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살펴보도록하자. 

1) 니고데모의 경우(요 3: 1-11) 

니고데모는 어떤 사렴언가? 

이 사람은 바라새인이었고(요 3: 1) , 유대의 관원이며 (요 3: 1, 7: 50 참 

조) , 백성의 선생 즉 랍비였다(요 3: 10) . 

바라새언이라면 율법 준수에 최대의 모범을 보이는 특수 열심파였고， 관원이 

라면 700J 공회 , 즉 산헤드린의 회원을 뜻한다 (요 7: 50-52) . 그리고 백성들 

로부터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할 줄 아는 랑비로 존경을 받는 자였다. 

니고데모가 이같은 행운의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다면 나이도 상당히 

많이 든 원숙한 인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그토록 성경을 잘 알 

고， 남을 가르칠 줄 아는 지성인데다가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으나 그가 아 

직 거듭나지 않았다 . 그래서 니고데모는 메시아 왕국을 대%냥}는 전 국민적 소 

망을소유한채 살아가는교OJ:이 있고사려갚은사람이었다. 그렇지만그는아 

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예수께서는 그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성경을 잘 알고 교회생활을 평생동안 잘 

했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다 . 이것을 오늘 우리들 

현설과 비교해 볼 수 있다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잘 알고 직분도 높고 교회생활 풍습에 익숙해서 고도의 전문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으로 치부하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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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그가 제 이우리 종교생활에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거듭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깨닫고 반성해야 될 점은 구원은 오랜 세월의 경륜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 

니라 거듭남으로만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2) 가훗유다의 경우 

유다는 예수닝의 1쩌자 중 하냐였다. 그가 3년 동얀을 예수닝을 따라다니다 

가 마지막에 배신을 하였다.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었으니까 그가 이마 구 

원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겠느냐고 상상할 수 있다 .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도 니중에는 타락이 가능하느냐 하는 질문도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유다가 12사도 중 하나이긴 했으나 저가 구원 

받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확신을 갖게 해 준다. 

막 26: 14-16011는 제자인 유다가 예수를 배신할 기회를 노린다 . 

녹 22: 3-에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사단의 지배를 받는다. 

요 6:7여l는 유다를 마귀라 했다(요 13 : 2, 26-27) . 

요 12: 4-에는 유다를 도적이라고 했다 . 

이%에서 보면 유다가 예수념 1쩌자 중 하나로 활약은 하면서도 사도다운 인 

정을 받기 보다는 같은 다른 동료 사도댐게서 백안시 당하는 존재였다. 이것 

은 그가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도 이미 그는 전혀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계 

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유다는 3년 동안 제자의 생활 자체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생활을 하다가 종래 

에는 사탄의 도구로 예수를 팔고 그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행 1 : 18) 그는 처음 

부터 구원받지 못한 자였다 . 

우리는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였으니까 그가 구원받은 사람 

이었을 것이라는 상상은 순전히 인간적인 착각이다 . 유다는 물론이고， 80평생 

을 목사로 주의 일을 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거듭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채 죽은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3) 베드로의 경우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다. 그런데 이 베드호도 엄청난 실수를 함으로 많은 

오해가 따른다. 베드로의 실수는 예수께서 위험한 순간에 있을 때 예수를 모른 

다고 부인한 일이었다 (마 26: 69- 75 , 막 14 : 66 - 72 , 녹 22: 55 - 62 , 요 18 : 

16- 18, 25 - 27). 



46. 새교회사 

그런데 베드로는 실수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그의 서신에서 보면 ‘생각에란 말이 많이 나온다(뻗후 1 . 

12- 13, 15 등) . 

그러면 베드로도 가훗 유다처럼 큰 실수를 했으니까 저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가? 성경은그렇게 말하고있지 않다. 가훗유다는그가제자가된 후에도 

여전히 죄악된 생활을 계속했고， 드디어는 사탄의 이용풀이 되고 끝내 자살을 

한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의 생활에 굴곡이 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보편적 삶을 살아갔다. 그리고 설수한 후에 다시 뉘우쳐서 새 생활을 하게 된 

다. 

우리는 베도로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찾는 그런 것이 아니 

라 베드로는 구원을 받았으나 (마 16: 16-19 참조) 그의 삶 속에서 수많은 성화 

의 과정을 거쳐가는 여러 단연들이 어떤 것은 실수로 보이고， 어떤 것은 뉘우침 

으로보인다고봐야할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언하고 넘어갈 문제는 신약교회 안에도 실수가 많고 또 단점 

이 많은 인물들이 있다.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약점들은 있으나 그러나 

저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다같었던 점은 교회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물과 

성령으로 거둠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 

아울러 오늘날의 현대교회들도 각 교회의 교회 회원이 되는 기준이 과연 성서 

적 기준과 같은가를 점검해봐야 할 것이다. 

(1 0) 형제애로 다져지는 신약교회 

신약교회 전체의 특정을 말한다면 그 어느 교회든지 사령이 념치는 뜨거운 교 

회였다. 

초대교회인 예루잘렘교회를 보라(행 2: 43 - 47 참조) . 

저들은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플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야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A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하였다. 인류가 생긴 최초의 지상교회인 예루살렘교회는 사랑 

이 념치는교회였다. 

다음으로 사마리아..ïi'..회도 빌럽의 전도를 받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는 교회 

모습으후 나타남을 본다 (행 8: 8) . 그 다음 안디옥교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 

해듣고 “기쁨과 찬송과 믿음 .. (행 13 : 48) 이 충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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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립보교회도(행 16: 11-40) 고난 중에서 개척되었으나 그 교회의 성격을 

보면 기쁨이 념치는 교회였다 (벌 1: 25 , 2: 17-19, 28-29, 4: 1, 4, 10, 18 

데살로니가교회도 큰 기쁨의 좋은 소문이 각처로 퍼져나간 교회였다 (살전 1: 

8) . 에베소교회 역시 바울 사도가 꺼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곳이었다(행 20 : 

27). 

신약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분쟁이 심한 고련도교회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교회"(고전 1 : 2)라고 하였 

다 . 

신약교회는 그 어느 교회든지간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 우리가 잘 아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계 1 : 11) 2천여년간 지속되는 교회시대의 각 교회들 

의 특정을 예언해 놓은 것이다 . 그런데 이 일곱 개의 교회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책망과 경고를 받지만 몇 교회가 예외인 교회가 있다 . 그 교회는 ‘벌라댈비아 교 

회’(계 3: 7-13)이다. 

빌라탤비아란 그 말의 돗이 ‘형제의 사랑’ (Bcotherly love)이란 돗이다 . 왜 

이 빌라텔비아교회는책tJcf을받지 않았는가? 그간단한대답은사령이 념치는 

교회였기 때문이다. 

2천년 교회 역사에 보면， 교권수호에 정열을 쏟거나 교리나 신학을 위해 투쟁 

하거나 교파나 자기 계보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렴들에게는 하나념이 함께 하시 

지 않으셨다 . 그러나 교파나 신학， 그리고 교리를 뛰어 념어서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사용하셨다. 

오늘날도 각 종파마다 각기 다른 교리 , 그리고 각 신학교마다 각기 서로 다른 

신학의 주장 때문에 그리스도언의 사령어 메말라 있다 . 하나님의 이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몽을 업으시고 이 명에 오셨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했는 

가? 예수님의 모습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모습이었고 은혜와 진리가 충 

만한 모습’이었다(요 1 : 14, 17) . 

그런데 오늘날 보수 교회들 속에는 ‘진리’는 있을지 모르나 ‘은혜가 약하고， 

자유론 교회들 속에는 ‘진리’도 ‘은혜’도 약하다. 이제 새로운 신약교회 모습을 

되찾으려면 진리만 아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은혜운동을 회복해야 한다고 믿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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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자가 양육되는 신약교회 

신약성경 안에 ‘제자’라는 단어가 무려 250여회 반복되고 있다 . 성경에 많이 

쓰였으니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교회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양육하여 

그 제자들어 초대교회를 이룩하였다 (행 1: 26) . 

그런데 12제자는 또다시 계속하여 더 많은 제자들을 양육한다. 모르긴 해도 

12제자가 핵심이 되어 120명 (행 1 : 15)의 열심 당원을 만들었고， 이들의 영향 

으호 50(얘 형제 (고전 1 : 15)로 번져갔고， 그 다음에는 3 ， 000영A로 늘어났다 

(행 2: 41) .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 남자만 5 ， 000명으후 늘어난다J행 4: 4) . 

이렇게 많은 숫자가 전부 훈련받은 제자들인가? 여기에 대해 네비게이토의 

창시자인 Dawson Trotman은 예수님의 초기 관심은 대중이었으나 대중을 지 

속적으로 부흥하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이 필요했었다 

고 했다. 따라서 수많은 군중의 숫자는 제자플을 양육한 현상적 결과라는 것이 

다. 

제자로 %북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또 함께 생활하면서 많은 투자를 해 

야 하는 희생이 따라야만 한다. 그래서 성급한 사람은 하기 어렵고 또 희생을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성취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가장 좋은 성공의 모범을 보게 된다. 예수님은 

그의 평생에 예배당을 짓는 일도 없고， 학교를 세운 일도 없었다. 그리고 그가 

써놓은책 한권도없다. 

그가 3년 동안에 하신 일이 있다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일 뿐이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 세계를 뒤 

집어놓고말았다. 

예수님의 본을 따른 그 제지들도 마찬가지다 . 수 사도 역할을 한 베드로는 그 

의 제자가 마가였다(뻗전 5: 13) .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골 4: 1이 한 

때는 바울과도 함께 선교여행을 다녔던 사람이다 (행 15: 36-41) . 

베드로의 영향도 많이 받고， 바울의 영향도 많이 받은 마가 요한은 그 후에 

마가복음서를 썼다고 믿는다. 역시 베드로의 제자다운 열매였다. 

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다. 바울의 제자 중 대표자는 디모데이다(임전 1 : 

2) .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른다(임전 1: 18, 6: 20, 임후 1 : 2, 몬 

1) . 바울이 수많은 제자들을 %북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의 제자라는 기록은 

없어도 벌레몬， 에바브라디도， 오네시모 등 많은 제자들이 바울의 영"".}을 받은 

자라고본다. 



49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 (Polycarp)은 서머나교회의 감독A로 지내다 순 

교를 하였고，폴리캅의 제자인‘이그나투스’ (Ignatius)는 안디옥 교회의 감독으후 

지내다순교당하였다 .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제자양육’의 길은 농도와 형태가 다를 뿐 기독 

교 2천년사에 계속되어 왔다 . 이제 현대교회가 너무 수적인 물량주의적 사고방 

식 때문에 더디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제자양육의 모범을 기피하려고 하면 이 

교회는 주인의식이 없는 구경꾼들로 가득차게 될 것이다 . 

현대교회들이 제자훈련의 의미를 알고 각 교회마다 다양한 제자양육을 시도하 

나， 제자%북은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 

을 때 다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라 믿는다 . 

(1 2) 종교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신약교회 

기독교가 세계에 번져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니아냐? 하는 문제는 많은 신 

학적 검토가 있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바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당시 종교인 유대교도들과 강한 반발을 계속한 사실을 알게 된다 . 

즉， 유대교도들은 종교라고 하면 당연히 상식적인 관행을 따를 것A로 궁게 

믿고 있었다 . 그래서 자기들이 믿는 바 율법의 기준과 그 율법을 해석하여 전해 

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남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했다 .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 

법의 자구나 조문보다는 율법의 정신과 율법을 주신 분의 의지를 살리는 데 그 

의 관심을 모았다. 그랬기 때문에 기존 종교의 틀을 고집하는 이들에게는 여러 

가지로많은부닥침이 있었다 . 

오늘날도 자기들이 만들어논 신학과 교리 , 또는 견해를 가지고 상대빙떨 비난 

하고 평가하는 종교주의자들이 있다. 이들 종교주의자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왜 행해지는가에 대한 성서적， 역사적 검증을 도외시한다. 예컨대 오늘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나 순서나 내용이나 방법들어 과연 성서적인 것 

인가? 

여기에 대한 검증은 해 보려고도 하지 않고 단지 전통적ξ로 해 내려온 그것 

자체에 큰의미를 주려고한다 . 이것이 소위 말하는종교심리이다. 

그러나 예수닝은 결코 기존 종교형식에 엄매이지 않으셨다. 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라는 신앙 대싱써l 깊은 내면척 문제에 항상 관심 

을 가지셨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지만 결코 이 세상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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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분명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시절에 살던 사 

람이었다 . 그런데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시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께”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마 22:21). 

또 예수께서는 꾀} 나라는 이 서Il .̂f에 속한 것이 아니라"(요 18: 36)고 하면서 

도 예수께서는 “내가 왕이니라"(요 18: 37)고 하신다 .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식민지하에 살고 있던 유대 사람이었으나 유대 사람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유대나 로마를 초월한 우주의 왕으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예 

수께서는 이 세상 안에서 활동하셨지만 그러나 이 세상 속에 파묻혀서 예속당하 

지 않으셨다. 

이같은 삶의 자세는 제지들도 다 마찬가지이다. 베드로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관원과 장로들이 다 모여서 백희가 무슨 권세로 。l같은 일을 하느냐"(행 4: 7) 

고 위협하고， 더이상 이런 일을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린다 . 

이때 베드로는 저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권위나 관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세상 정치적 위협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 

는 것이 하나념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 

지 아니할 수 없다" (행 4: 19-20)고 항변한다 (행 5: 29 참조). 

바울도마찬가지이다. 

“너희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엘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고후 

6: 14-16) .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닝을 영접한 자들은 서l^d벼l 믿지 않는 이와 구분해야 할 

것을분명하게 말하고있다. 

신약교회는 유대교나 기타의 종교와 같은 형식적인 종교형태에 얽매이지 않는 

교회였다 . 또 신약교회는 세상과는 분리되어 세상을 초월하되 세상에 영향을 주 

는 교회였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가 너무 타 종교화의 대화라는 명분으로 종 

교화 되어가는 것은 신약교회의 변질을 의미한다. 오히려 신약교회는 하나닝이 

인간에게 동택} 관심에 대해 그 진의를 찾으려고 했다 .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사 

형식 , 또는 순서 , 내용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 .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율법의 조문과 장로들의 전통을 존중한 나머지 율법을 

주신 하나닝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였다 .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이나 외형보다 

는 율법의 정신을 소중히 여기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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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신약교회는 그현 살고 있는 세상에 영향을 받기 보다는 저들이 가는 

콧마다 세상에 놀라운 영호f력을 발휘하였다 . 예루」램 교회는 예루살렘 전 시민 

을홍분하게만들었다 . 

안디옥교회에는 너무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그리스도쟁이’(크리스천이란 말 

은 그리스도쟁이란 뜻이었다)가 생기게 되었다(행 11 : 26) . 

에베소교회에는 복음으후 인해 우장 장사업이 문을 닫는 역사가 얼어났다(행 

19: 27) . 데살로니가교회는 바울의 복음으후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행 17: 5) , 또 바울이 로마어l 갔을 때는 로마 군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행 28: 16, 24) . 

신약교회는 종교성도 탈피하고 세상으로부터서도 분리되는 교회였다. 이 원리 

가 오늘날도 지켜질 때 교회는 살아있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 

3. 교회의 의미는무엇인가? 

신약 안에는 ‘교회’에 해당되는 말이 112회나 나온다. 그 중 90%.가 바울서신 

과 사도행전，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다 .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hucch ’ 

란말은 ‘큐리아콘’(X1μα'}(Oll )으로그뜻은 ‘주께 속한자막는뭇이다. 

우리가 잘 아는 에클레시아란 말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불렴을 받은 사람들 

의 집회 ’라는 뭇이다 .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 

냄을받은존재들이다. 

그런데 이같은 내용을 닮은 표현이면서도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갖 

가지 표현들이 있다 . 그 표현 하나하나가 각기 다른 뭇으후 우리에게 함축된 의 

미를 전해주고 있다. 이제 그 용어들 중 가장 많이 쓰는 107H의 용어를 상펴보 

자. 

@성도 (성회펀 자들)-롬 15: 16-31 , 고전 1: 2, 14: 33 , 고후 1 : 1, 엽 

2: 19, 히 13: 12, 뻗전 2: 5, 계 20: 19, 여기서 말하는 성도란 윤리적 개념 

이 아난 성멸의 개념이다 . 

@ 신자들(신앙 응답에 따라 나선 자들)-마 28: 19, 요 10: 4 , 행 11 : 26 , 

14: 22 , 28, 18: 23 , 계 14: 4 

@ 종 (주의 종， 의의 종) 훔 1: 1, 6: 17-22, 벌 1 : 1, 약 1 : 1, 벤후 1: 

1, 계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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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백성-고후 6: 16, 뻗전 2: 9 , 계 21: 3 

@ 하나님의 성전-고전 3: 16, 19, 고후 6: 16, 계 17: 15 

@ 하나님 집의 가족-마 21: 13, 요 2: 16-17, 히 8: 9-10, 뻗전 2: 5 

@ 그리스도 안에 한 몸-고전 6: 15, 12: 4-11 

@ 포도원과 양떼 -막 12: 1-12, 마 20: 1-16, 요 15: 1-6 

@ 새 출애굽-약 1 : 1, 뻗전 1 : 1, 계 16: 12, 18: 24 

@새 피조물-고후 5: 17 

이렇게 다양한 표현들이 있으나 그 모든 뜻에는 역시 ‘에클레시아’란 말이 모 

든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약간씩 새로운 뒤앙스를 풍기는 다른 용어 

들이 표현하려고 하는 힘축된 뭇도 놓치지 말。)-oþ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이지 고정된 물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 

다음으로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교회 ’를 어떻게 보았는가 ? 

카톨릭이란 말의 뭇도 ‘보편성 ’이란 뜻으로 교회는 보편성을 가진 진리의 보존 

자로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믿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카톨릭 

은 외적 존재형태의 통일성을 중요시한다 . 그들은 교회의 통일성은 세 가지 기 

본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즉 신조(일정한 신앙조문) , 직제， 경전 등이다. 

카톨릭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적 신앙도 인정하지만 그러나 보다 중요시하 

는 것은 이상 세 가지의 기본요소가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인정되기도 하 

고 인정되지 않기도 한다. 

카톨릭이 말하는 직제란 주교직의 연속성이 베드로까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 이같은 주교직에 업각한 교회조직이 곧 교황 정치제도이고， 교황 

은그리스도의 대리자로교회 위에 있는존재이다 . 

중세기 카톨릭에 반기를 든 종고깨혁자들은 ‘교회관’이 무엇인가 ? 
M. Luther-는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옴’ ‘성령의 전’으로 파악했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숨어있는 동시에 또한 지상써l 사는 하나님 

의 백성은 역사성을 지닐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여기서 소위 ‘보이는 교 

회’와 ‘보이지 않는교회’란 말이 나온다 . 

쪼벙글라는 교회의 보편성 (카톨릭성 )과 교회의 영성을 동일시하였고， 진정한 

교회는 ‘선택된 무리’ ‘예정된 우리’라고 하였다. 쪼벙글리는 주로 ‘에클레시아’ 

라는개념에 역점을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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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 역시 ‘선택된 무리 까 곧 교회이며 ,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가 

그의 지도자인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칼번에게 있어서는 교회란 곧 그리스도와 

공동체적 의식을 갖는 무리라고 보았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사， 교사， 장로， 집사와 같은 제직이 필요하고 교회의 효율적인 기능 

수행상 필요한 것들을 제안하였다. 

현대에 와서는교회관이 혼란스러워졌다. 

특히 적극적 사고방식으로 큰 부홍을 가져온 R.Schullec는 말하기를 ‘교회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몰라 길을 잃어 방황했던 이웃 영흔흙l게 저들의 거룩 

한믿음을기꺼이 나누어주는희락에 가득찬크리스천들의 모임 '01라고했다. 

슐러 목사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를 모르는 사람흙l게 예수를 알게 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 이같 

은 교회관은 전통이나 기존 관습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려고 한다 . 

또 현대 ‘교회성장학’의 창시자인 McGavran은 교회에는 이중구조가 있다고 

했다. 

즉， 형태 (교파， 조직 , 단체 등)로 구성한 Modality교회가 있고， 형태는 없 

으나 선교운동으혹 교회 기능을 감당하는 Sodality가 있다 . 이 Sodality를 

Para- Church (준교회)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라고 하면 그 뜻이 다 동일하지 않다. 

앞서 살펴본 대로 가톨릭이나 개혁교회나 현대교회들이 각기 다르다. 이들 다 

른 교회관들 속에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개념들 중에서 특수한 어느 

한 가지를 용어를 바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본다. 따라서 성경 개념 중 어느 한 

가지만 강조하기 보다는 성경 전체가 표현하고 있는 종합적 개념을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각 종파와 각 교파와 각 신학자들이 서로 제각기 다른 교회 

론을 주장험에 따른 부작용이 심하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교회 건불을 교회로 

본다든가， 또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조직된 외적 형태를 교회로 여긴다든가， 또 

는 특수한 장소나 무리를 교회로 보려는 시각도 있다 . 

그러나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교파도 아니다 . 교회는 하나님 

께서 구원하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지플의 생명체이다. 이같은 생 

명체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교파에 매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장하며 영향력을 

드러내는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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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교회를 공간개념으로 볼 때에 어떤 외형적 건물이나 제도적인 조직의 틀 

속에서 보려는 것은 카톨릭적 사고이고， 또 교회는 어떤 직분에 의해서 멀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는 곳만이 교회라는 것은 칼빈적 사고방식이다. 

성경은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생명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 

체라고 말씀하였다 (골 2: 16) . 교회의 본거지는 하늘어l 있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므후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는 다함께 하늘을 소망으로 삼고 자라가 

는 생명체들이다 . 고로 교회는 계속 자라고 다른 이에게 영향을 주는 산 우리들 

이어야한다. 



1. 사도들이 남긴공적 

(1)선교의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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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사도들이 납긴 공적과 결과 

이 햄에 관해서는 앞서 신약교회의 모탤을 설명하는 중 8항 (p .43)에서 이 

미 설명하였다 . 사도행전을 내용별로 크게 니누면 1정에서 12장까지를 주로 베 

드로의 활동기사라고하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주로바울의 활동기사이다. 

그런데 상당히 보수적이고 유대적인 베드로는 주로 예루잘램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활동을하지만바울은개방적이고적극적인 이방선교에 주력한다(롬 11: 

13 , 15:16). 그래서 선교지가 넓게 확장된 것은 주로 바울에 의해서였다. 그 

렇지만 반드시 바울에 의해서만 선교지가 확장된 것은 아니다 . 

베드로도 바벨론에 있는교회’(뻗전 5: 13)에 관계한흔적이 었다. 이 바벨 

론 교회 ’가 어느 교회냐에 대해서는 갈대아의 바벨론 (Calvin) , 로마의 상정 

(Luther와 카톨릭 )으로 해석을 한다 . 

그판l 어디든 베드로도 예루」랩만이 아닌 사마리아 (행 8: 14-24) , 7~이사 

랴(행 10: 1-48) , 그리고안디옥(갈 2: 11)에도있였다. 그뿐만아니라고린 

도교회에도영향을마치고있었다(고전 1 : 12) . 

또 사도 요한도 바울이 세운 에베소 교회의 후임으로 사역을 강당하다가 핫모 

섬에 유배당한 것으로 추정한다(계 1: 4 , 9) . 야고보 사도도 이스라엘 12지파 

에게 문안하며 관심을 갖는다 (약 1 : 1) .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 사도는 가장 많은 선교를 하였다 . 전설에 의하면 170 

여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한다. 실로 바울의 생애는 가는 곳마다 교회플 세우는 

선교의 생애였다. 이같은 사도들의 공적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들이 세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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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교회들이 모체가 되어 전 세계 교회가 선교되었다. 

(2) 신약성서의 기록 

사도들이 남긴 공적 중에 가장 큰 공적은 신약성서의 기록이다. 사도들이 기 

록한 신약성서의 연대에 대해서는 각양각색의 다양한 주장들이 되풀이되고 있 

다. 그러나 나 개인의 소신은 다음과 같다. 즉 신약성서 중 최초에 기록된 성경 

은무엇인가? 

1) 여기에 대해 나는야고보서를든다. 

야고보서는 AD44-45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 여기에 대한 근 

거는 행 12: 1 - 2에 나오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 

그런데 이 야고보가 누구인가? 그는 세베대의 두 아들(요한과 야그뾰후서) 둘 

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였었다 

야고보는성격이 과격하여 ‘보아너게’(우뢰의 아들)란별명을듣던 자로이 야 

고보가 최초로 순교를 당한다 . 만얼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 ’를 썼다면 AD44 

-45년이 되는 것이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바로 밑동생 -마 13 : 55)로 

본다연 더 늦은 AD62-63년이 될 것이다 . 

그런데 이 야고보가 헤롯에 의해 순교를 당했다고 했는데 야고보를 순교하게 

한 헤롯은 헤롯 Agrippa 1세 (AD37-44)로 대 헤롯의 손자이다 . 이 사람은 

Aristobulus.의 아들이며， 헤로디아의 동복 오라비이다 . 이 헤롯 Agrippa가 죽 

던 때가 AD44년이다 . 고로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죽은 때 AD44년 이전 

이 되어야 한다 . 따라서 신약성서 최초의 성경은 야고보서로 본다 . 

2) 다음으로마태복음이 AD45- 5<Jl켠에 써진 것으후믿는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다른 주장도 있다 . 즉， 마태 기록연대를 AD60-70년경으 

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그 이유는 AD7앤경에 예루」랩이 로마 Titus장군에 의 

해 함락되었는데 마태 23: 37-3쩌l는 예루장램 함락을 미래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래서 마태 기록연대는 예루살렘 함락 이전언 AD60-70년경 

일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그러나 AD15떤경에 활햄L 요한의 제자 Hierap이i (골 4: 13)의 감독이었 

다가 버가:.!V-ì 순교한 Papias가 전해주는 기록에 의하면 마태는 히브리어 (아람 

어)로 ‘교훈칩’ (Ta logia)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 그리고 파피아스 말에 의하면 

마태는 팔레스딘에서 15년간을 전도했고 그 이후에는 이방으로 갔다고 한다 . 

그렇다면 마태복음서 안에는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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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암시하는내용아 었다. 예컨대 27 : 빼 “그러므로오늘날까지 그밭을 피 

밭이라 얼걷느니라 또 28: 15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언 가운데 두루 퍼 

지니라” 이같은 내용을 참조한다면 마태가 이방으후 가기 전 팔레스단에서 활약 

한 때인 AD45-5α견경으로 추정한다. 아울러 니는 조기설을 따른다. 

3) 그 다음헤 비울서신 중 가장 먼저 써진 책으로 데살로니가전서를 든다 . 

바울이 제 2차 전도여행 중 고린도에서 살전 • 후를 기록한 것으후 믿는다 (행 

17: 1-10, 살전 1: 1, 2: 1-2, 3: 1-2) .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7}에 머문 기 

간은 3주간이었다(행 17: 2) . 그러나 그 후에 또 상당기간 2개월 -7，8.개월 동 

안 머물렀다고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다 . 그리고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거쳐 고린 

도에 머문 때가 어느 때냐에 따라 살전의 기록연대가 밝혀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하여 학자들 간에는 48'칸， 50년， 5낀건， 53년 등으후 추측들을 한 

다 . 그런데 행 18: 12-17에 보면 고린도의 총독인 갈리오가 바울을 재판한 기 

록이 나온다 . 그러면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가 어느 때 사람언가? 그는 

글라우디우스 (Claudius)황제 (AD41-54)의 서한에 의하면 AD52-53년간 아가 

야의 총독이었다고 했다. 따라서 살전의 기록연대를 5깐건설로 본다. 

4) 그리고 살후는 53년경으로 본다. 

5) 그외에도바울이 쓴성경은많이 있다. 

바울이 쓴 성경이 많지만 그 중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간 일이 없으나(롬 

1 : 10-13) 기록한 성경이다. 그가 에베소 전도를 다 마치고 로마로 갈 열멍에 

가득차 있었다 (행 19: 21) . 그같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달을 머문 후 (행 

20: 3)에 예루」랩으로 가려고 한다 . 그러니까 님않이 고련도에 석달을 머무는 

동안에 로마서를 썼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주장이다. 그러면 이때가 어느 때 

일까? 

여기에 대해 AD55-591건까지 다양한 주장이 있다 . 그래서 대략 56-5잊칸 사 

이로본다. 

6) 신약성경 중 가장 많은 문제를 취급한 고련도전 • 후서는 어떤가? 

고련도전·후서는에베소에서 바울이 기록하였다. 

고전 16 : 혀l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이라”고 하면서 16 : 1써l 

는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를 비롯한)이 너희들 (고련도 교인들)에게 문 

안한다”고 한 것을 보면 고련도전 • 후서는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 .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언제 고련도전 • 후서를 기록하였는가? 그것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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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을전도했다(행 20: 31)는것을참고한다면 바울의 에베 

소 체류기간 중이 될 것이다. 바울의 에베소 체류기간을 AD53-5끼켠으후 보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이므로 아마도 고련도전 • 후서를 기록한 때는 55- 5까컨 사이 

가될 것이다. 

기 작은 로마서요 또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학자들간에 너무 다양한 주장들이 있다. 

갈라디아교회는 바울이 제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였다(행 13: 13-52) . 

그 다음 제 2차 선교여행 때 1차 선교지를 방문하고 디모데라는 조수를 택하게 

된다(행 16: 1) . 3차 선교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활동을 한다(행 18: 19) . 이 

무렵에 앞서 말한 고린도서를 기록하였고， 갈라디아서도 기록했으리라고 본다 . 

그러니까 55-5끼켠 사이로본다. 

‘시내사본의 이 페이지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을 보여주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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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혜를 받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베드로전 • 후서는 베드로 

사도가썼다고믿는다. 

그런데 베도로가 어디서 그의 서신을 기록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뻗전 5: 13 

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회에게 문안하고”란 말씀의 바 

벨론이 어디냐 하는데 따라서 그 연대가 가려진다. 여기에 대해 앗수리아의 바 

멜론 (Calvin , Bengel, Thiessen) , 애굽의 바멜론 (현재 카이로에 멀지 않은 

곳) , 로마 (Origen , Dionysius, Tectullian , Lightfoot) ,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전설과 함께 이 주장은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한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로마에서 순 

교했다는 전셜은 전혀 사실 무근이므로 이 셜은 믿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증명하도록 하겠다 . 

따라서 베드로서는 AD64-6밴간으로 추정된다 . 내가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 

는 다음에 교황권에 관한 설명 때 좀 더 자세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 그리고 기 

록한 곳은 상징적 의미가 있는 바멜론으후 본다 . 

9) 마가복음의 저자는마가이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마가라고도(행 15: 39, 골 4: 10, 임후 4: 11, 몬 24 

장， 뻗전 5: 13) , 요한이라고도 (행 13:5 , 13) , 또 요한 마가라고도 한다 (행 

12: 25, IS: 36).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이며 (행 12: 12) , 그의 아버지는 언급이 없다 . 그의 집 

은 마가의 다락방’으후 120명이 모여 기도한 곳이다(행 1 : 1 S) . 마가는 베드 

로의 제자로 (뻗전 5: 13) 바나바의 생질 (골 4: 10)이었다 . 
마기는 바울의 제 1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다가 도중 하차함으후 (행 13 : 13) 

제 2차 여행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다(행 IS: 36-39) . 이렇게 되어 

Ur가는 바울을 떠나 있다가 약 1뼈년 후 다시 바울과 화해하고 로마 옥중생활 

에 있는 바울을 섬긴다 (골 4: 10, 몬 24장). 

n까의 최후에 관해서는 분명치 않으나 그가 Ur가복음서를 기록한 후에 애굽 

으로 건너가 알랙산드리아 교회를 창렵하고 거기서 감독으로 지내다가 순교하였 

다고본다. 

마가는 주님의 행적을 조직적으로 남걸 펼요에 의해서 본서를 쓰게 되었는데 

쓴 시기는 베드로 순교 후 (65년경) 예루잘램이 멸망하기 이전 (7()\건) 그 어느 

중간시기로본다. 그래서 67-68l켠경으로추정한다. 그가 기록한 장소는 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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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로n땐을위해 쓴것이 o~가복음이다. 

10)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이다. 

또한 사도행전의 저자 역시 누가이다 (녹 1.: 1 - 3과 행 1: 1-2에 보면 같은 수 

신지에게 같은 목적으로 주어졌다). 누가는 헬라인이며 고향은 안디옥(행 ll: 
19- 26, 13: 1이하)이며， 직업은 의사였다고 알고 있다(골 4: 14 참조) 

누가는 바울의 직 제자는 아니나 충실한 동역자요 조수였다. 그는 바울의 제 2 

차 선교여행 중 드로아에서 바울을 따르기 시작하여 (행 16: 10) 벌립보에 따라 

가서 몇 년 머물면서 전도한다(행 16: 4이 ‘ 

바울의 제 3차 선교여행의 귀로에 다시 그를 따라(행 20: 6) 예루.AJ램으후 갔 

다(행 21 : 17) . 그 후 비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에 줄곧 동행하였고(행 27: 1 

- 28: 16) 바울이 옥중생활을 할 때에도 끝까지 있었다(몬 24장， 임후 4 : 

바울이 유대 율법주의적인 엄격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누가는 헬라 경건주의적 

성격을 지난 사람이였다 . 그 증거는 그의 두 책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강조되고 

기도생활이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누가의 후사에 대해서는 전설에 의하연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살았다고 하며 , 

알렉산드리아 혹은 라오디게아에서 감독생활을 하다가 순교했다는 설과 또 그의 

말년은 에베소나 비두니아에서 74세 고령A로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설이 있다 

.현대의 데살로니키는 
그리스에서 두번째로 

큰도시이다 
로마의 에그나티안 도로는 
이 그림의 갈레리우스 아치 

아래로지나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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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언제 기록했을까? 여기에 대해 63-65 

년설， 7(1.건 이후설， 9(1.견 이후설이 있다. 여기서 냐는조기설을따른다. 

왜냐하연 누가는 바울어 가이사랴 옥중생활을 할 때 (AD59-61) 누가복음의 

초고를 갖추고， 그리고 바울이 다시 로마 옥중생활을 할 때에 바울의 순교 

(AD63-65) 이전에 누가복음을 완성하고 계속히여 사도행전을 집필하였을 것 

이다 .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것으후 

끝이 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순교 (AD63- 65) 이전에 기록된 듯하며 , 또 행전 

의 내용헤는 네로의 박해 (AD64)가 시작된 것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으 

로기록되고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AD63 -65년설로 본다 . 그리고 누가가 두 책 

을 쓴 장소는 로마로 믿어진다. 

11) 욱중서신이라 불리우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벌레몬은 바울의 작품이 

다 . 

바울이 에베소 전도가 끝날 무렵 “내가 로마도 보。싸 하리라 .. (행 19: 21)던 

그 소원이 죄수의 몸으후 로마에 가게 된다 . 로마에서 죄수의 옴언 바울은 가이 

사의 궁 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빌 4: 22) , 자기를 지키는 파수꾼에게 

도(벌 1: 13) 또그를찾아오는방문객들에게도전도한다(행 28 : 23-31) . 

다른 한편， 바울은 로마 옥에서 죄수의 옴으로 성경을 기록한다 . 이 무렵 바 

울이쓴펀지는모두일곱통이 된다. 그중에 에베소， 빌렵보， 골로새， 벌레몬 

을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디모데전 • 후서와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한다 . 

그러연 바울이 이같은 욱중서신을 쓴 때가 어느 때일까 ? 업 6: 21에 보면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게 하려 하노니 사량을 받은 형 

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또 골 4:7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고 했다. 이 

두 곳을 보면 바울 사도가 두 책 (에베소， 골로새 )을 써서 ‘두기고’라는 사람 편 

으로보낸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골 4: 901]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 

는 너회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두기고와 오네시모)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고 한 것을 보면 이 편지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두기고와 오네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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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같이 갔다 . 

그렇다면 오네시모는 전에 벌레몬의 노예였던 자로서 바울의 전도로 새 사람 

이 되어 다시 전 주인이었던 벌레몬에게로 바울이 써 준 벌레몬서를 가지고 갈 

때에 두기고와 동행한 것이다 . 

이상을 종합해 보연 바울이 로마 감학11 도착한 얼마 후에 에바브라가 골로새 

로부터 로마까지 찾아온다 (골 4: 12) .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거짓 교사들로 말 

미암아 여러 가지 이단사상어 흐르는 것을 엿듣게 되고， 골로새 교회의 신양을 

바로잡기 위해 골로새서를 쓴다 . 

또 자기가 3년간이나 전력을 다해 전도했던 에베소교회에 관해서도 신앙지도 

를 위해 에베소서를 쓴다 . 그래서 이 두 권은 두기고에게 주어서 전달하도록 했 

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로마 감책l서 바울을 만나 회개한 오네시모에게는 

그 주인인 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인 벌레몬서를 써서 보낸다. 

그렇다면 이들 서한이 써진 시기는 어느 때인가? 이 때는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의 초기로본다. 그래서 이 세 책은 AD6낀컨경으로추정한다. 

그 다음에 벌립보서는 앞서 3권의 책과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 벌립보서를 

기록한 때는 바울이 로마 옥중생활이 상당기간 지난 후인 것 같다. 그 이유슨 

벌립보서의 저작동기가 다른 책과 다르다. 즉l:I않이 투옥뼈 로마 감팩l 수 

감되었다는 소식이 빌럽보교회에 전해졌다. 이 소식을 안 빌럽보 교인들은 자기 

교회의 설립자인 님F울 사도를 위해 전 교인이 헌금을 해서 에바브라디도를 대표 

자로 삼아 로마까지 보내게 된다(벌 4 : 18) . 

그런데 바울을 위문하러 갔던 에바브라디도가 바울을 돕다가 병이 들어서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진다. 그렇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만 아년 

에바브라디도 때문에도 더 크게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러던 중 에바브라디도가 

회복이 되자 그를 빨리 빌립보로 되돌려 보내야 함을 안 바울은 벌립보서를 써 

서 에바브로디도를 되돌려 보낸다 (빌 2: 27) . 빌립보서는 이같은 시간상 앞서 

세 권의 책보다는 다소 뒤에- 쓰여졌을 것으로 본다 . 그래서 벌립보서의 기록연 

대는 AD63 -64년경으로 본다 . 

12) 목회서신 (The Pastoral Epistles)이라고 하는 편지는 디모데 전 • 후서， 

디도서를말한다 . 

목회서선은 서신이면서도 교회 문제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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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는 바울의 제자 중 가장 신임을 받던 인물에다(임후 1: 2) . 그의 부친 

은 헬라언이고 모친은 유대언으로 흔혈자였다 (행 16: 1) . 경건한 어머니 유니 

게와 외조모 로이스 (임후 1: 5) 밑에서 경건된 종교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임후 3: 15) . 디모데가 개종한 것은 바울의 제 1차 전도여행 때였다(임전 1: 

2, 18, 행 14: 6-23) . 

바울은 디모데를 복음전도의 조수로 삼고(제 2차 때)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다 

(행 16: 3) . 그리고 당시 임직의 관습을 따라 자신이 안수하고 (임후 1 : 6) , 그 

후에 장로들의 안수도 받게 하였다(임후 3: 14).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 중 여러 변에서 충실한 제자로 활협}다가 자기 스승인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에 가서 스승의 뒤를 계승하여 목회활동을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 이렇게 볼 때 바울이 자기 아들같은 디모데에게 (임후 1 : 2) 보낸 디모 

데전서의 기록 시기는 알 길이 없고， 디도서는 아가야 지방에서 쓴 듯하며 

(AD62-63년경으로 추정 ), 디모데후서는 두번째 로마 감액l서 투옥되었을 때 

썼을것이다. 

그렇다면 바울 최후의 글은 디모데후서로 AD65-66년경일 것이다. 

13) 공동서신으로 알려진 뻗전 • 후， 야고보서 , 요한 1 ， 2 ， 3서 , 그리고 유다서 

를살펴보가. 

야고보서의 저자는누구인가?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나온다. 

먼저 세베대의 아들이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마 10: 2, 막 3: 17, 녹 6: 

14)로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로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던 제자이다 . 

둘째는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마 10: 3, 막 3: 18, 행 1: 13)로 이도 역시 

제자였다. 

셋째는주의 형제 야고보(마 13: 55, 갈 1 : 19)로작은야고보라고도했다. 

넷째는마리아의 이들이며 요세의 형제인 야고보(막 15: 40, 마 27: 56, 녹 

24: 10) . 

다섯째는 사도 유다의 아버지인 야고보(녹 6: 16, 행 1: 13)가 있는데 이중 

에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는 동일인인 것 같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썼는가? 아니면 

알패오의 아들인 야고보가 썼는가? 아니면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썼는가 ? 

여기에 대해 이미 앞서 언급했지만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한다면 야고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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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62-63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설을 따르므로 야고 

보서는 AD44년경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믿는다 . 

그렇게 믿는 이유는， 약 2: 1에 ‘영광의 주’란 n끓이 뻗후 1: 16-18에 기록 

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함을 볼 때 야고보서， 베드로 

전 • 후서 모두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의 영광을 목격한 자의 기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뻗전·후의 저자는베드로라는데 이견이 없다. 베드로가본서의 수신자인 소 

아시아 교회들을 위해 순방하며 노력하였고， 그의 순교는 AD68t년경으후 본 

다. 

그런데 베드로가 AD42-6&컨， 26년간을 로마교회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 

제 때 순교했다는 카톨릭의 주장은 전혀 신벙성이 없다. 

유다서의 저자는누구언가? 

이 유다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던 책이다. 그 이유눈 그 내용이 외경 

(에녹서 )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 교부들은 유 

다서 , 야고보서 , 베도로후서 , 요한2서 • 3서 등 5권의 책을 경전에서 제외시키 

자는주장을했을정도이다. 

그러연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유다가 예수의 초상(녹 3 : 

30) , 갈릴리 사람(행 5: 37) , 가훗유다(막 3: 19) , 사울이 다에섹에 유한 집 

(행 9: 11) , 핫사바(행 15: 22) , 야고보의 이들(녹 6: 16) , 예수의 아우(막 

6: 3) 등이 있다 

이중에서 예수의 동생이며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 

럽다(마 13 : 55) . 그는 예수 부활 전에는 믿지 않다가(요 7 : 3-8) 주닝 승천 

이후에는 교회 지도인물로 활약한다 (행 1: 14) . 

이 유다는 에수님의 동생 중 나이 어린 동생으로 그가 유다서를 쓴 때는 예루 

살렘 함락 이후인 AD75년인 듯하다 . 그리고 그가 유다서를 쓴 곳 역시 예루살 

렘으로추측된다. 

14) 요한복음， 요한1. 2. 3서 , 그리고 계시록은 모두가 사도 요한의 작품으로 

믿어진다. 

신믿에l 요한이 5명 정도 나온다. 침례 요한， 베드로의 아버지 (그는 요나라고 

도 불러졌다) (요 1: 42 , 21: 15-17) , 요한 마가(행 12: 12, 25) , 공회의원 

요한(행 4 : 5-6) , 그리고 사도 요한이 있다. 



65 

요한의 아버지 세배대는 많은 갔군을 가진 부-유한 사람으혹 보이며 (막 1 : 

20) 거주지는 뱃세대였다(요 1: 44) . 그의 어머니는 살로메이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자매였을 것으후 본다 . 요한이 처음에는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 

를 따른다(요 1: 35-40) . 

예수의 제자로 있는 동안 가장 가까이 모셨였고 최후만찬 때에는 주념 품에 

의지할 정도였으며 (요 13: 23) , 예수님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섬문받을 때 제사 

장 집 뜰안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었다(요 18:15). 그가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성모 마리아의 돌봉을 부탁받는다 (요 19 : 26-27) . 

오순절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더불어 초대교회 설렵에 중심적인 인물이었다 

(행 3: 1, 4: 19, 8: 14) . 바울은 그를 ‘교회의 기둥’(갈 2: 9)이라고 불렀 

다 . 그의 만년은 바울이 목회하던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도미티안 황제 

(AD95) 때 앗모섬ξ로 유배를 당하였다(계 1: 9) . 그 뒤 Nerva 황제 

(AD96) 때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 그러다가 Trajan 황제 때 (AD98) 죽은 

것으로 전해진다 . 

그러면 사도 요호에 쓴 책들은 언제 써졌는가 ? 이 모든 책들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 계시록 등)은 그가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AD90-98'건 사이로 본 

다. 

15 )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가? 

여기에 대해 아직까지 결론은 없다. 그러나 바울설， 바나바설， 아볼로설， 브 

리스길라와 아굴라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중세기까지는 바울설을 신봉했으나 

현대에 와서는 그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결론이다. 따라서 기록된 연 

대도， 장소도모른다 . 

이상으로 사도들이 신약성서를 기록한 경위블을 대략 살펴보았다. 이제 앞서 

설명한 모든 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약 (AD44-45) ， 마 (AD45-5이， 살전 

(AD52 ), 살후 (AD53) ， 롬 (AD56-59) , 고전 • 후 (AD55-57) , 갈 (AD55 

-57) , 벤전·후 (AD64-68) , 막 (AD67-68) , 녹 (AD63-65) , 행 (AD63-65) , 

엽 • 골 • 몬 (AD62 ), 벌 (AD63-64) , 임전 • 딛 (AD62-63) , 임후 (AD65 - 66) , 

약 (AD62- 63) , 벤전 (AD68) , 뻗후 (AD68) , 유 (AD75) , 요 • 요일 • 요이 • 

요삼 • 계 (AD90- 98) 등으로 열거해 볼 수 있다 . 

이렇게 사도틀이 남긴 신약성경은 2천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모든 그리스도인 

틀에게 삶의 원천이 되고 모든 인간들에게 새 삶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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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도들이 님킨결과 

(1) 핍박 

사도들이 성령의 강렴과 함께 폭발적인 능력A로 초대교회를 설렵한 후 계속 

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확장시격 나갔다. 사도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세계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퍼져가는 영호벼l 대해 처음에는국부적이고 

제한적이던 반대가 드디어 세계적이고 조직적인 박해로 확산된다. 여기서는 그 

핍박의 과정과 그 주된 원인， 그리고 그 결과 응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핍박의 과정 

핍박은 예수닝 자신도 받으셨다 (마 22: 23 , 요 5: 18) . 그런데 사도들도 역 

시 핍박을 받았다 . 야고보는 순교로(행 12:1-2) , 벌립도 순교로(행 12: 20 

- 22 , 행 1 : 13) , 베드로도(네로황제 때 AD64) , 바울도 순교했으며 (AD67) , 

안드레는 러시아 남방 카스피해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죽었고， 비돌로매는 아라 

비아에서 전도하다가 후에 인도에 이르러 가죽 벗검을 당하여 순교당했다 . 마태 

는 페르샤 전도 후 에디오피아에 가서 순교했고， 맛디아는 돌로 맞고 목베여 죽 

임을 당했고， 유다는 수리아에서 전도하였고， 주님 동생 야고보도 6낀건에 순교 

하였으며， 도마는 수리아에서 전도하다 인도에 가서 자객에게 죽임을 당하였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핍박을 당하다 못해 순교로 일생을 마치고 말 

았다. 그런데 사도들이 받은 핍박은 국부적이고 제한적인 상태의 핍빅L이었다 . 

이것이 좀 더 지나서 황제가 정치권력으로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핍박으로 확대 

되는 것은 엄청난 결과플을 가져오게 되었다 .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념 당시에는 유태교도들에게 핍박을 받는 정도였고， 예 

수님의 마지막은 로마의 총독이 개업을 한다. 그런데 사도들 때에는 유대의 헤 

롯왕은 물론이고 로마의 황제들까지도 핍박을 세차게 해 나간다 . 

우리가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에 핍박을 한 과정을 살펴보〕자 . 

1) Octabianus Augustus Caesar (BC30- ADI4) 

이 사람의 이름은 녹 2: 1에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나온다. 이 사람은 ‘시저’ 

(영어로 Caesar)의 후예로 이 사람이 재임 중에 천하(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 

든 나라들)로 다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도 유대 

의 다윗 지파의 후손이어서 자기가 살던 갈럴리 나사렛에서 유대 베들레햄A로 

갔었다고 했다 (녹 2: 3 - 4참조 ) . 그러니까 가이사 이구스도는 예수 출생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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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를 가했으나 그같은 박해는 그리 큰 박해는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 

2) Tiberius Caesar (ADI4- 37) 

이 사람 이름은 녹 3: 1에 나온다 . 이 황제가 재임기간 중에 Pontius Pilate 

(AD26-3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유죄판결하고 십자가에 처형케 했다. 

3) Caligula(AD37-41) 

이 황제는황제 예배를강요한자(마 24: 15)로알려지고있다 . 

4) Claudius (AD41-54) 

이 황제가유태인들을로마시 안에서 살지 못하도록추방령을내렸다(행 18 : 

2) 그래서 유대인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는 고린도로 피신을 하게 된 

다 . 이 무렵 바울과 만나서 고린도교회 설립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5) Nero(AD54-68) 

이 황제 때 로마에 불이 나고 (AD64) 네로는 그 불의 책임을 기독교도들에 

전가시키면서 온갖 핍박을 다하기 시작한다. 네로의 초기 때 바울은 자기의 죄 

목헤 관한 재판을 유대에 파견된 총독에게 맡기지 않고 황제에게 재판받도록 상 

소한다(행 25: 11 - 12) . 그러나 바울은 네로의 박해로 순교당했을 것이고， 베 

드로와 기타 많은 사도들이 이 무렵에 순교를 당한다.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AD64\건부터는 네로황제의 칙령으로 핍빅L이 전 세계적 

으로 확산되는 때이다. 이때부터 기독고아 로마의 국교로 공인된 AD313년까지 

는 멈추지 않는 핍빅에 따른 순교와 피나는 고난의 역사였다 . 

네로는 Claudius의 배 다른 아들이고， Caligula의 조카이다 16세 때 작곡을 

할 정도여서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리고 그는 운동에도 조예가 있었다. 그런데 

커가면서 헛소리를 잘하는 광기를 드러냈다 54년에 황제에 즉위하자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하여 55년에는 자기 동생들 절반을 독살케 했다 6()1년에는 모친 

과 두 아내도 독살시켰다 . 그리고 곡예와 동물 경기로 국고를 낭비하기 시작하 

더니 나중에는 사람을 경기의 이용물로 삼아 죽이는 것을 쾌락으후 상였다. 

네로는 64년 (7월 18 - 19일)에 인구 150- 20면f의 로마 시를 새 로마건설이란 

명분으로 불을 질렀다. 이 불은 국부적 불이 아닌 조직적 불로 6일간 진화를 못 

했다- 이때 로마 전 행정구가 14구였는데 그중 2구는 전소되고， 7구는 대부분 

거의 파괴되었다. 그런데 화재를 모연한 두 구 중에 기독교인이 많았다 불이 

진화된 후 로마인의 원성이 드높아지자 그 불을 지른 책임자를 기독교도들에게 

전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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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언은 가뜩이나 증오의 대싱이었던 기독교도들이였으므로 쉽게 공명되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거세게 얼어난다. 이때의 박해는 정치력을 앞세우고 능동 

적이고 조직적으로 가해지는 공개적인 박해였다. 

처음헤는 기독교가 방화병으로 미움을 받기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단지 기독교 

언이라는 것만으로도 박해를 받게 되었다. 이 무렵에 베드로와 바울 사도가 순 

교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정치적 박해를 시작한 네로는 동생의 처를 세번째 부인으로 얻게 되었 

고 이 일이 원로원에서 황제 축출 결의안으로 통과된다. 네로는 이 일로 스스로 

자살하고만다. 

6) Vespasianus(AD69-79) 

네로는 재임기간 중 Vespasianus장군에게 명하여 유대를 정복하려고 나섰 

다. 그래서 6핸 유월절 무렵에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본쾌1서 

는 네로 황제가 자살하자 자기보다 수하의 다른 정군들이 황제 쟁탈전을 벌인 

다. 이것을 안 Vespasianus는 즉시 회군하여 저들 장군들의 쟁탈을 물리치고 

스스로 황제가 된다 . 그래서 AD6잇견을 페 황제의 해 ’ (the year of four 

emperors)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때의 장군 4명이 쟁탈을 하다가 결국 

Vespasi~nus가 등극했기 때문이다 . 

Vespasian따는 황제가 되자 (AD69) 자기 이들 Titus장군으로 하여금 전에 

정복하려던 유대 예루살렘 정복을 영한다 . 그래서 Titus장군은 AD70년 유월절 

에 예루살렘을 파괴함으후 예루살렘 유대인의 정치생명은 완전히 끝이 나고 민 

다. 그래서 AD7Qt컨의 예루살렘 함락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정치역사 

에 새로운 션을 긋게 해준다. 

7) Titus (AD79-81) 

Titus는 Vespasianus 황제의 아들이다 . 이 두 황제들은 자기들 정권욕에 급 

급하여 기독교도에 대한 박해는 크게 가해지지 않음으토 기독교인들은 잠시나마 

쉽을얻으며 계속발전한다. 

8) Domitian (AD81-96) 

Titus의 뒤를 이은 Domitian은 로마의 전통을 수호하기 위하여 로마의 많은 

제신들의 경배를 종용하였다. 그런데 기독교도들은 유일신 신앙 아래 황제숭배 

는 물론 로마의 우상숭배를 거부하였다 . 이에 비위가 거슬려 유대교에 대한 엄 

격한 법플을 적용하였다 . 그는 유대교와 기독교를 구분하지 않고 유대인들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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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금 매년 예루」랩1 성전세를 황제에게 바치도록 하였다. 

Domitian은 로마 관리들에게 유대교적 풍습을 쫓는 모든 자들에게 가혹한 박 

해 명령을 내렸다. 특히 로마 시 안에 황제와 언척관계가 있는 Flavius Clemen 

과 그의 아내 Domitilla가 유태인 풍습을 따른 죄목으로 처형된다. 이들은 분 

명 기독교 신자로서 순교당한 자들이다. 이 무렵에 지하동굴언 카타옴에서 예배 

를드리게 된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앗모섬으로 유배를 당한다 

(계 1 : 9) . 이 무렵에는 비단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은 물론 고련 

도 등 마게도냐 지방과 로마 본국 등까지 이어지는 세계적언 박해였다 . 이 박해 

로 원성이 섬해져갔고， 또 그가 참흑한 독재자라는 악명을 듣다가 끝내는 정적 

들에 의해 궁전 안에서 암살당한다. 그리고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로마의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 

9) Trajan(AD98-117) 

Trajan의 통치혜서 안디옥 감독 Ignatius는 원형극쟁l서 처형되어 맹수의 

밥이 되었다. 

10) Hadrian (AD117- 137) 

그는 예수 묘지라는 곳에다 여 신당을 건축하고 기독교도에게 별하라는 칙령 

을 내렸다. 

11) Antonius Pius(AD137-161) 

그의 통치하에서 서머나교회 감독 Polycarp 순교했다 . 

12) Marcus Aurelius(ADI61-180) 

저스턴을 순교시켜 분살 후 깅어l 뿌렸고， 경찰력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 

다. 

13) Septimus Severius(ADI93-211) 

그의 통치 때에 안디옥의 콜레멘트， 오리겐의 부친， 이례나우스 등이 순교했 

다 

14) Decius(AD249-251) 

오리겐을 투옥했고， 키프리안을 추방했다 . 

15) Valerian (AD253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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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통치 때에 키프라안이 순교했다. 

16) Diocletian (AD303-311) 
기독교의 박멸을 위해 4회의 칙령 (교회당 파괴， 성경 소각， 신자 분잘 등)을 

내렸다. 

이들 모든 황제는 계속적으로 기독교도들을 핍박한 황제들이다 . 중간에 뺀 연 

대는 기독교에 대한 핍빅l이 잠정적으로 잠잠하던 때이다. 

‘로마 세계메서 가장 유영한 원형극장은 로마의 콜로세움 
이었다 주후 80년에 개장하였으마 약 4만 5천염의 관람 
객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 원형극장은 검투사의 싸움을 위 
해 사용되거나 혹은 모의 해전을 위해 많은 물이 넘치게 했 
다 죄수들(어떤 경우떼는 그리스도인들)은 투기장 안의 
사자나 곰에게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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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핍박의 원인 

그렇다면 AD64-313년까지 길고도 긴 세월 동안 황제들이 계속하여 기독교 

도흙l 대한 핍박을 멈추지 않았던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기독교도들이 그 

렇게 핍박을 받아야만 했던 그 까닭은 무엇인가? 그에 관해 살펴보자. 

1) 기독고까무신론 (atheism)~로 인정받았다. 

로마제국은 헬라， 로마신화에 나오는 많은 신을을 믿고 있었다. 그런데 기독 

교는 모든 신을 다 거부하고 오직 유일신을 주장하였다. 그래서 저들은 그들을 

볼 때 무신론자라고 보았다 . 

2) 국가종교정책에 배치되었다. 

로마는 수많은 이민족들을 점령한 후 식민정책을 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각 

민족의 고유종교를 안정하였다 . 그런데 저들 각 민족의 고유종교 인정은 로마제 

국의 황제를 숭배하는 신앙송!에서의 인정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각 민족의 종 

교는 물론 황제숭배도 거부하였다. 

3) 사회생활의 부조화가 나쁜 여론을 조성했다 . 

즉 로마제국은 검투와 무용솔로 강언한 군인정선을 영웅시하였다. 그래서 검 

투나 씨움이 사람과만이 아니라 맹수까지라도 싸워 이기는 자에게 큰 영광을 주 

었다. 그러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싸움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않 

고 사랑으로 상대빚에게 감화를 주려고 했다. 이울러 생명의 애호정신이 사회생 

활의 부조화를 가져왔다 . 

4) 자신과돈에 무관심했다. 

로마인은 모든 삶의 목표가 출세지향적이었다 그래서 무사로 승리하여 출세 

를 하든가 운동으로 다른 이보다 출중하여 명예를 얻는 등 그들의 삶은 자신의 

출세가 큰 목표였다 . 그래야 돈을 별고 영화를 누렸기 때문이다 . 그러나 기독교 

는 자신의 출세보다는 이웃에 관한 관심을 강조했고 또 돈같은 컷에도 크게 신 

경쓰지 않았다 . 이같은 병은 로마의 시민정신에 마약같은 요소였다 . 

5) 가정에 충실하고자기부정의 미덕이 용납되지 않었다. 

로마에는 한 남자가 27회 결혼한 기록이 있다 . 그러나 기독교는 한 여자로 만 

족하였다 (임전 3: 2) . 또 고린도의 산당에는 여사제가 성녀의 이름으후 1천여 

명이나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숙한 가정생활을 하였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는 노예들이 있어서 생활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다 .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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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기독교는 노예를 인정하지 않았다 .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하다는 (갈 3: 28) 

만언평등사성을 주장했다 . 이런 점들로 인하여 로마안에게는 거북스런 가시같은 

기독교도들이었다. 

6) 무지와오해 

기독교도들은 옛날에 물로 심판했으나 앞으후는 불로 심판한다는 불을 믿는 

사럼들이라고 했다. 또 기독교도들은 자기들끼리 만나면 ‘주의 살과 피를 마신 

다’고 하는 식인종같은 교리를 갖고 있고， 또 누구든지 형제와 자매라고 하며 쉽 

게 친근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배우지에게도 이같은 호칭을 하며 근친상간 

과 흔음을 즐기는 지들이라고 상상하였다 . 

또 매 주일 예배 후에는 사랑의 애찬 (love feast)를 나누었는데 기독교는 허 

구한 날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방탕한 무리라고 했다. 이런 저런 많은 소문들이 

기독교를 나쁘게 인식되게 했으며 부정적인 선업관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기독교도들은 

계속 멍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다. 자기들 업장을 변호하고 증명하는 변증가들 

이 많이 얼어나게 되었다 . 이에 관한사질은다음에 살펴도록하자. 

(4) 핍박의 결과 

사도들 때부터 시작된 핍박은 수백년동안 계속되었다. 그런데 이같은 핍박으 

로 인해 좋은 점도 있었었지만， 나쁜 점도 생겼다. 

1) 좋은 결과 

@영적 영웅주의 

핍박이 아무리 거세게 멀어닥친다 해도 주의 이름으로 순교당하연 최고의 연 

류관을 받는다는 영적 영웅주의가 크게 대두되었다 . 그래서 사도들 대부분이 담 

담하게 순교당한 것처럼 그 뒤로도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영적 영웅주의 

가크게꽃을피웠다. 

@교회의 팽창 

우리들 생각어l 정부가 강한 핍박을 가하면 교회가 약화될 것으로 상상하나 오 

히려 교회는 핍박 때문에 더 크게 팽창하고 넓게 퍼져나갔다. 예루잘렘 교회가 

자신들만으로 안주할 때 문제만 생겼으나 핍박으후 인해 퍼져나갈 때 교회는 더 

크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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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정화 

교회 성도들은 언제 어떤 핍박으로 어떤 운영이 될지 모르는 초긴장 상태에서 

도 삶으로 그들의 생활은 깨끗하고 청결함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교회의 정회는 

핍박이 계속되는 한 유지되었으나 교회가 안정되고 평온할 때부터는 분쟁과 함 

께 부패가시작되었다. 

@교리의구성 

밖으로부터 공격해오는 적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믿는 교리를 구성해 

서 체계적으로 방어해야 할 펼요를 느꼈다. 그래서 교리를 구성하되 통얼된 교 

리를 만들려고 했다. 이 무렵 교파나 신학이나 교리가 다를 수가 없었다. 오후 

지 하나의 교리와 하나의 신학만 있었다. 

2) 나쁜 결과 

@ 기독교를 변증하려다 보니까 세상 철학이 도업되었다 . 

기독교 자체의 순수한 복음과 생활의 모병으로 저들에게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고 세상 유명한 철학자의 말이나 용어들을 기독교 용어로 번안해서 사용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것이 후에는 신학이 되고 또 각기 다른 신학의 파벌이 되다가 

끝내는 종파로 확대되고 만다. 

@ 교회의식이 성례화 되어갔다. 

주의만찬이나 침례식은 의식 그 이상 이우것도 아니였다. 그런데 이런 의식 

자체가 무슨 신령한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 양 성례화 되어갔으며， 결국 그것은 

의례적인 의식으로타락했다 . 

@지도자의손실 

핍박으로 유능한 지도자을을 많이 잃게 되었다 . 

@ 지나친 성직자 존중제도 

지도자가 귀하다보니 있는 지도자를 크게 성직자로 추협}는 제도가 생겨졌 

다 . 

@금욕주의 

핍t빡l 멈추자 주를 믿는 사람들 마음에는 영웅적인 순교의 길을 택한 선배들 

에 비해 너무 안일한 종교적 생활을 한다고 느껴 성적 부담을 갖게 된다. 그래 

서 스스로 자가 옴을 자학함으후 선배들 신앙과 견주어보려는 금욕주의가 생겨 

진다. 그결과금식행위， 수도원생활， 독신생활， 기부금제도등갖가지 금욕주 

의가생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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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루살렘 함락 

1) 예루살렘 함락 이전의 상태 

@ 예루살렘 함락은 예수께서 친히 예언하셨다(마 23: 37-39, 녹 13: 34 

-35 , 19: 41-44) . 

@로마 관리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다. 

행 24: 2~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심문할 때에 돈을 바라면 

서 그를 가이사랴에 억류시키다가 후임자인 베스도에게 인계한다(행 25: 9) . 

@ 대제사장의 타락(행 4: 6) 

원래 유대교의 대제사장은 하나이고 종신직이며 그 직은 또한 세습제였다 . 그 

런데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러 명 나온다. 

a 대제사장 안나스 : 이 이름은 Hanan , Ananias, Ananus라고 불리우는 

신약시대 당시 가장 유명한 자였다. 그는 AD7- 14년까지 대제사장으후 있다가 

은퇴하였으나 전직 대제사장이나 관례에 따라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불렀다. 그 

후임으로 아들 ‘엘르아잘’이 계승했으나 1년간의 공백이 생기고 안나스의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다. 

b 요셉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로 AD18- 36년까지 최장수 대제사-^J이 된 

다. 가야바 이후에는 안나스의 남은 네 아들들이 차례로 계승한다. 

요나단 (AD36- 37) , 데오필루스 (AD37-4 1) , 맛디아스 (AD42) , 안나스 

(AD61) , 그 다음셰는 안나스의 손자 맛디아스(데오필루스의 아들)가 1년간 

(AD65 - 66) 대제사장이 된다. 

C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 (AD36- 37)드로 여겨진다. 

d 알렉산더는 신원을 알 수 없으나 역시 안나스의 가운일 것이다. 

이렇게 대제사%에 여러 명으로 그 당시 대제사장은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로마 정부가 임영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 종교계의 타락이 어느 정도 

싱각했을 것인가는 상상할 만하지 않은가 ! 
@ 인민들의 폭동 

a 행 5: 3어l 나오는 ‘드다’의 폭동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드다는 자칭 선지자라 하고 요단강7에서 백성들을 

모았다 그는 자기가 명령하면 요단강 강L물이 갈라져서 여호수아 때처럼 (수 3 : 

13)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다고 선동하였다. 그때 로마 총독 파두스 (Cuspius 

Fadus)가 기마병을 보내어 일당을 진멸하고 드다는 목베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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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행 5: 37의 ‘갈렬리 유다’의 난 

역시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다는 갈렬리 지방의 가말라 (Gamala)라는 한 고을 

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AD6년경 유대 땅의 일부가 수리아의 관할로 넘어갔다. 

그때 수리。}에 파견된 로마총독 퀴리니우스 (Quirinius)는 갈릴리 주민들에게 

과세를 목적￡로 호척등록을 시켰다 . 이때 유다가 일어나 하냐님의 백성은 오직 

여호와에게만 제물을 바쳐야 하고， 이방의 세상 통치자들에게 납세할 수 없다고 

반항하였다. 이 유다역시 처형당하고만다. 

c 행 21 : 3양} 난을 일으켜 4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굉야로 가던 애굽언 

요세푸스의 역사에 의하면 자칭 선지자로 활동한 이 애굽언은 AD54년경 3만 

명의 유대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감람산에서 웅거하였다고 한다 . 이 애 

굽인은 자기가 명령하면 예루」랩1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성 안을 쳐들 

어간다고 하였다 . 그러나 총독 벨릭스 (행 23: 24) 군대에 의해 400명이 죽고 

200명이 포로가 되자 나머지는 흩어지고 도망쳤다. 

‘4천의 자객 에란 이들 3만명 중의 열심당원이었을 것이었다 . 이렇게 공식적 

으혹 기록된 것 외에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억압하는 정치세력에 대해 쉬지 않 

고 반란과 폭동을 계속하였다. 그렇게 되자 로마 본핵l서도 큰 골치거리였다. 

2) 직접적언 원인 

@가이사랴의소란 

로마 정부는 유대인에 대한 식민정책ξ로 예루살렘에는 천부장 (행 25: 23)이 

파견근무를 하였고， 총독은 그의 새 근무지로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랴에다 새 

도시를 건설하였다. 이곳이 지금은 폐허가 되었고 단지 관광객들의 유적지로 남 

아있다. 

지긍도 이곳은 벤허에 나오는 마차 경주장으로 남아있다 . 그런데 로마가 이 

가이사랴에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본토인인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특혜를 주지 않 

고 이방언인 헬라인들만 우대하였다 . 이에 분개한 유대인들이 반항하자 로마 군 

대는 유대인들을 수만명에 이르도록 가차없이 처형하였다. 이로써 유대인의 반 

항은 전 국민적 공감대로 확산되었다. 

@수리아총독의 개업 

유대인의 반항은 전국적으혹 확산되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유대 총독의 힘 

이 모자라자 수리아 총독에게 원정을 요청한다 . 수리아 총독은 네로황제에게 건 

의하여 로마로부터 원군을 요청받게 되는데 그때의 장군이 Vespasianu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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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pasianus는 AD681견에 예루잘렘까지 접근해 왔다 . 그런데 그 무렵 본국 

에서 네로황제가 자살한 후 네 장군들이 황제 쟁탈전을 벌인다. 이것을 안 

Vespasianus는 본국으후 회군하여 자신이 황제가 된다. 그리고 그의 아들 

Titusc껴l게 유대정벌을 명한다. 

@ Titus장군의 예루」갈렘 함락 

Titus장군은 부친의 사업을 판성하려고 6땐 후반기에 발군하여 7앤 유월절 

경에 예루질렘에 도착한다 .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조국의 위기를 깨닫고 전국에서 

20면1 이상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기도운통을 펼친다. 

Titus는 70년 4월부터 7월까지 예루살렘 성벽의 외곽을 포위하고 밖에서의 

모든 공급로를 차단한다 . 성 안의 2000J 이상의 유대인들은 식량부족， 식수부 

족으로 아사상태로까지 치닫게 된다 . 

성 안의 주민들이 땅굴로 탈출작전을 시도하다가 실패로 끝난 그 현징이 지금 

도 유대인의 교육현장으혹 사용되고 있다. 그리하여 예루잘햄은 굶주리고 지치 

다 못해 로마군에게 함락되고 만다. 

3) 함락의 결과 

AD7α견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엄청난 결과들이 뒤띠른다. 

@ 우선 인명피해가 10땐명 이성이 참살당하고 1땐명 가량이 포로가 된 

다. 

@ 예루」갈렘의 성벽은 다윗왕 때 수축되어 전래해오는 것이 3면이 다 무너져 

파괴되고 유일하게 서쪽 벽 하나만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 서쪽벽에서 울부짖 

는 기도가 지금까지 전래해 옴으로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대로이다. 

@예루」랩이 정치， 종교의 지도력을상실하고만다. 

이 때에 점령당한 예루랩은 로마권에서 이슬람권으로 념어가고 터키권으로 

갔다가 다시 이슬럼권이 된다 . 그래서 예루잘렘은 1천여년간 정치 중심지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슬람의 사원을 지어논 횡금사원 (Dome of the 

Rock)이 있어서 회교도들의 3대 성지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 ) 중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은 더이상 유대교의 종교적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는타종교의 이용터가된다. 

기독교도 마찬가지다 . 한때 오순절 성령강렴과 함께 시작된 예루잘렘 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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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이 함락되자모교회의 기능을상실하고안디옥교회가크게 부장한다. 

예루잘렘의 함락은 정치， 종교， 기타 모든 영향력을 잃게 된다. 다만 지금은 예 

루살램에 국회의사당어 있어서 정치력을 회복하려고 하나 아랍인의 거센 반발로 

제한된 힘 이상은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예루살렘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과거 옛 세력을 회복하게 되는 것은 성경 

이 약속한 H에다 (계 21: 2) . 그러므로 예루」램의 회복은 종말의 역사와 함께 

이해되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예루」챔의 진행상황을 주의깊게 관찰함으로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관찰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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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도신경 (The Apostles Creed) 

제 s 장 

초기의문서들 

우선 사도신경에 관해 알려고 하면 사도신경의 정체를 역사적으로 추적해 보 

고또한내용상신학적 견지에서 검토해 봐야할것이다. 

(1)사도신경의 정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생겨졌는가? 우리가 가진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요 

표준인 사도신경이 성경상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 

늘날의 모든 개혁교회들에는 사도신경이 마치 우리들 신앙의 모든 핵싱을 요약 

한 것처럼 중요시 한다. 도대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사도신경이 정말 우리들 신앙의 핵심을 요약해 놓은 것인가? 여러 가지 의심이 

생긴다. 

1) 사도신경에 관한 전설 

그러면 사도신경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 ? 여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로마 
카툴릭교회의 전설을 소개하도록 한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설에 의하면 사도신경은 AD55년에 12사도가 예루살렘 

에 모여서 기독교의 요의t을 마련하기 위해 성령의 영감으혹 베드로가 처음 한 

귀절을 기록하자 차례차례 한 귀절씩 더하여 오늘의 사도신경을 완성했다는 것 

이다. 

그리고 카톨릭에서 말하는 또다론 말은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제정하지는 않았 

으나 사도들의 신oJ-이 요약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사도신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 

다는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사실이다. 사도신경은 수백년 후에 로마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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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릭교회가 수써 결친 편집과 보완을 거듭해서 만들어진 카톨릭교회의 작풍이 

다. 

2) 사도신경의 역사 

사도신경이 AD30()l건경 이전에는 전혀 생긴 일이 없다. 앞서 초기 신약교회 

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획언한 바이지만 신약교회가 생긴 AD33년부터 100년 

경까지는 사도들이 건재했음으후 사도신경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목격한 사도들과 다른 목격지들의 상당수가 남아있었ξ로 저들에게는 그 

무엇이 필요하지 않았다 . 

그런데 사도들이 다 떠냐고 사도들의 제자인 속 사도， 또는 교부들 때에는 침 

례 문답 때 간단한 문답서같은 안내서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ADI00-125년 

사이에 샤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앙의 규율 (Rules of Faith)이란 것이 오늘 

날의 요리문답서 비슷한 것이있었을 것으로 본다. 또 170- 18()l컨경에 현재와 같 

은사도신경의 형태가 있었다고 하나 그같은 주장은 하나의 가설로 아무도 증명 

을못하고있다. 

그리고 역사적A로 나타난 최초의 신조는 4세기인 AD325년에 나타난 니케아 

신조이다 . 이때의 신조 내용을 보면 Arius.의 신학사성을 공격한 Athanasius의 

주장이 강력하게 반영되고 사도신경 내용괴는 거리가 멀다. 

그 후 교회 회의는 계속 거듭되어 381년의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전의 니케 

。낸조를확인했고， 431년의 에베소회의에서는 멜라기우스주장이 부정되었다. 

451년에는 칼케돈신조로 삼위일체론의 결정을 보며， 553년과 68()l건에 2 ， 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열렸다 . 

그런데 이런 회의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했거나 합의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 . 

정직한 역A까의 증언에 의하면， AD400년경에 활약한 Ambrose와 Rufinu해 

의해서 사도신경이 사도흙l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 후에 AD65α켠경에 ‘거룩한 카톨릭교회’ (Holy Catholic Church)란 말이 

삽입되고， 또 ‘성도의 고꺼]'란 말은 65땐 이후에 다시 삽업되었다. 그리고 

AD75()l건경에는 ‘음부어l 내려가사'7~ 삽입되었다 .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면 AD325년의 니케이신조가 한 시발점의 형 

태를 이루기 시작해서 역사 속에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보완과 삽업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것이다 . 그래서 오늘날의 사도신경은 AD75α컨대에 완성된 로마 

카톨릭교회의 작품이라는결론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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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흑자는 사도신경이 너무 늦게 제작된 것을 호도하기 위해 

AD150- 18떤경 또는 381년이나 아주 고대적인 작풍이 아니겠느냐는 추측을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지지할 역사적 증명이 없다. 한국내 몇 학자의 책에 의하 

면 AD381년경에 사도신경이 완성됐다고 기록하고 있다 . 그런데 381년의 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그같은 일을 결정했다는 근거가 없다 . 

따라서 사도신경은 사도들 작품이 아니고 교회가 많은 세월동안 발전하면서 

조금씩 보완하던 것을 AD75α컨경에 로마 카툴릭교회가 제정했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다 . 여기에 관한 자료는 Philip Schaff의 r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J 제 2권 ， 528 - 537페이지에서 잘 소개되고 있다 . 

(2) 사도신경의 검토 

우선 사도신경은 사도들의 작풍이 아니다 . 고로 사도신경이란 말이 맞지 않는 

다 . 흑자는 사도들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해도 사도들의 신앙을 의마하기 때문이 

라고 변명하나 사도신경이 꼭 사도들의 신앙을 종합한 것도 아니다 . 

그 내용상 몇 가지를 지적해 보자. 

1) 사도신경의 제작연대가 AD55년이라는 전설이 맞지 않는다. 그 이유로 

AD45년경에는 야고보가 순교했었고 (행 12 : 1) , 또 신약성경 중 절반 가량을 
쓴 바울 사도가 배제된 사도신경은 그 이름이 전혀 걸맞지 않는다 . 

2) 앞서도 말했지만 단번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모두 죽고 난 후 교회 

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 보완되고 참가되었으므로 사도들 신앙의 요약이라고 하 

는말은할수가없다. 

3) 내용 중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는 대목이 있다 . 그래서 사도신 

경을 암송하는 이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케 한 본디오 빌라도에 대동벼 

분한 감정을 품고 있다. 그러나 동방 희랍정교회나 시리아교회는 본디오 빌라도 

의 아내인 Claudia Procla를 마 27: 1써l 근거하여 성녀의 반열에 모시고 있 

을뿐만 아니라사도신경을사용치 않는다. 

그리고 애굽의 Coptic교회도 사도신경을 사용치 않는다 . 사도신경은 로마 카 

톨릭과 카톨릭에서 분리해 나온 개혁교회들만 사용한다 . 이것은 세계적 교회 업 

징L에 볼 때 한 편견에 불과하다 . 

4)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 1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Catholic 

Church , the Communion of Saints . "라고 되어 있다 . 



‘릅트 교회는 예술과 예배의 다른 전통을 발전시키고 있었다 . 큼트 수도원 
에서 나온 이 성당 (icon)은 그리스도와 성메나스 ( 5t ‘ Menos)를 묘사하고 
있다 그들의 후광 사이에 키로 (Chirh이가 그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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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원문 대로 하면 “냐는 성령을 믿사오며， 성도들의 교통을 믿사오며， 거룩 

한 카툴릭교회를 믿습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말로는 ‘거룩한 카톨릭 교 

회’를 ‘거룩한 공회’라고 번역하였다. 물론 카툴릭이란 말이 공회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을 만든 카폴릭교회에서는 자기들만이 지AJ에서 유일한 교회 

이므로 자기들 교회의 결정대로 믿고 따르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이다. 여기 

에 개혁교회들이 기만망하고 있다. 

5)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7에 대한 교회론이 전혀 언급 

되어 있지 않고 또 구원받은 성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교적 기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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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어 있지 않t. 따라서 사도신경은 단지 전통적 교회 몫f을 그대로 순복 

하겠다는 ‘양전한 신자 훈련용’으로 쓰여져 오고 있다. 

6) 사도신경의 내용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엄위허신 면은 많이 강조되고， 부활 

하신 그리스도의 구속능력 등은 말하고 있으나 이웃사랑은 물론이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하나념과 성령의 능력은 전혀 표현되지 않고 있다 . 따라 

서 사도신경에는 구약의 율법적인 신영어l 제약받는 모습이 역력하게 강조되고 

있다. 

7) 사도신경을 함께 이해하는 것으로 신앙의 동질성을 찾으려고 하는 현대교회 

의 동향은 그가 거품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는 것은 불문에 붙이고 관습적 암 

기와 동의가 신%엔 양 착각으로 오도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경을 수없이 많이 암송한다 할지라도 그의 인격 속에 변화가 없는 한 

그는 성숙한 신앙언이 아니다 . 

(3) 결론 

사도신경은 전혀 불필요하다 . 개혁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이 신앙의 동질성을 확언하는 요식행위라면 그것은 전혀 착각이다 . 사도신경 

을 제아무리 많이 암송한다 해도 그의 인격에 변화가 없는 한 그것은 백해무익 

한것이.다. 좀더 새로운것을찾。}야할것이다 . 

우리 주변에 사도신경 때문에 신앙이 자랐다는 사람은 아무도 찾이폴 수가 없 

다. 그 이유는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사도신경 속에서 신앙의 덕이 될 요소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 

에 사도신경은 건덕상 이해는 되나 신앙과 구원에는 결코 도움이 못되는 카톨릭 

교회의 산물이다 . 

2. 12사도 교훈집 (Didache) 

(1)디다케의 유래 

r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이 책은 신약 외경에 수록되어 었다. 원 제목은 r12 

사도에 의하여 이범엔에게 준주의 교훈」으로 되어 있다. 이 문서는 1873년 희 

합정교회 주교인 펄로데우스 브리에니우스 (Philotheus Bryennius)가 콘스탄 

티노플의 예루살렘도서실에서 발견하여 그로부터 l(Jl건이 지나서 출간되면서 세 

계적으로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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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가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기 시직하였다. 즉， 

r12사도의 교훈집」이라는 책영과는 달리 그 내용이 사도들의 교훈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었고， 또 이 책을 인용하면서 기독교의 탈선 등이 생걱난 것이다 . 

(2) 디다케의 내용 

전편이 모두 16장으후 구성되어 있다 . 

1) 1-6장 : 주로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를 취급하였으며 두 갈래의 길을 제시하는 

데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을 설영한다. 그 내용이 유대 

교의 교리문답 형식과 비슷하고， 초기 이벙언들이 기독교로 개종했을 때 그들 

교육을 위해 이 문서가 사용된 것 같다. 

2) 7장 : 주로 침례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였으며 , 즉 물이 없는 지벚써l서 침례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문서는 물이 없 

을 경우에는 물을 세 번 붓거나 세 번 뿌리라고 한다. 그 외에 금식， 주의 만찬 

도다루었다. 

3) 9-10장 : 공동직사 전과 끝난 후의 감사의 절차와 형식에 관한 규정을 제시한 

다. 이 부분은 유대교의 축복형식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경해 놓은 것으로 볼 

수있다. 

4) 11-13장 : 예언자와 사도들이 전하고 가르쳐준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관 

한 논의로 설명되고 있다. 

5) 14-15장:주일， 감독， 집사장립에 관한교훈이 수록되어 었다. 

6) 16장 : 종말론을 다루었다 . 

(3) 디다케의 영향 

1) 이 문서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다만 추측한다면 물이 없는 

지방(애굽이나 기타 사막국가)에서 사는 사람의 기록이었을 것A로 추정한다. 

물이 없는 지빙에서는 침례하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 따라서 이 문서 

는 그런 문제점을 해 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저자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렇다면 12사도 교훈집이라는 책명과는 달리 12사도외는 아무런 관련이 없 

는자의 작품이다. 이것은 12사도이름을빙자한위조작품이다 . 

2) 디다케는 내용도 사도들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다 . ‘70계영은 하지 말라’， 

‘40계명은 지키라’ 등 계명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적이 아닌 율법적인 것이다 . 

3) 디다케는 기독교 의식의 잘못된 관행을 열어놓게 했다. 침례는 분명히 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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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는 의식이었다. 유대나라도 물이 귀한 나라지만 물이 많은 먼 곳까지 가서 

라도 반드시 침례를 실시하였다. 그런데 물이 귀하다는 이유로 물을 붓거나 뿌 

리도록 한 것은 기독교 의식을 변질시키는 기초역할을 한 것이다. 

4) 신약성경 중 교훈이라는 말이 ‘&ôaxη’이다 . 신약 안에도 이 용어가 3()O~회 

나 나온다 . 기독교가 전도해서 교육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이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사상과 전혀 다른 위장된 사도교훈집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타락하게 

되는 기를을 만든 셈이다. 

5) 이 문서의 연대를 대략 AD125- 165년으로 추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는 아주 일찍부터 사탄의 침공을 받고 있었다. 이 문서는 초대교회의 예배 모범 

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져가는기를 알게 해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3. 외경 (Apocrypha) 

외경은 성서의 정경 편집시에 제외된 여러 가지 문서를 가리킨다. 외경은 구 

약외경 15권이 었다. 

에스드라 제 1서 , 에스드라 제 Z서， 토비트， 유딩서 , 에스더서의 추기 (남은 부 

분) • 솔로몬의 지혜 , 벤시락의 지혜 , 바룩서 , 예레미야의 서간， 용광로 가운데 

서의 아사리아의 기도와 세 아이의 노래 , 스잔나 이야기 , 엘과 용， 므나세의 기 

도，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 등이 있다 . 

이들 구약외경은 전부가 중간기 (BC400-AD직전)에 기록된 것으로， 구약성 

경이 39권으후 정경화 될 때 (AD9이 이 책들은 제외되었다. 그런데 1546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들 외경 중 11권을 추가로 구약성경에다 첨가시켰다 . 따라 

서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은 구약의 외경이나 위경 (거짓 문서 )은 모두 주전시대 

작품이므로 여기서는 논외로 친다 . 

신약의 외경은 수십 권이 었다(신약의 위경은 없다) . 즉 복음서가 40권， 사 

도행전이 7권， 서간이 4권， 묵시록이 10권， 시가가 2권이 있다. 

이들 외경을 알게 되면 현재 우리가 가진 정경으로서의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된다. 

(1)복음서 외경 

1) 아그라파 (Agrapha) : 4복음서에 전승되지 않은 예수의 어록을 모은 것인데 
이것은 4복음서를 모방하여 개작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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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시련쿠스 파피루스 840: Grenfell과 Hunt가 1905년에 옥시린쿠스에서 

발견한한장의 양피지 시본인데 4， 5세기경의 것으로알려지고있다. 내용은예 

수와 대제사장 사이의 문답을 기록하고 있다. 

3) 에게르톤 파피루스 (Papyrus Egerton 2) 

150년경에 애굽에서 기록한 것이다 . 

4)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654 : 그렌펠과 힌트가 1903년에 발견한 3세기 초의 것 

으로서 내용「은 예수의 말씀 다섯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5) 옥시린쿠스 파피루스 1: 189까건에 발견되었다 . 

6) 옥시련쿠스 파피루스 655: 1908년 발견되었다 . 

7) 옥시련쿠스 파피루스 1224 : 학자와 예수의 대화가 수록되었다 . 

8) 카이로 파피루스 10735 : 예수의 탄생과 애굽 피난에 관한 내용이 취급되었 

다. 

9) 피아융 단편 : G . Bickell이 1885년에 발견했다 . 

10) 프리이 로기온 : 5세기 와싱턴 사본의 한 단편이다 . 

11)사도들의 서간 : 차이로 고고학 연구소에서 발견했으며 11제자가 교도들에게 

보낸 서간이다. 

12) 스트라스부르그 파피루스 5, 어l기의 것이다 . 

13) 나사렛 사람 복음서 

14) 에비온파복음서 

15) 히브리인 복음서 : 유대적 그리스도교 복음서 (2세기 전반) 

16) 애굽인 복음서 : 애굽의 이t혐l 그리스도교 복음서 

17) 베드로복음서 : 2세기 중엽에 시리아에서 기록된 것이다. 

18) 진리의 복음 : 륨트어로 된 시리아나 애굽에서 3세기경 성립된 것이다. 

19) 예수 그리스도의 소피아 :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20) 파스티스 소피아 : 영지주의적 계시서 

21 ) 예우 Oeu)의 두 책 

22) 빌립보복음서 

23 ) 도마스복음서 

24) 마티아의 복음서 

25) 유다의 복음서 

26) 요한의 아포크리폰 (Apoccyphon) :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의 비의를 소 

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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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수와 요한과의 대화 

28) 마리아의 질문 

29) 마리아의 복음서 

30) 마리아의 겐나 (Genna of Mary) 

31) 케련토스의 복음서 (Gospel of Cerinthos) 

32) 말시온의 복음서 (Gospel of Marcion) 

33) 아펠레스의 복음서 (Gospel of Aplles) 

34) 바르데사네스의 복음서 (Gospel of Bardesanes) 

35) 마니의 복음서 (Gespel of Mani) 

36) 야곱의 원 복음서 

37) 도마스에 의한 유년 예수의 이야기 

38) 아부가루스전설 

39) 좁트어 애굽언의 복음서III 

40) 흉트어 애굽인의 복음서VII 

이렇게 많은 복음서들을 제쳐놓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복음서만 갖게 

되었다는것이 얼마나큰축복이며 영광언가를알수있다. 

(3) 사도행전 

1) 베드로의 선교 : 희랍의 다신교와 유대교의 예배와 대비한 기독교의 단일성을 

기록했다. 

2) 요한행전 : 요한과 그리스도가 계시를 이야기한 것을 기록했다. 

3) 베드로 행전 : 베드로와 마솔사 시몬과의 논쟁을 기록했다. 

4) 바울행전 : 긍욕， 부활， 내세구원의 희망을 제시했다. 

5) 안드레행전 : 일시적 세상을 떠나 하냐님께로 돌-아오라는 내용을 기록했다. 

6) 도마스행전 : 도마스의 남인도 전도여행기 

7)위 콸~1 멘스문서 

(4써간 

1) 라오디게아인에게 보낸 편지 

2) 세네카와 바울의 왕복 서간 

3) 위 디도의 편지 

4) 콩트어 야곱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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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묵시록 

1) 이새벼 승천 : 전반은 이싸벼 순교， 후반은 그가 본 환/끓 기록했다 . 

2) 베드로의 묵시록 : 천국과 지옥을 묘사했다 . 

3) 신탁집 

4) 엘케사이의 서 (Book of Elkesai) 

5) 바울의 묵시록 

6) 도마스의 묵시록 

7) 옵트어 바울의 묵시록 

8) 야곱의 묵시록 I 

9) 야곱의 묵시록II 

10) 아담의 묵시록 

(6) 시가서 

나세네 시편， 솔로몬의 송가등이 었다. 

이 모든 것들이 초기 문서로 전해져오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들 중에 

왜 하펼01면 27권만이 신약성경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정경의 기준은， 

첫째 , 사도성 (Apostolicity) : 사 . .s:..가 직접 썼거나 저자가 사도와의 관계를 뒷 

받침 될만한 동일 수준이냐? 

둘째， 내용 (Contents) : 내용아 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가? 

셋째 , 보편성 (Universality)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을 받아 용납되었는 

가? 

넷째 , 영감성 (Ir빼iration) 그 책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증거를 내보이고 

있는가? 

이같은 4대 원칙을 놓고 AD39까건 칼타고의 제 3차 회의에서 Augustine의 주 

장으후오늘의 27권이 정경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할 점이 신약성경은 모두 ADI00년 이전에 기록이 

되었는데 왜 AD39면에서야 정경 형성으로 끝이 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그만큼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 자신들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험란한 세월을 

보냈고， 그 다음에는 너무도 많은 각종 외경， 위경들이 난립함으로 인하여 교회 

가 이 모든 결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시련을 거치고 난 뒤 찬란한 보석같은 진주 

를 갈고 닦은 후에 정경을 내어놓으셨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현재의 27권 

의 성경을 규정지어논 선배틀의 희생과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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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교부들연구 

신약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은 예루」랩교회였다 . 그 다음에 여l~램이 함 

락 (AD70)된 다음에는 안디옥교회가 중심이 된다 .‘ 

안디옥교회는 수리아， 메소포타미아， 아시아 인도대륙까지 뻗치게 되고， 마 

게도냐 지방의 벌럽보， 데살로니가 교회로， 헬라지빙에서는 고린도와 아덴 등으 

로확산되었다. 

다음으로 교회 중심지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된다. 여기서 구약성경이 헬라 

어로 번역 (BC 15()L건의 7어1역) 되기도 한다. 그리고 로마교회가 또 교회의 중 

심지가 되어 중세교회까지 지속한다. 여기를 비롯하여 이탈리아의 리용， 비엔 

나， 파리， 그리고영국과독얼등으로번져나간다. 

이렇게 기독교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갈 때 이들 교회의 지도자플이 누구였는 

가 ? 그들이 바로 ‘교부’ (Church Fathers)들이었다 . 교부란 사도들 뒤를 이어 

교회 건설과 교리 발달에 크게 활약하여 후세에 중요한 영흥E력을 남긴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교부들은 시대에 따라서 사도적 교부， 니케아회의 이전의 교부， 니케아 

회의 이후의 교부로 나눈다. 

사도적 교워l는 로마의 클레멘트， 안디욱의 감독 이그냐티우스， 서머냐교회 

의 감독 폴리캅， 히에리폴리스의 감독 파피어스， 바나바 (Barnabas) , 헬마스 

(Hermas) , 디오그네투스 (Diognetus)가 있었다 . 

니케아 이전의 교부는 변증가， 헬라교부， 라인교부로 분류되는데， 변증가로 

서는 저스인 (AD125-166) ， 아테나고라스 (Athenagoras)가 있으며， 헬라교부 

로는 이레니우스， 클레멘트 (알렉산드리아) , 오리겐이 있고， 라인교부로는 터툴 

리안， 키프리안이 있다. 

니케아 이후의 교부는 Augustine까지 교회 회의에 활약한 여러 신학자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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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도적 교부들(속칭 속사도)-Apostolic Fathers 

이들을 속사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들이 사도들과 교분이 있었던 교부라는 

뜻이다. 그러나 저들 모두가 반드시 사도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사도들 뒤를 이은 교부들 중에 가장 오래된 교부라는 뭇이다. 저들 중에는 이름 

과 함께 글이 전해져오는 사람도 있고， 글은 있지만 이름이 전해져 오지 않는 

경우도있다. 

그런데 이들 사도적 교부들이 개종 이전에는 어떤 교육을 받았고， 그들은 무 

엇을 했던 사람언가를 전혀 알길이 없다. 이들이 남긴 글을 모두 합쳐도 신약성 

경의 배가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의 글을 보면 주님을 영접한 뒤 변화된 삶을 살 

았고 영광스런 최후를 마친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 글의 내용이 목회적 

동기에서 쓰여지긴 했으나 사도들의 사상과는 배치되는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것 

을강조하였다. 

그래서 이들의 시대적 (그 당시 윤리적 경향성 ) 상황에 대한 초점 강조가 신약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는 시발이 되기 시작한다. 이제 저들이 사도들 가르침과 

어떤 변에서 달라지는가를주의갚에 관찰해 보71 바란다. 

(1) 로마의 클레멘트 (AD 92- 101 , Clement of Rome) 

이 사람의 신원은 잘 알 수 없으냐 벌 4: 3011 나오는 클례멘트가 이 사람이 
아닌가 추측한다 . 이 사람이 AD92- 101년까지 로마교회의 장로였다고 한다 .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유배당해 앗모섬에 있는 동안 클레멘트는 로마교회의 감 

독일을 하였다 . 

이 사람이 고련도교회에 보낸 두 장의 편지가 전해지고 있다. 그 편지는 고린 

도 교인들이 질문한 것을 해답하는 형태의 서신이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교회 

의 분쟁을 치료하는 길은 사랑과 겸손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지도자들(장로， 

집사)에게 순종하는 것이라 했다. 그러면서 감독， 장로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이 

평신도오}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였다 . 

여기서 우리는 클레멘트가 목회적 관심에서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권면하 

는 중에 감독을 구약의 제사장과 같다고 여긴 것을 보게 된다. 그는 실제로 야 

고보서， 베드로전서 ， 히브리서 등을많이 인용했고바울서신은알고있으면서도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클레멘트가 바울 사D~ 주장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보다는 율법적으로 구의t을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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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지극히 작은 문제라고 간과해 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같 

은 초기 속사도 또는 사도적 교부의 영호t은 그 뒤로 엄청나게 더 큰 문제들을 가 

져오게 된다. 

(2) 이그나시우스 (AD30-110, Ignatius) 

이그나티우스라고도 하고 이그나시우스라고도 하는 이 속사도는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봉직하다 Trajan황제 때 (AD125) 로마의 대형극장에서 맹수의 밥으 

로순교망하였다. 

이그나시우스는 안디옥교회의 감독으로 재임 시 그를 체포하려는 군인들을 피 

해 잠시 피신하였다.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은 교인들에게 벌을 가했다 . 참다 못 

한 그는 자원해서 자수하고 순교당하기로 한다 . 그는 열명의 군인들에게 포박된 

채 안디욱에서 로마로 압송되어 순교를 당한다. 

그가 압송되어 가는 도행l 얼곱 통의 편지를 쓴 것이 오늘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 그 편지는 서머냐에서 에베소， 마그네시아 (Magenesian) , 트랄레 

(Tralle) , 그리고 로마교회에다 보낸 편지였으며 , 드로아에서 쓴 것은 빌라텔 

· 비아교회 , 서머냐교회 , 그리고 폴리겁에게 보낸 편지였다 . 

여기 이 7통의 편지를 통해 나타난 그의 사상을 보면， 그리스도언이 되어서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교회에 대한 충성 , 이단경계 및 증오， 감독의 권위에 대 

한순복， 순교자의 영광응을강조하였다. 

여기서 그는 교회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기 위해 ‘Catholic Church’란 말을 

최초로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감독의 권위에 대한 순복을 강조하기 위해 감독직 

을 너무 고조함으후 전능한 감독직을 주장하였다. 

그는이런말을하였다 .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감독이 한다. 고로 감독의 마음은 하나념과 같고 장로의 

마음은사도와같다.’ 

여기서 그는 최초로 조L독의 직과 장로의 직이 약간 다른 것같은 암시를 담은 

주장을 하였다. 이것이 다음 단계에 가서 감독과 장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장로보다는 감독이 더 높은 직급으로 통용되 

는 시대의 서장을 열어주게 된 것이다 -

또 이그나시우스는 ‘주의 만찬은 죽을 사람을 해독하는 약효와 같고 침례는 거 

룩하게 하는효력을지난다’고하였다. 

여기 그의 주장은 침례를 기피하지 말고 적극적a로 초L여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영뚱하게 침례로 중생이 가능하다는 ‘침례중생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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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약하게된다. 

우리는 이그나시우스의 정열적 순교의 미당과 함께 그로 언해 뒤따라 생겨진 

단점을을 보게 된다. 즉 순교를 너무 지나치게 환양함으로 평범한 삶에서 신앙 

을 구현하는 생활 속의 신앙을 과소평가하도록 비교의식을 섬었고， 감독직을 성 

경의 도를 넘어서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교회행정에 흔란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의식들을과도히 주장함으로 ‘성례주의’의 기초를닦게 되었다. 

이그나시우스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그가 남 

겨논 7통의 편지들은 간사한 인간들이 선용하기 보다는 악용하는 나쁜 선례를 

남겨놓았다. 따라서 그의 공과로 인하여 교회사에 어둔 암운을 던져준 최초의 

인물이라고할수있다. 

(3) 헬마스 (AD97-140, Hermas) 

이 사람의 신원은잘알수없으나롬 16: 1쩌l 나오는 ‘허메까이 사람이 아 

닌가 싶다. 그래서 ‘헬마스’는 바울의 연하 친구이며， 로마의 파피어스 감독의 

형제라고 전해온다. 이 사람의 과거는 불행한 가정 출신으로 한 때 노예로서 고 

생하다가 로마의 기독교인인 ‘로다’라는 여인의 가정에 팔려왔다가 복음을 듣고 

개종한듯하다. 

헬마스가 쓴 「목양자J (Shepherd)라는 책이 전해져 온다 . 그가 쓴 이 목양자 

의 내용에는 5개의 환상， 12계명， 1삐유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의 작휩 나 

타난 사상을 보면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세에 대한 설명과 함께 도덕적인 

계율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적으로 율법주의적으로 공로의 신양을 강조했다 . 그래서 구원은 하나념의 

은혜에 의한 믿음보다는 교회의 의무준수와 도덕적으로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하 

였다. 

그리고 특히 ‘ 1뻐유’행l는 천국과 지옥 씨에 중간지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설명함으로 훗날에 ‘연옥’의 교리를 만드는 기초를 놓게 하였다. 또 ‘침례’를 대 

단히 중요시하였다 .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침례수 

위에도 서있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재혼이 가능한 것처럼 재 회개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의 

A냉이 이교도적이라고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초기 속사도들이라는 

사도의 가르침과는 너무 동떨어진 주징l을 한 것들이 곧 신약교회를 타락하게 만 

든 요인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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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캅은 서머나에서 순교하였따 서머나 장터의 이 유 
적은 일찍이 웅장한 공공건물로 유명했던 한 도시를 상기시 
켜준다 

(4) 폴리 캅 (AD69-155, Polycarp)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다 . 이 사람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이그나 

시우스하고는 친구지간이었다 . 그가 벌립보 교회에 보낸 서신 1통이 있다 (속칭 

‘벌럽보 서신’이라고 함) . 이 빌립보 서신은 14장으로 나누어 쓰여졌고， 1633년 

에 활자화해서 지금까지 전해져오고 있다 . 

그 내용을 보면 이단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였다 . 그러나 그의 친구 이 

그나시우스는 이교도들을 증오하라고 했으나 폴리캅은 원수의 박해와 핍믿L에도 

사랑과 겸손과 인내로 그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말하였다. 

폴리캅은 그의 마지막 순교 장면이 감동적으로 전해져 온다 . 때는 Antonius 

Pius (ADI37- 161)황제 때 군언들에게 체포되어 서머나의 지사에게 재판을 받 

게 되었다 . 

그때 지사는 그리스도를 욕하면 방면하겠다고 권유했으나 폴리캅은 내가 86 

년간 그리스도를 위해 봉사하였으나 그는 나를 해롭게 한 일이 없거늘 어찌 내 

가 나의 왕 나의 주를 모독하겠느냐’고 끝내 거절하였다 . 

지사는 그에게 화형을 선고하였더니 ‘금세의 일시적 불보다는 내세의 영원한 

불이 두려우니 지체말고 결행하라’고 했다. 폴리캅은 결국 관헌의 칼로 베임을 

당하고 분소당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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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파피어스 (AD? -150, Papius) 

골 4: 13에 나오는 ‘히에라볼리 ’교회 감독-이었던 파피어스는 요한의 제자이 

다 . 전설에 의하면 버가모에서 순교하였다고 한다. 그는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 

의 구전을 모아서 5권으로 된 「주의 가르침의 설명」을 썼다 . 그런데 그가 쓴 책 

은 지금 전해져 오지 않으나 그의 글을 인용한 이레니우스의 글과 사가 유세비 

우스의 책에 전해져 온다. 파피어스의 글이 유세비우스에게 인용됨A로 역사적 

고혐l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파피어스의 사상은 초대교회와 2세기 교회가 전반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강 

한 신앙을 갖고 있었음을 알게 해 준다. 

(6) 바나바 (AD70- 130 ， Barnabas) 

이 바나비는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행 11 : 24)는 아니다. 이 사람의 펀 

지가 전해져오는데 그 내용은 유대주의적 기독교 신앙의 잘못됨을 강력하게 반 

대한다 . 즉， 안식일 준수나 할례 시행이나 율법 준수 등으로 기독교 신o.}에 흔 

란이 되는 것에 대해 철저하게 반격한다 

그리고 주의 날， 즉 주일을 지격야 되는 점과 그리스도에 대한 참 신앙은 주 

님이 곧 오실 것을 믿는 천년왕국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 

바나바는 최초의 전천년설 주창자로 손꼽힌다 . 

또 이 바나바는， 인류의 역사가 6천년동안 전개될 것이며 , 그 이후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이므로 7천년 역사가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 바나바가 누구 

였는지 모르나 반 유대적 성격이 강한 점과 사상이 히브리서의 저자와 비슷하다 

고 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닌가 하고 추측한다 . 저자는 아마도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A로 AD70- 130년 동안 활협3던 사람으로 본다. 

(7) 디오그네투스 (Diognetus)의 편지 

디오그네투스가 누구인지 알 길이 없다 . 그런데 이 편지는 1592년에 Henry 

Stephan이 출판하여 일t앤1 게 보급되었다. 이 편지는 전체가 12장으후 된 것으 

로 기독교 진리를 이교도 철인에게 소개하는 내용으후 되어 있다. 

1 - 2장 : 서론 후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를 헬라 종교와 유대의 것과 비교하여 

이밍엔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3 -4장:유대인들의 여러 가지 의식과미신적 요소를배격한다. 

5-6장 : 기독교의 산 진리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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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그리스도의 재렴을소개한다. 

8- 10장 :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과 성도의 축복을 소개한다 . 

11 - 12장:닥원에 이르는열쇠로믿음을소개한다. 

이 펀지의 내용에는 구약의 인용이 별로 없고 사도들의 건전한 신잉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신앙의 갚이와 폭에 있어서 그 유례를 찾기가 

드물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역사적A로 어떻게 생존하였던가을 고후 10: 3 , 

5: 16, 롬 8: 4, 요 8 : 3, 6 , 37, 17: 13- 19, 빌 3: 20, 앵 2: 19-22, 뻗전 

2: 9- 17, 고후 6: 4- 10 등을 인용하여 바울신학의 건전함과 다른 사도들 신앙 

을그대로설영한다. 

그는 성경뿐 아니라 헬라철학에도 해박하였다. 그래서 헬라 철언들이 신을 

불， 혹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고 하나님을 잘 설명함으혹 이교철회에도 

큰변증을하였다 . 

이 편지의 절정은 9장 속에 담겨져 었다. 

여기서 그는 우리 죄악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다 . 하나님께 

서 그의 아을을 세%에 보내실 때 폭군적 지배와 두려움과 공포로 다스리지 않 

고 째l와 온유을 가지신 한 임금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피끓는 마음으로 애 

절하게 보내신 것과 같이 보내셨다고 했다 .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쾌락과 육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길이 참으신 것 

은 우리 죄를 무관심 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 하였다 . 

신oJ--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알。싸 하고， 그를 본받。싸 한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남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이웃의 짐을 지며 약 

한 자를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 

2 ,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 

니케아 이전의 교부들은 변증가， 헬라 교부들， 라딘 교부들로 분류된다 . 

(1 ) 변증가 

교회에 대한 조직적이고 세계적인 빅L해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발전해졌 

다 .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는 주체는 로마의 황제들이었고， 또 시민들의 여론을 

조성하는 이들은 이교도나 철인들이었다. 이같은 공격 앞에서 기독교가 계속 당 

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이에 저들의 공격을 이론적으로 반격하거나 변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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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을을 변증가라고 했다. 

변증가의 형식은 두 가지로 나타났다. 하니는 변증의 글을 써서 황제냐 고위 

관리에게 바침으로 기독교를 좀 더 자세히 알고 오해가 풀리기를 바리는 동기에 

서 쓴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시장을 비방하는 이교 철인들에게 기독교와 

이교철학을 비교시킴으후 기독교의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글이었다 . 

황제에게 글을 보낸 교부로는 Hadrina황제 (AD117-137)에게 ‘기독교 신앙 

에 관한 변증’을 바친 아덴교회 감독 ‘콰드라터스’ (Quadratus) ‘아리스티데스’ 

(Aristides)가 있고 Marcus Antonus황제 (AD137-161)에게 글을 보낸 아덴 

의 철학자 ‘아데나고라스’ (Athenagoras)가 있고， 또 Aurelius (AD161-180) 

황제에게 글을 바친 사데교회 감독 ‘멜라토’ (Melito)와 히에라폴리스 감독 ‘아 

폴리나리스’ (Apollinaris) 등이 있다 .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교도들에게 변증의 글을 쓴 사람은 앞서 설명한 무명의 

저자가 쓴 디오그네투스에게 주는 편지가 있고， 가장 유명한 순교자인 ]ustin과 

그의 제자인 앗시리아 사람언 타티안 (Tatianus ; ADll0-172)이 있다. 

이 타티안이 쓴 「디아테사론J (Diatesaron ; 전기 )은 4복음서를 종합하여 속어 

로만든최고의 그리스도전기이다. 

1) ]ustin Martyr(AD114-16S) 

]usti n-은 사마리아의 수가 세갱에서 출생하였다. 그 부모는 헬라인으로， 사마 

리아 지빙에다 헬라인들을 강제로 이민케 한 식민지시대 때 이주해서 살던 가족 

이었다. 

]ustin이 처음셰는 스토아철학을 배우다가 다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 피 

타고라스 등의 학파로 옮겼다가 나중에 플라톤 철학을 배우게 된다. 

그가 자기 스스로 철학 연구의 극치에 이르렀다고 자부할 무렵 어느 날， 바닷 

가를 거니는 노인과 만났다 . 그 노인은 ]ustin에게 구약에 약속된 것과 신약에 

서 성취된 것을 설명해줌으후써 기독교의 계시성을 깨우쳐 주었다 . 

이때부터 ]ustin의 생애는 바꾸어져서 계속 성경을 연구한 후에 신자가 되어 

철학자의 복장으로 각처를 돌아다니며 죽는 날까지 지성인들에게 전도하며 여생 

을 보냈다. 그는 두 번 로마에 상경하여 ‘진정한 철학’이란 학교를 세우고 복음 

을 전하다가 그랜l서 Aurelius 황제 때 순교를 당한다 . 

그가 쓴 작품으로는 세 가지의 변증서가 있다 . 

대변증서 Antonius Pius황제에게 보내는 글 (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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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증서 : 로마의 원로원에게 보내는 글 (15장) 

트리포 (Trypho)와의 대화 : 트리포는 에베소에서 살던 유대언으로 그 당시 

가장 뛰어난 인물이었다고 한다 (142장) . 이 변증서는 불신자인 Trypho와의 

담론형식으로 쓴 것으후， 기독교가 고대 예언을 성취한 것과 기독교윤리의 고상 

함과 기독교는 박해 중에 완성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ustin의 변증서에 나타난그의 사성을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다 . 

@침례는영적 할례와같다고하였다. 

구약의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의 기호로 영아에게 실시하였고， 신약의 침례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거듭남의 확신을 가진 성인 減시들이 실시하는 의식이었 

다 . 그런데 )ustin이 구약의 할례와 신약의 침례가 같은 것처럼 말한 후에 

Augustine과 Calvin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하였다 . 그리고 오늘날 유아세례 찬 

성지들이 이같은 비 성서적 주장을 이용함으후 자기 합리화를 꾀하는 모습을을 

보게된다. 

@ 예수 그리스도가 독신생활의 모병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독신생활을 

하면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였다 . 그래서 그 자신이 성 (性)을 제거하고 

고자가 되어서 독신생활을 하였다. 이것이 중세기의 수도원 생활과 금욕주의로 

발전하도록 하는 구실이 된다 . 

@ 그의 사상 중 가장 특정적인 것은 Logos 사장이다 . 

)ustin은 기독교를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그 당시 철학의 옷을 업혀 기독 

교를 소개하였다 . 그러나 변증을 목적으로 성경보다는 플라톤의 사상을 더 이용 

함으후 결국에는 기독교와 철학이 유사한 것처럼 기독교를 격하시키고 말았다. 

그의 변증 중 Logos싸J은 BC15앤경에 활약했던 유대인 철학자요 또 성경 

학자였던 Phil~ Logos사상과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Logos 개념과 

의 차이를애매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념으로부터 처음 나신 자 (the first begotten)로 

창조품이 아니라 성부에게서 떨어져 나온 인격인 ‘산출적 Logos' (Generative 

Logos)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 산출적 Log싫}는 말은 스토아철학의 용어이 

다 . 

이 산출적 Logos는 또다시 성령을 산출하고， 성령은 또다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속하여 산출한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여 모든 인류들은 자기를 

낳은 Lgos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다 Logo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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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한 플라톤이든 기독교이든 모두가 같다는 모순점을 드러내고 말았다. 

이렇게 히여 )ustin은 순교까지 하면서도 기독교를 철학으로 변증하는 과정에 

서 복음을 철학과 비슷한 것으로 격하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서 

우리는 가끔 논란되는 토착화 신학에 대한 불확실한 주싼11 현혹되지 않도록 각 

별한주의를배워야할것이다. 

(2) 헬라교부들 

변증가의 시대는 끝나고 신학을 건설하는 시대가 접어든다. 이 무렵에는 지역 

과 언어의 차아로 헬라 교부들， 라틴 교부들로 분리된다. 헬라 교부들도 두 파 

가된다. 

소아시아파 : 사도 요한의 뒤를 이은 사람들로 성서주의를 표방하며 사색이나 

철학보다는 단순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여기 대표자는 ‘이레니우스’ (Irenaeus) 

와 ‘히폴리투스’ (Hippolytus)가 있다 . 

알렉산드리아파 : 헬라의 영호t을 많이 받아 고전과 철학을 이용하여 신학을 연 

구하려했다. 대표자로는 Clement와 Origen이 있다. 

1) 이레니우스 (AD115-202， Irenaeus) 

이레니우스는 소아시아에서 출생하여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제자였으리 

라고짐작된다. 

따라서 사도 요한에서 폴리캅으후， 폴리캅에서 이레니우스로 연결되며， 이레 

니우스는 사도 요한의 손지에 해당된다 . 

이레니우스는 헬라 고전과 신·구약성경에 정통하였다. 그가 블란서 ‘리용’ 

(Lyon)지방의 선교사로 가서 얼을 하던 중 17까년에 리용에 박해가 얼어나 로마 

로 옮겨 난을 피했다 . 그 뒤 리용의 노 감독 ‘폰티너스’ (Pontinus)가 박해로 순 

교하자 그 뒤를 이어 리용의 감독으로 지낸다. 

그는 리용의 전 시민이 다 기독교인이 되도록 열심히 전도하고 갈리아 지방 

등 타 지방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셉티마우스 세베루스’ 

(Septimius Severus)황제 때 순교한 것으후 전해진다 (202년경) . 

이레니우스는 헬라 사상에 익숙하면서도 활동은 서방에서 함으로 라딘신학의 

발전에 공헌을했다. 

그가 쓴 작품은 그노시스 이단들에 대한 역사적 고찰로서 「사도적 증명」 

(Proof of the Apostolic Preaching)과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과 「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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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비판J. r말시온 사상 비판J. r.부활의 논증J 5권이 있다 . 이중 사도적 증명과 

이단설에 대한 철학적 논박만 전해지고 있다. 이 책들은 그노시스 연구 및 고대 

교회 사상연구에 크게 가치있는자료이다. 

이레니우스의 사상을 살펴보자 . 

CD Gnosticism에 대한 성서적인 비판 
영지주의자들이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고 믿는 것 위에서 

이레니우스는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에 불과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저급한 종 

교의 주.::<J-이라고 하여 성육신을 부정하였다 . 여기서 이레니우스는 말씀이 육신 

이 될 수덕1벼l 없었던 요한신학으후 성육신과 부활체에 관해 잘 설명하였다 . 

@ Irenaeus의 전통셰 관한 이해 

이교도들은 기독교가 갖 생겨난 분파의 하나로 전통이 없다고 공격했다. 여기 

에 대해서 교회가 오래동안 기록된 전승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독교는 ‘진 

리의 전승’ (the paradosis of the truth) 혹은 ‘파라도시스의 규칙 ’ (the rule 

of the paradosis)이 저들의 마음 속에 성령A로 말미엄。} 기록되어 있어서 전 

통 이전에 존재하는 성령으로 전통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성경이 없을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왜냐하면 진리는 성경 이전에 성령으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이같은 이레네우스의 충청과는 정 반대로 훗날 카톨릭교회에서는 

성경 이전에 존재하는 성령의 전통은 곧 성경과 같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드디 

어 성경과 전통은 같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것은 이레니우스 사장과 전혀 관 

계없는 악의 산물이 되고 말았다 . 

@ 총괄 갱신의 교리 (Recapitulation) 

이 말은 엽 1 : 1어l ‘통일되게 하려 함’이란 말인데 원문으로는 ‘ allaXêψαlal 

ω(jLS’이다. 이 말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포괄된다는 뜻이다. 

이 사%에 롬 5: 12 - 21. 고전 15: 20-22에도 나타난다. 즉，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 

인이 된다는 밝쓴이 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성육신해 오심A로 아담 때 상실된 하나념의 형 

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모든 인류가 

총괄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레네우스의 ‘총괄 갱신’ 사상은 예수 그리 

스도가 잃였던 인류를 갱신하고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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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벤트 (AD160-211 ， Clement of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파에 속하는사람들은철학과고전에 있어서 소%에 풍부하였다. 

이곳 알렉산드리아에는 신학교가 있었다 . 그래서 ‘판테이누스’ (Pantaenus) , 클 

레멘트， 오리겐 등은 모두 이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유명한 신학자이다. 

클레벤트는 아덴에서 출생하여 (AD16땐경 )후에 알렉산드리。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 그는 그의 스승 판테이누스의 뒤를 이어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 

교에서 1낀건간을 가르쳤다. 그 후 세베리우스 황제의 박해 때문에 안디옥으후 

피신하여 목회와 저술활동을 하다가 다시 알렉산드리아로 돌아온다 . 

클레멘트는 큰 설교가이기 보다는 교양이 넓고 문학 취미가 깊던 학자였다. 

그가 남긴 저서로는 이교의 공허성을 설명한 ro1방인 또는 헬라인에 대한 권연」 

(Exhoctation to the Gceeks) , 기독교의 도덕을 설명한 「지도서」 

(Paedagogue) , 그리고 「이단에 대한 반박문」 등이 있다 . 

3) 오리겐 (AD185-254, Ocigen) 

@생애 

오리겐은 알렉산드리아에서 출생하였다 . 그의 부친은 ‘레오니다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로마의 극장 알렉산드리아의 중요 
한 신학적 전통이 있는 도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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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onidas)로 셀베루스 황제의 박해 때 순교를 당하였다. 오리겐도 부친을 따 

라 순교하려 했으나 모친의 명을 쫓아 형제자매 봉양을 책임맡기 위해 순교를 

포기한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와 돈독한 신앙의 사람으후 널리 알려졌었다. 그 

래서 알렉산드리아 교리문답 신학교에 입학하여 콜레벤트에게서 배운다 . 

그런데 교수들이 박해로 인해 흩어지자 학교를 인수받아 학교 책임을 지고 배 

우며 가르치는 학교장이 된다. 이때 그의 나이는 1&세였다. 그는 당시 철학의 

권위자인 암모니아스 삭카스 (Ammonus Saccas)에게서 철학도 배웠다 . 

그의 학문과 명성이 점점 높아지자 그를 시기하고 적대하는 반대자들이 많이 

생겼다 . 그는 69세로 세"'J-을 떠나기까지 일생을 거세한 독신으로 지내며 극한 

가난과 금욕주의로 살아간다 . 그는 맨발에 두 벌 옷아 전부였고， 장은 맨바빽l 

서 잔 세월이 더 많았다. 또 여자 교인들의 유혹을 이기려고 스스로 고자가 되 

었다(마 19: 12) . 

211년에는 로마를 벙문하고， 215년에는 카라칼라 황제의 축출명령으로 아라 

비아에 가서 전도했으며， 다시 알랙산드리아로돌아와신학교에서 가르친다. 그 

런데 알렉산드리아 검독 꾀l에트리오’로부터 시기와 모함에 의해 이단으로 몰려 

추방을 당하자 (23α건경 ) 팔레스타인 지방으후 간다. 

그는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랴로 돌。}가 신학교를 개설하고 후배양성에 힘썼다 . 

이 무렵 그의 학문이 최고의 극치에 이르렀을 때 244년 Decius황제의 박해로 

악형과 고문을 받고 두로감학11 갇혀있다가 석방되었으나 얼마 안 되어 69세의 

나이로 254\켠에 숨을 거둔다. 

@작품 

오리겐의 작풍은 대단히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2천부까지 된다고 하나 서한 

까지 합하면 6천부에 달한다 . 오리겐의 작품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 

a 성경 주석류의 책이 있다. 

그행1 Hexapla(핵사플라는 6 Volume BibleO l란 뜻)라는 신구약 성경 전 

체를 주석한 책이 있다. 이 책은 2까건 동안 각 번역본을 참고하여 본문을 해석 

하였는데 그 방법은 우화적， 신비적인 해석방법이었다 . 그런데 이 명저가 7세기 

때 아라비안 병샤들 방화로 소설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b 조직신학에 해당되는 책이 있다. 

‘원리 ’ (De Principils)는 기독교 교리를 계통적으로 기술하였다 . 여기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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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박한 신학지식과 헬라철학 등이 고루 활용펀 것이 드러난다 . 

c 변증적인 작풍이 있다. 

그 당시 이교도 지성인언 ‘셀서스’ (Ce1sus)를 반박하는 내용이 주가 되어 있 

다. 그는 신 플라톤철학과 스토아사상을 가지고 기독교를 과학적인 업장에서 변 

증하였다. 이 변증서는 8권이 현재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시장 

오리겐은 그의 스승인 클레멘트와 같은 로고스 철학을 따르지 않는다. 그는 

오히려 성경에 밝혀진 부분과 인간이 사색을 통해 추리하여 독창적인 신학이론 

을 전개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겐은 성경을 존중하고 그의 독 

창적인 추리력으로 평생동안 저술활동을 하였다. 

a 오리겐의 성경 해석법 

그는 말하기를 사람이 육체와 섬령과 정신으로 구성된 것처럼 성경에도 문의 

적， 도덕적， 영적 3종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 그리고 도덕적 의미란 사실에 

포함된 교훈을 말하고， 영적 의마라는 것은 철학에 속한 의미로 그 의미는 문자 

이상의 정신을 뭇한다. 그리고 문의척， 또는 우화적 (Alegorical) 의미란 성경 

글자 하냐 하니에서 신령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 

b 창조론 

오리겐의 창조론은 전혀 그의 상상적인 이론이다. 먼저 그는 창세기 두 정에 

나오는 창조에 관해 두 가지 창조설을 주장한다 . 즉， 창 1 : 26011는 하나념의 형 

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있고， 또 창세기 갱어l 보면 하나념께 

서 먼저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아담의 갈비로 하와를 만드신 기사가 나온 

다 . 

이 사실을 오리겐은 창 1장과 갱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념이 행동하신 것을 

‘창조하다’ (barah)라는 단어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가 차이를 설명한 것을 보 

면， 처음 1장의 ‘창조한다’라는 원문의 뜻은 영어로 ‘ to create’이고， 갱어l 나 

오는 창조 때에는 하냐념의 행동을 ‘지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 ‘ to 

form ' (형성하다)， ‘ to shape’(형태를 주다)라는 뜻이다. 

이것을 오리겐은 두 개의 창조로 본다 . 최초의 창조는 육체를 갖지 않은 순수 

한 영흔들만의 창조였고， 그때 인간은 성별이 없는 남자와 여자였다는 것이다 . 

그다음 2장의 창조는물질적인， 현재의 인간을 형성하신 것이다. 왜 하나님 

께서 물질적인 인간을 다시 형성하셨는가? 그에 의하연 처음 창조된 영들이 모 

두가 다 동등하고 다 영굉이 같았다. 그런데 어떤 영들은 자유의지를 악용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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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믿L령이 되었고， 어떤 영들은 자유의지를 악용도， 선용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악용도， 선용도안한제 3의 영들이 곧인간이 된다. 

그래서 하나념은 천사들을 위해서는 하늘을 지으시고， 악령을 위해서는 지옥 

을 만드시고， 인간을 위해서는 세^}을 지으셨다는 것이다 . 

c 삼위일체론 

오리겐은 인간 영흔에 대한 기원에 선재설을 주장한다. 

여기에 반해 어거스딘은 유전설을， 펠라기우스는 창조설을 주장했다 . 그리고 

삼위일체론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제껴 하나님이라고 허여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쓴 다른 것A로 말하였다 . 

그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보다 못하시고 다만 모든 이성적 피조물보다 우월 

하실 뿐이다. 왜냐하면 그는 아버지 다음이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더 못하시어 

서 다만 성도들 안에 거하실 뿐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영원한 출생’ (the 

eternal generation)의 교리로 설명하였다. 

그가 말하는 영원한 출생이란 아버지께서 이을을 낳으셔서 떼어내 보낸 것이 

아니고， 향상 출생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d 종말론 

이 셔!%써l 살아가는 인간들은 사탄과 귀신들이 포로로 잡고 있다. 예수 그리 

스도는 이 사탄의 세력을 쳐부시기 위해 오처서 인간들의 진정한 영적 고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셨다. 

二뿐만 아니라 사단 역시 인간과 같은 영적 존재에 불과하며 하나념께서는 사 

랑이섬A로 사단도 결국에는 구원받을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순수했던 원래의 상태로 귀환될 것이다. 

엠죄한 인간은 죽은 다음에 곧장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적은 소수 

만이 전국으로 직행하며 거의 모든 인간들은 깨끗케 하는 붕로 연단하는 ‘연단 

장’ (Training school)으로 간다 -

그 연단장에서 고난과 참회로 죄의 해결을 본 후， 한 계단씩 승격하여 원래의 

상태로 복귀한다 . 모든 죄인은 물론 악령까지도 로고스의 깨끗케 하는 능력으호 

인해 궁극적으로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럼과 모든 인 

간들의 영적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는 만물의 회복 (Universal Restoration)이 

따른다. 

e 구원론=속량설 (Ransom Theory) 

인간이 범죄한 후 인간의 존재는 악마의 권세 아래 속하게 되었다 . 이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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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서는 강제로 인류를 탈환치 않으시고 그의 이을을 악마의 손에 붙여 보혈의 

대가를 치루게 하고 그 대가로 인류를 해방하셨다 . 

이것은 예수께서 사탄의 세력인 죽음의 세력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탈출하신 

것임으로악마는신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것이다. 

@오리겐 사상의 비판 

a 오리겐의 저술활동은 참으로 방대하였다. 그의 성경 해석법은 히브리 원 

어， 헬라어， 그리고 네 가지의 다른 번역판을 대조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저술 

활동을 위해 식음도 수면도 잊어버리고 정력적으후 책을 썼다. 그런데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서 신령한 뜻을 찾는 우화적 해석방법은 성령 전체에 흐르고 있 

는 사상적 맥락을 놓치고 말았다 . 그의 과도한 집착이 성경 전체를 잃고 좁은 

골짜기에서 평생을 방황한 모습을 보여준다 . 

b 그의 창조론은 그가 비록 성경 본문을 인용하면서 설명은 할지라도 그의 

주장은 플라톤 학파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다. 플라톤 학파가 바로 오리겐이 

말한 그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c 삼위일체론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제양} 하나님으로 보고 또 그리스도 

는 하나님만 못하다는 주장이나 영원한 출생으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설 

명한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종속되었다는 종송널 (Subordinationism)을 

말하였다. 

d 인간 영혼의 기원에 관해서 선재설을 말한 것도 그 당시 헬라철학의 경향 

을 따른것이다. 

e 종말현l 있어서 모든 존재 및 사탄까지도 구원받는다는 벽f물회복설’은 전 

혀 성경과 배치되는 주%에고， 또 모든 인간이 죽은 다한11 천국이 아닌 ‘연단 

장’에 가서 승급해 올라간다는 것은 훗날 카톨릭의 연옥교리를 만들어 준 것이 

다. 

f 예수 그리스도가 자진해서 죽으심A로 인류구원의 성엽을 완성하신 사실을 

속량설에는 사탄과 대결하다 참패한 그리스도로 묘사함으후 주념의 귀한 죽음을 

모욕하는표현이다. 

이상으로 오리겐 사상을 검토해 보면 그는 평생동안 성경과 씨름하며 주석도 

쓰고 조직신학적 교리도 쓰고， 이단들과의 공격을 위해 변증을 하기도 했다 . 그 

러나 그는 기독교 신자라기 보다는 플라톤 철학자로서 성경을 요리한 사상가였 

다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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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겐은 그의 많은 노력의 결과， 기독교를 나쁜 길로 오도하는 나쁜 선례를 

남긴 그릇된 지도자였다. 

(3) 라단교부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BC356-323)은 전 지중해 세계뿐만 아니라 메소포타 

미이에 이르는 동방세계까지도 헬라문화 도시를 세웠다.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리들 중에는 알랙산드리아， 수리아의 7에샤라， 안디옥교회들은 기 

독교의 중요한중심지 교회였다. 

후에 로마，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교회는 콘스탄턴 황제 후에 대교구로 부상 

하게 되는데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교회를 합쳐 5대 대감독 교꿔고 일걷게 된 

다. 

이렇게 알렉산더 대왕의 정치적， 문화적 정복에서 서부 지중해 연안의 칼타고 

지역은 제외되었다. 다같은 아프리카이지만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 중심교회가 되었으나， 서부 지중해 연안인 칼타고는 라단어를 사용하는 

라딘 가독교권이 형성된다. 이 칼타코는 이탈리안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위주 

였기 때문에 자연히 라딘어를 중심한 기독교회가 된 것이다. 

여기 칼타코에서 유명한 교부들이 터툴리안， 키프리안， 어거스단 등의 유명한 

교부들이 배출된다. 

1) 터툴리안 (AD150-220， Terrtullian) 

@생애 

터툴리안은 15α건 (흑은 16Q\건경) 북4가프라카의 칼타고에서 출생했다 . 그의 

부친온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어서 강한교육열이 있었다. 그러나모친이 이교도 

였기 때문에 청년시대의 소양은 잘 닦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 

그래서 부친 덕으로 법률， 문학 등 많은 공부는 했으나 4()1::꺼가 되어서야 기독 

교로 개종하면서 도덕적 생활을 하게 된다. 

터툴리안이 후에는 몬타니즘에 합류하여 엄격한 신앙생활을 한다. 그리고 터 

툴리안이 몬타니즘 분파에 가담한 것을 모든 사가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평가하 

고 있으나， 냐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 왜냐하면 몬타니즘 운동은 그당시 세속화 

되어 힘을 잃어가는 무기력한 교회에 각성운동을 일으킨 운동이기 때문이다 . 이 

점에 관해서는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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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풍 

터툴리안은 신학과 신앙에 큰 영향을 줄만한 많은 저술활동을 하였다. 그는 

철학， 법률， 헬라문학， 라단학문 등 다방면으로 심오한 지식을 가지고 3뼈편 

의 작품을남겨놓았다. 터툴리안의 저서는세 종류로냐눌수있다. 

• 기독교의 변증에 관한 작품들 : r，여러 민족에게J (Ad Nationes). r변증서」 

(Apologeticum). r영흔의 증거J (De Testimonio Animae). r프락세이스에 

대 항하져J (Against Praxeas) 

• 기독교의 교리에 관한 작품들 . r기도에 관히여J. r침례에 관하여J. r인내에 

관하여J. r회개에 관하여J. r삼위일체에 관하여」 

• 기독교의 윤리에 관한 작품 . r여자의 옷에 관하여J. r일부일처주의J. r성적 

순결J (정절 권괴 r금식에 관하여J. r박해를 회피하는 일에 관하여」 

@사상 

이렇게 많은 작품 속에 나타난 그의 사장은 어떤 것인가? 

a 전에 변증가나 Alexandria의 Clemen~에 있어서 Logos는 헬라철핵에서 

의 로교스와 같은 Logos였다 . 

다시 말하면 본래 Logos는 다 같은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히브 

리인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또 헬라의 소크라테스나 헤리콜레토스에게도 나타났 

다 . 그래서 클레멘트같은 이는 Logs는 헬라언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인 

옹학선생이나복음의 사전준비로보았다. 

여기에 관해 터툴리안의 사상은 완전히 달랐다 . 즉 「아덴이 예루살렘과 무슨 

상관이냐 ?J라는 글에서 철학자는 말을 만들어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은 행 

위를 만들어내는 자로 완전히 다른 것을 역설하였다. 그는 헬라철학을 맹렬히 

공격하고 기독교는 일체의 공상적 사변을 정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 

능하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 

나닝이 실제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알려고 해야 한디는 것이다 . 

그래서 그는 ‘모순되는 고로 냐는 믿는다’ (Credo quia absurdumn est.)라 

는유명한말을남겼다. 

b 그의 독특한 사상으로 ‘취득시효’ (J{~1뭘l폈&. Prescription)가 있다 . 

2-3세기에 기독교를 가장 곤혹스럽게 공략한 것은 영지주의자들이다. 이들 

영지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전통이 전혀 없는 하나의 이단에 불과하다고 공격하였 

다. 이에 대한 반격으후 알렉산드리아 교부들은 영지주의나 이단들의 잘못을 지 

적하고 기독교의 우수성을 주장했었다 . 그런데 터툴리안의 주장은 좀 달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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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툴리안은 이단들에게 성경을 펴놓고 반론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단들은 성경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함으로 그흙l게는 돼지 앞 

의 진주를 던지는 격으로 보았다. 

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흙l게 전해준 복음의 전승에 의해서 오늘날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전승은 예수 

나 사도들이 가졌던 그때의 전승과 효력이 다 같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 교회는 그 신앙의 돼l가 사도들로부터 기원되었고， 사도들은 그리 

스도로부터 ， 그리스도는 하나님ξ로부터 전승되었기에 효력이 다 같다는 것이 

다 

이같은 주장의 결과로 카톨릭에서는 계시 외에도 전승이 동일하다는 극단적인 

전통주의로 발전하게 된다. 이것은 터툴리안의 사상과는 별 관계가 없는 로마교 

회의 교황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남용의 유울이 된다 . 

c 터툴리안이 ‘프락세아스에 대항’이라는 논문 중에서 삼위일체론을 최초로 

언급한다. 

즉 ‘프락세아스’라는 그 당시 로마교회에 영호뇨을 크게 미치는 자의 말에 의하 

면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닝이 다른 상황에 따라 서로 다강11 나타난 %씩 

(mode)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다 같은 하나닝이 어느 때는 성부로， 어느 때는 

성자로， 또 어느 때는 성령으로 다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 

이것이 소위 딸}는 ‘%꽤론’또는 ‘%씩론’ (modalism) 0 1다 그래서 ‘성부가 

고난을 당했다’는 ‘성부 고난설’ (Patcipassianism)이 나왔다. 

그러나 터툴리안은 양식론의 잘못을 공격하였다. 

그는 ‘하나의 본체에 세 개의 위격’ (One Substance and thcee pecsons)이 

라고 표현하였다. 즉，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왔으나 성부와 본질에 있어서 같으 

며， ‘두가지 본체’ (two substance)와 한 위격’ (one pecsons)이라는 법적 용 

어를도입하였다. 이로써 터툴리안은최초의 ‘삼위일체’용어 사용자이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에 성 삼위간의 관계는 경세적 관 

계 (economic celationship of the Trinity)로 설명하였다 . 이 말은 성부가 가 

장 큰 원천이고 거가서 성자가 분리되어 나왔으나 여전히 성자는 성부를 지원 

(suppoct)하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종속설’임은 두말할 것 

없다. 

d 터툴리안은 아담의 죄와 우리의 죄의 관계는 원죄에 의한 유전설을 주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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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또 언간이 죄를 벙하면 하나닝을 노엽게 한다. 

노여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닝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그 만측 (Satisfaction) 

은회개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훗날카톨릭의 ‘고해신학’으로발전한다. 

터툴리안은 라딘어로 신학을 전개한 그것으로 인히여 결국 라단신학의 아버지 

가 되었고， 라딘신학은 로마 카톨릭 교회신학의 기초가 된다. 

2) 키프리안 (AD200-258 , Cyprian) 

@생애와작품 

키프리안은 칼타고의 부잣집 이들로 태어났다. 부모 덕으로 문학， 법학， 수사 

학 등을 배워 수사학의 교사와 변호사로 활약했다. 그가 45세 되던 해에 터툴리 

안 저서를 연구하다가 개종을 한다. 그가 교회에 헌신하여 열심히 봉사할 때 칼 

타고 시민들의 추천을 얻어서 감독으후 안수를 받는다. 

그가 아주 일찍 햄에 오른 것을 시기동}는 사람들과 데키우스 (Decius) 황제 

의 박해 때문에 사막지대로 피신하여 서신으후 교회를 지도한다 . 이때 많은 사 

람은 그가 비겹하다고 비난하였으나 2581건에 순교함으후 그의 참뭇을 보여주었 

다 . 

키프리안은 그의 서신 81통을 포함하여 「교회일치론J (De Unitate 

Ecclesiae)을 251년 초에 r타락자에 관하여J (251년)， r.죽음에 대하여J(252 

년)， r선한 인내에 대하여J(256년)， r질투와 악의에 관하여J(256년)， r포료투 

나투스에게J(25까킨) 등이 있다. 

@사상 

키프리안의 대표적 주장은 그의 교회론이다 . 

키프리안이 교회론을 강력하게 주장 한데는 그가 처한 입장이 그렇게 만들었 

다 . 즉， 그가 24앤에 감독이 되었는데 데키우스 황제의 박해가 25앤 1월에 

시작되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명대로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 

리든가， 또는 로마 종교인이라는 증서를 매업하여 박해를 피하려고 했다. 

여기서 교인들을 잘 지켜야 하는 문제와 배교하고 타락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 

하느냐 하는 관심이 그의 교회론을 발전하게 한다. 

그가 이같은 상황하에서 교인들을 관리할 목적을 갖고 쓴 「교회일치론」은 상 

당히 그의 개인적 주장으후 흘렀다 . 

a 구원은교회 안에만있다. 

교회를 버린 자는 외언이고 속인이며 적이다. 교회를 어머니라 하지 않는 자 

는 하나념을아버지라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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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교회는 보이는 한 단체로 사도 때부터 전숭되어 오고 있다. 

감독은 사도의 전승을 계승한 자로 감독은 신앙 진리의 수호자일 뿐 아니라 

교회 질서의 수호자이다 . 교회는 영적 일체성만 계승되는 것이 아니라 가견적인 

구체성이 감독직의 전승을 통해 계속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강독의 계승을 떠나서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 교회는 7램에 의해 

전승되었고，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 

c 모든 교회들은 사도적 전승을 이어받은 계승적 신앙이 있어야 한다. 

보이는 가견적 교회의 근원은 로마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교회들은 하 

나의 근원 (전체 카툴릭교회)의 전승을 계승받。}야 하며， 로마 교구의 베드로교 

회는 모든 교회들의 특이성을 갖는다. 

d 한 번 침례를 받은 자가 타락하여 변절했을 때 그 침례는 유효한가? 

여기에 관해 로마， 팔레스타인， 알렉산드리아에서는 한 번 시행한 침례는 성 

삼위의 이름으로 실시했음으로 계속 유효하다고 하였고， 라단 아프리차， 안디 

옥， 카파도기아， 길리기아 등에서는 그것을 언정하지 않고 다시 침례를 주어야 

한다고했다. 

이같은 양 견해가 서로 논쟁될 때 키프리안은 256년에 칼타코에서 71명의 감 

독회의를 열고 다시 주는 것이 옳다고 결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키프리안은 가 

‘칼타고의 유명한 키프리안 기널교회 후진 (後陣， 예배당 
동쪽 끝의 반원형 부분)01 있는 예배당 (basilica)의 도면을 
이 사진에서 문명히 볼 수 있다 어거스딘은 이곳에서 설교 
하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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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예식이나 의전도 소용아 없는 것이요， 구원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키프리안에게 있어서 제도적 교회는 절대적 의미를 가졌다 

고믿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를 정리하고 념어갈 필요J~ 있다. 

a 키프리안 자신은 보이는 교회의 일치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믿었다 . 

그러나 보이는 교회 중에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뿌리이며 , 또 사도적 전승을 

받은모교빡는주장은전혀 맞지 않는주장이었다. 

신약교회의 기원은 예루살렘교회였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을 중심한 세계교회 

로번져갔다. 로마교회는바울이 개척한교회로(롬 1 : 11 , 15: 20 참고) 예루 

살렘교회 이후에 형성된 여러 교회 중 한 교회였지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뿌 

리가 될수는 없다 . 

b 교회는 검독이 없으연 교회가 없다는 주장도 틀련 말이다 . 

교회가 무엇인가 ? 라는 정의에 따라 이 말도 이해될 수 있다 . 교회는 구원받 
은 성도들의 모임A로 생명체이니 겁독， 장로， 신도로 구성되는 외적 조직이 곧 

교회라는 그릇된 교회관을 주장하였다 . 

c 키프리안 자신이 의도했는지는 잘 모를 일이나 그의 몇 가지 잘못된 주장 

의 결과로 로마 카툴릭교회의 우월성을 터닦게 만들어 주었고， 베드로의 우월성 

을 주장함으혹 교황제도의 길을 터놓았고， 오늘날 카툴릭교회의 교회혼을 발전 

케 하는데 기여하였다. 

(4) 결론적고찰 

냐는 이%에서 속사도， 변증가， 교부들의 생애와 사상을을 살펴보았다. 여기 

서 우리가 크게 깨달。}야만 할 사실이 있다 . 그것은 신약교회 사도들은 예수 그 

리스도께서 전해준 복음을 생명을 결고 잘 지켜서 넘겨주었다 . 

그런데 사도들 이후의 지도지들은 왜 변질된 자기 주장과 성경을 떠난 잘못된 

지도를 했는가 하는 점이다 . 여기서 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원인 몇 가지를 

지적하그l자한다 . 

1) 핍박이 가져온 결과가 켰다. 

황제들이 권력의 힘으후 조직력을 갖고 기독교도블을 핍박하였다. 이때 지도 

자들은 우선 자기에게 닥친 현실문제 수습에 급급하다 보니 성경의 풋을 따르지 

않는 상황 적응헤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주께서 전해준 의식을 기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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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럼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의식 자체가 큰 힘이 있는 것처럼 성례전 신학을 만 

들게 되었다. 

또한 지도자들이 계속 핍박으후 희생되므로 지도력이 결핍되는 문제에서 오는 

난점을 해결하려다 보니 성직자 존중제도가 발전하게 된 것이고 교회는 구원받 

은 무리들의 자발적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핍박에 따르는 공포로 인해 교회 

안에는 형식주의가 도업되게 된다 . 

2) 교부들시대에는 아직 신약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P만 존재 

했으끈후 성경의 원칙대로 따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었다 (신약의 정경화는 

AD39끼건에 완성 ) . 

3) 초기 교부들의 작품들도크게 영향을끼쳤다. 

즉 Didache에서 물을 뿌리라고 가르친 것이나 Hermas가 중간지대인 연옥개 

념을 말한 것이나 Origen의 우화적 해석이나 Cyprian의 독특한 교회론 등은 

모두 성경에 없는 주정언데도 저들이 지도자였다는 것 때문에 그 영향이 켰다 . 

4) 철학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기독교를 세인들에게 변증하기 위해 세인들이 아는 철학을 인용하다 보니 성 

경은 멀어지고 철학이 교회에 자리잡게 되는 오류플 초래하게 되었다. 

5) 각종 파벌들의 난립A로 불필요한 힘을 낭비케 만들고 진리수호보다는 곁길 

에다정력을낭비하게 되고말았다 . 

이같은 요인들이 결국 순수한 신약교회를 변질시켜 나가기 시작하였고， 변질 

의 속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각도가 더 커져나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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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 장 
신자들의생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역사라는 것들은 대체로 교회 지도자들의 생애와 사 

%딸을 배우게 되거나 혹은 기독교를 박해한 황제나 관리들과의 대결관계 등을 

취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은 그 당시의 상횡을 부분적A로 기 

록한 컷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좀 더 공정한 사실을 알려고 하면 지도자는 물론이고 그 밑에서 지도를 받던 

일반 신자들 전체의 상황도 동시에 알아야 한다. 물론 그같은 상황을 모두 알려 

고 하면 정보가 매우 제한되었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가능한한 모든 자료 

를동원해서 이들도이는것이 정당한역λ에해의 바탕이 될 것이다. 

1. 예배 

기독교는 유대교 배경에서 새롭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처음 3세기까지에는 유 

대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 그래서 최초의 예배일은 유대교의 안식얼을 사용 

했다(행 13 : 14, 42, 44, 16: 13, 17: 2 참조). 

그러다 사도들이 ‘안식후 첫날’(행 20: 7)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 이같은 

행습은 고런도 교회에도 지켜진다 (고전 16: 2) . 그리고 사도 요한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 (계 1 : 10)이라고 부르고 그 뒤로는 ‘주일’이라고 부캄11 된 

다. 

그러면 주일예배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초대교회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교 

회들이 설교에다 예배의 초점을 맞추는 것하고 전혀 달랐다 . 초대교회는 예수념 

의 부활을 축하하고 다같이 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었다 

행 2: 43-47에 나타난 것처럼 즐거운 만찬을 통해서 예배의 정수를 찾았다. 

이 초대교회의 만찬은 슬프고 우울하고 회개를 유도하는 그런 만찬이 아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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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에게 그 시간은 그리스도로 말머엄아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다른 형제들 

과 더불어 함께 나누려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었다. 

처음 1세기 때는 만찬이 보통 식사의 일부푼이었다. 신챔은 자기들 성의껏 

음식을 교회로 가지고 왔다. 그리고 공동식사를 하였다(고전 11: 21 참조). 그 

러나 제찌기 때부터는 공동식사가 폐지된다. 그 이유는， 기독교도들은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식인종들이며 또한 매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방탕자들이라 

는 로마인들의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 

제 2세기 때부터 예배는두가지 부분으로구멸된다. 

제 1부:성경봉욕과 간단한 해석(설교 형식) , 그리고 기도와 찬양으후 제 1부 

를 이룬다 . 야 당시에는 신자들 개인이 성경을 소유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였으므로 신자들의 성경지식은 여기서 얻게 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시간이 

두 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 

제 2부 : 형화의 업맞춤으로 시작되는 주의 만찬이 시작된다. 이 주의 만찬의 

참석자는 반드시 칭례받은 자라야만 했다. 그래서 침례를 받지 않는 자는 1부 

순서 후 그 자리를 떠났다 . 명화의 키상} 끝나면 신자들은 빵과 포도주를 사회 

자 앞으후 가지고 나갔다. 

그러면 사회자는 빵과 포도주를 위해서 축복기도를 한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주신 은총을 감사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지고 나온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λ까 실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었다 . 그 

후 ’:'}을 쪼개어 분배하였고， 포도주는 한 그뤘l 담은 채 몰려가면서 딴j다 . 

현대교회가 성찬가라는 돌 짝쟁이같은 플라스틱 컵에다 덤아 돌리는 것은 중 

세 카톨릭교회의 잔재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 

이렇게 하여 주의 만찬을 다 마치면 축도호써 그날 예배가 끝이 났다. 이같은 

예배 내용이 좀 더 치멀해지는 것은 후대의 일이다 . 적어도 4세기 이전 (니케아 

회의 이전) 까지는 시편과 찬송 제창， (신 • 구약) 성경낭독과 기도(회중이 기 

럽하여) ，그리고 감독의 설교를 실시했다 . 

찬송의 주 내용은 구약의 시편이 위주였고， 그 외에도 성경에서 (사6장， 녹 

1: 46-2: 29, 마 21: 9, 계 1: 6 등) 사용한 것도 있었다. 그리고 

Alexandria의 Clement가 만든 가장 오래된 찬송이 있고 (우리 찬송가 103장에 

수록됨 ) 교호창 (Antiphony)을 사용한 이는 이그나티우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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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기와행싸 

(1) 부활절 (Easter)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Easter란 말은 게르만족이 만든 말이고， 본래는 

Pascha(파스카)라고 했다. 그리고 부활절을 언제로 하느냐 하는 것이 AD325 

년 니케아회의 전까지는 통일되지 않았다. 

즉， 유대력으로 니산월 14일을 유월절로 지키는 동방교회와 주일을 지키는 서 

방교회가 각기 다력l 지켰다. 그러다가 니케아회의에서부터 춘분이 지난 다음 

주일을 부활절로 지격오고 있다. 

(2) 사순절 (Lent) 

오늘날 사순절의 기원은 부활절 전 I주일 동얀을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신 것 

을 기억하는 뭇으후 단식하는 풍습이 있었다. 여기서 발전하여 부활절 전 40일 

을 ‘쿠아드라게시마’ (Quadragesima)라고 해서 일정기간 동안 고행과 금식을 

하며 칭례를 준비하던 것이 ‘사순절’이 되었다 . 

(3) 주현절 (Epiphany) 

예수념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지키던 축일이 1월 6일이었다 . Epiphania란 

말은 0‘출현에란 뭇이다. 그 후 라단계 서방교회에서 이교도의 축제일언 12월 

25일을 Christmasè}고 대체한 것이 콘스탄딘 황제 때였다. 

(4) 숭천일과 오순절 (Pentecost) 

부활 후 50일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날이며， 또 성령께서 강렴하신 오순절이기 

도 하였다. 그래서 신자들은 이 날을 환회의 만찬으후 기념하였다. 

(5) 예배 장소 

초대교회 때는 개인의 집 (롬 16: 5, 고전 1: 16) , 셋 집 (행 28: 30) , 회당 

(행 15: 21 , 18: 4)에서 예배를 드렸다 . 그뒤 박해 때는 무덤에 모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로마의 눈을 피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으나， 그보다 더 큰 

원언은 자기들이 존경하던 신앙 선배들의 무덤 (Catacomb)에서 예배드럼ξ로 

고인들도 함께 예배에 침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후 교인들의 증가로 주택에서의 예배가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3세기경 

(AD256년경)에는 개인주택이 교회 전용건물로 사용되게 된다. 

(6) 침례식 

침례는 일반적으로 1년에 한 번 부활절닐어l 행해졌다. 그 뒤 3세기 초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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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얼과 토요일에 금식한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시각언 주얼아침에 침례받는 

것이 보통이었다. 침례는 님여가 구분되어서 완전 나체 위에 새 생명을 상징하 

는흰옷(골 3: 9-12, 계 3: 4)을결쳤다. 

이들에게는 마실 물이 주어지는데 그 물은 겉과 속이 정화된다는 의미를 부여 

하였다 . 침례 후에는 기릎을 발라 제사장 신분이 되었음을 표시했고， 또 우유와 

꿀을 발라 약속의 땅 (Promised land)에 들어갔음을 표하였다 . 

그리고 4세기 이전까지는 유..ot세례를 실시한 일이 전혀 없고， 씨l기가 지난 5 

세기 때부터 유아세례를 실시한 근거를 찾아폴 수 있다. 

3. 교회의정치 

신약교회 때 교회직분은오직 두가지 뿐이었다. 즉검독(장로， 목사)과집사 

뿐이었다(임전 3: 1-13) . 그런데 제 2세기부터는 세 가지 지도자 직분이 생긴 

다. 그것은감독， 장로， 그리고집사이다. 

그러면 왜 2세기 때 감독직이 더 우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그것은 앞서 교부 

들을 설명하는 중에 나온 것처럼 ‘키프리안’ (Cyprian)o] ‘교회는 감독에 의뼈 

세워진 것이니 감독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한 것이 시발이 되었다 . 이같은 주 

장을 할 수덕뼈l 없는 것은 교회 내에 이방언들의 숫재} 증가햄l 따라 이단의 

위험을.방어하고 교회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적 책임자가 필요했 

다. 

그 책임이 곧 검독이었으며， 장로는 보좌역을 맡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변화 

가세 가지 직분으로나눠진다. 감독은 30세를념어야했으며， 교회정치의 수반 

이고 교회재정을 관리하며， 집례와 설교를 하고 종교회의에 참석하였다. 

장로는 통상적인 예배 때 관리를 하고 안수례와 신도교육을 밑었고， 종교회의 

때도 감독의 상담역할을 하였다 . 

목사라는 호칭은 AD200년 이후부터 사용된다. 목사는 집사 위에 있는 직분 

자로 안수례에 첨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는 중개자 역할을 하였다. 

집사는 성직이 아니라 교회재정과 성찬식 때 보좌역할을 했다. 그리고 2세기 

말까지는 모든 직분을 남자들만 하였다. 

4. 기독교인의 일반 생활 

(1) 가정생활 

독신생활을 거룩히 여기고 존중하였다 . 그래서 이혼은 반대하였고， 재흔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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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였다. 죽은 후 밍엔을 위해 과도히 통곡하지 않았고 깨끗한 묘지는 잠자는 

콧으후 알아 묘지관리와 단장을 열심하였다. 노예제도가 개선되긴 했으나 아직 

은 완전히 폐쇄되지 않고 있었다 . 

(2) 사회생활 

신자들끼리는 가능한 인접하여 살려고 했다. 그리고 극장， 곡예장， 검투， 종 

고께전 등엔 챔하지 않았고， 우상과 관계된 일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또 

전쟁과 사형을 반대하였다. 

(3) 학교와교육 

기독교주의적 학교는 없었고， 이교도 학교만 있었다 . 교회 안에는 교리문답학 

교같은것이 있었다. 

(4) 종교훈련 

주일예배 외에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오후 3시까지 금식을 하였다. 매일 기도 

하는것， 밤에 기도하는것， 어려운사람을돕는자선행위 등을하였다. 침례를 

받게 하기 위해서는 대개 3년 동안 교육을 시켰다. 

침례 준비기간을 ‘카테큐멘’ (Catechumenate)라고 하였다 . 이 기간 동안 침 

례 준비자들은 기독교 교리에 관한 교훈을 받았으며 교육중 자기들의 신앙을 생 

활 속에서 증명해야만 하였다 . 

침례 지원자들을 3동분해서， 청자 (Audtentet)는 성경과목과 설교만 듣는 

것， 궤자 (Genuflectentes)는 기도할 능력이 있는 자， 진자 (Com peten tes)는 

주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는 자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시험을 통과한 후 침례를 받고 침례자는 침례자 병부에다 그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침례받는 자는 침례와 함께 모든 죄가 제거된다고 하였 

다. 

침례 후에 지은 죄에 대하여는 사할 수 있는 죄 (회개， 감독의 안수) , 사할 수 

없는 죄 (섣엔， 배신， 간통， 이단， 분파)가 있다고 했다. 또 죄에 따라 1년， 흑 

은 15-20년 동안 회개를 거듭함으후 죄가 사해지는 죄도 있고， 교회로부터 파 

문당한 자는 영원히 회복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신약교회 이후의 신자들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가지 인간틀 

의 규제에 의해 점차 얽매이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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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교회휠의파리논쟁) 

신약교회 후 교부들 시대까지는 세계적인 기독교 회의가 없었다. 다만 한 지 

벙어l 국한된 종교회의가 있을 따름이었다. 그래서 3세기에는 칼타고， 로마， 알 

렉산드리아， 안디옥 등 지방대회가 열렸고， 4서l기 초까지 지방대회가 더 확산되 

었다. 

그러나 AD313년 콘스탄딘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언한 후부터는 세계적언 

교회회의가 열리게 된다. 그래서 313년부터 58(}l건 초대 교황 그레고리 1세가 

즉위할 때까지 교회 회의는 여러 차례 거륨된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기독교가 계속 박해와 핍박을 받아오다가 비로소 교회회의 

를 세계적으로 열 수 있게 되는 그 배경은 무엇언가? 여기에는 콘스탄딘 황제 

를 비롯한 모든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저 

의가 깔려있었기 때문이다 . 

콘스탄만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승인했으나 그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콘스탄딘은 

공적은 있었지만 정작 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것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회의시대를 연 여러 사람을을 살펴보도록 하자. 

1 대대적인박해후에온승리 

데키우스 (AD249-251)와 발레리안 (AD253-260， Valerian) 황제들의 빅L해 

후 상당기간은 비교적 평온한 시대를 보낸다 . 그런데 디오클레티안’ (AD303 

311 , Diocletian)황제 때에는 가장 극심한 박해가 발생한다. 

이 시기의 빅L해는 기독교 최대최고의 박해기간이었다. 

디오클레티안 황제는 제국을 재 정비하고 새로운 번영을 기할 목적으로 로마 

전체를 4명의 황제가 분할 통치하도록 했다 . 그래서 동방에는 디오클레티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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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맡고 서방에는 ‘막시01안’ (Maximian)에게 맡겨서 이들을 b냐구스투스’ 

(Augustus)라 하여 일종의 대제와 같은 책임을 행사하였다 . 

그리고 대제 밑에는 ‘시저’ (Caesar)라 하여 부제의 일을 하였다. 그래서 동방 

의 디오콸11티안 밑에는 ‘갈레리우스’ (Galerius)가 부제였고， 서방 막시미안 밑 

에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Constantius Chlorus)가 부제였다 . 

디오콸11티안’황제는 제국의 분열과 내란을 권력분할로 믿싸보려고 이같은 일 

을 시도했으나 그의 소망은 이루지 못한다. 그것은 자기 아내 ‘프라스카’ 

(Prisca)와 딸 ‘발레리아’ (Valeria)가모두 기독교 신자였는 데도 자기 벌에 있 

는 ‘갈레리우스’ 부제의 사주로 기독교현l게 엄청난 박해 명령을 내려게 된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 

303년에 디오콸11티안’황재 칙령이 선포되어 교회 건물은 파괴되고， 기독교 

서적들은 불탔으며， 기독교 신자들은 일체의 공직에서 파면되었다. 그러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황제 명을 거부함으로 고문과 처형이 자행된다. 이 무렵 황궁 

에서 두 차례의 화재가 발생한다 . 이 불을 지른 법인을 기독교인들어l게 뒤집어 

씌운 갈레리우스는 디오콸11티안 황제로 하여금 더 큰 박해명령을 내리도록 강 

요한다. 그래서 디오핸l티안 싹1도 모든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하고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이교 제사를 영하였다 . 

이렇게 되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압력에 굴북하는 배교자가 생겼고， 소수는 

잔인한 고문과 악독한 방법으로 처형되었다 . 

305년에는 디오콸11티안과 막시미안이 퇴위하고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와 콘스 

탄티우스 클로루스가 대제가 된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의 아들 콘스 

탄단이 서방 부제가 되고， 또 갈레리우스의 아들 믹센티우스가 동방 부제가 된 

다. 

갈렐리우스가 AD31l년에 죽자 로마 제국은 콘스탄틴， 막센티우스의 대제와 

리키니우스， 막시미누스 부제에 의해 4응분으로 분할된다 . 그런데 서강} 제국 

을 장악하려다가 결국 콘스탄단과 막센티우스의 전쟁으로 압축된다 . 

두 사람은 31낀칸 10월 28일에 이탈리아의 ‘일비안’ (Milvian) 다리 위에서 싸 

우다가 막센티우스가 물에 빠져 죽게 된다. 이로써 콘스탄딘이 제국 전체의 주 

언이된다. 

맥센티우스를 이긴 콘스탄딘은 라키니우스와 313년에 밀란 (Milan)에서 만나 

전쟁을 중지할 동맹을 맺는다 . 그리고 그 유명한 ‘밀란칙령 ’ (Edict of Milan) 

을 AD313년에 내려 기독교 박해의 종식을 가져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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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에 의한 최초의 기독교 빅L해는 AD64년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하여 수 

백년간 계속되었고 AD313년에 가셔야 끝이 난다. 이로써 기독교는 더이상 황 

제의 정치적 빅L해는 받지 않게 된다 . 실로 총력적인 대 박해 후에 온 승리였 

다. 

2. 콘스탄턴 대제의 인물 

(1)인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호탤 미친 콘스탄단 황제는 어떤 인물언가? 

콘스탄턴의 아버지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Constantius Chlorus)는 앞서 언 

급한대로 서방 대제인 막시미안 (Maxirnian) 멈의 부제였다. 

클로루스는 헬라 여인이며 여관집 딸언 헬레나 (Helena)와의 사이에서 이들 

콘스탄단 (Constantin)을 AD272년에 얻게 된다 . 

콘스탄딘은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 헬레나의 영향으후 소년기를 보낸다. 그런 

데 콘스탄단이 장성했을 때 아버지 클로루스는 정치적 목적으로 헬레나와 이흔 

을 한다 . 그리고 클로루스는 대제 막시마안의 딸인 데오도렛 (Theodoret)과 재 

흔한다. 그런데 그녀 역시 기독교신자였다. 

콘스탄딘 자신은 모친들의 신앙적 감화보다는 부친의 영향으후 막강한 군언이 

되고자 하였다 . 그리고 자기가 차후에 대권을 장악하면 기독교를 통한 국가발전 

‘밀비인 다리에서의 큰스탄턴의 대단한 승리는 로마의 개 
선문 건축에 의해 기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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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움 받을 생각을 할 정도로 기독교에 호감을 가졌다. 

그는 기독교인들이 정직한 우리이고 균형잡힌 삶을 사는 이들이며， 하나념께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강하므로 그것을 황제를 향한 충성심으혹 선용하면 큰 도 

움이 된다고믿었다 . 

그가 밀비안 다라 (Milvian Bridge)에서 적장 막센티우스와 싸우기 전에 하 

나닝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는 전설이 전해져 온다. 즉， 콘스탄딘이 꿈 속에서 

기독교 상칭을 병사들이 방패와 군기에 부착하면 승리한다는 계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흑자는 이것이 콘스탄딘의 회심의 기회가 아니었을까 상상하지만 그는 

평생동안 태양신도 섬기고 기독교도 이용한 것을 보면 그는 기독교 신자는 아니 

었던 것 같다. 

그는 평생동안 침례를 받지 않다가 드디어 화급한 나머지 죽기 직전에 임종 

세례를받게 된다 (AD337) . 그는분노를억제하지 못해 장자를죽이고그의 처 

도 죽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등 단점도 많았으나， 정치적 역량은 대단하여 놀 

라운공적들을많이 남기게 되었다. 

(2)엽적 

콘스탄딘 황제가 과연 신%엔。없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보다는 그가 끼친 

영향력이 너무 성대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주로 그의 엽적을 살펴 

보도록하겠다. 

1) 기독교에 끼친 공헌 

콘스탄딘 자신은 스스로 기독교 보호자로 자인하였다 . 그러나 그가 평생동안 

이교신을 버리지 않고 이교의 대사제로서 기능을 다 한 것을 보면 그가 꼭 기독 

신자는 아니었다 . 그렇지만 기독교의 하나님으로부터 전쟁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대를 갖고 기독교에 호의적 정책을 편 것은 사설이다 . 

콘스탄딘 입장에서 보연 크게 대단한 문제는 아니었으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큰사건들이 많았다. 

먼저 전에 디오랜티안 황제 때 교회 재산을 몰수했던 것을 다시 되돌려주도 

록 하였고， 스페인의 코르스도바 (Corsdova) 감독인 ‘호시우스’ (Hosius)를 황 

제 자문역으로 운싸 황제와 기독교 지도지들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했 

다. 

또한 모든 성직자들에게는 세금 강연과 군대 정집연제 등으후 우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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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콘스탄딘은 원로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었다. 그러나 전능한 권위로 

원로원을 억누르고 나갔다 . 

그리고 로마 화폐에다 기독교의 그리스도 이름을 상징하는 표시와 아울러 로 

마의 옛 신들의 상정을 함께 주화하였으며 (32{)l건) , 태양숭배신이 ‘지존의 존재 ’ 

(The Supreme)에게 경배하듯 일요일을 기독교의 예배얼로 정하도록 했다. 전 

에는 안식일에 예배드리는 일과 주얼에 드라는 이중 관행을 콘스탄단이 하나로 

일원화시켰다 (324년) . 

콘스탄턴은 예수 그리스도 탄생일을 12월 25일의 태양신 예배날로 정했다 . 

그 이전에는 주현절로 1월 6일을 지키던 것을 이교도의 축하날로 옮기자 이교도 

들 역시 반대하지 않고 받아들였던 것이다. 

제 1차 세계 종교회의 (The First Ecumenical Council)를 니케아에서 열도록 

했으며，그 회의는 황제에 의해서 소집된다. 또한 그는 그의 생모인 탤레나가 성 

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예수의 처형지를 발견했다고 하여 베들레햄에 ‘성탄교 

회’ (The Church of the Nativity)와 감람산 교회에 두 개의 기념교회를 국고 

금 지원하에 건립하기도 했다 (AD325-32잊칸) . 

그가 330년에 이탈리아의 로c}에서 그리이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할 때 

아내의 소유였던 로마의 ‘라테링궁’ (Lateran Palace)을 교회에 기증한다. 이것 

을 ‘ Donation of ConstantÏ써라고 하는데 이 궁은 오늘날 교황청 바티칸 궁 

의 기초가 된다.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들에게 서방 전체를 다스리도록 

권한도 부여했다고 주장한다 . 저들의 이와같은 주장은 ‘로렌조 발라’ (Lorenzo 

Valla)에 의해 거짓으혹 드러났다. 

이렇게 기독교에게 여러 면A로 선심을 썼기 때문에 콘스탄단 황제가 기독교 

인 황제였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는 교활한 정치가로 자기 정치적 야망 

을 위해 기독교를 이용한 정치가였다. 그것은 그J} 로마제국의 수장으로서 대 

사제의 칭호와임무를다했으며， 또한그의 사후를계숭할세 아들들을신(이교 

의 신)ξ로 선포한 원로원의 소행을 그대로 수용하였다. 

콘스탄단은 그가 대권을 장악한 후 이교도의 쇠퇴를 가져오고 기독교에 선심 

을 쓰는 황제이긴 했으나 콘스탄인 그 자신이 로마제국 국교였던 이교 

(Paganism)도의 대 사제행위를 평생동안 수행한 것이나 그의 자식들에게 신의 

호칭을 받게 한 것은 그가 기독 신자가 아니었음을 뭇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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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황제로서의 엽적 

콘스탄틴 황제는 여러 면에서 엽적이 다양하다 . 

@콘스탄티노플의 건설 

그의 가장 큰 엽적은 33()1켠에 이탈리아 로마의 수도를 옮걱 그리스 비잔틴에 

다 ‘새로운 로마’ (New Rome)인 ‘콘스탄단의 도시’ 즉 ‘콘스탄티노플’을 건설한 

일이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될만한 곳이고， 지중해와 흑혜를 잇는 해 

역의 요충지에다 그의 사령부플 설치할 필요를 느꼈다. 그 당시 상황은 이같은 

그의 꿈을 실현하기에 너무 좁은 장소였다 . 그렇지만 새 평야에 성벽을 쌓아 위 

대한도시를 건설하였다. 

콘스탄틴은 새 수도를 장식할 자원과 물자조달을 위해 제국 산하의 전 지역을 

뒤져서 모든 것들을 운반하였다 . 이폴로상， 전차 경주장， 공동목욕장， 광장 등 

을 설치해놓고 이곳에 주민을 유치하기 위해 납세와 국방의무흘 면제해 주고 콘 

스탄티노플 시민에게는 기름， 식량， 포도주를 무상A로 배급해 주었다. 이로써 

콘스탄티노플은 거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급성장했다 . 

이렇게 동방의 콘스탄티노플을 새로운 로마제국의 정치 , 문화도시로 조성함으 

로 동로마제국은 비잔단 제국 (Byzantium Empire)이라 불려지며， 1천여년 동 

안동로마의중심지가된다. 

그와 반대로 서로마제국의 수도 로마는 야만족들의 계속적인 침략으로 약화되 

다가 드디어 476년에 망하고 만다. 서로마제국의 수도 로마는 정치적 핵심이 빠 

져나가서 결국 콘스탄티노플은 종교적 중심부가 되어 중세 카톨릭교회의 중심지 

로발전된다 . 

@각종악법의 개정 

고대로부터 전해오던 십자가형 제도를 폐지하고 검투제도를 금하였다. 또 축 

첩과 간음을 엄금하고 이흔권을 제한시켰다. 또 부인에게도 재산소유권을 부여 

하며 각종 여성보호법도 제정했다. 그리고 죄인 이마에다 언두로 낙언하는 법을 

없댔다 . 

@일요일의 제정 

일요일을 정하여 놓부 외에는 모든 영엽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일요일에는 

군대훈련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 또 교회재산 감리법을 정하여 교회에서의 기 

부금을 공언하도록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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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박멸정책은 쓰지 않았다. 타 종교에서 실 

시하는 제사 중에 불결하거나 잔혹한 것은 금하였다. 그리고 우장들은 산뱀서 

옮겨다 박물관이나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 

@ 콘스탄인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이거나 또는 자기 이름을 영원토록 남기려 

고 독특하게 지은 교회 건물들이 남아있다. 소위 바실리카’ (Basilica)라 불리 

우는 직사각형 건물양식이 있었다. 이 바실리카 건물의 특정은 기독교 예술이라 

할수있는 ‘모」자이크’ (Mosaic) 양식 등이 그것이다. 

3) 콘스탄딘 황제의 후계자 

콘스탄딘이 AD33면에 65세로 세상을 떠나자 콘스탄티노흙l 안장되었다. 

콘스탄단 황제가 죽은 후 로마는 그의 세 아들에 의해 3등분으로 분배된다 . 큰 

아들 ‘콘스탄딘 2세 ’ (AD337-340)는 전사하고， 둘째 이을 ‘콘스탄스’ (AD337 

- 3 50, Constance)는 자객에게 암살당한다 . 그래서 셋째인 ‘콘스탄티우스’ 

(AD337-361 , Constantius)가 천하를 다 소유하게 된다 .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그의 사촌 이우 ‘줄리아누스’ (AD361-363 , Julianus) 

가， 그 다음에는 ‘주비아누스’ (AD363-364, Juvianus)가 계승한다 . 

‘큰스탄딘 상의 
커다란 머리 부분 
이것은 일찍이 로마의 
콘스단딘 교회당에 
세워져 있었다 
이 머리의 높이는 
2 46미터이며 
무게는 악 9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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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단딘 이후 각 기독교 공동체는 교회를 건축하였다. 
이 건물들은 사데와 빌립보와 메베소， 그러고 제라슈(거라 
사)에 있는 교회들이다 . 

3.교회회의 

(1) 니케아회의 (AD325, Nicea) 

1) 니케아 회의가 소집된 원인 

니케아대회는 기독교 세계대회의 효시가 된다 . 이 대회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 

서 가장 큰 분기점이 되는 대회이다 . 그러면 니케아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는 

가? 

교회 안에서 생겨진 교리적 논쟁이 크게 확대되어서 이 문제 수습을 위한 것 

이 그원인이 된다 . 

최초의 문제는 기독론에 관한 문제였다. 과거 교부들 때에 이미 기독론에 관 

한 문제성있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 저스딘 Oustin)은 말하기를 ‘성부만이 진 

정한 하나님이며 성자인 로고스 (Logos)는 단지 제 2볍l 속동}는 신적 존재’라고 

하여 성부와 성자간에 차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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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후 터툴리안 (Tertullian)도 ‘3위는 본철이 셋이 아나라 양식이 셋이며， 능 

력이 셋이 아니라 표현이 셋’이라는 기묘한 법척 용어로 설명했으나 이 주장 역 

시 불분명한 설명이었다 . 

다음헤 오리겐 (Origen)은 이들은 ‘ 성부로부터 산출된 제껴 하나닝’이라고 

했고， 성지는 성부에게 산출되었으나 계속하여 성부플 지원한다고 해서 종속설 

(Subordinationism)을 설명해왔었다 . 

이와 같은 교부들 주장은 안디욱의 신학자요 감독면 자모사타의 바울’ 

(AD260-272 , Samosata)의 영향을 받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장로가 된 ‘아리 

우스’ (Arius)에게서 비롯된다 . 아리우스는 안디옥에서 사모사타의 바울과 유명 

한 신학자인 루시아누스 (Lucianus)에게서 배운 대로 자기 주장을 하였다 . 

사모사타의 바울은，예수가 다른 선지자보다 강력하게 작용하여 로고스가 되었 

다고 보고 예수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다음에야 하나님은 그에게 신성을 부 

여하였다고 했다 . 바울의 이같은 주장으후 안디옥 교회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정 

죄하였다 . 그런 영향을 받은 아리우스는 안디옥헤서 알렉산드리아로 와서 바울 

의주장을답습하였다. 

아리우스는 키가 육척이 되고 변설이 명쾌하여 논리가 정연하였고， 또 정열적 

인데다가 금욕적인 생활을 했으으로 그를 따르는 자가 많았다. 아리우스는 예수 

의 인성만을 강조하였다. 즉， 예수는 본래 신의 본질로 처음부터 있는 분이 아 

니고 창조함을 받은 장자이므로 영원치 못하며 그 본질에 있어서도 아버지는 시 

작이 없으나 아들은 시작이 있음으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제29.j 신이라고 

하였다. 

또한 예수는 인간의 육체는 가졌으나 인간의 영혼은 갖지 않았다 . 예수는 인 

간들의 영혼이 아닌 로고스를 가졌다 . 따라서 예수는 완전한 하나념도 아니고 

완전한 인간도 아닌 중간적 존재라고 하였다 . 

그러나 이같은 아리우스의 주장은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인 ‘알렉산더’ 

(Alexander)의 예수의 신성 주장에 반대되므로 알렉산더는 ‘알렉산드리아’ 대 

회를 소집하여 아리우스의 이단설을 정죄하였다 (AD320- 321) . 그리고 아리우 

스를 따르는 자들도 함께 파문하였다 . 

그렇지만 아리우스와 같은 안디욱 학교 동문인 니코에디아 (Nicomedia)감독 

유세비우스 (Eusebius)가 동방교회에서 막강한 힘으로 아리우스를 지원하였다. 

이 니코메디아의 유세비우스는 콘스탄인 황제의 측근자로 그 세력이 대단하였 

다 . 여기에 힘입은 아리우스는 「탈리아j (Thalia; 잔치라는 뜻)라는 책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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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노래로 자기 주창을 보급하였다. 

그러다 보니 정통신잉을 주장하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와 자유로운 새 사성을 

주장하는 안디옥 교회 출신지들 ̂toj에 심한 논쟁과 함께 반목이 증폭되어 갔 

다. 

교회가 이렇게 대립되어 기는 것을 콘스탄턴 황제가 크게 염려하여 국가통일 

의 성업을 위해서는 국론이 하나되어야 한다고 믿고 두 파간의 분쟁을 종식하도 

록 노 감독 호시우스 (Hosius)로 하여금 칙서를 내려 조정을 시도했으나 사태는 

해결되지 않었다 . 

콘스탄틴 황제는 최후 수단으로 전 로마제국 안에 있는 모든 검독회의를 개최 

하여 세계 교회가 다 하나라는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였다. 그리고 세계 교회대 

회에서 결정하도록 국가가 그 힘을 미치도록 하려고 하였다 . 

그리하여 소아시아의 니케아에서 AD325년 5월 20얼에 전 로마제국 안의 감 

독회의가 황제에 의하여 소집된다 . 황제는 안내장을 각 감독에게 보내서 장로 2 

인과 수행자 3인이 국7써l서 지급하는 왕복 여비와 체재비를 부담하여 회의가 

소집되었다 . 

이때 모인 감독의 수는 약 300명 정도였고， 서방교회에서는 겨우 6명만 왔 

다 . 그 이유는 먼 길에다 헬라어를 몰랐고， 또 박해 때 불구가 된 사람이 많았 

기 때문이다 . 이때 로마교회는감독이 연로하여 2명의 장로로대리케 하였다 . 

2) 회의 결과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세 종류의 서로 다른 주장자들이 모였다. 먼저 알렉 

산드리아 교회파의 감독 약 20명 중 수석 책임자는 알랙산더 감독이고， 수행자 

대표로 아다나시우스， 그리고 아리우스파 강독 약 20명 중 수석 책임자는 니코 

메디아 감독 유세비우스， 수행자 대표는 아리우스， 또 거의 대다수였던 중간파 

중 수석 책임자는 가이사랴의 유셰비우스로 유명한 역사가였고， 어용신학자라고 

혹평을받던자였다 . 

개회날이 되자 콘스탄틴 황제가 회의장에 참석하였다 . 사회는 가이사랴의 유 

세비우스가 맡았고， 황제가 라딘어로 개회사를 하였다 . 회의의 의사진행은 호시 

우스와 유세비우스가 하였다 . 

먼저 아리우스꽤 속핸 니코에디아의 유세비우스가 18인의 감독과 함께 기 

초한 그들의 주장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피조물로서 다만 최고 

의 존재일뿐영원성은없다. 하나념과그리스도는그본질이 비슷할뿐 (Ho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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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sios= like substance) 본질이 동일한 것 (Homo ousion= like 

substance)은 아니다강 하였다 . 

이와 같은 Arius의 주장은 즉각 반대에 부잊히고 회의가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가이사랴의 유세비우스가 절충안을 제출하였다 . 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로 인하여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 유 

세비우스는 교회가 분쟁으로 싸우기 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평화를 유지하자고 

제의하고 척당한 절충안을 제출한다 . 그 내용은 ‘그리스도는 지음을 받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시니 아버지와 비슷한 본질을 가졌을 뿐이다’ (Homoi 

ouisos)고 했다 . 

회의가 한창일 무렵 정통신학의 수호자인 알렉산드리아 교회 감독 알렉산더가 

세 Ä.}을 떠나자 그의 후계자로 ‘아다나시우스’ (Athnasius)가 책임을 계숭하게 

된다 . 아다나시우스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질이며 , 아들도 아버지와 같이 영원하 

선 분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의 관심사는 만일 아들이 피조물에라면 아들을 믿음 

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신과 인이 결합되는 ‘성육신’ (Incarnation)한 분 

이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아다나시우스의 주장이 회의의 대세를 판정하였다. 그래서 결국 아다 

나시우스의 동질론이 다수의 동조로 가결된다 . 그 결과 유세비우징} 제출한 것 

을 수정하여 니케아신조가 채택된다. 이 신조에 참석한 회원들이 전부 서명을 

하는데 아리우스와 애굽의 두 감독이 서명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일루기아 지방 

으로 유형판결을 받는다 . 

그리고 니케아회의는 교회정치에 관한 22개조를 결정하고 또 부활절을 아다나 

시우스가 주장한 대로 춘분 후 만월 다음의 일요일로 정한다. 그리하여 7월 29 

일， 황제 즉위 20주년 기념축연을 갖고 폐회된다 . 

그런데 그후， 대회를 승리로 이끈 아다나시우스는 체구가 왜소하고 젊은 대집 

사 (27세 )여서 황제의 번의로 계속 핍박을 받았다 . 그는 황제에 의해 다셋 번에 

걸친 추방이 있은 후 아다나시우스의 정통입장은 전체적 지지를 얻게 된다. 

(2) 콘스탄티노플회의 (AD381 , Constantinople) 

1) 회의가소집된 원인 

역사의 흐름은 항상 양 극단에서 오가게 된다. 앞서 니케아회의에서 아다나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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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주징k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동질이라는 것을 확정하였 

었다 .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실한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별 언급을 못했다 .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약화시키거나 

또는푸시하는 경향으혹흐르게 되었다 . 

여기에 대표자는 라오디게아 (Laodicea) 감독인 아폴리나리우스 (Apollinar­

: '.1 5 ì 였다 . 아폴리나리우스는 그 부친이 정통 신학자로 아다나시우스가 감독으후 

였던 알렉산드리아교회의 장로였다. 

G ↓폴리나리우스도 아다나시우스 못지않는 유명한 신학자요 신앙인이었다 . 二

곤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면 죄를 벙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 아래 인간 

"!면서 벙죄할 수 없는 인간 예수를 찾아내려고 하였다 

二래서 아폴리나리우스는 살전 5 : 23을 인용하여 인간의 구성은 영과 흔과 몽 

의 세 부분a로 구성되었다고 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 속에 죄가 들어가 있는 

죄인이라고 하였다 .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구성이 로고스와 흔과 옴으 

로구성되어 있다고하였다. 

i니케아 (오늘날의 이즈니크)로 향하는 로마의 문 니케아 
는 큰 교회회의가 소짙된 장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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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대해 카파도키아 (Cappadocians) 교부들어 야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즉， 사람의 영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죄가 담겨 있는 영의 문제를 해 

결할 수가 있겠느냐 ? 또， 로고스가 인간의 옴을 업고 성육신해 오심으로 그는 

인간적 행위와 감정의 인격체를 이루셨는데 그가 우리와 다른 인간이라면 어떻 

게 우리를 구원하게 할 수 있느냐고 반론하였다. 

이와 같은 양대 진영의 엇갈련 주장이 ε}는 것을 본 폐오도시우스’ 

(Theodosius) 황제는 동서 로마제국의 통일과 국론통일과 선친이 건설한 콘스 

탄티노플을 과시하려고 회의를 소집한다. 실로 모든 회의는 황제들의 정치놀음 

에 교회가 놀아나는 정치판이 되고 만다 . 

2) 회의 결과 

이 제 2차 세계 기독교대회에서는 전에 있었던 니케아신조에 대한 재 확인과 

함께 이폴리나리우스 주장은 인성을 부인한 것으로 정죄받는다 . 그리고 예수 그 

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의 양성이 있다고 결론짓는다 . 그러나 이 결론은 다음에 

두 격 (신격 , 인격 )이 어떻게 조화되느냐 하는 문제로 또다시 논쟁이 생기게 된 

다. 

(3) 에베소회의 (AD431 , Ephesus) 

1) 회의가소집된 원인 

문제의 시발은 콘스탄티노플의 검독 페스토리우스’ (Nestorius)에게서 시작 

이 된다 . 그는 수리아의 게르마니에서 출생한 후 안디옥헤서 교육을 받았다 . 그 

는 엄격한 생활과 열심있는 신앙으후 제 29.J 크리소스톰이라는 명성까지 얻게 되 
었다. 

그가 428\켠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 신인양성의 관계를 기계적으후 이 

해하고 양성의 교통을 부인하는 주장을 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신인 예수를 낳 

은 것이 아니고 신을 운반하는 것 (Theo-phorus)언 로고스를 낳았다고 하였 

다 . 그러므로 예수가 수난당한 것은 인성뿐이고 신성은 고난에 동참하지 않았다 

고 했다. 예수가 수난당한 것이 단지 인성뿐이었다는 것이다 . 

여기에 수도사들과 함께 알렉산드리아 감독 지렬’ (AD376-444， Cyril)이 

극력히 반대하였다. 시릴의 주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인 양성이 연합되었으며， 

로고스가 육신이 된 것은 마리아가 사람이신 신을 낳은 것이라고 하였다 . 

시렬은 네스토리우스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 것을 질투하는 감정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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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감정이 얽혀 상호 저주하는 악폐로까지 치달려 갔다. 이에 데요도시우스 2 

세가 431년에 에베소에서 3차 세계대회를 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시릴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네스토리우스가 도착하기도 전에 회의를 개최하고 

네스토리우스를 정죄하여 출교 결정을 내린다 . 뒤늦게 도착한 네스토리우스는 

그들 대로 대회를 따로 소집하고 시렬을 이단으로 결정한다 . 

OJ쪽이 서로 다른 결정을 내리고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펴자 황제는 시렬의 결 

정을 인준한다. 그리고 네스토리우스는 수도원으로 은퇴하고 그를 따르는 네스 

토리안들은 황제의 핍박을 받아 아라비아， 페르시아 쪽으호 옮겨갔다 . 

이들 네스토리안들은 계속 동양 중국까지 옮겨와서 7세기 경에는 중국에서 

‘경교’ (景敎)라는 이름으로 크게 활약한다 . 이 경교 교인이 나당연합군으후 신라 

에 와서 활약했던 흔적이 최근 경주 고환1]서 발굴되었다 . 

(4) 칼케돈 회의 (AD451 , Chalcedon) 

1) 회의 소집 원인 

에베소회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하여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 그 

것은 네스토리우스를 이단이라고 배척한 시릴당 중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뻐 

되었던 것이다. 그것은 콘스탄티노플 근교의 수도원 원징싹l 유티케스 

(Eutyches)가 신인양성의 연합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양성의 구멸을 어렵 

게 만든 것에도 원인이 있었다 . 

즉， 유티케스에 의하면 성육신 때 그리스도의 양성 (신성， 인성)은 히나의 신 

인단성 (Monophysitism)으후 연합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같은 단성혼은 쉽 

게 함정에 빠지게 되었다 . 

즉， 무소부재한 것이 신의 속성이다 .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육선을 가졌기 

때문에 무소부재할 수가 없다. 따라서 예수의 인성은 우리와 다른 신체를 가졌 

어야만된다는것이다 . 

이같은 유티케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 인성과 다르다는 결론을 

내리게 했다. 이 주장 때문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를 충동하여 449l켠에 에베소대 

회를 열고 심한 몸싸움을 하다가 콘스탄티노플 감독인 ‘플라비안’ (Flavian)이 

맞아죽는다. 

이같은 극렬한 싸움을 중재하려고 로마 감독으혹 있던 ‘레오’ (Leo 1 )의 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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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로 451년에 데요도시우스 후임인 매제 바크리누스’ (Macrinus)의 명으로 ‘칼 

케돈회의 '7~ 소집되었다. 이 칼케돈회의에는 630명의 감독이 참석했다. 

2) 회의 결과 

이 칼체돈회의에서는 레오가 보낸 서한 (Leo of Tome)을 기초로 하여 그리 

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공히 인정한 소위 말하는 ‘칼케돈신조’ (Chalcedon 

Creed)가 채택된다. 이 칼케돈신조는 삼위일체 교리의 확립을 위한 결정적 신 

조로전해지고있다. 

칼케돈신조의 전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에도 완전하시고 인성에 

도 완전하시어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시며 이성이 있는 영혼과 육체를 구비히졌 

고 신성은 아버지와 동질이시고 인성은 우리와 동질이시며 죄를 제외하고는 전 

혀 우리와 같으시며 신성으로 말하면 만세 전에 아버지로부터 나시고 후세에 와 

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성모 마리아에게서 인성으로 나셨다’고 했다 . 

여기 칼케돈회의에서 교리논쟁을 하나의 신조로 채택하도록 영힘t을 미친 것은 

로마교회 감독인 ‘레오’ (Leo)의 힘이었다 . 그동안 동방 교회들끼리 교리 논쟁으 

로 많은 정력과 시간을 소모하는 동안 서방교회인 로마교회가 조용히 지켜보다 

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 칼케돈신조가 완전한 문제 해결책은 아니었 

으나 그러나 로마교회의 힘을 크게 드러내는 데 큰 계기가 된 것은 사실이다 . 

(5) 제 2차 콘스탄티노플회의 (AD553 , II Constantinople) 

1) 회의 소집 원인 

앞서 칼케돈회의에서 교리논쟁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칼케돈신 

조에 대효}여 반대하는 사람들이 팔레스단과 애굽어l 있었다 . 이 무렵 ‘유스티니 

아누스’ (AD527-565 , Justinianus) 황제가 처음에는 칼케돈신조를 옹호하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을 핍박하였다. 그런데 황후가 반대파를 선대하므후 황제의 

업조L이 난처했다 . 그래서 황제는 양 파를 화해시키려고 하였다. 그렇지만 그 일 

이 그렇게 쉽지 않었다. 

그런 외중에서 소위 ‘3장령’ (Three Chapters)이 등장하게 된다. 이 3장령이 

란 안디옥 파에서 존경을 받던 세 신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칼케돈신조에 반대되 

는주장이다. 

그 세 신학자란，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한 몹수에스타의 데요도어 (Theodor­

e of Mopsuesta) , 시렬의 반대파 (anti Cyrillian)였던 데오도렛 (Theodor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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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yrus) , 그리고 Nestorian 업장으로 그리스도는 신도 인간도 아닌 단지 구 

세주일 뿐이라는 주장을 내세운 에렛사의 이바 (Ibas of Edessa)를 말한다. 

이같은 세 신학자의 입장은 모두가 킬케돈신조에 위배되는 반대 입징L이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3장령A로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교회는 계속 분란이 거 

듭펀다는 것을 깨닫고 제 5차 세계대회를 553년에 콘스탄티노출11서 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이 대회에서 3장령을 발표한 세 신학자 모두를 정죄한다. 그리고 칼케돈신조 

를 재 확언한다 . 그러냐 대회 후 후유증은 더 크게 번져진다 . 전에 칼케돈 신조 

를 반대하던 애굽과 수리아 지방의 교회들은 끝내 분리히여 독렵교회를 이룬 

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콩트교회 (Coptic Church) , 애굽교회， 동방의 알미니아 

교회， 마로나잇교회， 그리고 수리아..ll!..회 등으로 분리하여 오늘날까지 전해요고 

있다 . 

실로 교회 문제를 교회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정치권력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그 결과는 너무도 엉뚱한 결괴을을 낳게되는 것을 보게 된다 . 

(6) 제 3차 콘스탄티노플회의 (AD680, IIIConstantinople) 

1) 회의 소집 원인 

앞서 제 2차 콘스탄티노플회의가 열려 ‘단성론’ (Monophysitism)을 더이상 언 

급하지 못하도록 논쟁이 종식되는 듯하였다 . 그러나 교회는 곧이어 ‘단의론’ 

(Monothe1 itism)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 

이 단의론이란 예수께서 한 의지가 있었느냐 아니면 두 개의 의지가 있었느냐 

하는 논쟁이었다 . 이같은 논쟁이 시작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두 의지， 즉 인 

간척 의지와 신척 의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다연 그는 인간적 의지로 인해 

유흑에 빠져 죄를짓게 되었을것이묘로그리스도는오직 하나의 의지， 곧신적 

의지만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로마감독 ‘호노리우스’ (Honorius)와 콘스탄티 

노플 감독 ‘세르기우스’ (Sergius)에 의해 창도되었다. 

단의론 주창자들은 칼케돈신조를 단성론에 가까운 의미로 해석해1 그리스도 

가 성 (性)은 둘이나 의지는 하나라고 하였다. 여기에 단의론을 반대하는 양의론 

(兩意줍)파가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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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분쟁을 막아보려고 ‘헤라클리어스’ (Heraclius)황제가 6381켠에 , 콘스 

탄스 2세가 6481켠에 힘을썼으나양론은도무지 수습되지 않았다(단의론， 양의 

론을 금지시켜 봄) . 그리하여 68()\건에 ‘콘스탄딘 4세’ (AD668-685)가 콘스탄 

티노폼l서 제 6차세계대회를소집하게 된다. 

2) 회의 결과 

여기서 단의론 (그리스도는 신적 의지만 가졌다)은 거부되고， 양의론 (그리스 

도는 신적， 인적 의지가 복합되어 있다)이 채택된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는 신 

척 의지에 종속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붙여놓았다 . 

이렇게 하여 칼케돈신조에서 채택된 그리스도의 양성론과 콘스탄티노앤서 

결정된 양의론으로 기독론 논쟁은 종식된다 기독론 논쟁은 AD325년 니케아회 

의에서 시작해~ 680년 콘스탄티노출11서 종결되기까지 수백년 동안 처절한 싸 

움끝에 막을내렸다. 

그 후에도 78까건의 니케아회의， 869， 879년의 콘스탄티노플회의 등 교회회의 

는 계속되면서 교회의 중대한 문제를 회의에서 결정하는 관행이 중세교회까지 

계속되게 된다. 

과연 교회회의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을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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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수도원운동 

콘스탄딘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고나서 기독교 안에는 엄청난 변 

화들이 얼어났다. 즉， 초대교회 신지들로부터 시작해 근 30뼈년 동안 모든 기 

독교 신자들은 로마 관리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느냐， 아니면 기독교를 배교하고 

이방종교흘 따르느냐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기독고까 로마국고까 되고나서 핍박이 사라졌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새로운 경륜이라고 경하해마지 않는 사렴들이 있었다. 그러 

나 또 다른 편에서는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되는 위기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세.A.}을 비판하는 사럼들의 업장에서 보면 기독교가 국교가 된 후부터 

권력의 보호 아래 세속화 되어가는 모습으로 판단했다. 

과거의 교회는 너무 좁은 문에다가 찾는 이가 적었다. 그러나 국교화 된 후의 

교회는 너무 넓은 문에 수만은 군중들이 몰려드는 형편이었다 . 그래서 감독들은 

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있었고， 교회 내에는 가난하고 힘 

없는 사람들보다는 부유하고 권력있는 사럼들의 모임처가 되었다.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가운데 돗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같은 상황 속 

에서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교회가 세상 정치와 

야합해야 되는가? 교인들도 세상과 마찬가지로 사치와 허영을 용납해야 하는 

가 ?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사치스런 저택에서 호의호식하는 것과 과거 신앙선 
배들의 수난의 삶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 
이같은 당연한 현실 앞에 차츰 새로운 각성이 일기 시작하였다. 

이때에 교회 안에서는 결흔하지 않는 이들이 주닝을 보다 자유롭게 섬길 수 

있다는 (고전 7: 8) 바울의 말씀에 근거하여 금욕주의 현상이 나타났다 . 또 독 

신주의에 대한 충동은 주의 엄박한 재렴에 관한 기대감으로 인하여 더 크게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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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밖으후부터 영지주의나 스토아학파의 영향도 켰다. 저 

들은 육체야말로 영혼의 감옥이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면 정욕을 다스 

려야한다고믿었다. 

이와 같은 내 • 외부적 영향으로 박해 중에 순교가 미덕이던 것처럼 평화시에 

는 순교 대신 금욕주의가 크게 부장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영향으혹 독신생활 

은 물론이고 금식과 금욕을 예찬하는 수도원 운동이 새로운 영척 유토피아로 등 

장하게 된다. 그래서 독신 성직자들， 결혼을 멸리하는 구멸된 처녀들， 인7까 

멸리 떨어진 갚은 산 속에서 은둔자의 생활을 하는 모습으후 나타난다 . 

수도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monk’ 즉 고독 (Solitary)을 의미하는 ‘모나코 

스’ (monachos)에서 유래되었다. 처음 수도사들은 인간틀을 떠나 고독을 찾았 

다 . 그 후에 혼자 거주하는 수도사로 ‘은자’ (anchorite)라고 하는데 이 말의 뭇 

은 ‘도망자’ (fugiti ve) , 혹은 ‘피신한 사람’ (withdrawn) 등을 의미한다 . 

1. 안토니 (Anthony) 

최초의 수도사 또는 은자가 누구였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롬이 쓴 「폴」이 

라는 사람의 전기와 아타나시우상} 쓴 「안토니」 전기가 있다 . 

폴의 얘기는 거의 전설과 같고， 안토니가 비교적 소/bF하게 전해져 오교 었 

다. 

안토니는 25α칸경에 애굽의 나일강변 작은 촌락언 ‘코마’ (Koma)에서 태어났 

다 .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부모가 일찍 죽으면서 남겨 논 유산을 가지고 

평생 살수가있었다. 

그는 교회에서 복음서 강혜를 듣는 중에 “만약 완전하그I자 할진대 가서 네 소 

유를 팔아 가난한 지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어l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마 

19: 21)는 말씀 대로 안토니는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고 그의 여동생을 위해 약간을 남겨두었다. 

그런데 그 후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마 6: 34)는 말씀을 듣고 

여동생 몫의 재산도 처분해버리고 그녀를 교회에다 맡긴 후 사막을 향해 떠났 

다. 

안토니의 초기생활은 동리를 떠나 수도생활을 하는 노인과 함께 생활하다가 

다음에는 무덤에서 생활을 한다. 이 무렵 그는 처분한 재산과 옛날의 쾌락을 즐 

기는 마음 때문에 악마의 환생l 많。l 시달렸다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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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다시 갚은 사막의 버려진 성채에서 생활하며 기도와 영상， 그리고 지혜 

를 구하는 생활을 한다. 그런데 그에게서 수도생활에 관한 지식과 호기심으로 

그를 찾는 벙푼객들이 그치지 않았다 . 그래서 뱅푼객에게 시달리지 않으려고 여 

러 번 거처를 옮겼으나 방문껴은 계속해서 늘어났다 . 

안토니는 두 차례 대도시 알렉산드리아를 방문뼈 신자들을 격려한다. 그는 

결국 356년， 106세의 장수를 누리고 자기 매장지를 비밀로 한 채 세상을 떠난 

다. 

이 안토니의 전기에 의하면 이 무렵 사막에서 은둔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수의 남녀였다 . 저들은 바구니와 멍석을 짜서 빵과 기름을 바꾸어 생활해 나갔 

다. 이들의 재산은 최소한의 의복과 깔고 잘 거적에 불과했다. 이들 중 대부분 

은 교만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서적의 소유를 배격하였다 . 이들은 기억에만 의존 

하여 성경 전체를 가르쳤다 . 

이와 같은 안토니의 전기는 당시뿐 아니라 후세에도 많은 감동을 불러일으컴 

A로 수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 어거스단도 그가 쓴 참회록에 보면 

안토니의 전기로 감동받았던 것을 언급하고 있다. 

2. 파코미우스(Pachomius) 

파코미우스는 AD286년경 애굽 이집트의 조그마한 촌락 페바이드’ 

(Thebaid)에서 태어났다. 그는 이교도 부모 밑에서 신앙이 없이 성장해 군대 

에 들어가 기독교를 접하게 된다 . 제대 후 침례를 받고 그 당시 은둔 성자 ‘팔레 

몬’ (Palemon)을 찾아가 수도생활의 기초를 끼년동안 닦는다 . 

그는 은둔생활에서 떠나 여러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생활의 수도운동을 시작 

한다 . 몇 차례의 실패 끝에 325년 나일강 ‘타베내 ’ (Tabenhisi) 섬에다 큰 수도 

원을 세웠다. 이 수도원에 가업하;깐 하는 자는 전 재산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사에게 절대 복종을 서약하며，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육체노동을 해야 하고， 

주어진 일에는 그 어떤 사역도 거부할 수가 없다 . 또한 명령자라도 하급자들을 

섬긴다는 정신ξ로 엄해야 한다. 

이들의 생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노동하는 일이고， 또다 

른 하나는 예배하는 일이었다 . 이들 생활의 이상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천 

5: 17)였다. 이에 따라 작업 중에도 시편을 노래하고 성경구절을 암송하였으며 

소리를 내거나 침묵으로 기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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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어l 두 번씩은 공동기도의 시간이었다. 아침에는 전체 수도사들어 다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봉독을 경청하였다. 저녁에는 소그룹이 자기들 

숙소에서 예배를드렸다. 

이들에게는조직력이 있어서 수도원 원장， 혹은대원정써l 있고， 그벌에는각 

숙λ}마다 사감이 있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수도원의 규칙을 최초로 제정한 파 

코미우스는그가 34핸에 죽을때까지 1때 가까운수도원을세웠다. 

3. 기둥 성자 시므온(Symeon) 

고행을 하며 수도생활을 효}는 사람들의 。양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였다 . 그중 

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들에서 기풍을 세우고 그 위에서 일생을 사는 주상 성자 

들이 있었다. 

시므온은 수리아 사람이었다. 그가 원래는 목동이었으냐 수도사들의 전기를 

읽고 감동을 받아 수도사가 될 것을 결심한다 . 그는 수도원에서 40일 금식기도 

를 여러번 시도하다가 건강을 해친다. 그의 극단적인 금욕생활은 단체생활에 지 

칭을 주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추방을 당한다. 

시므온은 산 속 갚숙이 가서 쇠줄로 발을 묶고 고행을 계속하였다. 그것으로 

만족을 못 얻은 그는 423년부터 안디옥 동쪽 16마일에 있는 들에서 기둥을 세우 

고 그 위에서 3~년간을 은둔생활을 하였다. 그는 짐승가죽으로 옷을 삼고 쇠 

줄로 목을 감았다. 제자들이 올려주는 음식으로 연명을 하며 날마다 순교적 각 

오로 고행을 계속하였다. 

그는 기둥7에 울타리를 만들어 그 안으후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 . 많은 사람 

들이 그 소문을 듣고 그를 구경하러 찾-o}가서 보고 그의 초인적인 금욕생활을 

감탄하였다. 

시므온이 올라선 기둥의 높이가 처음에는 한 자 남짓 되는 것이었으나 나중에 

는 여섯 자 이상의 높은 기둥 위에서 살았다. 이같은 시므온의 고행에 감동된 

콘스탄틴의 다니엘， 시리아의 제 2의 시므온등의 제자가뒤따르기도하였다. 

저들은 기독교를 전혀 오해하여 동방의 고행 종교와 유사한 것처럼 여긴 변형 

된 이기적 영웅주의자들이었다. 

4. 제롬(Jerome) 

제롬은 신구약 성경의 원전을 라딘어로 번역한 ‘별게이트’ (Vulgate)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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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는 34()\켠경 아드리해의 동쪽 즈트리도’ (Strid이 마을에서 부자인 기 

독교가정에서 태어났다 . 36()\컨경 로.u}에 유학을가서 첨례를받는다. 

법률 공부플 마친 그는 고울 (Gaul) 지방의 도시들을 방문하며 견문을 넓힌 

다. 안디옥 여행 중 성경연구의 중대성을 깨닫고 히브리어 연구를 수년간 계속 

한다 (AD373-379) . 

AD37잊켠에 안디옥에서 장로 안수를 받고， 38깐건에는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감독 (교황이라고 후에 칭함) 다마서스’ (Damasus)의 인정으로 신학 고문이 된 

다 . 

자기와 친한 다마서스가 죽자 385년에 안디욱을 거쳐 386년에 베들레햄에 정 

착한다 . 여기서 그는 42α건에 죽을 때까지 34\건 동안 성경 번역과 고행의 생애 

를 보낸다. 

제롬은 성경 주석에 주력하였고， 교회사， 교리사도 저술하였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가장 큰 공헌은 역시 성경번역이었다 3881건에 신약을. 405년에 구약을 

라단어로 번역하였다. 이 제롬의 라틴어역이 Vulgate.로 오늘날까지 카폴력의 

공인 성경으로 전해져오교 있다 . 

그 외에도 「은자 폴의 생애J (Life of Paul the Hermit)를 집필하였고， 또 

파코미우스의 「규율집J (Rules)을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제롬은 스스로 수도사 

가 되어 평생동안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수도원 생활의 장점을 전파하였다. 

그는 많은 부유층을 향해 통렬히 비난하고 부자들의 별장을 수도원으로 바꾸 

라고 주장함으후 상류층과 로마의 성직지들의 비위를 거슬렸다 . 

그는 학구에 전념하는 한편 교회 갱신을 위해 수도원의 필요성을 끊엄없이 강 

조하였다 . 그는 그의 서신과 논문으후 독신생활의 유익정과 수도원 생활의 장점 

이 널리 알려지기를힘썼다 . 

제롱은 그의 평생을 신학연구와 고행A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상징은 매 

우 우울한 그림들이다 . 그가 많은 연구와 고행으로 평생을 살았는 데도 왜 그에 

게서는 영적 강화력을 얻을 수가 없는가? 여기서 우리는 고행과 연구가 신앙의 

전부는 아닝을 알 수 있다. 

5. 베네익트(Benedict) 

서방교회 안에서 수도원을 개척한 이는 베네익트 (AD480- 543 )이다 . 그는 

480년경에 중부 이태리에 있는 ‘누르시아’ (Nursia)에서 태어났다. 일찍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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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n써l 진출하여 공부하는중에 로마시민의 타락.A}을보고크게 실망한다. 

그는 로마의 동쪽에 있는 ‘수비아코’ (Subiac이라는 고산동굴 속에 들어가 3년 

간 고생과 영상에 힘썼다. 그러나 단독 수양의 많은 어려운 점을 깨닫고 수도원 

건설에뭇을둔다. 

베네익트는 자기를 따르는 동지들을 모아 이폴로 사원의 옛 터인 ‘몬테 갓시 

노’ (Monte Cassino) 언덕에다 수도원을 지었다. 그는 이 외에도 12개의 수도 

원을 세운다. 그런데 베네익트의 수도원 규칙은 이전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특 

이하였다. 즉， 이전에 수도사들은 주로 자기의 개인적 수도와 경건생활에 주력 

하는 것이 그 주된 목표였다. 그러나 베네익트는 쩨 싹l을 위해 경건생휠을 

철저하게 함은 물론이고 그 외에도 가난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웃들 

에게 전도하는 일을 힘쓰게 한 것이 그 특정이었다. 

베네익트가 실시한 수도원 규칙은 여러 가지로 특이하였다 . 즉， 수도원의 모 

든 운영은 원칙적으로 민주적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 그리고 수도사들의 생활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해결해 나가도록 자신이 책임을 진다는 것과 또 수도사들에 

게 고행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저들은 사회봉사， 쿄육활동， 선교사업 등에도 여력을 쏟도록 했기 때문에 이 

같은 수도원 제도는 중세 로마 사회의 정신적 요람지로 발전한다 . 이 수도원에 

서 목사， 감독， 선교사， 교황은 물론 학자， 저술가， 성자， 예술가， 추기경 등 

이 탄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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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사상의 발생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다. 그 옛날 

신약교회시대는 물론 계속해서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 

기독교 2천년 역사에 생겨진 이단들이 너무 많은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다. 여기서는 신약교회 때는 물론 초기 교부들에게 가장 거추장스러웠 

던 대표적인 이단사상 몇 개만 살펴보려고 한다. 

1. 영지주의 (Gnosticism) 

초대교회가 가장 큰 어려움을 당한 이단사상 중 하나가 영지주의이다. 영지주 

의가 생기게 된 원인은 고대 정신적 세계가 자원의 고갈로 인하여 갚은 불안이 

팽배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무렵 유대교에 뿌리를 둔 영지주의는 동방의 신비종교와 헬라의 플라톤 철 

학 등을 혼합하고 기독교적인 요소까지도 포함시켜 강력한 흔합주의로 등장하였 

다.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에도 영지주의에 대한 영향을 경계하는 언급들이 여기저 

기 많이 나타나 있다 (골 2: 18 - 2뼈 ‘초등학문’， 임전 1: 3-7에 나오는 't:f-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임후 2: 169.J 'tJJ-령되고 헛된 말’， 덤 1: 14의 ‘유 

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 뻗후 2: 1의 ‘거짓선생과 이단’ 등 많이 있다) . 

이같은 영지주의는 2세기 때에도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 영지주의가 

무엇이길래 사도들이 그토록 신경을 썼던가 ? 
우선 ‘영지’ 찮했0)란 말은 ‘신령한 지식’이란 뜻인데 이 말의 어원은 헬라어 

‘그노시스’， 즉 ‘지식 ’이란 말에서 ‘그노시스’ (Gnostic)란 말이 나왔다. 영지주 

의는 유대교적인 요소， 헬라철학적인 요소， 동양 배화교 (Zoroastrianism)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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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교리까지 절충한사상이다. 

영지주의의 대표적 주장은 이원론 (Dualism)과 유출설 (Emanations) , 가현 

셜 (Docetism) , 구원을 얻기 위해 신령한 지식을 터득하는 일들이다 . 여기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 

(1) 이원론 사상 (Dualism) 

모든 것의 기원을 두 개로 본다 . 하나님도 악한 하나님과 선한 하나님이 있는 

데 악한 하나님은 물질계를 지배하고， 선한 하나님이 정신세계를 지배한다. 

(2) 유출설 (Emanations)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Valentinus의 이론) 천지개벽 후에 하나념에게서 많 

은 신들이 떨어져 유→출되었다. 

최초 최고의 선한 하나님이 긴 세대 (아이온)를 거치는 동안 신이 떨어져나와 

또다른 신이 되고， 그 신은 또 긴 세대 후에 또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거듭된 

유출에 의해 맨 마지막 신은 맨 처음 신보다는 저급한 신이 된다 . 

그리하여 맨 마지막 신의 이름은 페미울고스’ (Demiurge)이다. 이 신이 구 

약에서 말하는야웨와같은신이다 . 이 야웨는조물주와같고， 창조주보다못한 

신이다. 이 데미울고스는 물질계를 지배하고， 창조주는 정신계를 지배한다 . 따 

라서 신령한 정신계를 지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저속한 물질에 불과한 인간의 

옴으로 성육신했다는 것은 전혀 틀린 말이라고 부정한다 . 

(3) 가현설 (Docetism) 

절대적 존재인 하나님이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될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 

가 인간의 옴을 업은 것은 그가 진짜 인간이 아니고 그는 하나닝으로서 다만 인 

간처럼 보였다가 사라진 것뿐이다. 

(4) 구원 

창조주 하나님은 세계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창조주는 인간의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인간은 창조주가 창조했을 당시에 영적 요소 

가 담긴 채 창조되었다.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영적 원리를 신령한 지식으후 

터득하게 되면 스스로 구원이 기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점은 그가 세생l 오처서 자기 스스로 완전한 해탈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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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가의 복원도는 820년경 섬갈 (St. Gall ) 에 
세워진 수도원에 근거하고 있다 l 교호12 공동징실 

~ 3 ‘식당 4 마굿간 5 취사장 6 제빵소 7 작업장 8 숙소 (손님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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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스스로 구원이 가능한 것을 보여주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은 인 

간이 어떻게 하면 물질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푸렷한 통찰력을 일깨워 

주신 분이다. 그리스도가 전해준 통찰력은 신비한 마법에 의히여 세속의 영역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세계인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다. 

(5) 인간의 분류 

인간은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의 정도에 따라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 영척 계급 : 참된 기독교인， 혹은 영지자들로 극소수 

@ 심령척 계급 : 유태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신앙은 가졌으나 아직 영지를 갖 

지 못한 자들로 상당히 많음， 이들은 신앙과 선행으로 구원이 가능 

@ 육욕적 계급 : 이교도들로 완저히 물철뿐이어서 구원이 불가능 

(6) 저들의 결과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이란 감각적인 것A로부터 영적인 것을 분리시키 

는 것을 말한다. 사럼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신령한 지식을 터득하면 된다 . 인 

간이 신령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것과 반대되는 물질적 요소언 육욕을 

될 수 있는 대로 학대하고 괴롭혀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따른다. 또 정반대 현상으로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다. 따라서 육체는 이러나 저러나 소멸될 것이므 

로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극단척인 쾌락주의가 생켰다.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이후 여러 면에서 잘못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 영지주 

의를 반대하기 위해 교회가 철학을 사용하다보니 성경보다 철학이 더 우위에 오 

르게 되는 점과 영지주의자들의 금욕사장이 중세기까지 금욕주의로 엮향을 준 

다 .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타 종교와 흔합하려는 최초의 시도가 곧 영지주의였 

다. 

2. 에비온주의 (Ebionism) 

에비온주의는 유대주의적 기독교 얼파를 뭇한다. 이 명청은 히브리어로 

‘ebjonim’이고， 회렵어로는 ‘πTω'.tOL ’ 즉 ‘가난한 자’라는 뜻에서 유래하였다 . 

이 에비온주의자들은 대체로 AD6까건경에 발생하여 7잇컨경에는 요르단 동쪽에 

서 번성했다고한다 . 



당시의 에비용주의자들은 세 따로 나뉘어져 있었다. 

@ 나사렛파 : 유대 정통따 

@ 바리새척 에비온파 : 정통 에비온파 

@ 혼합적 에비온파 : 영지주의적 에비온따 또는 엣세네적 에비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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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믿는 바는 예수를 믿되 영지주의적 요소인 그리스도의 신성을 배격하 

고 인간 예수를 믿는 점과 유대교 요소인 율법의 필요성을 믿는다는 점이었다 . 

즉， 이들은 예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메시야적 사명도 부정하였다. 그 

래서 예수는 단순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며 그가 행한 일들은 예언자중 하나와 

같은 일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예수가 행한 기적들도 과거의 예언자나 선지자 

가 행한 그같은 기적에 불과하다. 

그리고 예수의 교훈이 엄격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의 제도는 불필 

요하나 (희생제도 등) 그대신 정결한 생활， 금욕， 절제가 융법처럼 지격져야 한 

다. 이렇게 동벼 율법을 성취하는 자는 모두가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 

이같은 에비온주의자들의 영향은 5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라진다. 그러나 초대 

교회 구성원들의 거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유대인들이 많았으므로 

그틀이 전에 믿던 유대교척 요소를 쉽게 버릴 수가 없었다 .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에 많은 혼란과 지정을 준 것이 에비온주의였다 . 에비온주의자들이 이같은 공격 

때문에 교회는 올바른 기독론을 수럽 형성하는 데 촉진제가 된 것도 사실이다 . 

3. 말시온파(Marcionism) 

말시온은 소아시아 본도 (Pontus)지방의 시노페 (Sinope) 감독의 아들로 태 

어났다. 그리하여 어린 시절부터 기독교 교리에 대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 그 

러나 그는 유대교와 물질세계에 대한 갚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뭇을 발전시키고자 144년경 대도시 로마로 진출한다. 로u}에 가서 평소 자기의 

소신을 주장할 때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서 로마교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 

다. 

그러자 말시온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따로 교회를 세워서 새로 

운 종파운동을 시작한다. 이같은 그의 운동은 로마뿐 아니라 지중해 연안 각처 

에서 그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다. 

말시온의 주장은 독특한 연이 있다 . 그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과 구약의 여호와 Oehovah) 하나님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 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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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을 가운데서 특별히 한 민족만을 선택하였던 독선 

적인 하나님이었다. 그 하나님은 자기에게 불순종하는 자들은 반드시 복수하고 

마는 독한 하나님이었다 . 구약의 하나님은 독선적이고， 보복적이고， 정의만 내 

세우는 심판의 하나님이었다. 

그러나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복수심이 전혀 없는 자애로우컨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 

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종하기를 원히시지 

않고 단지 사랑받기를 원하신다 . 

그런데 신약의 성부 하나님은 오직 영적 세계만을 창조하셨다 . 그리고 독선적 

이고 심판의 하나닝이신 구약의 여호와 하나닝이 이 세계와 물질과 그리고 인간 

을을 만드셨다 . 그리고는 이 세계 속에다 인간들을 배치해 놓으셨다 . 

그런데 인간들이 이 물질세계와 여호와가 지배묶 이 세생l서 시달렴을 당 

하고 있을 때 신약의 선하신 성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 인간과 세^J-을 구 

원코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이에게서 나신 인간이 아니시다 . 만약 예 

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고 하면 그는 성부 하냐님이 보낸 분이 

아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분이 되기 때문이다 . 

이와 같은 전제하에 말시온은 구약의 경전들을 부인하였다. 구약성경은 신약 

성경을 주신 좋으신 성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열등한 여호와가 준 말씀 

이므로 교회에서 읽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그리고 진정한 기독교 경전이라 할 수 있는 책들을 선정하였다. 그래서 구약 

적 냄새가 나는 유대적 요소들은 되도록 배제하려고 하였다. 물론 말시온이 이 

처럼 구약적 요소를 배제하려고 한 것은 초대교회가 구약성경을 너무 중요시하 

여 율법주의가 득세하기 때문에 온 반동이였다. 

말시온은 헬라철학에서 온 사색주의 경향도 배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유 

대교적인 율법주의의 경향도 배격하였다. 이때 말시온은 철학과 율법을 동시에 

배격하고오로지 믿음으로구원을받는다는복음만을주장하였다. 

그 결과 그는 구믿판 물론 신약에서도 바울서신 10편과 누가복음만이 복음적 

경전이라 하여 많은 유대적 요소를 제거하려고 하였다 .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의 복음은 사상이해나 율법제도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금욕생활의 실천 

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였다 .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하고 넘어갈 것은 말시온이 활믿탤 당시에는 신약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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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때였다. 오늘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7 

권이 정경으로 채택된 때는 AD39꺼켠 카르타고회의에서였다. 

그러므로 말시온이 바울서신만 좋아한 것이 이단이 아니라， 그의 주장이 지나 

쳐 예수의 족보도 유대적이라고 해서 빼버린 것을 비롯하여 예수의 탄생， 육체 

적 생활， 그의 죽음 등을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으려고 한 것이 문제였다. 

말시온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오직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도 영적 부활로만 믿게 되었다. 

말시온은 영지주의자들보다 더 큰 위험을 교회에 가져왔다. 왜냐하면 앞서 말 

한대로 구약의 창조설을 다력l 설명했고， 성육신 교리도 부정해야만 했으며， 

부활도 영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등 너무 극단적인 쪽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이 

다. 

저들은 자기들 주장이 일반교회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교회에서 분리하여 

독자적 교회와 독자적 감독과 독자적 성경을 갖는 교회를 조직하였다. 이같은 

운동은 수세기 동안 메소포타미아와 페르시아 지벙어l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교 

회는 이같은 말시온의 영향으후 정경을 조속히 매듭짓는 데 커다란 자극을 받게 

되었다. 

4. 네오 플라톤주의 (Neo Platonism) 

플라튼은 아테네에서 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BC427-347) . 플라톤은 소 

크라테스의 제자였다가 스승이 별세하자 (AD399) 그의 후계7'}가 된다. 그는 

BC38면에 아테네에다 아카데미 학원을 창설하여 2뼈년 동안 가르치는 일과 

저술활동을한다. 

이 플라톤의 사상은 13세기까지 기독교에 심대한 영향을 마친다 .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 사장으로 바뀌어질 때까지 플라톤 사상은 기 

독교 교부나 지도지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알랙산드리아의 클 

레멘트나 오리겐은 물론이고 어거스딘의 신학사상에는 플과톤의 영향이 크게 작 

용하였다 . 

그러면 플라톤의 사상이 무엇이걸래 그토록 영향을 많이 미쳤는가? 그것은 

플라톤의 사상 중 2원적 세계관과 영흔불멸 사상이다. 플라톤은 이데아의 세계 

와 현상의 세계가 있다고 했다 . 이데아의 세계는 선한 것이고， 그것의 정점은 

곧 하나님이며 이 하나닝이 모든 시물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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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선재척이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어거스틴은 영혼 

의 기원을 전이설로 주장하였고， 펠라기우스는 창조성을 주장하였다. 하여간 플 

라톤은 인간의 영혼은 선재적 앉在的)인데 범죄로 인하여 현상세계인 육체와 결 

합이 되었다는것이다. 

그렇지만 영혼 자체는 본래 이데아의 선한 것이므로 그것은 영원히 멸할 수가 

없다. 영혼은 비물질적이며 생명력을 가진 영원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 

는 죽어 소멸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이데아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같은 플라톤의 사상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 초대교회는 많은 혼동을 가져왔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영흔"(녹 24: 39 창조)만이 구원된다고 믿지 않고 영과 함께 부활 

되는 영체가 구원받을 것을 믿는 전인적 구원을 믿는 것이다 .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유대교적 배경을 가진 에비온주의와 반 유대적 배경을 

가진 말시온주의와 헬라철학의 배경을 가진 네오 플라톤주의와 모든 것을 섞어 

혼합하려는 영지주의의 사장 등으로 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하였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같은 시련 속에서도 당시의 교회는‘ 쓰러지지 않고 연 

연하게 자라게 하셨다. 이 교회는 사랑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 

에 하나님은 항상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당신 뭇대로 섭리해오시고 계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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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J J 장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 

1. 신약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원인 

나는 이 대목에 와서 진지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록된 

대개의 많은 교회사가들은 신약교회가 타락했거나 변질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개의 많은 교회사 기록에 의하연 교회는 역사적 발전의 법칙에 의하 

여 자연적으로 변화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해 왔다고 본다. 

그렇지만 나는 신약교회는 속 사도들과 교부들에 의해서 약간씩 변질이 되고 

그 변질은 훗날 큰 타락으후 연결되었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면 신약교회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 이하에서 나 나름대로 몇 가지 원 
인플을 지적하고자 한다. 

(1) 혹독한박해 때문이었다. 

AD64년경 네로황제가 로마시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도들에게 전가시키면서 

가혹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 그 이후 9Q1.컨경 도미티안 황제도 요힌을 유배시키는 

등 갖가지 박해가 계속되었고， 13Q1.킨경 하드리안 황제 때는 많은 순교자가 생겼 

다. 

20앤경 세베리우스 황제냐 25앤경의 데키우스， 300년경의 디오콸11티안 

등 멈추지 않는 박해는 계속되었다. 이렇게 계속되는 박해는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 내용을 그 당시 상황에 맞추는 현실 강조로 교회의 순수성을 모호하게 유 

도하였다 . 

신약교회 성도들은 현실보다는 신앙적 이상이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그 이상 

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서는 현실적A로 많은 저항이 오는 것을 잘 알연서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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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다 당하였다. 그러나 교부들은 자기들이 당연한 현실 타개가 이상보다 더 

한급선무였다. 이같이 박해 때문에 어쩔수없는교회의 변질을가져왔다. 

(2) 이교시장과 철학의 영향이 컸다 . 

기독교는 처음 수세기 동안을 이교도들을 개종시켜야만 하였다 . 유대교， 헬라 

의 철학， 동양의 각종 종교， 헬라， 로마에 뿌리를 둔 이방 종교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켜야만 하였다 . 그렇지만 이방 종교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 

그래서 기독교는 타 종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종교의식과 비슷한 것처럼 흔 

용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침례는 동방종교에서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 

되기도 하였고， 헬라의 각종 신들의 예배가 카톨릭에서는 각종 천사들의 숭배로 

발전되기도 하였고， 또 페르시아나 가나안에 있었던 여성신 사상은 성모 마리아 

사상으로 대치되기도 하였다. 

기독교는 타 종교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에게 영향을 주 

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요소가 있었다. 이같은 정들이 기독교 

를부패하게 만들었다. 

(3) 의식의 남용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 

신약교회 당시 의식은 한낮 의식일 뿐이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부터는 이교도에서 개종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적인 것과 이교적인 

것을 혼합시켜 놓았다. 그행l 몇 가지 실례를 들연 ‘침례까 마숭적인 것처럼 

남용되게 된다. 

즉， 저스인 üustin)은 말하기를 침례가 구원을 가능케 한다는 침례 중생설 

(Baptism by Regeneration)을 말한 것이나 이레니우스 (Irenaeus)가 침례로 

신생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침례시 그 물이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오도되었 

다 

그뿐만 아니라 이그나티우스 (Ignatius)는 떡과 포도주가 영혼의 자%뿔을 준 

다고 할 때 그 말이 다음에는 화체설로 발전한다. 이렇게 전에는 평범한 ‘의식 ’ 

(Ordination)이었던 것이 치츰 발전을 거듭하여 ‘성례’ (Sacrament)가 된다. 

이렇게 하여 성례전 신앙은 가지수가 계속 늘어나서 중세 때에 카툴릭은 30여 

가지까지 제정되었다가 현재는 7가지로 한정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례들 

이 바로 교회를 타락시켰다. 왜냐하면 성폐전은 곧바로 돈과 물질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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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행정상의 난맥이 교회를 부패시켰다. 

우리가 앞서 신약교회 모탤을 살필 때에 신약교회의 직분에 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2세기로 옮겨지면서 감독직이 다른 직보다 더 크게 부장한다. 키프리안 

(Cyprian) 같은 이는 교회는 감독에 의해 세워짐으로 감독이 없이는 교회가 존 

재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성례전의 효과도 검독의 집행으로 발생한다고 

하였다 . 

이렇게 하여 감독직이 장로직보다 우위에 요르기 시작했다. 초대교회는 감독 

이나 장로가 다 똑같은 직분이었다. 그런데 장로들 중에서 보다 뛰어나고 강력 

한 지도자에게 교회 운영관리를 맡기며 그를 ‘목자장’ (뻗전 5: 4)으후 전문적 

행정사인 감독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나머지 비전문직인 장로들을 감독과 분리 

하여 그냥 ‘장로’라고 불렀다 . 

이같은 분류는 3세기에 와서 더 분명하게 구분되어진다 . 로마시 안에는 4()O~ 

개의 교회가 있었다 . 이 4뼈개의 각 교회들 안에는 자기 교회를 관리하는 장로 

들이 있었다 . 그렇지만 로n씨 전체를 관챙}는 행정은 한 사람의 감독이 그 임 

무를맡았다. 

이렇게 히여 3세기 이후부터는 감독이란 하냐의 지역적인 책임자로 부상했고， 

개교회 지타는 그냥 장로라고 했다. 

이렇게 발전하여 4세기 때 세 곳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은 대교구 감 

독이 되었고， 나머지는 각 지방 도시의 소강폭이 되었다 . 이같은 발전이 드디어 

전체 교회의 감독자인 교황제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 

이렇게 볼 때 교회에 많은 직분이 있는 것이 좋은 일인지 모른다. 그렇지만 

성경에 없는 교회 행정제도는 자동적으로 교회의 부패를 가져온다 . 오늘날도 교 

회에서 성경에 없는 행정 직분의 남발은 반드시 교회의 부패를 가져올 확률이 

크다. 우리는 이같은 과거를 경험삼아 미래를 잘 설계해야 할 것이다. 

(5)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부패를 가져왔다 . 

신약성경에서 예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것은 하나님에 

게"(마 22 : 21)라고 하셨던 말씀에 의하면 국가와 교회와의 구분이 분명하였고 

신약교회에서도 그랬다고 본다 . 그런데 콘스탄딘 황제 이후 국가와 교회는 연합 

이 되기 시작했다 . 그래서 황제들어 친히 교회회의를 소집했고， 교회의 결정을 

황제가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교회의 향방이 달라졌다 . 

교회 지도자들도 영척 힘으로 지도자 역할을 다하려 하지 않고 정치권력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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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결탁하여 자기 세력 진출을 기도하였다. 이렇게 되자 현영하고 영력있는 지 

도자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생겨진 것이 지리적A로 7r까운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권위로 인정하는 관행이 생 

겼다. 그런데 다수가 모인 회의에는 재능있고 재치있는 자가 회의를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마련이었다. 

그러나 교회의 힘은 다수가 결정하는 전체 회의에서 생기는 것이 아닌데 교회 

회의를 통한 결정이 곧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되면서 교회의 부패는 점정 더 

커진다 . 교회 회의주의는 교권의 경쟁 , 비진리가 정치적A로 승리하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다. 

이 외에도 기독교인의 예배와 생활을 변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계속 작 

용한다. 즉， 극단적인 금욕생활로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증명하려고 한다든 

가， 모든 성도가 다 같은 형제요 자매라는 일체감을 빼버리고 성직자 (Clergy) 

와 평신도의 사이가 정점 넓어지게 되었다 . 

이와 같은 대세의 물결에 이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흐르는 대로 

흘러가는 많은 사렴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같은 대세 속에서도 무언가 저항을 

하고 반대운동을 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다 . 그들을 이름하여 ‘분파주의자’들 

이라고한다. 

이들 ‘분파주의자’들은 왜 대세의 물결 속에서 반향을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 

지 않었는가? 그댐 대한 후세들의 평가는 이단자， 또는 분파주의자라고 낙언 

찍었다. 그런데 그들이 과연 신앙이 없고 이교도들과 다름없는 이단들이었을 

까? 나는 그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논하려고 하지 않겠다. 다만 그들의 주장 

이 어떤 것이었길래 그같은 평을 받게 됐는가? 그 사실을 있는 대로 규명하려 

고한다. 

2. 분파주의자 

여기서 대전제로 확실히 알고 넘어갈 문제가 있다 . 그것은 분파주의자들의 오 

류를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완성된 신앙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무슨 말이냐 하면 기독교 2천년 역사 속에는 수많은 세월동안 많은 

우여곡절과 변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교회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분파주의자 

들도 그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춰화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다 . 

(1) 몬타니스트 (Monta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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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타니스트에 관한 연구문헌은 꽤 많은 편이다. 

교문사 발행 「기독교 대백과사전ß권 p.361-391을 비롯하여 Newma뼈 책 

1권 p. 202-207 , Schaf엠 책 11권 p.78-7똥에 소개되고 있다 . 

1) 몬타너스의 기원 

몬타너스 (Montanus)는 그가 본래 소아시아의 브루기아 (Phyrigia)지방의 

작은 마을인 아르타바우에서 출생하였다. 그는 원래 시멜레 (Cybele)에 있는 이 

교사원의 사제였었다. 그가 156년경 기독교로 개종빼 사제나 주교의 직위까 

지 오르지 않았나 하는 추정을 한다. 

몬타너스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성령의 대변자 

(요 14: 16， 26)로 자처하였다. 몬타너스는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가 자기 

에게 엄해왔다고 하였다 . 그리고 자기를 보혜사 성령께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 

구로 자처하였다. 성령께서는 자기를 황흘한 지경에 사로잡히게 한 다음에 말씀 

을 주시는데， 그때의 자기 말은 개인의 말이 아니라 보혜사의 말씀이라고 하였 

다. 

몬타너스는 보혜사의 활동사업과 자기 X댄을 보혜사로 동일시하는 주장을 하 

였다 . 이때 소。μl아의 여선지지플로 자처하는 ‘프리스길라’ (Priscilla)와 짝시 

밀라’ (Maximilla)가 몬타너스와 합세하였다 . 

이 두 여인은 이상한 황흘경에 빠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의식을 잊어버리고 예 

언을 하였다 . 이들 두 여인의 예언적 활동은 몬타너스 교회 내에서 동정녀 지위 

로 존경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다 결혼했던 여자들엄 ). 

이같은 두 여자들의 예언활동과 몬타너스의 성령의 활동은 소아시아를 중심한 

여러 교회는 물론 서방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되자 이을을 마귀의 

집단으로 거부하는 층과 또 하나님이 보낸 시대적 개혁운동으로 보려는 상반된 

반응이 얼어났다 . 

이에 브루기아 지방의 주교들이 172년경에 회의를 열고 저들을 유죄로 판결하 

고 교회에서 금지하기로 결정한다. 이 회의는 사도들의 회의 (행 15장) 이후 최 

초로 모인 공식회의가 된다 . 

몬타너스는 자기가 동방교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사탄적 결정이라고 보 

고 서방교회에 자기들의 업장을 호소한다. 그러나 서방교회의 ‘이레니우스’ 

(Irenaeus)는 동서방교회의 화평을 생각하여 몬타너스의 호소를 묵살한다 . 

이렇게 되자 몬타너스는 모든 교회로부터 완전 분리하여 독립교회를 형성한 

다 . 몬타너스의 후계자인 ‘데오〕토투스’는 보다 철저한 조직을 강화한다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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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종파에 속한 이는 ‘프뉴마티코이’(영적인 지들)라고 하고， 일반교회 추종 

자로 성령을 이해못한 이들은 ‘프쉬키코이 ’ (육적언 자들)라고 부르면서 자기들 

스스로 우월감을 갖는다. 

2) 몬타너스파의 주장 

@ 몬타너스주의지들은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사도들 신앙의 근본 진리에 

대하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 그런데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 제정한 

교리나 계율 등은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리나 계율은 시대와 

상횡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고로 성도가 구원을 얻 

는 것은 믿음으혹 구원을 얻지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다 

@ 신앙생활의 근본이 무엇인가? 

경건한 신앙에 대해 말할 때 경건한 신%에 대해 말할 때 교회주의지들은 교 

회의 제도나 교리에 익숙한 것을 말하나 몬타너스주의자들은 경건한 삶이 곧 신 

앙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기 위해 금식을 

많이 해야 하고 결혼은 일생에 한 번으로 족하며 재혼을 금하였다 . 

@ 주의 영인 성령을받은자는다똑같은제사장이다. 

교회의 결정은 다수의 주교출1]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오히려 신령한 

성령의 사람들이 다 동일한 제사장척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성령의 활 

동을 일정한 형식 안에서만 활동-õ-}는 것처럼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 사죄의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있다 . 

본래 사죄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다 (막 2: 7, 시 32 : 5, 43: 25) . 그 

런데 성부 하나님은 그 사죄권을 성자에게 주셨다 (마 9 : 6 , 15: 22 , 24) . 성자 

는 그 사죄권을 성령받은 사도흙l게 주셨다(요 20:23). 따라서 성부， 성자의 

사죄권은 성령을 통해 실현되고 있다. 그러묘로 사죄의 권한은 교회에 있는 것 

이 아니라성령께 있다. 

@이들은임박한주의 재렴을믿었다. 

3) 몬타너스파의 영향 

이들의 운동은 교회가 무미건조한 의식주의로 흘러가는 데 반항히여 엄격하고 

청순한 신앙운동을 회복하려던 청교도적 개혁운동이었다. 그래서 교부들 중 박 

학다능한 터툴리안 (Tertul1 ian)도 그의 마지막에는 이 운동에 가당했으고로 많 

은비난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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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찌기 후반기에 시작하여 소아시이는 물론이고 동·서방까지 영향이 

확대된 채 6세기까지 지속된다 . 그런데 몬타너스파의 강한 주장 중 하나가 기성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정치적 박해까지 받는다 ‘ 

그리하여 콘스탄틴 황제 때는 예배 장소를 박탈당한다 . 또 550년경에는 유스터 

니아누스 황제는 멸절상태에 있는 몬타너스파를 이단들과 함께 집 안에다 가두 

고 불질러 소멸시키기도 했다 

‘ h 

‘고대 로마시의 일부 (모형 ) 
왼쪽에 원형 대경기장 (Circus 
Maxim us ) 이 보인다 

여기에서 경기와 경주가 
벌어졌다 

I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화장이 
、 금지되었으므로 매장할 공간이 
i 필요했다 로마에서 그들은 
이교도처럼 때때로 화장을 했[ 
지하 통로망은 카타콤 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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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몬타너스파1J 대한운동을두가지 측면에서 보고있다. 

@비판척인 시각 

a 사도의 계시가 자기들에게도 계속 주어진다고 한 것은 특수계시와 일반계 

시를 구분하지 못한 주7J-이다. 

b 참된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성령의 무리들만이라고 강조함으로 스스 

로 영적 엘리트 의식에 도취되었다 . 

c 성도가 박해 때는 순교로， 명화 때는 금욕적 생활로 성도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해서 자세한 생훨수칙을 만들어 준수토록 함으후 금욕주의적 신앙으로 

기울어졌다. 

d 지나친 말세λ}상 강조로 현세의 의미와 사명을 강조하는 데 소흘하였다 . 

이같은비판은물론타당한말이다. 

@공정적시각 

a 몬타너스 운동은 이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교회의 개혁 

과 성도의 경건생활을 찾으려는 운동이었다. 이같은 교회 내 갱신운동을 같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들이 저플을 정죄하고 파문한 것은 지나친 감이 많다 . 

b 오늘날도 개 교회마다 보면 성령에 사로잡힌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제도와 

조직의 힘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하려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 몬 

타너스파는 최초의 의로운 길을 찾으려고 한 성도들이었다 . 

c 따라서 오늘날 몬타너스파의 부분적 요소만 가지고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펀 시각어다 . 우리는 양연을 다 보면서 이들의 잘옷된 주장이 그 시대의 상 

황을 고려할 줄 아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본다 . 

(2) 노바티안파 (Novatians) 

노바티안에 관해 기록한 문헌플은 그리 많지 않다 . 그러나 Eusebius의 책이 

나 Schaff의 책 2권 (p . 196)과 기독교대백과사전 (3권 p . 570-576)에 수록되어 

있다. 

1) 노바티안의 기원 

노바티아누스 (Nopvatianus) 역시 소아시아 브루기아 출생으로 전해진다 . 그 

가 개종하기 전에는 철학자였다 . 그러나 그가 개종한 후 회개의 삶은 현저한 모 

범이 되었다. 그래서 로마교회 감독인 파비아누스 (Fabianus)는 노바티아누스 

를 로마교회의 대집사 (Archdeacon)로 임명하였다 . 

그 후 노바티아누스는 장로가 되어 로마 교구의 주교가 공석얼 때는 주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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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하는 일을 할 정도로 신망을 얻었다. 그런데 노바티아누스가 이처럼 승진과 

신망을 얻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바티아누스의 적인 ‘코넬리우스’ 

(Cornelius)가 있었다 . 코넬라우스는 차기 로마ji!.회의 주교를 바라고 있었다 . 

이 무렵 데키우스 황제 (ADI50-251)의 심한 박해로 인해 많은 순교자들과 

변절자들이 생겼다. 이 박해로 인해 로마 감독인 파비아누스가 순교당한다 (250 

년 I월) . 그리고 14개월 동안 공석이 된다. 이때 기회를 노리던 코넬리우스는 

변절자로소문난 제프리누스’(Zephyrinus)의 도움으로주교에 취엄한다.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박해 때 변절했던 자들이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그를 용납해야 하느냐， 아니면 벌을 내려야 하는 문제로 심각한 논쟁이 시작 

되었다 여기서 코넬리우스는 관용흔의 업장이었고， 노바티아누스는 책벌론자 

였다 . 그러다가 코넬리우스가 로마 햄이 되자 노바티아누스는 이 일을 그대로 

묵과할수가없었다. 

여기에 노바티아누스 입장을 옹호하는 아프리카의 칼타고 ‘노바투스’ 

(Novatus)가 이탈리아 교회의 새 깅독의 추천으로 또다른 로마ji!.회 감독으혹 

노바티아누스를 세운다 . 이렇게 되자 로마 감독이 물이 되었다. 이 무렵 노바티 

아누스는 스스로 교회 정화를 표방하고 과거에 변절한 자들이 다시 교회에 들어 

오려면 재 침례를 받。}야 한다고 했다 . 

여기에 맞선 코넬리우스는 600:j명의 주교들 회의를 열고 (251년) 노바티아누 

스를 정식ξ로 정죄하였다. 그러자 노바티아누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 중심으 

로 새로운 반대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 이들 노바티안들은 몬타너스 운동과 합 

세하여 7세기까지 존재하다가사라진다. 

2) 노바티안의 주장 

표연적으로 노바티안 운동의 시작은 로마교회 감독직을 놓고 서로 경쟁한 것 

으후 보인다. 물론 운동의 기원은 거기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두 사람들의 주장 

을한번 비교해보A. 

@코낼리우스의주장 

a 교회는 교회가 펼요한 관례를 제정할 수 있다(마 18: 18 참조) . 

b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를 교회 안으로 소속시져야 

한다 . 

c 교회는 믿음으혹만 아닌 ‘랩시’ (Lapsi: 죄를 용서한다는 대속의 속전)에 의 

해서라도 잃은 자를 되찾-o~ 놓。}야 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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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이누스의주장 

a 교회는성도들이 교제하는콧이다. 

b 교회회의는 참작할 펼요는 었으나 교회회의가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질 수 

는 없다. 참된 권위는 성령의 지도에만 따라야 한다. 

c 사람이 지은 죄가 ‘랩시’에 의해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물질로도 구원 

이 가능하다는 우싱숭배와 같은 시장이다 . 

이와 같은 서로의 입장은 분영히 차이가 있다. 그러나 교회 지도지들이 징계 

에 관한 문제를 놓고 교회들 간에도 견해를 달리하는 분쟁A로 치달았다. 노바 

티안의 강경론이 안디옥교회에서는 환영을 받았고， 서방교회와 특히， 아프리카 

칼타고의 키프리안은 노바티안의 주장을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면 노바티안은 왜 그렇게 하였을까 ? 
그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배교한 자와 같이 더렵혀진 자을을 아무 조건없이 다 

시 받아들엄으로 합법적인 성직의 수임기구플 타락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된 

다는것이다. 이것은곧거룩한그리스도와의 연속성을때묻히는잘못의 선례가 

된다고보았다. 

또 교회는 죄를 해결하도록 위임받은 기관인데 죄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무조 

건 용납하는 것은 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나누어 갖 

게 된다고보았다. 

3) 노바티안의 영향 

이들 노바티안은 신앙의 정절을 대단히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자기들 주장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이들과는 패1를 멀리했다. 이같은 이들의 진의는 다른 

이들에게 이해되지를 못하였다. 카톨릭교회는 이들을 자기 세력 안으후 끌어들 

이려고 강요하였으나 끝내 고집하면서 독자적인 신앙노선을 펼쳐나갔다. 

이들은 6세기 또는 7세기까지 유지되다가 자체 내 몰락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들이 역사 속에 남긴 공헌은 별로 없다 . 그러나 저들이 그토록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왜 그토록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이것을 단지 비판만 할 것 

이 아니라 이해의 눈길로 봐야 할 것이다 . 

(3) 도나티스트파 (Donatists) 

도나티스트에 관한 문헌은 많이 있다 Schaf(의 책 2권 (p. 197) , Newman 

책 1권 (p.208 - 21이의 책과 또 기독교대백과사전 4권 (p.289 - 305)에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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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있다. 

1) 도나티스트의 기원 

도나티스트파는 디오클레티안’의 박해가 끝날 무렵에 시작된다. 교회는 극심 

한 박해가 있을 때마다 많은 변절자들이 생겼다. 변절지들은 비단 신자들뿐만 

아니라 감독들 중에도 있었다 . 그 중에 ‘펠릭스’ (Felix)라는 북아프리카 주교가 

있었다 . 펠릭스는 빅L해 때 성경을 버리고 성물들을 부쉬버림으로 노골적인 변절 

자로알려졌다 . 

박해가 끝났을 때 감독 중 중요한 자리인 칼타고 감독이었던 ‘벤수리우스’ 

(Mensurius)가 죽자 (311년) 그 후임으로 '7'}에킬리아누스’ (Caecilian us)를 

선정한다 . 그런데 이 카에킬리아누스를 감독으로 안수한 안수위원 중에 하나가 

변절자로 소문난 ‘펠릭스’였다. 

이에 불만을 품은 엄격파들은 '7'}에킬리아누스’의 엄직이 무효라고 선언하고 

마조리누스’ (Majorinus)를 따로 선출하였다 . 그런데 마조리누스가 선출된 후 

곧 사밍}하자 그의 후임으로 ‘도나투스’ (Donatus)가 선출되었다. 

이렇게 되자 칼타고교회 안에 써l킬리아누스와 도나푸스라는 두 감독이 존재 

하였다. 이때 다른 교회들은 누구를 감독으로 인청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생켰 

다 . 그런데 로마교회 감독은 써l킬리아누스를 지지하였다. 

여기에 콘스탄인 황제까지도 합세하였다. 즉， 제국의 통일을 위해 교회의 통 

일을 바랐던 콘스탄인 황제는 다수 감독의 의견을 따라 카에킬리아누스 감독에 

게 특혜 (면세조치)를 허락했다. 이렇게 되자 카에킬리안들은 황제의 정책을 따 

랐고， 도나티스트들은 “황제가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고 반항하고 나섰 

다 . 그리고 저들은 ‘세상이 군주와 간응을 범한 교회 ’ 또는 ‘황제의 조직망 확대 

에 가련하게 고용된 고위 성직자’라고 비난하고 교회의 독럽을 선언하였다 . 

이렇게 되자 콘스탄단 황제로서는 무력으로 진압하기가 어려웠다. 그러자 

330년경에는 270명의 주교들이 따로 모임을 갖는 등 계속 세력이 확장되었다 . 

2) 도나티스트의 주장 

도나티스트 분파운동이 겉으로 볼 때에는 칼타고 감독 자리를 놓고 서로가 경 

쟁하며 싸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간과할 수 없는 갚은 신학적 문 

제가내재되어 있다. 그대표적인 몇 가지를살펴보겠다 . 

φ 성례전의 효과문제 

이 문제는 도나티스트와 카톨릭 주교인 ‘오프타투스’사이의 논쟁을 통하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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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 

·오프타투스: 침례는장소나사람에 의해 좌우되는것이 아니다. 칭례의 권 

위는 사람이 아닌 성 삼위의 이름으로 주기 때문이다. 

• 파르메니아누스 (도나티스의 후임자) : 아무것도 줄 것이 없는 사람이 어떻 

게 성삼위의 무엇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 안에 어떠한 선도 지니고 있지 않은 

죄인이 어떻게 하여 주님이 주신 귀한 축복을 줄 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하여 두 사이에 서로 팽팽한 대럽을 하였다. 도나티스트들은 자 

격이 없는 감혜 의해 실시된 안수나 성직 임명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성 

례전의 효과는 그것을 시행하는 감독의 자격과 가치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써l킬리안은， 성례전이나 이에 준하는 행위들은 그것을 실시하는 인 

간의 자격과 가치여부에 좌우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모든 기독교 신지들 

이 성례전을 접전하는 목회자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침례나 성 

찬 때마다 계속 회의와 의심을 떨쳐버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침례의 효과 문제는 주는 이보다 받 

는이의 자세가더 중요한것 같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여인의 경우(마 15: 21-28)냐 또 1낀컨 동안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마 9: 20-22)의 경우를 통해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받는 사람의 

믿음이다. 그러므로 침례의 효과 문제는 성삼위의 이름 안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할것이다 . 

그러나 아무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지 않는 지도자는 성례를 받아들이는 사럼에게 믿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알아야할것이다. 

@국가와교회와의 관계 

• 오프타투스 :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국가의 지도를 따라야 한다 . 

• 파르메니아누스 : 교회와 국가는 서로 분리되어야 한다 . 

여기에 관해 성경에서는 원칙적으후 분리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마 

22: 21 , 롬 13: 7, 고후 6: 15-16) . 그렇지만 분리를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보다 성경적인 태도를 지격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나티스트들은 자기들의 순수성만을 주장하고 남들과의 대화를 거부 

한 채 독선적인 길을 걸어갔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간섭받는 것도 싫어하고， 정 

부의 지시에도 거절하는 일을 큰 영예처럼 여겼다. 

이같은 결과로 국가에서는 계속 강경한 압력을 가했다 373년에 ‘발렌티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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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황제는 칙령으로 재 침례를 받은 성직자는 파면하도록 했고， 375년과 37끼켠 

에 ‘그라티아누스’황제 칙령은 도나티스트파가 사용하는 교회는 몰수하고 그들을 

위한선전물도몰수했다. 

이렇게 국가로부터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체내의 파벌 써움으로 스스로 세력의 

약화를 가져오고 결국에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있다 . 

@ 신자의 생활에 관한 문제 

• 엄격한 교회 훈련에 의한 신앙생활 

·개인 신앙양심의 보장 

·회중정치의 교회 

·유아세례 반대 

• 선교하는 교회 등을 강조하였다 . 

이들의 주장과 신앙은 성경에 있는 주장들이었다. 이들의 삶 역시 특색있는 

삶을 살아갔다 . 그러나 저들의 단점은 자기들과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분리하는 분파적 기질이 강했던 점이다 . 이같은 분파척 기질은 현대교회 

플 안에서도 찾아폴 수 있다 . 

3) 도나티스트의 영향 

이들이 처음 출발할 변 배교했던 주교의 안수는 효력이 없다라는 교회의 규율 

문제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편을 드는 국가와 황제에 대 

해 거부하며 싸우는 것으로 확대된다. 이들이 처음어l는 국가의 반대를 피하다가 

나중에는 반 정부운동으로 과격하게 확산된다. 

그리하여 황제가 앞장서서 핍박함은 물론이고， 이들을 반대하는 세력도 함께 

가세하여 괴롭히게 된다. 이들은 자기들만이 참 교회라는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 

혀 살다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세력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한다 .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성례전의 유효성 문제에 관한 너무 지나친 주장은 또다른 

반대 주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도나티스트와 논쟁을 한 어거스틴은， 성례전 

은 예전을 베푸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심지어 어거스틴 

은， 마귀의 편에 선 사람이 실시하는 성례전도 거룩하다고까지 하였다. 

이같은 주장이 다음에 오는 맹목적인 성례전주의로 카톨릭교회로 하여금 의식 

을 더 중요시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나 성례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런지 

모르나 예전의 유효성 (efficacy)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 어거스틴의 약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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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거스턴 이전의 지도자 

(1) 카파도키아인들 (Cappadocians) 

제 12 장 
어거스틴과웰라기우스 

카파도키아는 소아시아 남해 위치하며 현재의 터키에 속해 있다. 흔히 ‘위 

대한 카파도키아인들’ (The Great Cappadocians)이라고 알려진 세 사람의 기 

독교지도자들이 있었다. 

그 세 사람은 꽤 바실’ (The Great Basil)이라고 하는 가이사랴의 신학자와 

그의 동생인 껏사의 그레고리’ (Gregory of Nyssa) ,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시 

인이며 웅변가로서 고전 찬송을 많이 남긴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Gregory 

of Nazianzus) 등이다 . 

1) 대 바실 (The Great Basil) 

위대한 카파도키아인을 만들어낸 닙}실’의 조부모와 부모는 모두가 훌륭한 그 

리스도인들이었다. 바실의 아버지는 유명한 법률가요 웅변 선생이었으며， 그의 

모친은순교자의 딸이었다. 그리고바실의 삼촌은감독이었다. 

바실이 태어났을 때 너무 옴이 허약함으호 장성해서 살아남을지 의문일 정도 

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아들을 바라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 바실을 최고의 법률 

가로 키우기 위해 최고의 교육을 시켰다. 그리하여 바실은 카파도기아 지방의 

중심지였던 가이사랴와 안디욕과 콘스탄티노플 등에서 공부하였다. 그리고 마지 

막에는 아테네에까지 유학하였다 

이렇게 많은 공부를 마친 바실은 스스로 최고의 지식인 양 조L뜩 교만해져 가 

이사랴로 돌아온다. 그는 가이사랴에서 웅변학 교수로 사역했다. 

이 무렵 그의 누이 'u ~크리나’ (Macrina)가 바실의 교만과 방자함을 책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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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실은 그런 말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바실의 형제언 ‘노크라티우스’ 

(Naucratius)가 갑자기 사망한다 . 이때 바질은 크게 충격을 받고 자기의 생애 

를 재 검겸한다 . 그는 누나의 제의를 받아들이고 종교생활의 비밀을 터득하기 

위해 재산과 명예를 포기하고 ‘안네시’ (Annesi)로 은둔생활을 시작한다. 

바실은 누나의 충고를 종아 이집트에 가서 수도생활에 관한 것들을 배워와서 

수도원 운동을 시작한다 . 이 수도원은 공동생활을 하며 닝을을 위해 봉사하는 

것에 역점을두었다. 

그러나 그의 수도원 생활은 오래가지 못한다 . 그는 타의에 의해 가이사랴 교 

회의 장로호 선출된다. 그러나 감독과 의견이 맞지 않아 다시 수도원의 공동생 

활로 돌아온다. 그 후 가이사랴의 감독이 사밍냥}자 또다시 바실이 감독으로 선 

출된다. 

새로운 가이사랴 감독ξ로 선출된 바실은 아리우스파였던 황제와 대결을 해야 

만 하였다 . 바실은 황제가 보낸 제국의 관리들에게 굴복을 강요당한다. 그러나 

바실은 황제의 재산 압류， 고문， 처형의 위험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바실은 수도생활의 조직과 확장으로 헬라 수도운동의 창시자 역할을 하였고， 

여러 권의 신학 논문을 통해 삼위일체 교리가 최후 송리를 거두도록 크게 공헌 

하였다 . 

2) 닛사의 그레고리 (Gregory of N yssa) 

바실의 동생 닛사의 그레고리는 형과는 대조적인 성품의 인물이었다. 바실이 

성급하고 오만했는데 반해 그레고리는 침묵과 고독을 즐기는 성격이었다 . 

바실이 수도생활의 지지자였는데 반해 그레고리는 젊은 여성과 결혼하여 상당 

히 행복한시간을보내다가아내가사망함으후수도생활을하게 된다. 그는〈동 

정에 관하여 (On Virginity))라는 논운을 남겼다. 여기서 그는 결혼하지 않은 

자는 해산의 고통에 옴부렴치는 아내의 모습을 알 수가 없고， 또 사랑하는 이를 

잃은 아픔을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수도생활이란 세속생활의 

고통과 아픔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 

그레고리는 명Ã.}을 통해 경건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7}에 대해 안내문으 

로 후세인을 도우려고 했다 . 그런데 그의 형 바질은 동생으로 뼈금 소협l 지 

나지 않는 ‘닛사’ (Nyssa)의 검독직을 맡도록 하였다 . 그 이유는 아리우스파들 

이 정통 신학자들을 몰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대운동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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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는 니케아회의 (325년)와 콘스탄티노플 (381년)회의에서 정통신잉이 

숭리하도록 공헌하였다. 이것이 인정되어 페오도시우스’ (Theodosius)황제는 

그를 황제의 신학 고문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아라비아와 메소포타미아를 비롯 

한 로마제국의 전 국토를 여행해야만 하였다 . 

그레고리는 정통신학이 굳건히 확립된 후 또다시 수도생활로 돌아간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Gregory of Nazianzus) 

그레고리 역시 감독의 아들이었다. 그가 젊었을 때는 학문에 전념하여 가이사 

랴에서 수학한 후 아테네로 가서 14년 동안 머물렀다 3어l에 고향에 돌아와 바 

실과 함께 수도생활을 시작한다 . 

그레고리는 원치 않었으나 고향 나지안주스교회의 장로로 임명되어 목회 일을 

한다 . 이때부터 당시 신학논쟁에 말려들게 된다 . 그는 아리우스주의에 대항하여 

투쟁을 하게 된다. 이 당시 황제의 세속 정부와 결탁된 아리우스주의의 팽창으 

로 정통교회는 매우 희귀하였다. 그래서 그레고리가 거리에 나서연 폭도들이 돌 

을 던지고 예배당에도 아리우스파 수도시들이 난업하여 제단을 더럽힘으로 자기 

친척집에서 가정예배를드렸다. 

이 무렵 소수 교인들에게 용기를 복돋우기 위해서 몇몇 찬송을 작곡한 것이 

그 후 헬라의 고전 찬양으로 남게 된다. 

380t켠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정통신앙자로 등극하면서부터는 조류가 달라진 

다 . 그레고리는 군중들의 제청으로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된다. 그러나 그는 

감독직을 크리소스톰에게 넘겨주고 고향으후 돌아와 찬송 작곡과 교회를 돌보는 

데 전력한다. 

그는 약 60세로 세.A.}을 떠날 때까지 세속적 욕망도 버리고， 종교적 화려함도 

다 멀리하며 조용하고 영상을 즐기는 삶으후 일생을 마친다 . 

(2) 밀란의 암브호즈 (Ambrose of Milan) 

제 4세기의 위대한 지도자 중 하나가 암브로즈이다 AD373년에 이탈리아 북 

부의 가장큰도시인 ‘밀란’교회의 감독이 사I상하였다. 그런데 그의 후임자를놓 

고 도시 안에는 큰 폭동이 얼어나기 직전이었다. 왜냐하면 밀란의 감독의 위치 

가 대단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있는 당시 교회는 서로가 자기들 편 사 

람을 강독으로 선출하려고 필사적으로 경쟁을 벌였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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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전엄 감독 ‘아욱센타우스’ (Auxentius)는 아리우스파 황제에 의해 임 

명된 자였다. 여기에 맞서 정통파는 참신한 새 사량을 검폭으로 내세웠고， 전에 

아리우스파도 계속 자기들 현 사람으호 감독을 계숭하려고 하였다 • 

이렇게 서로 격렬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중에 감독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때 밀란 도시의 총독으로 있던 ‘암브로즈’는 유능하고 공정한 행정가로 많은 인 

기를얻고있었다. 

암브로즈는 선거 현장에 나가 선거 전에 시민들이 질서를 지켜줄 것을 호소하 

는 뛰어난 연설을 하였다 . 그러자 갑자기 어린 아이 하냐가 “암브로즈를 검폭으 

로”라고 외쳤다 . 군중들은 이에 호웅하여 암브호즈에게 열광적언 지지를 보냈 

다 . 그러나 암브로즈 자신은 감독직을 원치 않았다 . 왜냐하면 그는 곧 고위관직 

으로 임명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군중들을 설득하고 회유시키다 못해 그 도시를 탈출하려고 하였다 . 그 

러나 그것도 뭇대로 되지 않었다. 그 이유는 암브로즈가 감독으로 선출된 것을 

황제가 기뻐하였고， 만약 이를 어기연 황제의 분노를 살 가능성이 있었다. 그리 

하여 373년 12월 1일에 밀란감독이 되었다. 

암브로즈는 감독이 된 후 사제의 도움을 받아 신학을 탐구한다 . 그는 원래 뛰 

어난 지성을 겸비한 언물이었으므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방교회 중 가장 뛰어 

난신학자가된다. 

암브혹즈가 감독이 된 후 얼마 안 되어 야만족인 고트 (Gots)족이 밀란을 쳐 

들어와 많은 시민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한다. 이때 암브 

로즈는 교회 소유의 금은 기영과 기타 장식품들을 녹여 피난민들과 포로들의 몸 

값을마련한다. 

이때 그의 약점을 노리던 아리우스파들은 감독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비난을 

하였다 . 이에 비해 암브로즈는 “주닝을 위해 황금보다는 영흔들을 보존하는 것 

이 더 낫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한 지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횡긍을 소유하고 있4 ... 금그룻보다는 살아있는 질그릇이 더 소중하다 
고하였다. 

암브로즈의 뛰어난 설교가 전 세계적으후 소문이 퍼졌다 .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 밀란을 찾아 모여들었다. 그혐 젊은 청년인 어거스딘이 있었다. 

어거스딘은 오랫동안 여러 종교와 철학으후 영적 순례를 거치다가 암브로즈의 

설교를 듣고 (38끼컨) 회개와 동시에 암브로즈에 의해 칭례를 받는다. 

암브로즈가 감독으로 재직하던 중 황제들과 미묘한 관계가 많았다. 당시 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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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황제는 ‘발렌티니안 2세’ (Valentinian 11)였다. 그 황후가 아리우스파 

라 아리우스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암브로즈에게 강요하였다. 그러나 암브로 

즈는 황후의 비호히에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 

그러자 황후는 암브호즈를 계속 견제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암브로즈는 기 

나긴 세월 동안 숙영적 대결을 하였다. 한 번은 암브로즈와 그의 추종자들이 황 

제의 병사들에 의해 예배당 속에 포위된 채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병시들은 무 

기를 휘두르며 감독을 위협하였다. 그러나 암브로즈는 그가 작곡했던 찬송플을 

교인들과 함께 부르면서 용기를 북돋우며 저항해 나간다. 

또 정통신앙을 가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데살로니가시의 폭동으로 인해 그 

곳 경비 사령관이 군중들에게 살해되었다 . 이에 분노한 황제는 데살로니가 시민 

들 7천영 가량을 학살하였다. 그 후 황제가 교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암브로즈 

는 황제를 가로막고 “그 자리에 멈춰라. 양 손에는 불의의 피가 기득한 자， 죄 

로 더럽혀진 너같은 인잔은 회개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 거룩한 성소 

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막았다. 

이때 경호대원들은 칼을 뽑아 들고 암브호즈에게 대들었다. 그러나 암브로즈 

의 인격과 권위 앞에 황제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였 

다 . 그리고 황제는 명을 내려서 사형을 언도받은 자라도 30일 동얀은 집행을 유 

예하도록지시하였다. 

위대한 밀란의 감독이며 신학자요， 성자였던 암브후즈는 39까건 4월 4일， 부 

활주일날숨을거두었다 . 

(3) 크리소스톰 (Chrysostom) 

존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업’을 가진 사람이란 뭇이다. 존은 법률가로 안디옥 

에서 출생하였다 . 

존이 2어l 때 세례를 지원하고 3년간의 훈련을 거친 뒤 안디옥 검독 멜레티 

우스’ (Meletius)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가 법률가의 길을 가지 않고 수도사의 길을 가려고 할때 신앙이 좋은 그의 

어머니 ‘안투사’ (Anthusa)는 그녀가 살아있는 한 자기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을 

맹세시켰다. 촌은 수도사의 소명과 어머니의 요청을 둘 다 만족시키려고 자기 

집을 수도원으로 고쳐서 뜻을 같이하는 친구들과 함께 어머니 임종시까지 함께 

생활을한다 . 

그 후 시리아 산악지대의 수도사들과 합류하여 4년동안 수도생활의 규율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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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후 다시 깐컨 동안 혼자서 금욕생활을 한다 . 이같은 6년간의 은둔생활 후 고 

향 안디옥에 톨。얹을 때 그는 집λ}가 되고 곧 감독이 된다. 그런데 그의 명 셜 

교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지게 된다 . 그리하여 398\켠에는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 

노플의 감독이 된다. 

콘스탄티노플은 사치와 향략에 젖은 도시로 음모와 술수가 난무하고 있었다. 

크리소스폼은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이 되어 성직지들의 생활을 개헥하고자 하였 

다. 독신이던 일부 사제들은 소위 ‘영적 자매’ (Spiritual Sisters)를 두는 일이 

나， 성직자들이 부와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나， 교회 재정이 공개되지 않고 사용 

되는 일을 개혁하였다. 이같은 개혁은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게 되고 일부 소수 

에게는증오를유발시켰다 .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개혁의 운동을 성직자들에게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훨l 

게도 촉구하였다 . 그렇게 되자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교회당은 예언자 

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수많은 군중들이 계속 운집한다 . 

당시 콘스탄티노플의 시민들은 크리소스톰을 존경하고 따랐으나 도시의 부자 

요 유력자들은 교회 강단에서 쏟아지는 예언자의 목소리에 견딜 수가 없게 되었 

다 . 그러나 크리소스톰은 처음에 시민을 향해 , 다음헤는 군언에 대항하여 , 그리 

고 마침내는 황제까지도 적수로 알고 대항하였다 . 

여기서 황제의 아내 ‘유독시아가 크리소스톰 제거 음모를 꾸며 도시를 떠나도 

록 한다. 그러자 군중들이 폭동을 일으켜 부패한 음모 가담자 색출을 부르짖고 

교회를정령한다. 

크리소스톰은 황금의 업을 가지고서 자기 입장을 변명하지 않고 황제의 명을 

따라 조그마한 촌락언 ‘쿠쿠수스’ (κ따Cα디u띠Cαcu뻐l 

강단이 없어 설교를 할 수 없게 되자 대신 펜을 들고 글로써 세계를 감동시킨 

다. 

크리소스톰에 대한 황제의 처사를 비난하고 방방곡곡에서 크리소스톰을 지지 

하는 세력들이 크게 확산되자 크리소스톰은 쿠쿠수스보다 더 궁벽한 흑해의 해 

변으로옮겼다. 

그는 새로운 귀양지로 향해서 가던 중 중병에 걸리고 만다. 크리소스톰은 엄 

종이 가까왔음을 감지했다. 그는 곧 조그마한 교회당으로 옮겨져 “모든 일에 하 

나닝께 영광을 돌리라”는 마지막 영언을 남기고 운명하게 된다 . 

이렇게 하여 밀란의 암브료즈와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와 그리고 콘스탄티노 

플의 존 크리소스톰은 당대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요 위대한 지도자들이었다 . 



166. 새교회사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지적할 것은 같은 시기에 황제에 대항허여 승리한 암 

브로즈가 일한 서방교회는 그 후로 라딘어 사용과 함께 크게 강성해졌고， 섬약 

한 황제에 순응하여 지위를 박탈당하고 유배의 길을 따른 크리소스톰의 동방교 

회는 그 뒤로 계속 약화되고 말았다 . 

2. 어거스턴의 출현 

(1) 어거스턴의 회개 

어거스딘은 사도 이후 고대교회에서 종교적으로 최고의 절정에 이른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 그는 서방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서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보다도 

더 크게 발전하는 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다 . 실로 그는 중세 로마교회의 아버 

지이고 근대 종교와 신학의 조상이 되었다 . 

1) 그의 출생 

그는 북아프리카의 누미디아 (Numidia)의 힘포 (Hippo) 근처에 있는 ‘타가 

스테’ (Tagaste)에서 354년 11월 13일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 ‘패튜릭’ 

(Patricus)은 로마제국의 하급 관리로서 전통적 이교신자였다 . 그러나 그의 모 

친 ‘모니카’ (Monica)는 독성한 기독교 신자로서 어거스단을 회개하게 함은 물 

론이고， 그의 남편을 말년에 기독교 신자로 변화시킨 신앙의 여성이었다 . 

어거스딘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성격은 열정적이 

고 민감하였으며， 고상함을 탐구하는 면이 있었다. 이것을 알아차린 부모는 그 

에게 최고의 교육을시키려고하였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인 대도시 칼타고 (Carthago)에 유학을 시킨 것이 17살 때였다. 

어거스틴은 대도시에서 열싱히 공부하연서 또한 도시가 제공하는 각종 쾌락도 

추구하였다.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심보다는도회지풍에 물들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8세 (37낀컨)때 노예 신분의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데오다터스’ 

(Adeodatus)라는 이들을 넣았는데 그 이름의 뭇은‘ 하냐님의 선물’로 그 아들을 

많이 사랑하였다. 

그는당시 별률가나흑은고급관리가되고자웅변학을배웠다. 당시 웅변술을 

배우는 중에 고대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던 ‘키케로’ (Cicer이를 배우게 되었 

다. 키케로는 언어 구사에 뛰어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또한 철학자이기도 하 

였다. 그리하여 어거스딘은 웅변술은 언변 스타일뿐 아니라 그 속에 진리를 알 

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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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마니교인 시절 

어거스틴은 진리탐구를 위한 목적으로 바니교’ (Manicheism)를 찾게 된다. 

이 마니교는 3세기경 페르시아의 'u}니’ (215-275)에 의해 창설된 2원론적 종교 

였다 . 마니에 의하면 인간들은 그 속에 존재하는 두가지 원칙의 동향에 따라 움 

직이고있다고했다. 

그 두 가지란 ‘벚’ ( light)이라고 부르는 영적인 것과 ‘어둠’ (darkness)이라 

부르는 물질적인 것이다 .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신학적 사건을 통해 혼합된 것이 

현재의 인간 상황이다. 따라서 구원이란 이 두 가지 요소을을 다시 분리시켜 인 

간의 영혼 (혹은 정신)이 순수한 빛의 광명의 영역으로 귀환하도록 준비하는 것 

이다 . 

그리고 이미 혼합되어서 혼란스러운 것도 악한 것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혼합시키려는 행위는 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자라면 양 극단의 혼 

합을 피해야 한다 . 그래서 남녀의 결혼도 악한 행위이고 그 사이에 낳은 자식 

또한 악의 계승 산물이다. 

마니교는 이처럼 철두철미한 금욕주의에 기초했다. 그래서 ‘3봉’，즉 업을 봉 

‘투|니지 케이프 온 (Cape Bon , Tunisia) 근처에 있는 고 
대 칼타고의 유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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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육식과 금주) , 손을 봉함 (악을 제거 ) , 기슴을 봉함 (정욕과 악한 생각을 일 

으키지 않음)올 주장하였다. 그리고 그환l 이같은 금욕을 실천하기 위한 1때 

명도가르쳤다. 

어거스틴이 진리를 탐구할 목척으호 마니교에 들어갔으나 자기의 가정생활과 

마니교의 교리와 상반된 생활 속에서 갈등을 느끼며 잊컨간의 고뇌의 생활을 보 

낸다. 그래도 어거스딘이 마니교률 못 떠나는 이유가 있었다 . 그것은 어거스딘 

이 가지고 있던 기독교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마니교에서 해결해주었기 때문이 

다 . 

그 두 가지란 첫째， 성경 전체는 세련되지 못한 문체와 표현으로 가득차 있다 

고 보았는데 마니교는 논리가 정연하였다. 또 한 가지는 악의 근원에 관한 문제 

였다 .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바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오직 하나 

의 신， 하나님밖에 없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셨다 . 그런데 현실 세상은 악이 충 

만하게존재하고있다. 

이 악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 

으나 마니교에서는 분명하게 선의 기훤과 악의 기원이 따로 있다고 설명해주고 

있다 . 그래서 어거스틴이 마니교에서 까컨동안 머물러 있게 된다 . 

그렇지만 마니교 신자인 그에게도 항상 해결되지 않는 의문점이 남아 있었다 . 

그것은， 그의 계속되는 진리추구에 대해 마니교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해주지 못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마니교를 떠나 다시 신 플라톤 철학으후 자 

리를옮긴다 . 

3) 신 플라톤 철학도의 생활 

어거스딘은 마니교에서 떠나 새로운 사상에 접하기 위해 아프리차를 떠나 이 

탈리아의 밀란으로 자리를 옮긴다 (384년). 밀란에서는 그가 가르철 수 있는 웅 

변술 교사직이 주어졌다. 거기서 그는 웅변술 교수를 하연서 새 철학에 심취한 

다. 

당시 한창 유행하던 신 플라톤주의 (N eo-Platonism)는 종교척 색채가 강한 

철학이었다 . 신 플라톤 철학에서는 모든 존재의 원칙이 하나만 존재한다고 하였 

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가에 돌맹이 하나가 던져지연 한 가운데서 무수한 동성 

원을 그려 나가듯이 모든 존재의 근원은 하나인데 계속 퍼져나온 것들이 오늘의 

현상들이라는것이다. 

그러므로 동싱원에 보다 가까울수록 궁극적 존재에 가까운 실재들 (re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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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보다 우수한 것들이다. 그리고 근원에서 멀리 떨어진 것얼수륙 열둥한 것 

이며， 악이란 것도 사실은 궁극적 존재에서부터 멀리 벗어난 존재들이다. 도덕 

적 악이란 것도 궁극적 존재로부터 시선올 돌리고 보다 잡다하고 열둥한 것들에 

사로잡혔을 때 생기는 험이다 . 이렇게 폴 때 악이라는 것은 비록 실재하기는 하 

지만 그것은 시풀이 아니라 궁극척 존재의 션으로부터 어긋나버린 하나의 방향 

이다. 

그러연 인간이 어떻게 궁극적 설재에 접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신 풀라폰주의에서는 많은 연구와 훈련과 신비척 명싱올 통하여 

인간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자 (the ineffable one)에게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 

어거스턴은 이 플라톤 사상에서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에 대해 해답을 얻음으 

로 이 철학에 머물러 있는다. 

4) 밀련에서의 갈등의 생활 

어거스틴이 밀란에서 수사학 교수로 생활한다는 소식을 들은 그의 어머니 모 

니카는 아들의 회개를 위해 평생을 기도해 온 절호의 기회로 여겨 아들을 찾아 

온다 . 모니카는 아을을 밀란의 대 셜교가 ‘암브로즈’의 설교를 듣도록 권유한 

다. 

이때 어거스틴은 당시 웅변술 교수로서 밀란의 대 웅변가로 이름난 암브로즈 

의 설교를 들어보고 싶었던 참이었기에 허락했다 . 이때 어거스턴의 관심은 설교 

의 내용어l 있었던 것이 아니라그가어떻게 설교하는가 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암브로즈의 설교를 차츰 듣는 중에 어거스틴은 웅변술 교사로서의 관 

찰이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자의 모습으혹 변하였다 . 과거 어거스딘이 성경에 

관해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귀절들이 암브로즈의 풍유척 해석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그의 변화는 그가 성경의 모든 의심을 신앙으후 받아들이게 

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또다론 난제들이 남아있었다 . 그는 미지근한 신자가 되고 싶지 않았 

다 . 만약 그가 어머니의 신o.}을 받아들인다연 그의 전 생애를 헌신하여 결국은 

웅변술 교수로서의 직업을 버려야만 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욕과 야망 

도 끊어야만 하였다 . 이같은 자아에 대한 갈등 때문에 번민하게 되었다. 

이 무렵 그는 r성 안토니의 생얘J (Life of Saint Anthony)란 책을 읽고 감 

명된 고급 관리들이 명예를 버리고 은둔생활을 택했다는 소문을 듣는다 . 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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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톤 철학의 대가였던 바리우스 빅토리누스’ (Marius Victorinus)도 회개하 

고 교회로 돌아온 사실도 알게 된다 . 어거스틴은 여기서 À}。써l 대한 싸움을 하 

게된다. 

5) 탕자의 회개 

어거스딘은 암브로즈가 ‘최고의 축복은 하나닝을 이는 것이다막는 설교와 함 

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린 。}이같이 되어야 한다는 강화력있는 설교로 그 

의 인생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다 . 

어거스턴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지는 겸손을 배우려고 했다. 이 무렵 아프 

리카에서 여행을 온 ‘폰티티아누스’ (Pontitianus)에게서 이집트의 수도원 생활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성결한 생활을 동경한다. 어거스딘은 아무 것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도 수도생활을 통해 귀한 성경의 진리를 안 사실에 대해 자신이 몹 

시 부끄러움을 깨닫고 정원으후 뛰쳐나간다. 

그때 옆집 아이들이 담 넘어서 노래부르는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들고 읽 

어라”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즉시 성경을 펴서 찾아 읽었는데 그 부분이 로 

마서 13장 13절이었다. 즉，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 

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강옷을 업자 낮에와 같이 단청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업고정욕을위하여 육신의 일을도모하지 말라 

어린 아이들의 노래소리를 통해 펼쳐 읽은 성경말씀은 마치 사도 바울의 다메 

섹 도상의 체험과 같은 감통을 어거스딘에게 주었다. 여기서 어거스턴은 즉시 

기독교 신자가 될 것을 결심했고， 자기 아들과 함께 38끼견 부활절， 즉 34세 되 

던 해에 암브로즈에게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웅변학 교수직을 사임한다 

이제 어거스턴은 그의 어머니와 아들과 함께 밀란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려 

고 했다. 이들 셋은 고향을 횡빼 가던 중 어머니 모니카가 병에 걸려 ‘오스티아’ 

(Ostia)항구에서 사망한다. 

이 때문에 갚이 상심한 어거스딘은 수개월간 마음 정리를 위해 로n써l 머무「른 

다. 그 후 고향 타가스태에 도착하여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을 정리하여 일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수도원 건립을 위해 ‘카시키아룸’ (Cas­

siciacum)에 정착한다 . 얼마 안 되어 아들 아데오타스도 죽고만다. 

홀로 남은 어거스틴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신비적 영상과 경건생활을 위한 학 

문연구생활을 시작한다. 그런데 그의 명성이 차츰 널리 퍼져나가자 수도원 생활 

을할수없게 된다 . 그는치츰목회자와신학자로크게 쓰임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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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거스턴의 사역 

어거스턴의 사역 중 가창 오랫동안 일을 한 것은 ‘힘포’ (Hippo)에서의 목회 

사역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391년에서부터 43()1건 8월 28일까지 우려 35년 동 

안한교회를봉사했다. 

1) 힘포의 감독 

어거스틴은 자기가 세운 카시키아룸의 수도원 공동체에 다른 친구를 가입시키 

려고 힘포를 밍k문하였다 . 그런데 업포의 감독 ‘뺀l리우스’ (Valerius)는 어거스 

딘의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 어거스단을 업포의 감독A로 임명한다 

(391년) . 

이에 장로로 4년간 일한 후 공동 감독직을 맡게 되고， 곧이어 발레리우스의 

후임으로 감독이 된다 (395년) . 

어거스딘은 목회자이자 검독으후 있으면서 기능한한 7'Pl키아룸의 생활C씹을 

유지하;하 하였다 . 여기서 그는 신약시대 이후 전체 라딘어를 사용하는 서방교 

회에서는 가장 영향력있는 저술활동과 행정가와 목회자로 활약한다 . 

2) 마니교를 반박하는 초기의 저술활동 

자기 자신의 인도로 마니교에 빠진 친구들을 위해서 마니교의 잘못을 지적해 

줘야 할 필요가 있었다. 여기서 그는 성경의 권위， 악의 근원， 자유의지 문제 

등을취급한다. 

3) 도나티스트에 대항하는 각종논문 

어거스틴이 목회하고 있던 북아프리카가 도나티스트 (00따tist)가 발생한 지 

역이었으므로 어거스딘은 그의 전 생애 동안 이 도나티스트와 대항한 각종 논푼 

들을쓰게 된다. 

이때 그는 성례전의 효과가 의식 접전자의 인격과 상관없이 예식 자체로 효력 

있다는 주장을 펼쳤는데 이것이 서방교회의 입장이 된다 . 

또 ‘정당한 전쟁’ Oust War)에 관한 이론도 전개시킨다 . 이것 역시 도나티스 

트 중 과격파인 ‘써룸겔리온’(Circumcelions ; 순수한 신%딸 더럽히는 척을 위 

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순교와 같다는 과격파)은 폭력을 사용하였다 . 

여기서 어거스딘은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전쟁이 정당하다고 하였다 . 그 

조건이란 전쟁의 목적이 정당해야 하며， 올바르게 구성된 권위있는 조직체에 의 

해 수행되어야 하고， 전쟁 중에서도 사랑의 동기로 폭력이 쓰여져야 한다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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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거스단의 가장 중대한 신학 작품은 펠라기우스자들과의 논쟁을 다룬 것이 

었다 • 이 문제는 별도 향완1]서 다루도록 하겠다 . 

5) 어거스딘의 참회록 (Confessions) 

이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의 형식A로 쓰여진 영적 자서전이다. 여기서 그의 

성오한 심리적， 지성적 통찰력을 증언해주고 있다. 

6) 하나님의 도성 (The Ci ty of God) 

이 작풍은 413년에 시작해 426\칸에 완성하였다. 여기서 그는 새로운 기독교 

역사철학을 제시하였다. 이 사장도 따로 살펴보자. 

7) 삼위 일체론 (On the Trinity) 

과거 저스틴 Oustin) , 터툴리안 (Tertullian) , 오리겐 (Origen) 등의 종속설 

이 어거스딘 때 와서 완전하고 온천한 신론으후 귀결된다 . 

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같은 한 본질이신 한 하나님이시다 3위께서는 

다 동등하셔서 먼저와 나중이 구별없으시고 더 높고 낮음도 없으시다”고 하였 

다 . 이 세 분의 활행l 있어서 아버지는 사랑하는 자요， 아들은 사랑을 받는 자 

요， 성령은 이 두 사이를 잇는 사랑이시라고 하였다. 

(3) 어거스틴의 공적 

어거스딘의 공적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그의 작품 ‘하나님의 도성 ’ 

과 ‘멜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전개된 인간현l 관한 것이다 . 이것을 좀 더 

살펴보도록하겠다. 

1) 하나념의 도성 (The Ci ty of God) 

이 책은 「신국」 또는 「신의 도성」이란 이름으로 번역되었다 .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 동기가 있다 AD410년에 위대한 대 로마제국이 북 

방의 무명 야만족인 고트 (Gots)족에 의해 크게 유련당한다. 로마는 그 뒤 455 

년에 다시 반달’ (Vandal)족에게도 짓밟히고， 476년에는 ‘도이취 학11 의해 완 

전히 멸망한다 (서로마) . 그렇지만 동로마는 1453년에야 터키족에게 멸망당한 

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4121건부터 426년까지 이 작풍을 쓴다. 어거스딘이 왜 이 

작품을쓰게 되었는가? 그이유는다음과같다 . 

410년에 위대한 로마가 무명의 코트족에게 함락당한 후에 국민들 사이에 기독 

교에 대한 불리한 소문이 늘어났다. 즉， 로마는 다신을 섬기는 다신국가였는데 



173 

AD313년에 콘스탄딘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한 후 과거의 신들을 버렸기 때문 

에 제신들이 진노한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어거스딘은 새로운 기독교 역사철학으후 무지한 시민들의 여롱을 잠식 

시키려고 하나님의 도성을 쓰게 된다. 우선 어거스틴은 로마제국의 유린이 기독 

교의 국교화 때문이 아니라고 하였다. 로마는 기독고까 들어오기 전에도 무수한 

재앙들어 있었다. 로n써l 기독교가들어오기 전에는도덕적으로타락했으나기 

독교가 들어온 후는 로마가 큰 유익을 얻게 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두 개의 도성에 관한 이론을 전재하였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도성과 인간들의 자기애에 의 

한지상의 도시를건설하였다. 이 사실이 창세기 %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나타난다 . 가인이라는 인물은 지상에 보이는 것을 섬기는 ‘세상 백성’ 

(The Ci ty of Man)의 조%에며 , 그의 후예들이 만든 것이 국가라는 존재로 나 

타났다.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애에 집착되어 있는 것으로， 참된 정의나 

공의가 있을 수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 

그에 반해 아멜의 후예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의한 희생과 봉사로 이루 

어진 ‘하나님의 도성’ (The Ci ty of God)을 믿는 사람들이다. 

이 아벨의 후예는 하늘나라를 향한 천상의 순례자들로 오늘날 교회 모습으후 

나타났다. 

하늘나라를 실현해가는 이 교회는 하냐님의 영원한 목적과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져가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결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이 아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냐님의 섭리와 계획이 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로마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의 위대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로ol가 제아무리 위 

대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의 국가 형태를 갖고 있는 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위대함이나 엽적 역시도 불멸의 것이 아니다. 비록 기독교 국가였던 로 

마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좌절은 아니다. 

진정으후 영원한 것은 허늘어l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으로서의 교회만이 영원한 

것이다. 교회는 지상 위에 존재하는 하늘나라의 도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지상의 

국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성을 여전히 건설하신다 .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해서 다 히늘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 

오직 하나님의 예정한 자만이 그 나라에 속한 것이다. 언간의 나라， 악의 도성 

은다멸망할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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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국가였던 로마의 멸망도 그와 갇은 역사 과정 중 하L껴l 불과하다. 영 

원한나라그것은하나님의 도성일 뿐이다. 

그동안 인류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나라와 제국들어 생겨졌다가 사라졌다. 그 

이유는 모든 나라들이 끼}기 사랑’위에 근거하여 건축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 

역시 하나닝께서는 로마제국을 통해 세계의 복음전파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 그러나 이제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다른 인간들의 손에 의해 세워지는 왕국과 같유 운명으로 걷게 하실 것 

이다 . 

이렇게 아주 멋있고 참신한 설명으후 그 당시 로마의 여론들을 잠재우고 기독 

교의 새로운 역사철학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 

야 할 중대한 점이 었다. 그것은 과거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은 어 

디까지나 하나님이 세우신 히늘나라에 있는 소망의 대상으로 믿고 있었다. 그런 

데 어거스턴은 하나님의 도성이 이 지상에 있는 땅 위의 교회라고 설명하였다. 

이것은 어거스단의 대단히 큰 실수였다 . 왜냐하면 어거스딘의 「신국론」이래 

지상의 교회가 곧 하늘나라의 실현이라고 보는 소위 ‘무천년왕국’ 사상이 시작되 

었기 때문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종말론사λ&을따로배워야할것이다. 

2) 인간론 (멜라기우스의 문제제기 ) 

어거스단은 멜라기우스와의 논쟁을 통해 그의 인간론을 펼쳐나간다. 

그러연 멜라기우스 (350-445 ， Pelagius)는 어떤 사람언가? 

그는 영국 (Britain) 출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 그의 헬라어 이름이 ‘유르즈’ 

즉 바다의 아들’인 것에서도 그것을 추측케 한다. 

그는평신도였으나라틴어， 성서， 교부등에 관해 교육을받았고， 회랍신학에 

도 조예가 갚였다. 그래서 ·당시인들은 그를 숭려라고 불혔다. 

멜라기우스는 로마에서 2뼈년 동안 머물면서 법률연구를 많이 하여 법학도로 

서 인정을 받게 된다. 그는교황 ‘다마수스 1세’ (Damasus 1)에게 세례를 받고 

세상 학문을 그만둔다. 그 후 멜라기우스는 삼위일체론을 포함하여 많은 바울서 

신주석을낸다. 

그의 초기 작품은 아리아니즘 (Arianism)이 신성을 거부했던 점과 마니교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 정을 들어 이 모두을 배격하였다. 여기서 그는 언간 

성의 본질 문제와 자유의지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다. 

그는 로마가 고트 (Gots)족에 의해 침략당했을 때 (41Ot컨) 위험을 느끼고 그 

의 법률학 제자인 ‘젤레스티우스. (Cellestius)를 대동하고 북아프리카로 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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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기우스는 아프리카의 어거스단을 만나려고 하였으나 만나지 못하고 편지만 

남겨놓고 팔레스턴으로 간다. 

한편 멜라기우스의 제자인 ‘생레스티우스’는 칼타고에 남아서 교회의 장로가 

되려고 한다. 그러자 칼타고에서는 그의 의견을 들으려고 대회를 열었다 . 이때 

‘셀레스티우스’는 다소 문제성있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 

•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 

• 아덤이 타락한 것은 오직 그에게만 적용된다. 아당의 죄가 후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 새로 출생하는 신생아는 아당의 최초의 상태， 즉 무죄와 같은 상태로 출생 

한다 . 

• 인류는 아담의 타락으후 인해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동}심으후 이미 영생의 길을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 

• 율법과 복음운 다함께 천국으후 인도하는 힘이다. 

이같은 주장을 펼쳤으나 만족감을 주지 못했다 . 그래서 그가 위험한 사상자라 

는 경원을 당하자 에베소로 가서 장로가 된다 . 

한편 예루살렘으로 간 멜라기우스는 그폈l서 장로가 되어 감독 요한과 교제 

하며 베들레행에서 수도생활을 하는 제롬 Oerome)과 논쟁을 벌인다 . 여기서도 

펠라기우스는 그의 제자 젤레스티우스와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이렇게 되자 

AD4181켠에 칼타고대회를 열고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다. 

멜라기우스는 성격이 온순하고 품행이 엄정했으며 지력이 영석한 자였음으로 

그를 따르는 자도 많았기 때문에 논쟁으후 시비를 가리려고 하였다 . 이렇게 해 

서 생긴 것이 어거스틴과 멜라기우스의 논쟁이다. 

3. 어거스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 

(1) 멜라기우스의 주장 

1)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창 1: 26) .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대로란 그의 자유의지까지도 하나님의 형^d-이라는 뭇。1다 . 아담은 이 자유의지 

로죄를 선택하였다. 

2)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에게 자유의지는 계속 있었으며， 그에게는 죄의 

경향성 (tendency)만이 남아있을 뿐 원죄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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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당의 후손들에게도 죄의 경향성은 있으나 죄의 윤전은 있을 수 없다 . 따 

라서 아당의 후손들은 그 싹1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돼할 수 있다. 

(2) 어거스딘의 주장 

1) 아당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을 때는 최와 상관없는 완전한 존재였 

다. 그러나그가자유의지로죄를선택한후에는하나님의 형^.}을 잃어버렸다. 

2) 하나님의 형%옐 잃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은 출생부터 부패된 존재이다 . 타 

락한 아당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 

다. 

3)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성취할 수가 없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택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는 의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 

셔야만가능하다. 

(3)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차이정 

1) 영흔의 기원에 관히여 

• 펠라기우스 : 창조론 (Creationism) , 하나님이 개개의 영혼을 계속해서 창 

조하신다. 

• 어거스틴 : 유전설 (Traducianism) , 사람의 영흔은 신체와 같이 부모로부 

터유전된다. 

• 헬라철학 : 선재설 (Preexistence) , 인간이 이 서l^J써l 나오기 전에 인간의 

영혼은존재했다. 

2) 인간의 본질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인간의 본성은 도덕적이다 . 

• 어거스인 : 인간의 본성은 부도덕하다. 인간은 션을 행할 수 있는 경향이 있 

어 부단히 신께 복종하면 죄를 범하지 않을 능력은 있으나 본성은 악하다 . 

3) 인간의 타락에 관하여 

• 멜라기우스 :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인간에게는 악의 기질과 버릇이 있 

을 뿐이다. 정신적인 죽음은 아담이 준 것이로되 인류에게는 그것이 대표적인 

예일뿐이다. 

• 어거스딘 : 정신적 , 육체적 죽음은 모두가 아담의 타락으후 얻은 것이며 ,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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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는 그의 유전에 의하여 타락된 존재다. 

4) 타락 후의 인류헤 관하여 

• 펠라기우스 : 모든 인간은 아당의 타락 이전과 같이 무죄한 존재요， 자유인 

으로 태어났으나 후에 죄를 배워 타락하였다 . 

• 어거스딘 : 모든 인간은 부정한 죄의 성질을 가진 채 유전되어 나왔으므로 

진정으로 고결함은 불가능하다. 

5) 인간의 의지에 관하여 

• 멜라기우스 : 인간의 의지는 늘 자유홈다. 인간은 타락 전이나 후나 언제든 

지 선악을 자유롭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 어거스딘 : 타락 전의 자유의지는 다락 후 의지와 전혀 다르다 . 인간은 타락 

후 자유의지는 상실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다 . 

6) 죄의 유전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아당의 죄는 유전될 수가 없다. 인간 개개인은 유전된 죄가 없 

으므로자기가지은죄에 대해서만책엄이 있을뿐이다. 

• 어거스틴 : 죄는 유전이어서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본성 중어l 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7) 은혜 또는 구원에 관하여 

·펠라기우스:인간은의지， 지혜， 의 등에 의하여 각개인에게 자연스럽게 

부여되어 왔다 . 따라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 은혜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 . 

• 어거스틴 : 인간의 은혜는 신의 진리와 성령의 활동이시다 . 이 은혜가 곧 인 

간에게 예정의 움직임이다.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에게 

만은혜로주어진다. 

8) 신의 예정에 관하여 

• 펠라기우스 : 절대적인 신의 선택은 있을 수 없다 . 

• 어거스딘 : 신의 예정은 개인적이어서 영원 또는 절대적이다 . 

9) 유아세례에 관하여 

• 멜라기우스 : 유아세례는 좋은 일이나 유아의 구원에는 불필요하다. 왜냐하 

면 유아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 

• 어거스턴 : 유아는 나면서부터 죄인인고로 유아의 구원에 유아세례가 필요하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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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두 사람의 견해는 완전히 달랐다. 칼타고회의 이전에 멜라기우스는 

415년에 팔레스턴에서， 416년에는 북..oh프리카에서 자기 주장을 관철하려고 하 

였다 . 그러나 어거스단과의 논쟁 후로는 그의 주장이 계속 설 자리를 찾지 못하 

였다. 그래서 431년 에베소대회에서는 네스토리우스설과 함께 펠라기우스 주장 

도이단으후결정한다. 

(4) 반 멜라기우스설 (Semi-pelagianism) 

반 펠라기우스셜은 서방의 중심 수도원을 건럽한 ‘카시아누스’와 레이 (Reii) 

의 감독 ‘파우스투스’ (Paustus)가 주장하였다 . 

아담의 타락으후 인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 그러나 신의 은혜에 대해 언간은 자기 의사 

대로 거부할 수도 있고 수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이같은 주장도 교황 멜리 4세가 52잇켠에 오렌지종교회의에서 펠라기 

안주의나 반 펠라기안주의를 모두 부정하였다 . 

결론적으로 어거스틴에 관한 평을 하도록 하자 . 

1) 응정적인 면에서 그는 삼위일체를 비롯한 몇 가지 신학척 결론은 과거 교 

부들의 오후함을 종식시킨 큰 공헌을 하였다. 

2) 그는 중세기 전체를 통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주 인용됨으후 인해서 카 

톨릭교회의 위대한 박사가 되었음은 물론이고， 16세기 개헥지들조차도 그 이상 

을 뛰어넘지 못동}는 한계점을 드러낸 것 때문에 개혁교회들조차 어거스딘 신학 

에 예속되고말았다. 

3) 어거스딘의 신학은 헬라의 신 플라톤 철학에 영향을 엽은 바가 크다 . 그래 

서 그의 신학은 헬라철학에서 사용하는 골격 위에다 기독교적인 용어로 각색 번 

안해 놓은 감이 현저하다. 

4) 그는 교회관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다 . 그가 도나티스트와의 논쟁 

에서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다용n r하나님의 도성」에 

도 나타난다 . 즉， 그는 보이는 이 지상의 교회가 곧 하나님의 도성과 같은 것으 

로 설명함으로 신령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멸시키고 말었다. 

5) 그의 예정론과 교회론간에는 서로 모순을 발견하게 한다 . 즉 그의 예정론 

에서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구원을 주실 자에게 예정으;로 구원하신다 

고 해놓고， 또 그의 성례전에서는 구원은 보이는 지상의 교회의 성례를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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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서로 모순된 논리는 그 자신이 제약된 인간이며 

한계늘 가진 유한한 존재였응을 드러낸 것이다 .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시대에 

당연하고 있는 갖가지 제약성을 어느 정도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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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장 
교횡권제도의 밟전사 

오늘날 로마 카툴력에서는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 

의 대리자로 교횡을 섬기고 있다. 그런데 이 교황의 호청은 언제부터 생겼으며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진실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역사 발전의 과정을 잘 배우도록 해야 하겠다 . 

1 ,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장 

로마 카톨릭교회는 교황권 제도가 어떻게 발전되었다고 하는가? 여기에는 성 

경적 기초와 역사적 기초를 말하고 있다. 

(1 ) 성경적 기초 

1) 마 16: 18에 껴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기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라고 

하였다 . 

여기서 분영히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준다고 했고， 또 베드로의 반 

석 위에다 교회를 세운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 

회 건설 권한을 부여받았으￡로 사도 베도로가 세운 로마교회가 모든 교회의 근 

원이라는것이다. 

2) 행 12: 17에 보면 베드로가 육에서 풀려나와 “떠나 다른 콧으후 갔다”고 

했는데 그 다른 콧이 곧 로마를 뜻한다 . 베드로는 AD4깐건부터 6까킨까지 로마 

교회를 건설하고 제 1대 교황으후 지내다가 네로 황제 박해 때 순교당하였다 . 

3) 뻗전 5: 13에는 “함께 택하짐을 받은 바멜론에 있는 교회가 너회에게 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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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였다 . 이것은 베드로전서를 쓴 베드로가 바뻗론교회에서 문안을 전하 

는데 바멜론교회란바로로마교회를뭇한다. 

4) 요 21: 18-1쩌l는 베드로가 순교당할 것이 예언되었다 . 베드로는 주님의 

예언대로 AD6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의 광쟁l서 만언이 보는 앞에서 

순교를당하였다. 

이상과 같은 성경 인용으로 베드로의 로마사역은 확실하며 , 주닝이 그에게 천 

국열쇠를 맡겼으끈후 베드로의 후임자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권한이 계숭된다고 

믿는다. 

(2) 역사적 기초 

이것은 사도 이후 역대 교부들의 말을 근거로 삼는다 . 

1) 로마의 클레멘트 (AD96-?로마감독， Clement of Rome) 

클레멘트가 에베소와 고련도교회에 보낸 몇 통의 서한이 있다. “베드로는 순 

교와 같은 사역을 하였다 

2) 이그나티우스 (AD30- 110, 안디옥의 감독， Ignatius)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하였다 . 그리고 후 

에는함께 일하기를원했기 때문이다 . 

3) 고린도의 데니스 (AD171년경， Denis of Corinth) 

베드로와 바울은 로마에서 함께 사역하였다 . 그같은 사실은 구전으로 전해지 

고있다. 

4) 이레니우스 (AD19Q\년경 ) 

베드로는 로마에서 살았다는 것이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다. 

5) 터툴리안 (AD202, Tertullian) 

베드로가 로마에 살았다면 그는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죽었을 것이다 . 

6) 오리겐 (AD255 , Origen)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거꾸로 십자기에 못박혀 죽었을 것이다 . 

7) 유세비우스 (AD339, Eusebius) 

베드로는 로마의 대형경기징에서 만인이 보는 데서 순교당하였다. 

8) 제롬 (AD430, Je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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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는 AD4낀건부터 67\컨까지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로 

대 경기징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하였다. 이것이 폴랜드 소설가 H 
Sienkeevicz (1846-1916)에 의해 “ Quo Vadis?" (주여 어디로 가시니어까? ) 

란 작풍이 되었다 . 그 이후로 아무도 이 사실을 의심하려 하지 않는다 . 

(3) 결론 

1) 베드로는 분명히 제 1대 로마교회 감독이었다 . 

2) 마 16: 18-1 9<>l]는 베드로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하였 

다. 

3) 따라서 로마교회의 감독들은 베드로와 똑같은 특권을 행사할 자격이 계승 

되고있다. 

2. 성경에 의한증명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없다 . 

(1) 소극적인 증명 

1) 행 12: 17에 디론 장소’라고 한 것이 로마라는 것은 다소 비약된 감이 많 

다 . 

2) 갈 2: 7-11에 보면 ‘게바’즉베드로가안디욱에 있다 . 그런데 갈라디아서 

기록연대가 AD50-55년간으로 바울이 제 2차 선교여행 끝난 후의 일이다 . 그런 

데 이 우렵에 게바가 안디육에 있었다는 것과 카톨릭에서 AD42-6끼건에 로마에 

있었다는 것은 상반된 사실이다 . 

3) 고전 1: 12에 보면 고린도교회의 파벌 중에 게바파가 있었다 . 또 고전 

9 : 쩌l 게바는 아내된 자애와 함께 여행을 다녔다. 고련도서 기록연대가 AD55 

-5꺼건경으로 본다 .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이같은 기록이 생겼을 

까? 

4) 뻗전 5: 13에 나오는 바앨론에 있는 교회란 말이 반드시 로마교회를 뭇하 

는가? 역사적으혹 바벨론 포로는 BC605 - 535년에 있었던 일이다. 그 이후 유 

대인은 포로에서 귀환하지 않고 전 유럽으로 분산되었다. 이 흩어진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리들이 바멜론교회일 수도 있다. 

5) 골 4: 1어l는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너회에게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라 

고 해서 마가가 바울의 심부름으로 아시아에 간 기록이 있다. 골로새서는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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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 골， 몬과 함께 옥중서신이다. 이 서신은 AD63-64년경 로마 옥중에서 쓴 

글이다. 그런데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면 왜 마가가 베드로의 사역을 돕지 않 

고 바울의 사역을 돕고 있는가? 우리가 아는 바 대로 o}가는 베드로의 아들이 

라고할정도(뻗전 5: 13)로가까운관계가아닌가? 

6) 임후 4: 11에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바울은 로마 옥 

에서 에베소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다. 여기 

서도 보면 마가는 그의 스송이었던 베드로에게서 일을 했으나 후에는 바울의 로 

마 사역에 계속 동조하고 있음을 본다 . 과연 베드로가 로o}에 사역을 하고 있는 

데도 마가가 그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2) 적극적인 증명 

1) 행 12: 15 - 19절에 보면 AD45년경 예루살렘에서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 

다. 여기에는 베드로나 바울이 다 함께 참석하였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AD42-6꺼견의 베드로의 로마 사역을 주장한다 . 어느 것이 맞는 주장일까 ? 

2) 롬 16: 12-1에 보연 바울이 AD56- 5잇년 사이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 

는 성도들 십여명에게 문안의 글을 전하고 있다. 카톨릭의 주장대로 AD42-67 

년 사이에 베드로가 로마에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왜 바울은 베드로에 대한 문 

얀을하지 않았을까? 바울과베드로가숙영적 라이벌이었기 때문이었을까? 우 

리는그렇게 보지 않는다. 

3) 롬 15: 2에는 바울이 자기 목회소신을 밝히는 중에 꽤가 그리스도의 이 

릎을 부르는 곳에는 복응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하였다. 만약 카톨릭 주장 

대로 베드로가 AD42-6까컨 사이에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면 바울의 이같 

은 주장은 전혀 거짓말이 되지 않는가? 우리는 성경의 명확한 기록을 믿어야 

되는가? 아니면 교부들이 치츰 말을 보탠 전승을 믿어야 되는가? 

4) 골 4: 10-1쩨 보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헤서 갇힌 채 AD63-64년경에 자 

기를 찾아준 많은 llJ푼객들의 이름을 아시아의 골로새교회에 전하고 있다 . 만일 

카톨릭의 주장대로 베드로가 AD42-6까건간에 로o}에서 사역을 했다면 왜 바울 

은 벙운하지 않았을까? 이우리 생각해도 베도로의 로마 사역은 전혀 거짓말 같 

다 . 

5) 몬 23-2쩨도 바울이 함께 갇힌 자들과 자기를 도와주는 인물을을 말하고 

있고， 벌 4: 21-22에도 역시 같은 문안이 있다 . 이 두세 가지 서신이 모두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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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욱중에서 쓰여진 기록들언데 여기에는 베드로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바 

울이 착각을 한 것도 아닐 것이고， 한 번도 아니고 각기 다른 서신들에서도 베 

드로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분명 베드로는 로마에 없었다 . 

결론적으로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간 일이 전혀 없다. 그런 

데 어찌하여 베드로의 로마 순교설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 

하여 역사의 전설이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다는 진실에 부닥치게 된다 . 

우리는 어떻게 해서 베드로의 로마 사역설과 그를 제 1대 교황으로 모시는 카 

톨릭의 교황권 제도가 생겨지게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제까지 알아 

왔던 모든 선입관을 멀리하고 열린 마음으후 역사적 진실을 배워야 할 것이다. 

여기서 냐는 차톨릭의 주장에 그대로 맹신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해 

서 이같은 사실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사실 규명을 하그l자 한다. 그리고 이같 

은 사실을 미처 몰랐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 변화를 기대하고 싶다 . 

3 , 교횡권의 기초지들 

(1) 역대의 교부들 

앞서 교부들을 연구하는 호댁에서 살펴보았지만 사도들이 세상을 떠난 후 교 

회 지도자들은 각인각색으혹 그들의 주장이 달랐다 . 그들 중에는 감독직의 우위 

성을 주장한 이그나티우스 (Ignatius) 같은 이가 있었는가 하면， 로마교회의 우 

월성을 주장한 키프리안 (AD195-258. Cyprian)이 있었다 . 

키프리안은， 감독이 디스리는 교회는 다 같지만 그협l도 로마의 교회만은 베 

드로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로마교회는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요 뿌리라고 하 

였다. 이 이후부터 로마교회의 감독들은 키프리안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로마교 

회의 우위성을주장하려 했으나전체교회가수용하지 않었다. 

그런데 역사의 상황은 점차 기묘하게 발전되어 갔다. 콘스탄딘 황제가 

AD330년에 로마제국의 수도를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다. 이렇게 되자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새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다. 

반연 황제가 수백년 정착해 있던 로마는 황제가 없으므로 해서 정치적으후는 

약화되었으나 그대신 종교적 중심지로 더 건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AD325년 니케아 회의 때에 로마，알렉산드리아，안디옥교회는 다른 지역의 감독 

들보다는 좀 더 높은 꽤감독’ (Patriachs)이라는 칭호가 주어졌다. 

그 뒤 381년의 콘스탄티노플회의 때는 콘스탄티노플교회 감독도 대감독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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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이 주어졌고， 451년 칼케돈회의 때는 예류L잘램교회 감독에게도 대감독이 주 

어쳤다 . 

이같은 시대적 흐름과 함께 로마교회에서 17()1컨경 고련도언이었던 페니스’ 

(Denis)가 베드로의 로마사역을 전설로 전하기 시작했고， 로마감독 ‘다마수스 

I ’ (AD366-384, Damasus 1 )는 최초로 로마교회가 사도적 전숭교회라고 주 

장했다. 그는 비서로 수종들던 유태인 학자 제롬에게 라딘어로 된 성경번역을 

명령하였고， 그리고 그 성경에다가 로마교회는 베드로가 기초한 교회이며 로마 

의 감독들은 베드로의 후계권이 계승된다는 사실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enry Betterson교수가 쓴 rDocuments of the 

Christian ChurchJ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2판， 1963) , 

pp . 32 - 33에 잘 소개되어 있다 . 카톨릭은 교회 역사도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조작하고 만들어가는 일에 조금도 꺼리지 않는 일을 하였다. 

(2) 레오 1세 (AD440-461 , Leo 1 ) 

1) 레오의 정치력 발휘 

앞서 말한 대로 33()1켠에 로마 황제궁이 이탈리아 로o}에서 그리스 콘스탄티노 

플로 천도된 이후 로마시에는 정치적 공백 빛 약화를 가져왔다. 이 무렵 서 로 

마는계속외적들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었다. 

41()1년에 고트 (Gots)족의 침략이 있었는데 그 후에도 훈 (Hun)족과 반달 

(Vandal)족의 침입이 또 있었다 (455년) . 이같은 민족들의 침략이 있을 때마다 

동로마의 황제들은 군사적으로 서 로마제국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서 로마제국은 실패하였다 . 

이무렵 로마의 감독 ‘레오’는 북아프리카의 ‘아틸라’ (AD452 , Attila)왕의 반 

향을 무마시키고 또 '7}이스릭 ’ (AD455 , Geisric)의 불만도 외교적 설득으로 

무마시켰다 . 이렇게 되자 동 로마의 황제들 업장에서 보면 레오 감독이야말로 

서 로마를 견재하게 한 구국 공신이었다 . 

2) 레오의 서힌이 칼케돈에서 채택되다. 

우리는 앞서 교회회의를 배우는 중에 451년 칼케돈회의 때에 레오가 보낸 편 

지 (Leo of Tom)가 칼케돈신조로 채택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사실을 배웠 

다 . 레오는 정치적으로 제왕들의 신임을 얻었고，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얻는데다 

교회적으로도 기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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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레오가 로마교회는 수사도 베드로가 세운 으뜸 교회라는 것을 주~하였다. 

이때 대부분의 교회들은 레오의 주장을 따르지 않었으나 황제들은 레오의 공 

로로 봐서 그같은 주정종은 능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언하였다. 이것이 로마교 

회가 베드로 수사도를 계승한 교회라는 주장을 하게 된 공식적인 시발이었다. 

(3) 그레고리 1세 (AD590- 604, Gregory 1 ) 

레오 1세가 로마교회가 수사도의 계승교회라는 주장으로 공헌한 다음， 그 후 

에 그레고리 1세는 로마교회 감독은 곧 교황이며，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는 이론을 수립한다. 그래서 그레고리는 마지막 교부요， 최초의 교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카올릭의 시작을 590l건으후 보는 학자들도 있다 . 타당한 관찰이 

라고본다. 

1) 그레고리 l세의 배경 

그레고리는 54α건경 로마에서 태어났다 . 부친은 원로원의 의전관이었고， 모 

친 실비아 (Sylvia) 역시 돈독한 신앙을 가져 전 가족이 성자 호칭을 받을 정도 

의 좋은집안이었다. 그레고리는 573년에 로마의 지사물망에 오를정도로출세 

의 길이 보였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정치적 출세보다는 종교적 헌신을 태한다. 

부친이 물려준 유산을 많이 정리하여 자선비용과 수도원 건립기금으혹 바친다. 

그리고 그 자신은 574년에 성 안드레수도원에 들어가 수도사가 된다 . 

그레고리의 헌신과 그의 공로가 인정되어 교황 ‘베네약트’ (Benedict 1) 1세 

는그레고리를 콘스탄티노플의 특사로파견한다 . 해를념긴 뒤 다시 586\켠에 로 

마로 돌아와 성 안드레수도원 원장이 되었다가 교황의 비서가 된다. 

교황 펠라기오 2세가 죽자 그 뒤를 이어 교황이 되니 590l켠 9월이었다 . 그로 

부터 604년까지 눈부신 활동을 한다. 

2) 그레고리의 신앙 

그레고리는 극심한 고행을 즐겼다. 그의 성격은 야심이 많았고， 의협심이 대 

단했다 .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겸손하지 않았다. 그의 신앙관 

은 첫째 , 로마교회 감독은 베드로의 후계자이고， 또한 베드로의 후계자는 곧 그 

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제는 반드시 독 

신으로 지내야 한다고 믿었는데 이것이 11391년에 사제의 독신법으로 제정된다 . 

그는 또한 연속설을 신앙의 한 요목으후 삼았다 . 

전에 ‘아렐레이트’ (Are1ate)의 가이사리우스는 죄에는 대죄와 소죄가 있다고 



187 

해서 소죄는 생전의 선행과 사후의 불로써 소멸된다고 하였다. 그레고리는， 적 

은 허물은 심판을 받기 전에 연옥의 불로써 다 소멸되고(고전 3: 11- 115) , 다 

른 사람의 중보기도에 의하여 연옥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했다. 

3) 그레고리의 공적 

@교회의 우선순위 중에서 로마교회를제 1위로올려놓았다. 

@ 로마교회 감독은 모든 감독 중 으뜸이 되는 대사교로서 펠륨 (Pallium; 양 

털로 찬 흰 떡)을 띄어야 한다. 

@ 정치 지도력을 확장했다. 

그레고리는 롬 바르트족과 협상하여 이탈리아는 물론 남부 프랑스와 북부 아 

프리카까지 교회령을 넓혔다 . 그는 또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서 영국을 그의 

영향권 안으후 끌어들였고， 고울과 독일을 교황청 산하로 두었다 . 

@ 저작으로성경 주해들을썼다. 

「용기 해설J ， r.목회자의 임무.J ， r이탈리아 교부들의 생애와 기적」 및 설교집 

등이있다. 

@ 성례전 신학을 수립했다 

인간은 회개하고 세례받을 때 구원을 받고， 세례 후에 지은 죄는 회개와 함께 

보^.}을 치뤄야 한다. 세례 후에 지은 죄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보상과 

함께 성찬에 침여하는 것이다. 이로써 성찬은 주닝의 희생의 반복이라는 화체설 

수럽의 기초를닦았다. 

@ 예배 모범과 교회 음악을 개혁하는 데 공헌하였다. 

이전까지는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예배의식이 행해졌였다. 그레고리는 예배 

의식을 일반화시켰고， 성가와 시편송을 만들어 교회음악을 증진시켰다， 그레고 

리가 만든 성가는 지금까지도 서방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 가장 큰 공헌은 그 자신이 교황 (Universal Father)이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이 교황이란 호청은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교황 

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권한 행사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4) 그레고리 7세 (1073-1085 , GregoryVII) 

그레고리 7세의 본명은 ‘힐데브란트’이다 . 그는 1낀컨 동안 교황으로 있으면서 

많은 치적과 에피소드를 남겼다. 

1) 그레고리 7세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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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고리 7세는 1015년 ‘투스카니’ (Tuscany)의 소 도읍 소아냐에서 목수의 

이들로 태어났다 . 소년 때 로마 아웬디노에 있는 마리아수도원에 들어가게 되었 

는데 그것은 원장이 그의 친척이었기 때문이다 . 힐데브란트의 외모는 보잘것 없 

었으나 굳은 의지와 많은 지략을 구사할 줄 아는 능력이 있었다 . 

당시 독일 황제 헨리 3세가 교황권을 개혁하려는 것에 협력하여 그레고리 6허 

후에 레오 9세 (1048-1054)를 교황으로 세우는데 협력한 것이 인정되어 교황청 

의 집사장이 된다. 

레오 9세는 교황청 내에 새로운 추기경 (Cardinal)원을 설치하고 교회의 대표 

인물을 뽑게 된다. 이때에 힐데브란트도 대표자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 대표자 

들은 추기경이라고 해서 빨간 망토를 결치게 하였으므로 이들을 소위 ‘홍의 주 

교’라고했다. 

교황 니콜라스 Z세 (1058-1061)는 교황 선임순서를 새로 제정했다 . 과거에는 

황제들이 교횡을 선정하고 그 후에 로마에서 인준을 하였다. 그런데 니콜라스는 

105잊건에 로마대회를 열어서 교황 인선은 ‘홍의 주교’회에서 먼저 선출하고， 그 

다음에 황제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사실 ‘홍의 주교’ 회원은 콘스탄틴 황제 이전부터 각 교회의 장로들을 추기경 

이라고 했었는데 11세기 무렵에 와서 교황의 지문역을 할 수 있는 측근을 추기 

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로마 카톨릭의 직위가 교황， 홍의 주교， 

추기경 , 대 감독， 감독， 대 집사， 신부 (장로) • 집사 등으후 정해졌다 . 

니콜라스가 죽고 그 후임으로 안젤무스 (Anselm)라는 힐데브란트의 친구가 

교황이 되었는데 (1061-1073) 그가 죽자 힐데브란트는 1073년 58세 때 그레고 

리 7세로 교황에 오른다 . 

2) 그레고리 7세인 힐데브란트의 신앙 

그는 어거스턴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설명한 세계 신정국7}-를 지싱벼l서 실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 . 그래서 그는 교황。l 감독들을 임영하고 파변동}는 

것은물론이고， 세상의 제왕들의 임연권도소유했다고주장하였다. 그러기 위해 

서 그는 디음과 같은 것을 주장했다 . 

@ 하나님의 왕국은 현재 보이는 교회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교회 밖에는 구 

원이 없으며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계숭하는 대행기관이다. 

@ 모든 교회 중에서 로마교회는 베도로가 직접 세운 교회이므로 로마교회는 

결코 실수할 수 없는 절대무오한 교회이다 . 

@ 절대무오한 로마교회 감독「은 모든 우주적 교회의 아버지 (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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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her)이며， 로마교회 감독 역시 절대무오하다. 

@ 절대무오한 로마교회 감독은 다른 교회의 검독들을 임면할 수 있을 뿐 아 

니라 제왕들도 엄연할 수 있다 . 그는 교황의 절대무오권 주장을 위해 유명한 ‘태 

양과 달의 원리 ’ (Sun- Moon Theory)를 주창했다 . 

“하나님이 하늘어l 두 빛 곧 해와 달을 달아두섬A로써 만물을 비치게 하시는 

것처럼 땅에는 두 큰 세력을 세우심으로 만민을 다스려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핸다. 이 두 세력은 교황과 국왕이다. 교황은 큰 벚 (해)이고， 국왕은 작은 빛 

(달)이다 .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하나님의 도우경으후 사도의 권력이 국 

왕의 권력을 지배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 사제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한다 . 왜냐하면 사제는 타인 (비 성직자)에 비해 

항상 초월적 험이 있어야 한다. 또 사제는 모든 규융과 사회 속인들(아내， 자 

식)으로부터 자유흉게 해방되어야 한다. 사제는 모든 인류를 다 사령해야지 가 

족에 국한시킬 수가 없다. 

3) 그레고리 7세의 공적 

@ 지금까지 묵인해오던 성직매매를 엄금하고 성직자들의 독신생활을 엄수케 

하는 결의를 하는가 하면， 1075년 라테랑 (Lateran)대회를 결정했다. 

@ 그레고리 7세와 헨리 4세 독일 황제간의 충돌이 생겼다. 

독일 황제 헨리 4세 (Henry IV)는 정치적으로 곤경에 처한 때가 있었다 . 그 

것은 독일이 스페인의 억압을 계속 당혜 황제까지 스페인 사람엄으로 독일 국민 

들과 봉건영주들이 헨리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 헨리는 이같은 위기를 모면하 

고 교황의 호감을 사려고 교황의 사절 앞에서 고해와 순종을 약속하였다 . 이때 

그레고리 7세는 1075년 부활절에 세속권세가 성직을 임명할 수 없음은 물론 세 

속권이 감독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선포하였다 . 

그런데 헨리 쩨는 1075년 6월에 반란을 진압한 후 교뺑l게 복종하는 것을 

거북하게 여기고 ‘멀란’ (Milan)의 대 감독을 자신이 엄명하였다. 이에 교황 그 

레고리 7세는 1075년 12월에 황제에게 엄중한 항의서를 보냈다. 그러자 헨리 4 

세는 1076년 1월 26일에 ‘원스’ (Worms)에서 회의를 열고 교황의 독재를 규탄 

하며 황제의 권리를 옹호하는 결의를 한다. 

이때 대부분의 독일 검독들은 헨리 쩨에 동조하여 교황의 폐위를 결정하는 

데까지 이르혔다. 헨리 쩌l는 교황의 폐위 결정 통고서에 ‘지금은 교황이 아니 

고 거짓 수도사인 힐데브란트에게’ 라고 하였다 . 

이같은 수모를 당한 그레고리 7세는 1076년 2월 22일에 즉각적으로 로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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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 황제가 지은 성 베드로 교회당 (바실리카 앙식 
의 건물)은 현재의 건물을 짓기 위해 16서|기에 헐렸다 , 



‘로마는 기독교계를 지도하기 위해 그 자격을 확립시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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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를 열고 헨리 4세의 파운을 결정하고 동시에 폐위를 선언하였다 . 뿐만 아 

니라 헨리 4세의 신하와 노복들의 해BJ--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는 헨리에게 더이 

상 충성할 의무가 없음을 선언하였다 . 

이에 독일 국민들이 헨리에게 충성하지 않고 교황편을 들기 시작하자 황제의 

입장이 불리하게 되었다 . 그뿐만 아니라 독일 귀족들은 회의를 열고 “만일 황제 

가 l년 이내에 교황ξ로부터 피문해제의 허락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 

으후 황제를 폐위시키겠다”고 결의한다 (1076년 1()월 Tribur회의에서의 결 

정) 

헨리 4세는 화급하게 되었다 . 그래서 헨리는 제후들의 제의로 교황에게 용서 

를 구하기로 한다. 이때 교황은 터스카니아 백작의 과부 마틸다 (Matilda)의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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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알프스의 산중 ‘카노싸’ (Canossa)성에서 쉬고 있었다 . 헨리는 겨울날 알 

프스산을 념어 카노싸로 교횡을 찾아갔으나 교황은 3일 동안을 만니주지 않았 

다. 

황제는 눈이 내리는 추운 겨울밤 3일을 맨발로 떨면서 기다린 효험이 있어 나 

흘째 되는 날 연회가 허락되었다. 황제는 교황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고， 교 

황은 황제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파문 철회를 선언한다. 이로써 헨리는 위기에 

서 살아남게 된다. 

그런데 헨리의 완전 몰락을 바라던 독일의 귀족들과 감독들은 크게 당황하게 

된다 . 궁지에 물린 헨리의 정척들은 국회를 열고 ‘스와비아’ (Swabia)의 공작 

‘루돌프’ (Rudolf)를 택하여 헨리의 자리에 앉게 한다 . 

그리하여 독일에는 헨리와 루돌프 두 황제가 있게 되었다 . 여기서 교황이 누 

구를 황제로 인준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다. 이때 교황은 헨리를 인준하느냐， 

독일 국민들이 바라는 루돌프를 선태하느냐 하는 갈등을 겪게 된다. 그동안에 

독일은내란과혼란이 계속되었다. 

108α건 3월， 교황 그레고리 7세는 로마에서 종교회의를 열고 두번째로 헨리 

를 파문하고 루돌프를 인준함으후 실리를 택하였다 . 두번째로 파운을 당한 헨리 

는 치츰 독일 민족의 동정을 얻게 되었다 . 그래서 108앤 6월에 헨리가 소집하 

는 종교회의를 열고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파연하고 ‘비벨트’ (Wibert)를 택하여 

‘콸11멘트 3세 ’ (ClementIII)로 호칭하였다 . 

이런 중에 루돌프가 1084년에 횡사를 당한다 . 

헨리는 과거 카노싸의 치욕을 복수하려고 로마의 그레고리 정벌에 나선다 3 

년 후 로마는 헨리에 의해 함락당한다 . 그러자 천하를 호령하던 그레고리 7세인 

힐데브란트는 로마에서 도PJ-하여 슬픈 방랑길을 떠났다가 1085년 6월 25일에 

객사하고 말았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내가 의를 사모하고 악을 미워한 고 

로 이콧에 정배와서 죽는다”고 하였다 . 

과연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 그레고리 7세는 교황이 절대무오하다는 무 

오성을 주장하고 강조하며 그렇게 살다가 많은 유호함과 유오성을 남기고 죽었 

다. 

(5) 이노센트 3세 (AD1l98- 1216, InnocentIII) 

교황권의 최고의 권세를 누린 사람이 이노센트 3세이다. 그의 지략과 신념은 

그레고리 7세 못지 않았다 . 이노센트 3세는 교황권이 최고 절정에 오른 권한 행 



사를 하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만한 사람이 나지 않았다 . 

1) 이노센트 3세의 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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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독특한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그레고리 7세보다는 농도철은 주장을 하였 

다. 

@ 교황은 하나념과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 그의 통치권은 세계를 포괄하는 

것이고， 왕중의 왕인 까닭에 군왕의 심판자의 지위에 서야 한다 . 

@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사람보다는 높다 . 

@ 교회는태양이며， 제국은그벚을받아되비취는달이다. 

2) 이노센트 3세의 공적 

CD 프랑스의 왕 필립 3세 (AD1180-1223 , PhilipIII)가 본처와 이혼을 하고 

디론 부인을 취한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 그리고 본처와 다시 결합하지 않으면 

파문하겠다고 엄포함으후 필립은 다시 본처와 회복한다 . 

@ 영국왕 요한이 교황이 임명한 캔터버리 대 검독 ‘스데반 랭톤’ (Stephen 

Langton)을 승인하지 않았다 . 이에 이노센트 교황은 영국왕 요한을 파문하고 

모든 영국의 교회들어l게 성례와 흔배의식을 집례하지 못하게 하였다 . 그리고 영 

국 국민들에게는 프랑스 왕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다 . 

이에 영국왕 요한은 교황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그러나 교황은 영국이 매년 2 

차씩 1 ， 00(짜르크 (70(짜르크는 영국， 30(봐르크는 아일랜드)를 공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요한을 풀어준다. 이때 영국의 귀족과 숭려들은 요한 왕을 강요해서 

바그나차르타’대헌장 (Magnacharta)을 제정한다 (1215년). 

3) 종고째판 (Inquisition)을 만들어 시행한다 . 

이것은 이노센트의 가장 큰 오점이다. 이노센트는 남부 프랑스에서 일어난 

‘알비젠스’ (Albigenses)운옹을 이단으로 몰아 동리 사람들을 모아놓고 몇 마디 

의 증언 끝에 군중들의 군중심리로 돌을 던져 죽여버리는 종교재판을 시행하였 

다. 공산당들이 소위 말하는 ‘인민재판’의 얘l디어는 바로 이 종고째판 제도에 

서 본받은 것이다 . 이노센트의 치욕스런 오점이다. 

4) 제 4차라테랑종교회의 소집 (1215. 11 11) 

앞서 우리는 교회회의를 배울 때에 제 3차 콘스탄티노플 회의 (680)까지를 배 

웠었다. 그 뒤로 제 7차 78끼켠에 니케아에서， 제 8차 대회는 86잊건과 87잊건에 

콘스탄티노훨l서 열린다 . 그리고 제9차부터는 서방교회에서만 회의가 열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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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제짜는 1123년에 라테랑에서， 10.치는 113땐에 라테령에서 이노센트 2 

세가， 11차는 117잊건에 라테랑에서 알렉산더 3세가， 그리고 12차는 1215년에 

이노센트 3세가 대회를 연다 . 

이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 대 감독 77명， 감독 412명， 수도원장 80.0.명，그리 

고 기타 참예자까지 합하여 2 ， 283명이나 되는 최대 회의였다. 여기서 ‘화체설 

교리’ (Transubstantation)를 확정하고， 성찬식 때 평신도에게 잔을 줄 수 없다 

는 것과 교황은 전 세계의 최고 통치자 (Supermacy)임을 공포했는가 하면 새로 

운 십자군 전쟁을 시작할 것을 결의했다 . 또한 고해는 모든 신자가 1년 1회를 

의무적A로 해야 하며 성인， 순교자의 유울， 기념품을 예배하고 모든 이교도들 

을 정죄한다고 했다. 또한 제왕들은 힘을 모아서 자국 영토 안에서 이단을 소탕 

할 것을 서약하도록 훈령하였다 . 

오늘날의 교황권 제도는 이렇게 하여 발전되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 자신은 

과연 오늘날과 같은 교황권 사용의 기초 인물이 되기를 바랐을까 ? 아무리 생각 
해도 사도 베드로는 오늘날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부패와 변질을 바라지 않었을 

것이다. 

그런데 후대인들은 베드로와 아무 상관없는 역사를 꾸며놓았고， 베도로가 바 

라지도 않는 독선적 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분명 교황제도는 성서적 근거가 전 

혀 없다. 그런데도 교회가 변천해오는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인간들이 예수 

님 이름으혹 자기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베도로도 이용하고， 성경도 이용 

하고， 역사가들의 말도 이용해서 오늘의 결과를 가져왔다 . 

오늘 큰 산처럼 버티고 서 있는 저 엄청난 제도적 세력 앞에 그누가 올바른 증 

언을 할 것인가? 역사의 흐름은 향상 진리의 편에서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 

다 . 나도 이같은 맥락에서 한 충언자의 에아리 역할을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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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J4 장 
이시도리안(Isdorian) 교령집 

로마 카톨릭교회는 신앙과 행위의 규벙을 세 가지 규범에서 찾는다. 첫째는 

성경이고， 두번째는 교령집이고， 세번째는 교황이다. 그훤 말하는 교령집이 

란 무엇인가? 교령집의 책명은 「프슈도-이시도리안 교령집J (Pseudo-Isdorian 

Decretals)이라고 되어 있다. 카톨릭이 말하는 이 불가사의한 전통적 -권위문서 

의 정체를살펴보자. 

1 , 교령집의 종류 

교령이란 말은‘ Decretals’로 ‘교황의 서한들’이란 뭇이다 . 이 서한은 곧 교회 

의 법으후서 효력을 지닌다. 그 내용은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개인이나 단체 

가 교황청에다가 질문을 냈을 때 이에 대한 답변이 문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1)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접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최초의 교령집은 384\켠에 ‘다마수스’ (Damasus)가 발 

표했다고 하는 전설이 있으나 근거가 없다. 그리고 최초의 교령집은 6세기 때 

오늘날의 서력 기원을 제의한 ‘액시구스 디오니시우스’ (Exiguus Dionysius)에 

의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이 디오니시우스의 교령집이라는 것이 참으호 불가사의하다. 그것은 

디오니시우스 이전에는 교령집이 전혀 없었는데 디오니시우스는 사도들의 50.개 

법령을 비롯하여 니케아회의 결정 사항부터 안디옥교회 회의 , 라오디게아 회의 , 

또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제정되었다는 모두 165개의 법령이 수록되고 있다. 

또한 다마수스 교황을 계승한 시리키우스 교황으후부터 시작하여 496년 겔라시 

우스를 계숭한 아나스타시우스 2세에 이르기까지 교황들이 쓴 교령형식의 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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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모아서 출판하였다. 여기에 의문이 너무 많다. 디오니시우스는 6세기 사람 

인데 그가 어떻게 1세기 및 3-4세기의 교령집을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 

(2) 이시도루스 세벌레 (Isidore of Seville)의 교령집 

이시도레는 스페언의 세벌레에서 56()\건경에 출생한 사람이다. 그는 636년 4 

월 4일에 스페인에서 사망했다. 

이시도레는 교회 최초의 교리들을 백과사전A로 편찬하였다 . 

1) 성서업문 : 성서 각 권의 내용헤 관한 짧은 목흑 

2) 성서에 나오는 85명의 전기 (구약 64명 , 신약 21명 ) 

3) 예배의 기원， 성직자의 의무 

4) 성서 해석 (구약 129개， 신약 121개) 

5)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단옥록 

6) 신앙과 도덕에 관한 개요 

이렇게 하여 2뼈 헝목으로 편찬된 백과사전이다. 그런데 이 ‘이시도레 교령 

집 ’의 특정은 단지 모든 자료들을 한 데 편집한 백과사전척이라는 점이다 . 

(3) 위 -이시도레 교령집 

그런데 또 이주 묘한 것은 「위-이시도레 교령집」이 85α컨경에 또 나온다. 이 

것은 프랑스의 어느 한 지벙어l서 편집된 것이다. 이것은 거짓된 이시도레 교령 

집이란 뭇이다. 이 「위 -이시도레 교령집」의 특정은 교황권의 강력한 지상주의를 

옹호하고있다.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 교령집들을 한 데 묶어 「프슈도 이시도리안 교령집」 

이란 문서를 만들어 카톨릭의 교령집으호 사용하고 있다. 카톨릭에서는 이 교령 

집을 참작하여 성경 해석이나 교회 운영의 지침이나 생활의 규범으후 삼고 있 

다 . 

2. 교령집의 내용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교령집의 내용은 사도시대 때부터 시작해 무려 뻐l기까 

지의 사호L을 담고 있다. 

• 제 1부 5α건경 사도시대 때 정경회에 관한 기록과 101년 클레멘트 교부로 

부터 시작하여 314년 멜키아데스 교부까지의 행적과 어록. 

• 제 2부 325년 니케아 회의부터 시작해 680년 3차 콘스탄티노플회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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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각종 회의록과 결의사항. 그리고 ‘콘스탄턴의 황제궁 기중’ (Donation of 

Constantine) , 그리스， 아프리카， 스페인 등의 교회 회의록. 

• 제 3부 335년 로마 김독 설베스터 (Sylvester)부터 시작해 731년 그레고 

리 2세 때까지의 교황들의 지시교서 등이 수록되어 있다. 

3.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평가 

(1) 이 교령집은 위조품이 아니연 거짓 문서이다. 

앞서 말한 대로 최초의 교령집을 펀찬했다는 디오니시우스는 어l기 사람이다 . 

그가 어떤 자료와 어떤 근거로 1세기부터 시작해 8세기까지의 내용을 쓸 수 있 

단말인가? 

(2) 교령집 내용에는 교회와 국왕간의 심각한 갈등을 취급하고 있다. 

즉， 교회가 어떻게 세속권한의 지배를 받지 않을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 

나 교회역사에 보면 313년 이전까지 즉， 4\11기 초 이전까지 교회는 항상 핍박과 

박해로 수난만 당하였다 . 교회가 세속권한을 지배하려는 움직엄은 7세기 이후의 

일이다 . 따라서 교령집은 7세기 이후의 작품으후보는것이 타당하다. 

(3) 교령집에 인용된 성경은 5세기 때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Vulgate)이 

다. 

이 성경은 교황의 지시로 제롬이 번역했다 (390-404). 그런데 이 성경은 히 

브리어로 된 구약의 원문에서의 번역이 아니고， 700J역 (BCI5()\건경 작품)을 번 

역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9세기 이후에 다시 사 

용하기 시작해 오늘날 카톨릭의 공언 성경으로 되었다. 그렇다면 교령집은 9세 

기 이후의 작품일 수도 있다. 

(4) 콘스탄딘이 자기가 쓰던 황제궁을 33α칸의 천도시에 로마 감독 실베스터에 

게 세례받은고마움으로기증했다고하였다. 

그러나 콘스탄딘은 실베스터에게 세례받은 일이 없다 . 그는 33꺼켠에 ‘유셰비 

우스’ (Eusebius of Nicodemia)에게서 엄종세례를 받는다. 

이시도리안 교령집의 목적은 분명하다 . 그것은 성직자가 세상의 권한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목적으후 쓰여진 거짓 문서이다 . 이 거짓 문서는 그동안 전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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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사실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도와 교황들의 이름을 벌렴은 물론이고， 

교회회의 이름까지 벌려서 권위의 소재를 삼으려고 하였다. 이같은 문서는 가히 

사탄의 도귀}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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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J5 장 

마호메트교 (이슬람교) 

마호메트교(자기네들은 마호메트교라는 호칭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 그들은 

오히려 이슬람교라는 것을 좋아한다)는 종교가 시작되기 시작한 이래 10(쳐년 

만에 과거 로마제국의 전 영토는 말할 것도 없고 북아프리카와 스페언， 그리고 

프랑스 일부까지 세력을 펼쳤다. 

로마제국이 기독교가 국교였는 데도 마호메트교가 이렇게 급속히 번져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 기독교의 국교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짐작하게 해 준다 . 그뿐만 

아니라 마호에트교의 세계 팽창화는 전 세계 종교 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독교의 분포가 유럽과 남북 아메리카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마호메트교 

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다고 볼 수 있다 . 

그런데 더욱 심각한 것은 석유 경제를 앞세워 전 세계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랍권이다 . 과거의 마호메르교 영향은 중동지방으로 제한되었으나 오늘날 

상황은 국제적으로 파급되고 있다. 즉， 오랜 기독교 국가들이라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도 마호에트교의 영향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영국에는 200UJ명의 이슬람교도가 있는가 하면， 덴마크에는 매 주마다 3영씩 

이 이슬람교로 개종되어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 

아프리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3α건 전에는 아프리카인 4명 중에 하나가 이 

슬람교도였는데 이제는 3명 미만에 한 명이 이슬람교도로 바뀌어져가고 있는 추 

세이다 . 이 마호메트교 교세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또한 대단하다.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십만명이 아랍권에 나가 일을 하였다. 그리고 저들은 아 

랍권의 모하메트 종교의 각종 영향과 식견을 터득하고 돌아왔다. 그래서 마호에 

트 종교에 영향을 업었으나 겉으로 표출되지 않는 사람들이 수백만에 이를 것이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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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보기에는 저들의 일부다처제라는 제도가 한국민의 기호에 거침돌이 되고 

있으나 수많은 사람들은 마호에트교에 대해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 그러 

므로 한국 기독교의 미래에 도전자는 이슬람교라고 본다 . 따라서 우리는 마호메 

트교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조직적으로 알아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다고 본다. 

1. 이슬람교는 무엇인가? 

(1) 이슬람이란 말의 뜻 

이슬람이란 아랍어로 ‘복종， 순종， 귀의’등의 뜻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들은 

자기들의 신인 알라에게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뜻한다 . 

이슬람이란 말은 SILM(‘시름’이라고 발음)이란 어원에서 왔다. 이 말의 첫째 

의미는 호댁한다는 뜻으로 ‘aslama amrahuila Alah ’ 즉， ‘자기 주장을 알라에 

게 맡긴다’， 또는 ‘자신을 신의 의사에 맡긴다’는 뜻이다. 두번째 뜻은 ‘서로 화 

합하라， 평화를 유지하라’는 뭇이다. 

그리고 이슬람이란 말은 ‘ISLAMA’라는 단어에서 온 것인데 그 뜻은 ‘신의 의 

시에 자신을 맡겼다’는 뭇이다. 그래서 ‘이슬람’이란 말은 SILM(시름)과 

ISLAMA가 합쳐진 말이다 .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을 자신들은 이슬람교로 부르 

고， 모하메트교라고 불리우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알라신을 신봉하는 종교이지 , 예언자 모하메트를 신봉하 

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한다 . 그들은 이슬람교를 마호메트라고 부르는 것은 

우상숭배와 같다고 본다. 

(2) 이슬람교의 업문 

이슬람교는 자신을 이렇게 설명한다. 

“이슬람은 인간이 완전하게 사는 방법이고， 인간 존재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 

는 것이다. 이슬람은 세상만사에 걸친 것， 즉 개인생활에서부터 사회， 물질， 경 

제， 정치， 법률， 도덕， 문화， 국가， 국제문제에 이르는 안내의 구실을 하는 것 

이다. 이슬람은 종교와 세속 쌍방에 걸쳐 전적으로 합일된 생활방식이며 신앙의 

자세임과 동시에 예배의 방법이고 거대하고 완전한 법률이며 문화， 문영 그 자 

체이다. 그리고 그것은 경제제도이며， 상엽의 방법이며， 정치이며， 통치의 방 

법이다 

그들의 말을 부분적으후 인용해 보았으나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이슬람의 

종교는 그 어떤 영역에도 다 포함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문제에 

있어서는 금기조항과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교리적， 신앙적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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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슬람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들의 교리나 신조는 

이주 간단하고 모든 것을 다 수용한다 . 

이슬람교도가 되는 절차도 간단하다. 저들은 2명 이상의 기성 이슬람 신자 앞 

에서 아랍어로 된 '7~리마’라는 일종의 선서만 하면 이슬람 신자가 된다. 그래서 

소박한 아시아나 아프리카인에게는 아주 큰 호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 

2 , 예언자마호메트 

(1) 마호메트의 생애 

마호에트 (Mahommed)는 AD57잊컨， 아라비아의 메카 (Mecca)에서 아버지 

‘압달라’ (Abdallah)와 어머니 ‘아미나’ (Amina) 시아에서 태어났다 . 그는 일찍 

이 아버지를 잃었고， 6세 때 어머니까지 잃었다. 그래서 그의 유년시절은 굉야 

의 어느 추장 아내의 손에서 자라났다. 그는 아주 병약해서 간질병으로 고통을 

겪는소년기를보낸다. 

성장을하여 삼촌언 ‘아부탈렵’ (Abu Talib)을따라서 아라비아와팔레스틴， 

시리아 등지로 약대상 (caravan)의 심부릉꾼 노릇을 한다 • 그는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목자 가운데서 예언자를 부르셨다. 모세와 다윗을 

보라”고 하며 양과 염소 장시에 대한 공지를 펼쳤다 . 

그가 25세 되던 때 자기보다 15년 손 위언 메카의 소문난 부자 과부 ‘카디야’ 

(Khadijah)와 결혼한다 (595년) . 그는 결혼해서 깐냥 4녀의 아버지가 된다. 그 

런데 이 6남매 중 딸 ‘파티마’ (Fatima)만 남고는 모두가 일찍이 다 죽는다 . 그 

래서 ‘얄리’ (Ali)를 사위경 양자로 삼았는데 그가 훗날에 ‘시아파’ (Shite) 교주 

가된다. 

마호메트의 첫 아내인 차디야가 죽자 (619'켠) 그는 또다시 9세된 'o}예사’ 

(Ayesha)를 비롯하여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호색을 즐긴다 . 마호메트는 632 

년에 (6월 8일) 중병을 치르다가 6찌로 세상을 떠난다. 그리하여 그의 포교의 

중심지였던 메디나 (Medina)에 묻혔다. 

(2) 마호에트의 포교활동 

마호에트는 부유한 과부 카디야와 결혼을 하고 나서 생활의 안정을 얻게 되었 

다. 그래서 사색과 여행을 즐기게 되며， 여행 중에 유대교도와 기독교도들을 만 

나 많은 정보를 얻게 된다. 그리고 타 종교언을 따라 긍식기도도 실천해 본다. 

그는 글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 . 그렇지만 여행 중에 귀담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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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많은 구약， 신약의 성경이야기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40 

세 되던 해 ( 61 ()1건) 히라 (Hira)산의 갚숙한 콧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 환상 

으후 계시를 받았다고 했다 . 01때 야심이 많고 남편의 출세에 헌신적 노력을 아 

끼지 않았던 카디야가 열렬하게 지원을 하였다. 

마호에트는 하나님이신 알라가 자기를 대 예언자로 부르셨다고 자처하고 3년 

동안 열심히 포교를 하였다 . 천사 가브리엘이 직접 계시한 내용을 어떤 것은 기 

억할 수 있었고， 또 어떤 것은 종소리로 기절을 시킨 다음 가르침을 주기도 했 

다고했다. 

마호에트 자신은 아라비아 각처로 다니면서 예언자라고 자처했다 3년 후에는 

자기 가족을 비롯한 40명의 개종자를 얻었다 . 이 3년 동안에 각처로 돌아다니며 

순례 설교와 우상숭배 공격과 반대자들에게 대한 토론과 더러는 기적도 행하였 

다 . 그런데 그의 설교를 반대하는 핍박이 심해져서 더이상 아라비아에서 포교를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에카에서 메디나로 피신을 한다. 

메디나 (Medina)에서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게 된다. 여기에 힘업어 그 해 

(62낀건 7월 15일)를 이슬람교의 원년으로 삼는다. 그리고 이슬람의 원년 기호 

를 ‘히즈라’(아라비아어로 Hijrat, 영어로는 Hegira)라고 한다 . 

에디냐에서 624년에는 305명의 열광적인 추종자를 얻게 된다. 그는 예언자로 

환영받게 되고 추종자들을 군대로 조직하여 아랍의 이교도을을 쳐부순다. 이때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자와 가족들에게 멸을 만들어 우대한다 63앤에 60뼈 

명의 무장된 부하 신자가 유대교와 기독교 정벌을 내걸고 메카로 다시 돌아온 

다 . 

메카로 돌아온 마호에트는 30(쳐 종류의 온갖 우성을을 제거하는 전쟁을 벌인 

다. 여기서 숭리한 그는 메카를 자기 포교의 본거지로 삼는다. 그는 계속하여 

중앙 및 서부 아랍권의 전 지역으로 무력을 갖고 진출하더니 그의 말년에는 시 

리아와 이라크에 이르는 북동방까지 군사적 공격으로 확산시킨다 . 그리하여 

63깐건， 그가 죽은 해에 모든 아랍제국들로 하여금 그를 예언자로 추대하도록 한 

다. 

코란이라는 그들의 경전 21: 107에는， 신약성경에서 보혜사가 오신다고 했는 

데 그 보혜사가 곧 마호메트라는 것이다. 마호에트는 아라비아를 중심한 아시아 

의 각종 이교도들의 타락과 부정부패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였다 . 그래서 

그 방법으후 힘에는 힘으로， 술책에는 술책ξ로， 강압과 거짓에는 같은 방법으 

로 대항하여야 한다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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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호메트를 추종하는 아리비아 군대 , 즉 이슬람 군대는 아주 열광적인 광신자 

들이며 약탈과 정복에 굶주려있는 무리였다. 그들은 이교도들의 진멸이 일차 목 

표였고， 유대인과 기독교도들에게도 코란과 죽음 중 하냐를 선택하도록 위협하 

고 있다 • 이들은 실로 결사적 투쟁으로 포교를 해나가고 있다. 

3. 코란(Koran) 

(1) 코란의 편집 경위 

코란이란 말의 의마는 reading (독서)이라는 뭇이다. 코란은 전체 114장으로 

되어 있는데， 아랍말로는 수라 (Suras)라고 하고， 영어로는 Chapters.로 되어 

있고， 각 징이 가장 짧은 것은 3절이고， 가장 긴 절은 280절까지 있다 . 그래서 

모두 6， 225절 (Verses) 이 된다 . 

코란은 마호메트가 히라 (Hira)산 위에서 천사 가브리옐을 통해 계시받은 내 

용을을 한 데 모은 것이다 . 마호메트는 61앤부터 63앤까지 20년 동안 알라신 

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는 2()\건 동안 천사로부터 가끔 계시를 받았 

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계시를 받은 내용을 다 기억할 수 있다고 했다 . 그렇지 

만 코란의 내용은 마호메트의 생활과 교훈을 알라신의 1인칭을 써서 예언자가 

말하는내용으로되어 있다. 

마호메트 자신이 글을 전혀 알지 못했으으로 그의 추종자들에게 기록하게 해 

서 후대에 완성한 것이다 . 그러니까 코란은 마호메트로부터 비롯되었으나 오늘 

날 코란이 완성되기까지는 마호에트가 죽은 후 12년 동안 세 차례의 편집에 의 

해 이루어졌다. 

제일 처음에 코란을 쓴 사람은 ‘아부베커’ (Abubekr)와 ‘자이드’ (Zaid)였다. 

마호메트는 글을 몰랐으므로 두 사람이 마호메트의 서기 노릇을 했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죽은 다음에 제 1대 ‘칼리프’ (Calip, 이것을 우리 말로는 고통 (敎

統)’이란 뜻)로 아부베커가 된다 (632-634년) . 제때 칼리프는 ‘오마르’ (634 

-644, Ormar) , 제 3대 칼리프는 ‘오트만’ (644-656 ， Otman)이 된다. 그런데 

오늘날 코란은 제 3대 칼리프인 오트만 때에 완성된다 .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을 알라의 멀씀으로 믿고 있으며 , 마호메트을 모든 예언 

자 (아당， 노아， 아브라함， 모세 , 예수， 마호메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 

로 믿는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코란을 ‘키타브 알라’ (Kitab Allah) , 즉 

알라의 책이요， ‘칼랑 알라’ (Kalam Allah) ,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른다. 

코란이 아라비아어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라비아어는 알라가 사용한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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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H이y language)라고 한다. 그래서 코란이 다른 나라 말로 번역되는 것 

을 일체 금하고 세계 모든 이가 아라비아어로 따라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슬 

람교의 개방적 포교정책에 의해 193()1.컨에 ‘케말 아타튜르그’가 터키어로 번역한 

것이 시발이되어 영어로도 코란이 출간되고 있다 . 

코란은 114 수라 (Suras)인데 각 수라마다 ‘알라신의 。l름으후 이른다 . 그는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선 하나님이다’ (In the name of the merciful and 

confassionate god.)라고 시작된다. 코란의 크기는 신약성경의 3분의 Z정도 된 

다. 

(2) 코란의 중요내용 

코란이 가르치는 핵심적인 내용은 ‘7신 5행 (또는 5주 田t主) ’이다 . 이제 그것 

을간략하게 설명해 보→자. 

1) 7신 (7 articles of faith) 

@유일신을믿는다. 

코란 1징베서 이렇게 말한다. 

“신 (알라)과 같은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으며 , 신만이 모든 것을 듣고 보 

실 수 있는 분이시4 .. 이렇게 말하라 신은 한 분， 오직 한 분뿐이시며 영원하 
고 절대적인 분이시며 신은 누구의 몸헤서 낳아지는 것도 아니고 낳지도 않으며 

신과 비교할 그 무엇도 없느니라 

@천사들을믿는다. 

“천사들은 지고하신 주닝을 받들고 명령받은 모든 일을 하느니라 이들은 음식 

이 필요없으며 성이 없고 천지를 왕래하면서 인간의 행위를 기록하고 신에게 수 

종을 든다 그래서 코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천사들이 었다 . 천사뿐만 아니라 

악령과 극락의 미녀들 이야기도 있다. 

@경전들을믿는다. 

이슬람교에는 104권의 경전들이 있다 . 이 경전들은 모세를 통해 내려진 율법 

과 다윗을 통해 내려진 시가들 (Psalms-Zabur)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복음들 (Evangel-Injil) , 그리고 마호메트를 통해 계시된 코란 등이 있다 .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경전은 코란이다 . 

@예언자들을믿는다. 

이슬람은 약 2땐명의 예언자를 믿는다. 그행l 대표적인 예언자는 6명이다 

(아당， 노아， 아브라함， 모세 , 예수， 마호에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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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최초의 예언자는 아당이고， 최후의 예언자는 마호에트이다 . 모든 예언자 

들의 목적은 알라의 복음인 ‘이슬람’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표교하는 것이다. 

그런데 모든 예언자들이 알라신의 제한된 사역을 완성했을 뿐인데 최후의 예언 

자 마호메트만이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특수한 사명을 완수하였다. 

@ 축명론을 믿는다 (=정명관， Predestination of good and evil) 

알라는 천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아는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다. 그 알라의 

결정은 인간 행동의 자유의지와 상호 모순되지 않는다. 고로 그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이 결정되었을 때 그것은 알라의 결정이므로 그에게 밭기라고 한다. 

@최후심판을믿는다. 

모든 인간은 사후에 신 앞에 불려나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생시의 행동의 선 

악에 따라 상과 벌을 받는다 . 

@ 부활 (The Resurrection)을 믿는다 . 

모든 인간은 사후 영계에서 부활동}여 악언은 불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남 

게 되며 , 신자는 불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살았을 때 저지른 악행들을 정화의 불 

로 제거해가면서 영원한 낙원으후 들어가게 된다 . 

이들이 말하는 지옥과 낙원에는 7층 천국과 7층 지욱이 있다 . 

7층천국 

1층: 1개월 동안걸어야다다닐수있는큰강묻어 념치는곳 

2층 : 이슬람 신자들만이 노는 콧 

3층 : 이슬람 신자를 수종하는 핸의 종들과 예언자들이 함께 사는 콧 

4층:제한이 없는아내， 음식， 음악이 풍부한콧 

5층:매 1천년이 지나연 향락이 더 향상되는곳 

6층 : 매 10()\컨마다 2찍}4천의 예언자로 늘어나는 콧 

7층 : 최종적으로 313명의 사도가 최후 주인이 되는 곳 

7층지옥 

1층 : 이슬람 교도들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가는 곳 

2층:유대인들이 가는콧 

3층 : 기독교인들이 가는 콧 

4층 : 고대 아랍족의 하나인 사비안 (Sabians)족이 가는 콧 

5층 : 고대 페르시아의 한 족인 마기 (Magi)족이 가는 곳 

6층 : 위선지들어 가는 콧 

7층 : 타락자 (이슬람교에서 )들이 가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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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행 (Five Practical Duties) 

전통적인 이슬람 교도들은 다섯 7~지 의무사항을 실천해야 하는 5행， 또는 5 

주 (이슬람의 다섯 기둥들)가 있다 . 그런데 카리지 파는 여섯번째로 지하드를 추 

가하였으나 전체가 다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 

@ 신앙고백 (Shahah 또는 Iman ; Witnessing)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신앙고백으로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마호메 

트는 그의 예언자이다’ 이 말을 아랍어로 완전하게 발음되도록 암송해야 한다. 

이것을 아랍말로 옮기연 ‘라 일라하 얼라 알라 무함만 울리숭 알라’ (There is 

no god but Allah, and Mahommed is the prophet of AUah . ) 

이 신앙고백이 아라비아 말의 발음대로 완전하게 소리를 낼 수 있어야만이 진 

짜 이슬람교도로 간주된다 . 

@ 예배 (Salah ; Prayer)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어l 다섯 번의 회중기도를 해야 한다. 그 다섯 번의 영청 

과시간은다음과같다. 

EAJR (05: 2이， ZOHR(13: 。이， ASR(16: 00) , MAGRIB(18: 40) , 

ISHA (20: 10) 

이것은해뜨기 전에， 정오직후에， 오후늦게， 해가진후에， 자기 전에 기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코란에는 세 번(아침， 오후 중간， 저녁)만이 언급되어 

있다. 

기도를 드리기 전에 손과 얼굴과 발을 씻는 소정이 행해져야 한다. ‘해진’ 

(기도하라고 인도하는 사람)은 모스크의 높은 곳 (첨탑과 같은 콧)에서 큰소리로 

영창한다 . 

기도가 시작되면 이만 (기도 인도자)은 메가를 바라보고 앞에 서며 , 회중은 횡 

대로 줄을 맞추어 그의 뒤에 서게 되고， 그를 따라서 여러 가지 행동을 따라 한 

다. 

긍요일 오후 기도에는 기도 대신에 강화 (Khutbah)가 이루어진다. 이것은 

하나의 설교형태로 강화자는 코란의 한 구절을 음송하고 그것에 근거하여 강론 

을 한다. 그 내용은 도덕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 정치적얼 수도 있다. 이갇은 

강론은 일반 여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 

교리가 하도 엄격하여 5회 기도에는 병자라도 예외일 수가 없다. 병자는 첨상 

에서 또는 누워서 기..'L7~ 가능하다. 여행시에는 두 번의 오후 기도를 하나로， 

일몰과 저녁 늦은 기도를 한 번에 드렬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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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단독 기도의 예배보다는 많은 회중들이 모여서 합동으호 드리는 기도 

는 죽어서 심판 때 27배의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저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큰 합동기도를 실시하려고 한다 . 

@ 의무금 (자카트， Zakat ; Alms) 

‘자카트’는 ‘정화’를 의미한다. 저들은 의무금을 냉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나 

머지 재산도 종교적으호나 울법적으로 순수하게 정화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코 

란에 의해 부과된 영구적 의무금이다 . 그 의무궁의 양은 수업에 따라 다르다 . 

비가 와서 자연적으로 농시를 지어 수확한 곡식은 10%, 인공적으로 물을 대서 

농사한 것은 5%, 현금이나 귀금속으로 바칠 때는 2.5%를 낸다 . 

이 자카트는 국가에 의해 수납될 수 있으며， 자카트의 사용처의 기본은 가난 

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그러나 그 외에도 이슬람을 위한 전쟁 포로들의 

옴값을 치르는 곳에， 벚진 자를 구제하는 일에， 모슬렘 모스크의 종사자， 포교 

사업 , 그리고 여행자의 편의시설을 건립하는 데 쓰인다. 

이 의무금이 현대에 와서는 자발적인 납부로 된 국가가 많아지고 있는데 또 

어떤 나리에서는 다시 의무금으로 환원하자는 나라도 있다 . 저들은 자카3르가 신 

의 숭배는 물론， 재산의 정화와 신성화를 가져오교 축재와 병환을 고쳐준다고 

믿는다 . 이 자카트는 ‘라마단’ (Ramadan)의 성월이 끝나는 합동예배 전에 낸 

다. 

@ 단식 (Shamu ; Fasting) 

코란 2: 183 - 18쩌l 나오는 라마단 (Ramadan)월 (이슬람역 -Hegira)로 음력 

9월은 성월이다. 이 한 달 동안은 단식을 해야 한다 . 단식은 동틀 때에 시작되 

어 해질 때에 끝이 난다 . 낮에는 먹고 마시고 흡연하는 것이 금지된다 . 

코란 2: 185011는 코란이 계시된 것이 라마단월이였다고 한다 그리고 97 : 1 

에는 ‘결정의 밤’에 계시되었다고 한다 . 병든 자나 여행중인 자는 기간을 연기해 

서 다른 때에 통일한 기간의 날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저들은 이렇게 금식함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을 공급하며 베풀 수 있는 은 

혜를 체험하게 하고， 또 결단력과 의지와 인내심을 길러서 유흑의 희생물이 되 

지 않게 해 준다고한다. 

@ 순례 (하즈， Hajj ; P i1grimage) 

모든 이슬람 교도들은 일생에 한 번은 성지 메카를 순례하도록 규정되어 있 

다. 

순례의식은 매년 두 알-히자월 (이슬람력의 마지막 달)의 7일에 시작하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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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에 끝난다. 순례자는 성도에서 반경 l Qan 안에 들어가연 된다. 이들은 의식이 

끝날 때까지 두 개의 솔기가 없는 옷을 업고 연도도 하지 않고 머리나 손， 발톱 

도깎지 않는다. 

성소에 도착한 이들은 메카의 검은 돌(하자르 알-아스와도)에 입맞추는 일， 

카바를 7번 순행하는 얼， 사팎}과 마르와산을 얼곱 번 오르고 그 써를 달리 

는 일을 한다 . 그리고 메카에서 에디나까지 몇 마일을 행진한다 . 

이같은 순례가 현대에 와서는 아랍 각 나라의 외환사정으로 순례 횟수를 제한 

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매년 15면f명씩은 모이 

고 있는데， 그 중에서 약 6면1명은 아라비아 밖에서 오는 사람들이다. 저들은 

이같은 순례에 만민명등과 이슬럼권의 결속을 다지는 중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 

(3) 이슬람교의 특수 교리 

1) 음식과 주류에 관한 사항 

@허용펀 음식 (Haral) ; 해양동물은 어떤 경우든 허용된다. 또 가축 

(Domestic fowl)인 낙타， 소， 양， 닭 등은 조건부를 달아 정당하게 먹을 수 

있다. 

@금지된 음식 (Haram) : 솔， 마약을 강력하게 금하고 죽은 고기와.피， 돼지 

고기와 알라 이름으로 금지된 동물은 믿 및 수 없다 . 

2) 의복과옷차렴 

인간이 옷을 입는 이유는 신체의 특수부분(생식기)을 감추기 위함이요， 청결 

한 장식을 위함이다 . 고로 여자들의 경우 돌출부분이 드러나는 옷은 모두 금지 

한다 . 

3) 직장 선택 

이들은 매음， 댄스， 섹스류의 그렴， 조각， 주류 양조업， 사기 공갈범， 매점 ， 

매석， 보험회사， 미신 사업， 돌팔이 성직자나 학자， 요술， 고리대긍업을 금지 

한다. 

4) 결혼과가정생활 

이슬람교의 결혼관은 종족보존에 있다 정당하지 못한 동거생활， 간음과 동성 

애， 색정을 유발시키는 행위 등을 금한다. 또 결혼 능력이 있는 자가 결혼을 기 

피하는것도금한다. 또근친가족이나수양가족， 인척， 이교도와의 결혼도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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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특야한 것은 기독교인， 유대교언은 그 종교가 빗나가긴 했으나 그들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시질을 감안해서 그들과의 결혼이 허용펀다 . 

5) 이슬람의 다처주의 

남자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밀회하거나 또는 이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내를 더 맞。똘이는 것이 나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구약의 족.~들 경 

우를 예로 들어서 이 교리의 합리성을 주장한다. 

이들은 마 5: 17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한 뭇은 신약에서조차도 

일부다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완성시키려는 뭇이라고 해석한다 . 

그리고 기독교에서 갈라진 몰온교의 일부다처주의가 곧 기독교의 일부 현상이라 

고설명한다 . 

코란 4:3은 “만약 너희가 전쟁 고아들을 공명하게 돌볼 수 없다면 너희들의 

선택에 따라 4명까지의 여언을 아내로 삼아 그들을 돌뾰l 할지어다 . 그러나 만 

일 너희가 여러 아내에게 공명하게 대할 능력이 없다면 오직 한 영의 아내만을 

둘것이다 

저들은아내가불임여성일 경우， 아내가성병이 있는경우， 아내가남편의 성 

적 욕구를 해결할 수 없을 때 가장 타당한 해결책은 이 제도밖에 없다고 주장한 

다. 

저들은 또 이런 논리도 전개한다. 

남달리 성적욕구가 강한 남자가 그 아내가 병들었거나 불감증이거나 월경기간 

이 긴 여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보다 많은 언력을 훨요로 하는 사회척， 

경제적 이유 때문에도 일부다처제가 펼요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부일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그들이 성실하게 그 제도 

를 지키는가? 그런 나라일수록 사생아와 간통과 흔외 정사， 미흔모 등 사회문 

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럴바에야 마호에트처럼 (그는 12명의 아내를 둠) 여 

러 명의 처를얻는게 더 낳다는것이다. 

(4) 이슬람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코란 3: 42- 51에는 예수에 관한 기록이 있다. 

“알라께서 마리아를 간태하사 깨끗이 하여 여인들 중에 모범이 되게 하셨고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예고하였다 . 알라의 기적으로 동정녀의 옴으 

로 잉태한 마리아는 먼 곳에 은거해 있다가 출산 후 아기와 함께 나타났다 . 유 

대인들이 마리아를 불륜의 죄로 고발하자 그는 갓난아기를 가리켰다 . 그러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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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오늘날의 이스탄불 (lstonb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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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즉석에서 유대인을 향빼 자기는 알라의 종이며 예언뺀}고 말했다 

코련에 설명된 예수는 알라의 아들이 아니며， 아당과 다름없는 피조물에다. 

예수는 단지 알라의 사자로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옐 둥과 같은 한 언간이며 

십자가를 지지도 아니했다. 

그는 살해당하지도 아니했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되지도 않았다 . 그는 살 

아서 오직 알라 한 분만을 섬기라고 가르친 예언자이다. 

코란 4: 157-15Bol]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말한다. 막상 십자가 

위에 처형당한 인물은 예수를 배반했던 유다인데 이것은 알라가 그렇게 한 것이 

라는것이다 .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전능하시며 자비와 용서가 풍만하신 알라께서 예수를 죽 

이면서까지 인류 죄악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운영 

당한 소문이 난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사지내려고 할 때 양 한 마 

리를 형상화시켜 대신 죽게 하셨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 

고 하늘로 복귀했다고 한다. 

4. 이슬람패확장 

이슬람교의 분파들은 73파가 있다고 한다. 여기도 아주 복잡하고 많은 갈등과 

마찰이 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파벌이 있는가. 오늘의 중동사태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파벌 역사를 알이야 한다 . 

우선 이슬람교가 파벌이 생기는 원인과 각 파멸의 현황 등을 차례로 살펴보도 

록 하자. 앞서 언급한 대로 마호메트는 63핸 6월 8일에 세^.f을 떠난다. 그리 

고 그 후임자로 제 1대 칼리프 (Khalif ;교통)에 ‘아브베커’ (Abubeker; 632 

-634)가 되었고， 제찍} 칼리프는 ‘오마르’ (Ormar ; 634-6434) , 그리고 제 3대 

에는 ‘오트만’ (Otman; 644-655)이 되었다. 

그런데 이들 3명 모두가 비 마호메트 혈통이었다. 그러자 제 4대 칼리프에는 

마호메트의 혈통을 이은 정통파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 이 주장은 마 

호에트의 조카요， 사위이기도 한 ‘알리’ (Ali)였다. 그래서 알려가 제4대 칼리프 

로 등장했는데 그는 6년 후에 피살당한다 (655-661) . 

이로써 Ali를 따르는 파와 알리를 반대하는 두 세력이 생긴다. 그래서 알리를 

따르는 파， 또는 알리의 당으후 일걷는 시아파 (Shiah 또는 Shiite)와， 종래의 

관행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알리를 반대하는 ‘수니파’ (Sunni)로 갈라진다 . 



212. 새교회사 

이슐람은ι아합의 셰력 팽창올 위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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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니파 (Sunni) 또는 순나 (Sunnah)파 

이슬람 교도중 가장 최대의 파이다 . 자칭 전 이슬람 교인의 약 95%4고 사우 

디아라비아의 종교성에서 주장하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 

수니 또는순나란 ‘많은사람들이 찾는길’이란뭇이다. 이 말은또 ‘결속된 다 

수’ (al-jamaah)라는 부가어가 따른다 . 이같은 용어가 붙게 된 것은 변덕스럽지 

않고 똑똑히 보이는， 곧 규명된 길에 다수가 결속되어간다는 뭇을 말해준다 . 

이 수니파는 ‘얄리 ’ (Ali)가 4대 칼리프로 군렴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뭉쳐서 하나의 대 파벌을 형성하였다. 주로 아랍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수니파 속에는 4개의 학파가 존재한다 . 

1) 알-아샤리파 

인간의 행위는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인간에 의해서 습득되었으며 인간의 책 

임이란 이러한 획득에 의존하고 있다. 여기서는 인간 자신이 스스로 행위자일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 

2) 알-마투리디파 

신은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의 유일한 창조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인간은 진정한 의미에서 단독적인 행위자이다. 왜냐하면 행위와 창조는 동일 

한 인간행위의 다른 측면들과 관계된 두 개의 서로 다른 행위의 유형들이기 때 

문이다. 

이 두 개의 학파는 1C쩨기에 생겨서 이슬람 교리의 기본적인 입장은 같으나 

알-아샤리파는 인간의 이성이 선과 악을 구별해 낼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알 

-마투리디파는 인간의 이성은 선과 악을 구별해 낼 능력이 있으며 , 계시는 인간 

의 감정의 횡포를 막는 일에 있어서 이성을 펼요로 한다고 하였다 

3) 알 가잘리파 

앞서 개의 학파 중 세월이 흐름과 함께 알 마투리디 학파는 점점 약해지고 얄 

-아샤리파가 널리 확장된다 . 

4) 이븐타미야파 

14세기 신학자로 유일한 참된 존재인 신 외에는 이우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으후 되돌아가게 공헌한다 . 그러면서도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다시 회 

복시키려고 한 것이 모슬렘 세계의 개혁정신으후 등장한다 . 

(2) 시아파 (Shiah or Shi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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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파는 제쩌} 칼리프로 마호에트의 사촌이며 마호메트의 딸 파티마 

(Fatimah)의 남편이니 λ}위도 되는 ‘알리 이븐 아비 탈럽 을 마호메트가 후계자 

로 선정해 놓았다는 것이다. 사실 마호에트는 알리를 유별나게 사랑한 것은 모 

두가잘아는사실이었다. 

그리고 얄리의 아들이며 마호메트의 손자인 ‘하산’ (Hasan)과 ‘후세인’ 

(Husayn)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뿔 하는 알리 입장을 

무시하고， 얄리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부베커 ’를 칼리프로 선출하였다 . 

이에 얄리파에서는 수니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시아파와 수니파 

시아에는 전쟁이 벌어졌고， 이 전쟁에서 알리가 전사당한다 . 그러자 알리의 아 

들 후세인이 아버지의 뒤를 따라 수니파와 전쟁을 벌이다가 바그다드 념쪽 케트 

발리에서 전사당한다. 

이 결과 시아파는 수니파에 대한 분노와 적대감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그 

래서 시아빼서는 후세인을 순교자로 추앙하고 그가 전사당한 케트뱀를 메카 

못지 않은성지로여기고있다. 

이들 시아파는 현재 신도수가 4천만 정도로 주로 이란의 공식적인 국교이다. 

이 시아파가 생기게 된 원인은 알려와 우마야드 왕조 (661-75이 사이의 적대감 

때문에 생긴다 . 알리가 죽은 후 얄리의 가문에서는 자기들에게도 치리권이 있다 

는 것을 주장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학을 점차 발전시격서 ‘이맘’ 

(imam，모범적인 영도자란 뭇)만이 무오하기 때문에 코란의 비밀을 알 수 있다 

고하였다. 

이렇게 이암을 내세워 시아파는 수니파를 공격하였다 . 그리고 시아파는 수니 

파와 대조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로우며 언간의 이성은 선과 약을 알 수 있 

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시아파에서는 수난 주제를 채택한 것이 크게 다르다. 수난 주제란 알려 

의 아들 후세언이 우마야드 왕조 군대의 손에 자발적으로 죽는다 (68()\건). 이것 

이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리자 그 뒤부터는 무거운 쇠사슬이나 날카로운 도구를 

가지고 자신들의 가슴을 치거나 자신들의 옴에 상처를 내는 종교 행렬을 한다 . 

이같은 수난 주제가 아프카니스탄， 인도에 있는 수니파 교도들도 따락l 되었 

다. 그러나 이집트나 북아프리카에서는 이같은 끔찍한 종교행진은 하지 않는 

다 . 

시아파에는 수십 개의 학파가 있다 . 

@ 이스마일파 : 시아파의 주류파다 . 이 시아파가 또 다시 분리하여 니자리파， 



우스탈리파로 나눌 수 있다 . 

@누사이리파 

@야디지파 

@ 드루즈파 : 가장 큰 호응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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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슬람교는 수십 가지의 분파와 학파들이 나뉘어져 있어서 서로가 자 

기들목소리를크게 하는데 열중한다. 

5. 이슬람교에 대한비판 

(1) 코란에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적인 내용이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 

라고 부르지도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정복하도록 하는 군사적 종교이다 . 

(2) 성서를 부정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도 부정한다 . 

(3) 그리스도의 사역을 부정한다 . 

(4) 구속의 개념이 없고 구원에 관한 설명이 없다. 

(5) 천국을 말하나모조리 쾌락적언 곳이다 . 

(6) 기도를 하긴 하나 기슴에 우리난 기도가 아닌 제도적 , 관습적인 기도를 

한다. 

(7) 양심적인 기능이 없고， 육욕적인 것들 뿐이다. 

(8) 죄가무엇인가， 그개념이 명확하지 않다 . 

(9) 일부 다처주의의 교리는 음란한 종교성을 말한다 . 

(10) 보펀적인 종교이다. 즉， 아무헤게나구원이 쉽게 가능하다. 

(11) 기독교， 유대교를 원수 종교로 간주하여 강한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 

다-
(12) 각종 기독교의 교리를 표절하여 자기들 멋대로 재 조정해서 사용함으호 

기독교에 큰타격을주고 있다 . 

(13)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이들은 강력한 전투 종교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 

는사탄적언존재이다 . 

(14) 한국에도 198낀컨 9월에 이슬람대학이 완공되었다. 

이제 저들은이 땅의 지식층과경제계， 그리고농촌을향해 공략하고있다 . 

이슬람 교도를 개종시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1265년까지 50 

년간을 이슬람권 선교에 투신했던 이슬람 선교의 개척자 Raymond Lull (1215 

- 1315)은 사랑과 기도와 눈물과 설복A로 5{)l켠을 희생하였다. 그러나 그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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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의 노구가 되기까지 수고하였으나 별로 큰 성과도 얻지 못하고 그댐게 돌에 

맞아순교당하였다. 

역시 이슬람권 선교사 중 하나였던 Samuel M . Zwemer는 그가 얼마나 힘들 

었던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하나도 없 

나이다" (녹 5: 5)라는말씀으로그의 선교보고를 한적이 있다. 

그렇다면 하나념께서는 왜 이같은 세력을 존재케 하셨을까? 우리가 깊이 알 

아야 할 점이 있다. 그것은 이제까지 교회사를 공부해 오면서 깨달을 수 있듯이 

신약교회 때 사도들은 그토록 많은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희생을 무릅쓰고 복음 

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다 . 

그러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에는 어떠했는가? 교회는 정치와 야 

합을 해서 교회의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권력과 안일에 빠져 부패와 타락 

을 거듭하였다 .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부패와 변질을 그냥 묵과해버리지 않 

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유기할 때 저들을 깨우치기 위한 방 

법으로 큰 채찍의 심판을 사용하신다 . 

마호에트， 그것은 중세교회가 타락할 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심판 

의 도구였다. 

‘메카는 이슬람의 중심지이다 회교 대사원 안에 있는 카 
바 ( Kob。 혹은 검은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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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톨서교획의분리 

오늘날 우리는 서로마 가톨릭교회와 동쪽의 희랍 정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 

고 있다 . 이 두 개의 교회는 왜 분리하게 되었는가? 알려면 이것은 로마제국의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 여기서는 그 과정을 살피기 위 

해 제국의 역사와 교회와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 로마제국의 죄퇴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AD33α켠에 그의 수도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던 얘기는 이미 언급하였다 . 그런데 여기 황제의 천도 후에 

로마는 정치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다. 그 이후로 동로마에 가 있는 황제들은 전 

에 수도였던 서 로마에 대한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제한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결국에는동서 로마제국이 395년에 분리하게 된다 . 

그런데 서 로마제국은 계속 야만족들에게 침략을 당한다 41α건에 비시고트 

족 (Visigoths)은 발칸반도 일대를 휩쓴 후에 로마를 점령하였다 415년에는 

스페인까지 침공하여 8세기까지 통치하였다 . 그동안 로마에는 모두 34명의 왕 

이 있었는데 그횡1 15명만이 자연사를 했거나 전사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암 

살되거나 또는 퇴위를 당하였다 . 

또 455년에는 반달족이 로마시를 약탈하였다 . 

이때 로마의 참상은 고트족의 침략 때보다 더욱 흑심하였다 . 이같은 야만족의 

침략은 이탈리아에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였다. 비록 명목상으로는 서 로마제국 

의 왕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왕은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가 없게 되었다 . 

476년에는 게르만족의 헤루리 (Heruli)인 장군 ‘오디에케르’ (Odoacer)가 서 

로마의 최후 황제인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Romulus Augustiulus)를 폐위 

시키고 동로마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인 ‘제노’ (Zeno)에게 통보를 하였다 .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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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서 로마제국은 476년에 게르만족에 의해서 역사의 장을 닫게 된다. 

이 이후로 서 로마교회의 7품들 여러 명이 순교를 당한다. 그러나 동로마의 

비잔틴 제국에서도 서 로마의 멸망을 바라만 보고 그냥 지낼 수 없었다. 그래서 

동 로마의 유스티니안 황제는 ‘베리사리우스’ (Belisarius) 힘끊 서 로n에 보 

내어 이탈리아를 명정시키고자 하였다 . 그래서 2()\켠간에 걸친 전쟁으로 ‘오스트 

로고토’ (Orstrogoths)족을 멸망시켰다 . 

그러자 568'켠에 롬바르드족이 다시 이탈리아를 침략해 왔다. 그런데 이 때에 

는 동 로마의 비잔단제국도 세력이 약화되어서 서 로마를 도울 수가 없게 되었 

다. 이렇게 되자 서 로마제국은 5세기부터 8세기까지 계속히여 침략자들의 침공 

A로 혼란이 거둡되게 되었다 . 여기서 소위 교황청 사람들은 자기들 도움을 동 

로마가 아닌 북쪽의 프랑크족(이들이 프랑스라는 이름이 연유된다)들과 동맹관 

계로발전되게 된다. 

이같은 로마제국의 쇠퇴는 교회에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하냐는 수 

도원 주의의 강한 등장이고， 다른 하나는 교황청의 교황제도의 등장어다 . 

2. 교황청의 부상 

교황권 제도의 발전 과정은 앞서 제 l~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교황 (Pope)이란 말의 원뭇은 ‘아버지’ (father)를 의미하는 것으로 초기 교부 

들이나 감독들이 교황이라고·불러졌었다. 예컨대 칼타고의 ‘키프리안’을 교황이 

라고 했고， 또 알랙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도 교황이라고 했다 . 

결국 서방교회에서는 단지 로마 감독만을 교황이라고 부르도록 국한시켰으나 

동방교회에서는 후대까지 계속 사용하였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감독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황으후 군럽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문제이다. 

로마 검독만을 교황이라는 호칭을 쓰려고 시도한 사람은 ‘레오 1세’였다. 레오 

1세는 그가 당시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같은 일을 진척시쳐 나가는 데 크게 힘 

업은 것이다. 앞서 장간 언급했으나 이탈리아 로마는 천도된 후 계속 야만족들 

에게 시달렴을 당하였다. 

45낀컨 흉노족인 ‘아틸라’ (Attila)가 쳐들어왔을 때 그와의 당판으로 침략 위 

기에서 모면하였다. 또 455년 반달족이 침략했을 때 레오는 젠세릭이라는 적의 

지도자와의 협상으로로마의 방화를저지하였다. 

이 당시 로마의 관리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들의 기능은 거의 마비상태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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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7품이 국가문제에 크게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같은 정치적 상횡에 힘입 

은 레오는 로마jJ!.회가 예수님의 후계자인 베드로에 의해 세워쳤으며 , 로마고I회 

는 다른 교회와 달리 모든 교회의 뿌리이으로 감독을 ‘우주의 아버지’인 교황이 

라고해야한다고하였다. 

그 후에 다시 베네익트 1세 (579, Benedict 1)는 롬바르드족 침략 때 사망 

하였고， 그 뒤를 계승한 펠라기우스 2세 (Pelagius II)는 적군들에게 뇌물을 주 

어도시를구하였다. 

펠라기우스 2세는 롬 바르드족에 의해 짓밟힌 로마시 재건을 위해 도시 위생 

시설을 개선하고， 전염병으후 죽은 시체들을 매장하고 굶주린 주민들에게 양식 

을 배급하는 데 노력하다가 결국 써1도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 

그 후 그레고리가 등장하여 교회의 감독만 아닌 로마시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처리한다. 이 그레고리가 로마 시민들의 절대적 신엄을 활용하여 로마 감독은 

서방교회 전체의 통치자라고 주장한다 . 그리고 스페인과 잉글랜드를 자기 영향 

권안에두었다. 

서 로마교회는 비잔만 제국언 동 로마보다는 북방의 프랑코 왕국과 동맹관계 

를 맺고 도움을 얻으려고 한다 . 그래서 교황과 프랑코 왕국과는 밀접해진다. 이 

같은때 ‘자카리아스’교황이 프랑코의 ‘칠디릭’ 3세가바보이기 때문에 그를폐위 

시키고 그 대신 ‘페핀’을 왕위에 앉히는 데 공헌한다 . 

그 후 자카리아스 교황이 죽고 (75낀건) 후계자인 스테픈 2세 (Stephen II)는 

페핀 왕에게 교황청이 수고한 대가를 받아낸다 . 

페핀 왕은 자기를 왕으로 앉혀준 교황청에다 롬바르드족으로부터 탈환한 수개 

의 도시들을 교황에게 양도한다 . 이때부터 교황들은 막대한 영토를 소유하는 통 

치자가되게 .된다. 

이 무렵 ~l기에 ‘콘스탄틴의 기증’ (Donation of Constantine)이라는 위조 

작품이 나온다. 그 내용은 콘스탄딘이 AD33맨에 천도시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던 ‘라테라노궁’ (Laterano)과 로마의 토지와 이탈리아 전 지역을 기증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콘스탄단이 324년에 설베스터 (Sylvester)에게 세례를 받았 

기때문이라고하였다. 

이 라테라노 궁은 훤래 로마 원로원의 의관이었던 라테라노7t의 소유였다 . 그 

런데 네로 왕제는 그를 모반죄로 몰아 죽여버리고 그 저택을 소유하였다 . 그 후 

황제들의 소유로 전숭해오다가 330l건 이후부터는 교황들이 사용하기 시작했다 . 

그 후 이 라테라노궁은 천여년 동안 중축을 거듭하며 역대의 교황들이 주재하였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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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137끼켠에서부터 지금까지 바티칸 궁에서 교황들이 거하고 있다. 하 

여간 콘스탄틴이 기증했다는 사실부터 황제가 많은 영토를 하사했다는 주장은 

그 당시가 아닌 8세기 때 프랑코 왕 페핀’이 땅을 주는 무렵부터 생겨진 거짓 

문서이다. 이것은 감독의 독렵과 특권을 한층 드높이려는 조작에 의한 위조작풍 

이다 . 

그리고 교황청이 결정적으후 부장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AD80()1건 

성탄절에 교황 레오 3세는 ‘샤를마누라’라고 불리운 프랑코족 찰스에게 그 머리 

위에 관을 씌우며 그를 서방제국의 황제라고 임명하였다 . 

이것은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는 최초의 역사였다. 이로부터 교황은 세속 황제 

들을자기 권한하에 두려는교황권 지상주의가시작된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교회는 그레고리 3세 (731-741 , Gregory III) 때에 이르 

기까지는 교황이 선출되면 반드시 동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의 재가를 받。}야만 

했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이 80α견에 프랑코 왕 ‘사률마뉴’를 왕으로 임명하면서부터 

동로마와 관계가 벌어지게 된다 . 그래서 교황청은 이제 프랑코 왕국과 동맹관계 

가 되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선언한 것이었다 . 

이렇게 교황청의 부장은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상황과 연관된 시대적 산물이었 

다 . 

3 , 동서교회의분리 

오늘날 로마 카톨릭교회 (Roman Catholic Church)와 희 랍정교회 (Greek 

Onhodox Church)로 분리된 것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두 개의 로마제국이 분 

리된 것이 큰 원인이었다 . 이제 동서교회의 분리과정을 살펴보꺼L ' 

(1) 정치적ξ로 멀리 395년에 동서 로마제국이 분리되어 힘을 잃다가 드디어 

476년에 서 로마제국의 멸망으후 동서간의 관련성이 희박하게 되었다 . 

(2) 또 AD80()1건에 교황이 프랑코 왕에게 왕관을 수여함으로 교황청과 동 로 

마제국과는 정치적A로 무관함을 선언하는 계기가 되었다 . 

(3) 제국간의 전쟁으후 인종들의 이동이 심해 인간성의 차이들에서 오는 정치 

적， 문화적 써가 한 요인이 되었다 . 즉， 헬라어를 사용하는 동방교회는 철학 

적이어서 계속하여 많은 논쟁이 쉴사이 없이 벌어졌다 . 

그에 반해 라딘어를 사용하는 서방교회는 실제적이어서 실제 문제에 대한 관 

심이 많았다. 그래서 니케이신조 중에 ‘성령이 아들로부터 나왔다’는 산출적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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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 조항 때문에 동서교회가 계속 불만을 갖고 있었다 . 

(4) 보다 직접적언 원인은 로마 교황과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와의 교권 쟁탈싸 

움때문이였다. 

문제의 시작은 콘스탄티노플교회에서 비롯된다 . 

콘스탄티노플의 대 감독장언 이그나티우스 (Ignatius)가 있었다. 그는 동로마 

황제 미가앨 3세의 외숙인 바르다즈’ (Bardas)의 불륜함을 들어 교회 성찬식 참 

예를 금지시켰다. 이에 황제는 진노하여 이그나티우스를 반역자로 몰카 투옥시 

켰다. 그리고 ‘포티우스’ (Photius)라는 호위병장을 대감독으로 앉혔다. 

그러자 모든 국민들은 이그나티우스의 파면에 불만을 품었고， 이에 대해 황제 

에 대한 격심한 반대가 일어났다 . 미가앨 3세 황제는 드디어 861년에 콘스탄티 

노훨l 지방대회를 열고 이 사건을 토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로마 교황 니콜라 

1세도 이 회의에 가담하여 이그나티우스를 면직하고 프포티우스를 인정하게 된 

다. 

이그나티우스는 자기의 억울함은 콘스탄티노훨l서의 회의가 아닌 서쪽 로마 

대회에서 재성할 것을 로마 교횡에게 신청한다. 이에 교황 니콜레 1세는 다시 

로D에서 지방대회를소집뼈 이그냐티우스가옳고그만이 대검독이며， 포티우 

스가 검독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를 파변하도록 가결했고， 만얼 불응시에는 출교 

하기로결정했다. 

포티우스는 다시 콘스탄티노플의 지방대회를 소집하고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은 

대등한 교회엄으로 로마교회의 결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한다 . 그리고 포티우스 

는 두번에 걸쳐 대감독이 된다 (850-867 , 878-886). 

그는 재엄 중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와의 독렵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그뿐만 아 

니라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의 대감독들과 함께 로마 교황을 비난하였 

다. 그리고 교황의 비리와 신학적 잘못들을 지적하여 교황의 연직과 출교를 선 

언하였다. 

그러자 로마 교황은 동방 헬라교회의 H]난을 무효라는 답서를 발송하였다 . 이 

와 같이 동서방 교회의 반목은 여러 해를 거듭하였다. 

그러다가 11세기에 와서 투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 즉， 콘스탄티노플의 대 감 

독장인 미카옐 세루라리우스 (1043-1058 ， Michael Cerularius)가 콘스탄티노 

플 안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서 로마식을 따르는 라단풍의 예배를 드리는 교회 

를 폐쇄하고 수도사들을 축출하였다. 여기에 불가리아 대감독도 호응하여 이탈 

리아 교회들의 오류흘 지적하고 라딘교회의 부정을 폭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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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교회 교황 레오 9세는 이를 반박하였고， ‘홈벌트’ (Humbert)를 단장으후 

하는 사태수습 사절단을 콘스탄딘노플로 보낸다. 로마 교황을 대표한 홈벌트는 

콘스탄티노플의 대감독 세루라리우스와 모든 중재노력이 설왜하자 1054년 7월 

16일 동방교회의 대표척 교회인 소피아 교회의 상제단 위에 교황의 이름으혹 파 

문~을 던지고 말았다 . 

이에 격분한 세루라리우스 역시 로마 교횡에게 파문장을 보냄으로 응수하였 

다. 이렇게 하여 동서교회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오늘까지 분열의 상태에서 

서로 제 갈길을 가고 있다 . 

그 후 1274년 리용헤서 143잇년 플로렌스에서 동서교회가 다시 합치려 했으나 

효괴흘 얻지 못하였고，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터키에게 함락된 후부터는 양 

교회는 아무 노력도 하지 못한 채 오낡l 이르렀다. 

이렇게 뼈 동방의 회랍정교회와 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결국 서강} 자기 권 

위를 세우고 상대벙을 지배하려는 인간 욕구의 결과로 생겨진 유산물이 되고 말 

았다 . 

신약교회 성도들은 서칼} 상대방을 섬기고 봉사하려고 하였다. 지도자들언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에게서는 전혀 이같은 모습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남을 성기기보다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구가 온갖 종교적 술어로 가리워진 채 오 

늘까지 그 모습이 진행되고 있다. 오늘날의 교회에도 소위 교회 정치가들의 이 

같은 작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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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7 장 
심지군 전쟁( 1096-1270) 

십자군 전쟁은 유럽 전 국가들이 호응뼈 동쪽의 신홍세력인 아랑언을 저지 

하려고 일어난 세계적 전쟁이었다. 이 십자군 전쟁에 전 유럽이 공동A로 같은 

보조를 취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무엇일까 ? 우리는 이 사실을 역사적 입장에 
서 살펴보도록하자 . 

정치적으후 볼 때 십자군 전쟁이 발발한 11세기 유럽 각 나라들은 봉건주의로 

대표되는 몇몇 왕국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 그러니까 형태는 나라라고 하지만 완 

전한 국가 형태로 조직된 것이 아니고， 큰 가문의 제후였던 봉주들이 크게 부각 

되고 있다 . 국가가 이루어지면 사유재산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느냐라는 문제들 

이 있었다. 

이같은 국가적 진로에 대한 모호함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신 

적 위안을 주는 대안이 곧 성지순례라는 것이었다 . 성지순례는 이미 4세기 때부 

터 시작되어 왔었다. 그런데 AD638l켠에 이슬람교의 제 2대 칼러프인 ‘오마르’ 

에게 예루살렘이 정복된 후 성지가 많이 파괴되고 변형되었었다. 그렇지만 성지 

순례에 큰 지장을 받지는 않았다 . 

그러나 1075년 터키군이 성지를 점령하고서부터는 순례자에 대한 방해와 잔 

혹한 취급을 받기 시작하였다 . 여기에다 동방의 비잔인 제국은 더욱 심각한 위 

협을 당하게 되었다 . 그것은 터키가 모슬캠교로 개종한 ‘생주크 터키인’ (Seljuk 

Turks)이 계속 커져서 1085년에는 시리아의 안디옥이 그들 손에 넘어갔고， 

1092'년에는 니케아가 역시 터키 손으후 점령당하였다. 여기에 비잔딘 제국의 위 

협을 느낀 황제 ‘알렉시우스 음비누스’는 서방 국기들에게 원조를 청하였다 . 

이 무렵 서방 국기들은 다년간 흉작과 터키인의 순례 방해로 인해 동서양의 

무역이 단절됨으로 막심한 경제적 손실을 당하고 있는 터였다. 그런데 동방의 

비잔딘에서 원조를요청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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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교황청에서는， 동방의 형제 기독교를 도움으로 동서교회가 재 연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있었고， 성지를 재 탈환하는 것은 기독교인 사회의 자체방어 

를 위한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으며， 전쟁을 통해 명화가 정착된다고 하면 그 

것은 기독교에서 해야 할 과제라고 믿게 되었다 . 

이같은 요인들이 작용하여 최초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교황 루느바누스 2 

세 (1087-1099, Urbanus 11) 였다 . 그는 1095년 11월 11얼 ‘콸11르몽’ 

(Clermont)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 이 회의에는 주로 남부 프랑스의 주교들 

이 대부분이었고， 북부나 기타의 주교들은 드문드문 참석하였다 . 

여기서 교황은 교회 교령틀을 처리한 후 동방의 기독교인들을 도우려고 나선 

사람들에게 하사하는대 특사교령을발표하였다. 

“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지들에게 말한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 

들에게도 이 내용이 전달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령하신다. 전쟁터 

에서나 혹은 전쟁을 향해 가다가 육지나 해%에서 생명을 걸고 바치는 자들은 

즉시 모든 죄의 용서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위대한 선물에 

의거해# 참전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를 하사한다 

교황은 이같은 하사 교령 발표 후 옥외집회에서 수많은 군중들에게 참천을 호 

소하는 연설을 하였다. 평화를 깨트리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을 저지혜 

위해서 거룩한 전쟁에 지원할 것을 호소하였다. 

교황의 연설 후에 군중들은 페우스 볼트’ (Deus Vult) , 즉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고 화답하였다 . 이같은 군중들의 호응은 그 당시 가뭄과 전염병으로 시 

달리면서 온갖종말론적인 환상의 소문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혜성과 천사들이 동쪽의 지평선 위에 걸려있는 ‘성스러운 도시 ’ (the Holy Ci ty) 

의 환상을보았다는것이다. 

여기에다 또 수도사였던 ‘베드로’ (Peter the Hermit)가 ‘성지를 이교도의 손 

에서 다시 찾자’는 열광적인 설교를 계속하였다. 그리고 교황은 거룩한 싸웅에 

서 죽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영생을 준다는 약속을 하였다. 여기 

에 그리스도의 병사로 이교도에 대한 전쟁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간주되 

어 많은 호응을 얻기 시작했다 . 그래서 귀족들과 농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흉악 

범들도 전쟁에 지원한다면 모든 죄가 용서된다고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지 탈 

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는 미영하에 세기적으로 온갖 화제를 남긴 십자군 전 

쟁이 일어난다. 

1 제 1 회 십자군(1096-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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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우르바누스의 연설에 호응하여 동방에서나 서방에서 다같이 전쟁준비가 

시작되었다. 동방의 ‘알렉시우스’ (Alexius)황제는 기사들의 대거 유업에 대비 

하여 군수물자조달에 나섰다. 

그런데 평민 십자군으호 영성하게 조직된 대중설교가 ‘피터’ (Peter of 

Hermit)와 그의 동료 ‘월터 ’ (Walter the Penniles)에 의해 소집된 소 군단이 

콘스탄티노행 선착하였다 . 이 피터의 소 군단은 정열적 의욕만 갖고 예루살렘 

을 횡t하다가 터키군에 의해 거의 전멸되였다 . 

교황 우르비누스에 의해 원정을 나선 주력부대는 네 개였다. 

첫 부대는 프랑스왕 필립 1세의 동생 베르망드와의 휴그 (Hugh of 

Vermandois)였다 . 두번째 부대는 이탈리아 남부출신 노르만족인 로버트 

(Robert)와 그의 이들 ‘보혜몽’ (Bohemond)였다 . 세번째는 가장 큰 부대로 

툴루즈 백작의 생질인 레이몽 (Raymond)에 의해 소집된 군대였다. 네번째는 

불란서의 부용의 가드프리 (Godfrey of Bouillon)가 언도하는 부대였다. 

이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콘스탄티노휩l 집결하였으며， 황제 알렉시우스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다 . 이렇게 하여 주로 프랑스 사람들로 제 1차 십자군이 구성 

되었다 . 

콘스탄티노훨l는 4천명에 달하는 기사들과 만 5천의 보병들로 성전에 참여 

하기 위해 운집함은 물론이고 수십만의 군대가 형성된다 . 이때 알렉시우스 황제 

는 비잔딘 제국의 이익을 위해 각 군대의 지휘관들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였다. 

한 가지는 터키군대가 침략해서 빼앗아간 이전의 비잔딘 영토를 전부 회복할 

것과 또 앞으후 영토를 회복뼈 그랜l 머무른다 할지라도 그에게 충성을 계속 

할 것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 이에 4개의 주력군은 황제의 요청대로 맹세를 한 

다. 

109까켠 6월 19일에 니케아’가 다시 회복되었다 . 1098'건 6월 3얼에 안디옥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안디옥 탈환 때에는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 lO98'년 8월에 

예루살렘도 함락하였다 그런데 109잇건 6월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다시 예루살 

렘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어렵게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켰다. 

이렇게 하여 십자군 원정이 시작된 지 3년만에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었 

다 . 여기 3년 동안의 전쟁이 반드시 성지회복을 위한 거룩한 싸움이었는가， 결 

코 그렇지 않았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과 모험섬 때문에 싸 

운것이사실이다 . 

예루살렘을 탈환한 뒤 저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보전을 위해 정복된 곳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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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가문제였다. 그래서 십자권l 의한국7까건립된다. 대부분의 십자군들이 

각기 고향으로 떠나고 소수의 군사들에 의해 거룩한 도시를 계속 지키게된다. 

이때 책임자가 부용의 ‘가드프리’ (Godfrey)가 된다. 그런데 110α년에 가드 

프리가 죽자 그의 동생 ‘볼드윈 l세’ (1100-1118 ， Baldwin 1)와 그의 생질이 

‘볼드윈 2세’ (1118-1121)로 계승함으후 교회 국가가 아닌 봉건제도 형식의 국 

가가된다. 

십자군 전쟁이 처음에는 성지탈환이 주 목적이었다. 그런데 성지를 탈환한 후 

에는 성지를 맡은 이들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렴하게 되었다. 그 

러는사이에 북방의 ‘에엣사가또다시 마호메트교도의 손에 장악되게 된다. 이 

로인해서 유럽에서는또다시 제 2의 십자군이 생긴다. 

2. 제2회 십자군(1147-1149) 

에렛사가 취약적인 도성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회교도들이 에렛시를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동북부 요새까지 쳐들어와서 예루」말냄。l 위태롭다는 소식 

이 서방써l 전해졌다. 

1145년，교황 유게니우스 3세 (Eugenius III)는 십자군의 가족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한 교황칙서를 반포하였다 . 여기에 프랑스 루이 7세가 적극 호응하고 나 

선다 .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 쿨레르보의 성 버나드 (St. Bernard of 

Clairuaux)를 대중 설교자로 활약하게 한다 . 

버나드는 독일 황제 ‘콘라드’ (Conrad)를 설교로 감동시격 독일에서도 십자군 

에 호응한다. 이렇게 하여 두 황제들의 호응으호 2따샌l 가까운 군대가 성지를 

향해 떠났으나 저들은 터키인들에 의해 수없이 참패만 당한다 . 

팔레스턴에 도착한 부대는 1148'켠 다마스커스를 침략하려다가 실패로 돌아갔 

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의 라단 분국이 잔액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회교 

도 군부의 내분 때문에 위기를 념기게 된다. 

3. 제3회 십자군(1189-1192) 

제 2차 십자군 이후 40여년간 예루살렘의 라딘 분 왕국이 무사했던 것은 마호 

에트 군부의 내분 때문이었다. 그리고 제 2차 십자군 이후 25년간은 두 사람의 

유능한 통치력으로 예루살렘 왕국이 유지되었다. 그 두 왕은 볼드윈 3서l와 아말 

릭 (Amalric) 1세였다 . 

그런데 회교도 징L군인 이집트의 술탄 ‘살라딘’ (Saladin)이 118면 7월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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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잘램을 정령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전체 기독교권은 크게 경악하게 된 

다. 교황 그레고리 헤는 십자군 정신의 부총을 외쳤다 . 그는 십자군 소집령을 

내리고 단식과 창회를 요구하였다. 

교황의 호소에 최초로 응답한 이는 ‘시설리 ’의 윌리암 Z세였다 . 그런데 그는 

전쟁준비만 해놓고 죽고 만다 (1189 . 11) . 교황 그레고리는 신성 로마제국 황 

‘십자군에 참가한 기사들은 고상한 이상을 가지고 길을 떠 
났다 그들은 그들의 임무를 거룩한 사염으로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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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프레데릭 바바로사’ (Frederick Barbarossa)에게 사자를 보내어 십자군 

참여를호소했다. 

프레데릭은 7C쩨의 고령자였는 데도 1189'켠 5월에 가장 큰 규모의 군대로 헝 

가리를 경유하여 비잔딘 영토에 들어섰다. 그런데 1190년 5월에 강물을 헤엄쳐 

건너려 하다가 익사하고 말았다. 이로써 독일 군대들은 사기를 잃고 말았다 . 

프랑스에서는 황제 ‘펼렵 2세 아우구스투스’ (Philip II Augustus)가 호응하 

고， 영국에서는 사자의 심징띨 가졌다는 ‘리차드’ (Richard)가 호응을 하였다 . 

그런데 십자군 원정에 별 뭇이 없던 프랑스 왕 필립은 영국 왕과의 의견충돌로 

도흙l 귀국하고만다. 

혼자 남은 영국 왕 리차드는 3년 8개월 동안 살라딘과 대결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다 . 그러나 싸움에 지친 양군은 119염 9월 2일에 호택 5년간의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리차드는 철군하게 된다. 리차드는 귀국 도행l 오스트리。}에 

서 포로가 되어 수개월 후에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나게 된다 . 

3차 십자군이 예루잘렘은 함락하지 못했으나 리차I三가 키프로스를 함락함으로 

수섭년 동안 이곳을 중심하여 해안지역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초를 닦 

게된다. 

4. 제4회 십지꾼(1202-1204) 

제 4회 십자군 전쟁은 교황 이노센트 3세 (1198-1216)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 

는 교호l이 된 후 최초의 십자군 전쟁을 교황 우르바누스가 주도했던 것처럼 자 

기도 십자군 전쟁을 주요 관심사로 상았다. 그래서 제4차 십자군은 주로 프랑스 

북방군으로 조직되었다 . 

이 무렵의 십자군은 교황의 주선에 의해 시작은 되었으나 실제로 군을 지휘하 

는 것은 평신도 지도자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4차 십자군의 결과는 많은 

실패로끝나고말았다. 

이들이 십자군을 일으키연서 최초의 공격 목표는 이집트에 본부플 두고 있는 

살라딘이었다 . 왜냐하면 저들이 예루살렘 장악의 원천 부대였기 때문이다 그래 

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 베니스의 도움을 얻어야 했다. 그런데 베니스는 자 

기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비잔딘 제국과 헝가리의 ‘사라’ (Zara)라는 도시를 

함락시걱 주어야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였다 . 

이때 십자군이 예루살렘을 %t하지 않고 딴 나라 정복을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 

인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십자군 지도자는 이를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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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라를 정복하고 (1202년 11월) 또다시 동방 비잔틴 제 

국인 콘스탄티노플까지 정복하였다 (1203년 여름). 

이노센트 교황은 자기 지시를 따르지 않는 지휘관들로 인해 적잖케 당황했으 

나그는속으로동서교회가재결합되는계기로뺨뜰이게 된다 . 이때의 지휘관 

은 ‘보니파스’ (Boniface) 였다. 그는 1203년 여름에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고 

동방의 황제인 알렉시우스 3세를 폐위시키고 그 아들을 알랙시우스 4세로 즉위 

시켰다. 

그러나 알렉시우스 4세마저도 1204년 4월 13일에 폐위시키고 라단 공화국을 

건설한다 . 이로써 콘스틴티노플은 1204- 1261년까지 동로마의 황제는 없고， 라 

딘 공화국의 ‘볼드윈’ (Baldwin)이 왕위에 앉는다. 

그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웰1 있는 값진 유물들이나 성골들이 모두 파헤쳐져 

서 로마로 옮겨지게 되고， 대다수는 베니스로 념어간다 . 

전에 330년경 콘스탄인 황제가 새 수도 콘스탄티노플의 건설을 위해 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각종 유물들을 옮겨갔던 것이 천년 후에는 산지사방으후 흩어지 

게 된다 . 실로 역사는 완전한 것이 없고， 영원히 끝난 것도 없이 계속 되풀이되 

고변화무쌍한우여곡절이 계속된다. 

이노센트 3세는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 십자군과 베니스인들을 단호하게 정계하였다. 그러나 이들 십자군은 콘스 

탄티노플에서 새 라단왕국의 황제로 ‘볼드윈’을 세운 것뿐만 아니라， 콘스탄티노 

플 총 대주교로 베니스 사람 ‘토마스 모로시니 ’ (Thomas Morosini)를 선출하 

였다. 

처음헤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에 분노하였던 이노센트 3세도 결국은 이 모든 

결과를 교회의 연합을 위한 하냐님의 방법으로 받아들인다 . 

이렇게 하여 헬라권에 대한 프랑스의 영향이 커지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 헬 

라의 문물들이 유럽쪽으후 반입되어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서방교회의 

무력적 행위는 동방교회로 하여금 더욱 더 간격을 넓히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동방제국은 기나긴 저호l을 하다가 1261년에 콘스탄티노플을 탈환함으 

로 라딘제국은 종말을 맡게 된다. 그렇지만 이때의 다격으로 비잔딘 제국은 불 

능의 상태로 약화되고 만다. 

5. 제5회 십자군(1212-1221) 

제 4차 십자군 전쟁 이후에도 유럽에는 십자군의 정열이 사회의 각 영역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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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미쳤다 . 여기서 제 5차 십자군은 어린이들로 구성된 원정대였다 . 그래서 이때 

십자군을 ‘소년 십자군’ (Childrens Crusade)이라고 한다 . 

이들 소년 십자군은 프랑스의 목동 스데반과 독일의 소녀 니콜라스가 수천 명 

의 소년들을 모아 출전하였다. 그런데 이들 소년 십자군이 성지회복을 위해 마 

르세이유 항구에서 출범하여 이집트로 향하는 도행l 악당의 배로 인해 두 척의 

배가 향해도중 파선되어 몰사당하였다 . 그리고 5척의 배는 아프리카에 도착하였 

으나 모두가 종으후 팔리고 말았다 . 

이같은 비보를 접하게 된 이노센트 3세는 1215년에 제 4차 라테랑 공의회를 

열고 또다시 십자군 원정을 결의하였다. 그리하여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가 

십자군 원정에 나설 것을 교황에게 약속해 놓고는 독일 사정을- 핑계로 출전을 

연기했다. 

결국 12181건 5월에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십자군 원정대가 출발하였다. 이때 

의 지도자는 군의 지휘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이끌어간 교황 사절 펠라기우 

스라는 추기경이었다. 

121잊건 2월에 십자군 원정대에게 회교도들은 예루살렘을 양보할 것을 포함한 

평화조건을 제시하였다 . 이때 많은 군사 지휘관들은 흔쾌히 응락하였다 . 그러나 

추기경 펠라기우스는 저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1221년 7월에 카이로의 진군을 

명하였다 . 그러나 나일강의 범람으후 어쩔 수 없이 퇴각하게 되면서 @건간의 휴 

전과포로교환의 불리한조건으로물러난다 . 

이로 인해 교황에 대한 비난과 황제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게 되었다 . 이때 아 

시시 (Assisi)의 성 프란체스코가 출현함으로 교황에 대한 화살이 다소 둔화되게 

된다 . 

6. 제6회 십자군(1227-1229) 

제 5차 십자군의 실패는 독일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 

주었다. 그리하여 122꺼건 늦여름에 제 6차 십자군 원정대가 이탈리아를 떠났다 . 

그런데 프리드리히 황제는 병환으로 출전이 지연되었다. 이런 외중에서 이집트 

의 술탄 알 카말은 사신을 보내어 프리드리히와 협-^d--을 제의하였다 . 그래서 출 

전을 미루고 있는 프라드리히를 비겁하다고 정죄하고 그레고리 9세 교황은 황제 

를 파문하였다 

프리드리히는 12281켠에 파문을 받은 채 원정을 떠나 7월 21일에 키프러스에 

도착하였다 . 그러나 그가 파문된 황제라는 약점 때문에 다른 국가들로부터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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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의 알 카밀과 협성을 하였다. 

122잊켠에 체결된 협상조약은 십자군으후서는 독특한 소득이었다. 그것은 회 

교도들이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황금사원’ (Dome of the Rock)과 악사 모 

스크는 회교도들이 사용하고， 예루」랩， 베들레햄， 해안지역들은 기독교국이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평화는 1α컨간 지속되었다 . 

122잊켠에 협청된 조약 후 귀국하는 프리드리히를 향해 신앙심이 갚은 성도들 

은 일제히 공격을 퍼부였다 . 그래서 총 대주교는 미사 긍지령을 선포하였다 . 프 

리드리히는 123()1건에 교황과화친하고파문에서 놓여났다. 그러나 1()1견 평회조 

약이 123잊건에 깨어지고 1244년에는 예루살렘이 또다시 회교도들의 소유로 넘 

어간다. 

7. 제7회 십자군(1248-1250) 

예루살렘이 다시 회교도들에게 장악되었다는 (1244년) 소식을 전해들은 이노 

센트 교황은 1245년 6월에 리용헤서 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 회의 소집 동 

기는 동쪽 예루잘렘이 위급하다는 긴급한 원병의 호소가 직접적인 원인이기는 

했으나 보다 더 큰 원인이 내재해 있었다 . 

그것은 일반 국민 대중은 물론 전 세계가 교황의 성직을 남용하여 제국간의 

싸움을 선동한다는 불만과 이탈리아에서 프리드리히 쩌에 대한 불화가 계속 커 

지고 있였다 . 그래서 교회회의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 그렇기 때문에 십 

자랜l 관심을쓸수가없었다 . 

그런데 프랑스왕 루이 9세가 새로운 십자군을 영도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십 

자군 원정의 뜻을 품고 3년간을 준비한 끝에 1248\건 8월에 출범을 하였다. 루 

이 9세는 왕후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프랑스 귀족들과 영국의 소견 부대를 거느 

리고 1만 5천의 병력으로 원정에 나섰다. 이때 프랑스 정치는 장모인 블랑쉬 

(Blanche)에게 맡겼다 . 

124잊건 5월에 약 120척의 배를 이끌고 원정에 나선 이들은 카이로 근처를 공 

격하였다 그러나 왕과 함께 많은 부하들이 포로가 되고 말았다. 술단의 아들 

‘투란 샤’ (Turan Shah)는 왕과 귀족들의 옴값을 요구하였다 . 그리고 많은 귀 

족， 비귀족의 부하들은 살해되었다. 

1250년 5월 6일날 왕은 석방되었다 . 왕의 즉시 귀국을 간언하는 참모들의 건 

의도 받아들이지 않고 많은 포로들의 석t끓 요청하며 1254년 4월까지 핸 동 

얀을그폈l서 생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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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여 루이 9세는 십자군 전쟁의 실패를 자신의 희생S로 속죄하려고 

하였다. 

8. 제8회 십자군(1270) 

이집트의 닙}이바르스’ (BayBars)는 그의 선왕을 살해한 후 126()1켠에 새 애굽 

의 술탄이 되었다. 그런데 전의 술탄들은 기사도 정신의 무사로 많은 이들의 존 

경을 받았는데， 새 술탄이 된 바이바르스는 잔학무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정복 

하는 곳곳마다 원주민들을 대량 학살하였다 . 

1265년에는 가이사랴， 하이파， 아르습을 점령했고， 1266년에는 갈렬리를， 

1268'켠에는 안디옥을 점령하여 주민들 살육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이같은 상 

황들이 서방 국가들에게 원병을 요청하게 했다 . 

126까건 전의 실패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던 루이 9세는 또다시 원 

정준비를 시작한다 . 그리하여 127α컨 7월에 남부 프랑스를 출발한 루이 군대는 

북아프리카에 상륙하자마자 곧 열병으로 황제와 그의 아들은 물론 많은 군대가 

희생되고만다. 

그런데 뒤늦게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영국 왕 에드워드 1세는 1271 - 7낀건 동안 

아크레에 진격하여 나사렛을 쟁취한 후 10여년 동안 영향을 끼치고 돌아간다. 

이 이후로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십자군 원정에 대한 제의를 했으나 한 사 

람도실현하지 못한다. 

이리하여 약 Z세기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갖가지 비화와 많은 문제점만 남긴 

채 끝이 나고 만다 . 이로써 1291년부터 회교도 손에 넘어간 예루잘램은 194까건 

이스라엘군에 의하여 탈환되기까지 700년 동안 이교도들에 의해 짓밟히도록 버 

려진 도시가 되고 말았다. 

9. 십자꾼전쟁의 결과 

십자군 전쟁은 응정적A로 볼 수 있는 밝은 면과 부정적인 결과를 남긴 어두 

운면이 있다 . 

(1) 응정적 요소 

1 ) 교황의 세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다. 이미 앞서 설영한 바와 같이 최초의 

십자군 전쟁은 교황의 호소와 주장에 의해 시작되었다. 교황의 호소는 나중에 

교황의 명령으로 바뀌어졌다 . 각 나라의 국왕들은 모두가 교황의 명령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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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반 타의반으후 십자군 원정을 출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교황의 막강한 세력 

강화였다. 

2) 교회 재산이 증대되었다. 십자관1] 출정하는 이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떠남 

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교회나 수도원에다 저렴한 가격으후 팔거나 

위탁을 하고 떠났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군인들의 재 

산은 자동적ξ로 교회의 재산이 되었다. 이로써 교회나 수도원은 엄청난 재산 

소유자가되었다. 

3) 서방 세계의 민족과 국가들을 하나의 기독교국이라는 인식을 향상시켜 주 

었다. 과거에는 서구 각국이 서로 고립되어 있었으나 십자군 전쟁으후 인해 상 

호교류와 연합이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게 하였다. 

4) 마호에트의 서방 진출을 저지하는 데 큰 몫을 하였다 . 만얼에 십자군 전쟁 

이 없었더라면 모슬렘교의 서방 진출이 훨씬 강화되었을 것이고 그 속도도 빨랐 

을것이다. 

5) 오랜 가운 중심의 봉건제도가 별 큰 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소시민들로 

구성된 중산층의 다수가 더 큰 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봉건주의 시 

대의 몰락과 새로운 군주 중심의 국가 형태로 옮겨지는 큰 계기가 된다. 

6) 십자군 운동으로 인하여 모슬렘 세계와의 교역을 확장시키는 지중해 연안 

의 도시들에 무역과 해운엽의 발달을 가져왔다 . 

7) 십자군 운동의 여파로 동양의 직물들이 늘어나고 동양의 미각들이 서방으 

로전달되는계기가되었다. 

(2) 부정적 요소 

1) 십자군 전쟁 과정 중에 보여준 서방교회의 동방교회에 대한 태도는 동서교 

회의 골격을더 크게 넓혀주었다 . 

2) 십자군 전쟁은 선교사업을 위한 도덕신학에 문제를 제가하였다 . 즉， 무력 

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놓 

고 역사 속에 대표적 선례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3) 십자군 전쟁이 성지를 회복한다는 신앙적 동기에서 출발하였으나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은 비신앙적 행동을 하는 자가 많았다. 그래서 저들이 지나간 곳 

은 송충이가 나무들을 좀먹고 지나간 것과 같었다 . 그러므로 마호메트 교도들의 

비웃음을 살 정도로 무질서한 오합지졸들은 가는 콧마다 민폐를 일으격 원성이 

드높았다. 그리하여 4차 때에는 마호메트 교도와의 싸움이 아니라 기독교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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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끼리 동서로 싸우기도 하였다. 

4) 교황들이 원수를 사랑으로 회개시키려고 하는 방법보다는 마호메트에 대항 

하여 싸우도록 장려하였다 . 그 결과 십자군의 군사적 실패뿐 아니라 성직자들에 

대한 신영을 의심하게 됨으후 인해서 성경척 타당성에 관한 의심을 불러일으켰 

다. 

5) 십자군 전쟁 후 이슬람 교도들은 그들의 선교 자세에 있어서 보다 강경하 

게 선회되었다 . 즉， 서방 기독고까 이슬람권에 들어와 점령군으후 영향을 미쳐 

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슬람 교도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는 사형으로 다스렸다 . 

이같은 강경정책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다 . 

6) 십자군 전쟁 기간 중에는 교황권이 일시적으로 강화되었다 . 그러나 전쟁을 

다 끝낸 군왕들은 교황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였다. 이것이 다음으로 이어지 

는 종교와 국가간의 갈등이며， 결국에는 제왕들이 교횡을 지배하려는 움직엄으 

로나타나게 된다. 

7) 십자군 전쟁은 각 나라마다 도덕적 , 윤리적 부패를 가져왔다 . 저 유명한 

‘정조대’가 이 무렵에 생겨져서 후대인들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나쁜 결과를 낳고 

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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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J8 장 
교횡권의 타락 

어떤 역사든 절대적으로 완전한 역사는 없다. 교황권야 한 때 세상의 군왕들 

을 마음대로 임명하고 파연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토록 고자세의 

강성세력은 그만큼 쉽게 꺾일 수도 있다. 이제 여기서는 로마 교황의 쇠퇴기 모 

습을살펴보도록하자. 

1. 교황들의 부패 

교황들이 부패했다고 하면 대단히 홍미있고호기심이 간다. 왜냐하면 그들스 

스로는 절대무오한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은 부패할 수가 없어야 

된다 그런데 역사 속에는 부꽤한 사실들이 증언되고 있다 . 

(1) 하드리야누스 1세 (재위 772-795 , Adreanus 1 ) 

하드리안의 출생지와 생년월일은 확실하지 않으나 로마 귀족 출신우로 추측된 

다 . 그는 772년 2월 1일에 교황으호 선출될 때 그는 로마 교황청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것이 인정되어 교황이 되었다 . 

그가 교황이 되어 처음 한 일이 로마가 롬바르디아족에 의해 짓밟힐 때 프랑 

크왕 샤를마뉴 (768-814)에게 지원을 요청한 일이다. 샤를마뉴는 하드리안의 

요청을 받아들여 알프스 산을 넘어 롬바르디아족을 정복한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는매우가까워졌다 . 

그런데 하드리안은 78끼켠에 제 2회 니케이공회를 소집하고 성상숭배의 합법성 

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샤를마뉴가 다스리는 프랑크의 주교들은 성싱숭배가 우 

상숭배로 될 소지가 있다고 이를 배격하였다 . 

프랑크 샤를마뉴는 궁전 신학지들로 동벼금 ‘카롤령 문서 ’ (Libri Carolin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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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필케 하여 성상숭배를 논박하였다. 그러자 하드리안은 다시 카를령 문서를 논 

박하는 긴 사연을 샤를마뉴에게 보냈다. 

이 하드리안이 교황으후 재임하고 있는 동안 자기 세력을 굳게 하려고 교황청 

내에 많은 요직에 자기 친인척들을 기용하였다. 이런 행동이 국민들로 하여금 

반감을 사게 된다 . 즉 요직에 친인척을 우는 것은 자신을 차기 교황으후 세우기 

위한 전략이라는 불신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민들은 레오 3세라는 인물을 천 

거하여 차기 교황으로추대， 선출하도록요청하였다. 

그러나 하드리안은 국민들 요구를 듣기는 커녕 갖은 방법으로 레오를 괴롭혔 

다 . 그래서 레오는 교황의 핍박을 못 견디고 프랑크로 도망하였다 . 이것은 교황 

이 친인척을 응용하려는족벌체제의 한단면이었다. 

(2) 파스칼리스 1세 (817-824, Paschal 1 ) 

파스칼은 교황청에 근무하는 사제였다. 그런데 대 수도원장이며 교황이던 스 

테피누스 5세가 사망하자 그의 뒤를 이어 81꺼건 1월 26일에 교황으로 선출되었 

다. 

파스칼은 교황 재위 기간 중 프랑크 샤를마뉴의 아들이며 후계자인 루이 1세 

와의 사이에 제국과 교황권에 관련된 문제로 시달렸다 . 루이 1세는 단호한 교회 

개혁과 수도원들과 교구의 개편을 요구하였다. 그는 기독교인의 질서를 세우려 

고노력하였다. 

그러나 파스칼은 로마교구의 독립성과 국가들에 대한 교회의 종주권， 로마인 

들의 선출 자유권 등을 확보하였다 . 

이 파스칼은 823년에 루이의 아들 ‘로테르 1세 ’에게 공동 황제로서의 왕관을 

씌워주었다. 다른 한편 로마에서는 파스칼 교황이 가담한 반 프랑크 운동이 일 

어나고 있었다. 이때 프랑크 왕이 로마 교황청을 지배하기 위해 교황 파스칼을 

음모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니돌아 두 명의 프랑크 당 지도자를 처형하였다 . 

이 일로 프랑크 루이 황제도 교황을 섬문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 파스칼 교황 

은 양심선언으로 응수하고 그 어떤 인간도 교황을 판단할 수 없다고 자기를 가 

리웠다 . 그러나 파스칼 교황은 자기 자리를 엿보는 실력자들을 하수인을 시켜 

죽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연할 길이 없었다 . 

(3) 하드리아누스 2세 (867 - 872 , Adrian II) 

하드리안 2세는 792년 로마에서 출생하였다 . 그의 부친은 주교였으며 9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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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두 교황 스테파누스 5세와 세르기우스 3세와는 친척간이었다 . 

하드리안에겐 처와 딸이 있었다 그래서 성직을 받은 후부터는 가정생활을 포 

기해야만 하였다 . 그가 교황이 되기 전에는 이탈리아의 산 마르코에 있으면서 

추기경으후 있었다. 하드리안 교황은 그의 말년에 가족문제로 큰 비극을 겪어야 

했다 . 그의 아내와 딸이 그의 사위가 되려다가 거절당한 엘리테리우스에 의해 

살해되었다. 

하드리안 교황에게 딸이 있다는 소문이 나자 서로가 교황의 사위가 되고자 하 

였다. 이 살인자는 하드리안 교황의 서신 및 도서담당 비서실장이었던 아나스타 

시우스의 동생이었다. 이들은 로마 부근의 오르테 교구의 주교 아르세니우스의 

아들들이었는데， 교황의 딸과 결혼하기를 원했으나 교황이 반대했다. 엘리테리 

우스는 교황의 아내와 딸을 납치하여 강요를 했다. 그런데 그가 추적을 당하자 

두 사람을 살해하고 만다 . 

엘리테리우스는 얼마 후 체포되어 처형을 당한다. 그리고 그의 형 아나스타시 

우스는 동생과 공모했다며 교황으후부터 파문을 당한다. 

하드리안 교황은 이뿐만 아니라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연의 

처들로 하여금 매춘행위를 하도록 하여 미인계를 썼다고 한다. 교황이 결혼했다 

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또 딸의 문제로 살인이 벌어지도록 가정문제가 복잡 

했다는 것은 교황의 지독한 타락，，}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다. 

2 , 바벨론 포로기 (1305-1377) 

바벨론 포로란 BC605 - 535년까지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였다가 풀려난 

것을 말한다. 그런데 카톨릭교회도 이탈리아 로마에 상주해있던 교황청이 프랑 

스 아비놓으후 7α건간 억류되었다가 풀려난 일이 있다 . 

카툴릭은 이 부끄런 역사를 가르쳐서 바벨론 포로시대’ 또는 ‘아비놓 교황시 

내 ’ (Avignon Papacy)라고 한다 .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같은 몰락을 가져왔는 

가? 한때 교황들이 군왕들을 떨도록 위염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 우리는 여기서 

그 역사적 단연을 잘 살펴보도록 하자 

(1) 교황 보니페이스 8세 (1294-1303 , Boniface VIIO 

교황으로서 최고의 전성시대를 누리던 이노센트 3세 시대는 한 시대로 지나갔 

다 . 그 후에는 그만한 인물의 교황이 나오지 못하였다. 여기 세기의 스타가 된 

교황 보니페이스 8세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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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랑은 원래 귀족 출신으로 외교관 생활을 거쳐서 누구보다도 궁중의 음모 

와 정치술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였다. 그의 본명은 ‘베네데토 가에타니’ 

(Benedouo Gaetani)였다. 그가 교황이 된 후 보니페이스 뻐l로 명명되었다. 

보니페이스 8세가 교황이 된 후 그의 초기 임무는 성공적이었다. 맨 처음에는 

이탈리아 국내문제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자기가 교황이 되는 것을 반대한 숙 

적 콜로나흘 제거하는 일을 시작했다. 교황은 콜로나의 토지와 성을 몰수하고 

그를 타국으로 유배시켰다. 

다음으로는 독일까지 자기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독얼 황제 ‘함부르크 알버 

트’를 전의 반란행위를 근거로 반란자요 살해자로 규정하였다. 그러자 알버트는 

교황에게 협^.f을 임해옴으로교황의 권위가고양되었다. 

그 다음에는 영국과 프랑스와의 백년전쟁의 서막이 되는 전쟁문제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 영국과 프랑스는 1337-1453년까지 10뼈년 동안 간헐적으로 계속 

하여 전쟁을 하였다 . 이때 프랑스의 잔 다크 소녀의 인도로 프랑스를 구한 유명 

한 이야기가 있다 . 이같이 긴 전쟁이 계속된 원인은 황실에 대한 계승권 문제와 

영토반환에 관한문제가개업되어 있었다 . 

하여간 영국과 프랑스가 이같은 전쟁 개업 직전에 있는 두 나라 왕들에게 휴 

전을중재하였다. 그런데 두나라왕언 프랑스필립 4세와 영국의 에드워드 1세 

는 교황의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그러자 교황은 1296년 소위 교황 칙령 

‘콸11 릭키스 라이코스’(Clericis Laicos)라는 것을 반포하였다. 이것은 성직자 

들이 세상 군주들에게 교황의 허락이 없이 납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긍지 조항 

이었다 . 이것은 교황이 왕들에게 경제적 압력으로 회유케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그런데 두 왕은 교황의 칙서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하며 오히려 교 

황청을 대적하였다 . 그러나 양국의 전쟁은 끝나지 않고 지루한 소모전만 계속되 

었다. 그런데 당시 영국의 침입에 불안해하던 스코틀랜드는 자기들 스스로 스코 

틀랜드가 교황의 봉토라고 선언하였다. 일이 이렇게 되자 두 왕은 석연치 않게 

휴전을 하고 교황의 중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 

교황은 그 후 130α건을 ‘희년’ Oubilee)이라고， 선포하고 성 베드로의 무덤을 

방문하는 모든 À}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로마시는 순 

례자들로 인하여 대 혼란의 경지에 이르렀다. 이로써 교황 보니페이스 8세의 인 

가는 최고 절정에 이르렀다 . 

이같은 교황의 인기에 쐐기를 박는 인물이 있었다 . 그는 프랑스 왕 펼럽 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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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필럽은 전부터 보니페이스를 교황이라고 부르지 않고 베네태도 가에타니 

라고 불렀다 . 그런데 그의 희년 선포로 로마에 많은 군중이 몰리는 것을 못마땅 

하게 여겼다. 그래서 교황의 숙적인 ‘스키알라콜로나'7~ 전에 교황에 의해 재산 

을 몰수당하고 국외로 추방되었을 때 필립이 망명처를 제공하고 보호해 주었다 . 

그뿐만 아니라 콜로나에게 황제의 여동생을 출가시컴A로 교빵11 대해 정면 도 

전하였다. 

이렇게 필립 왕과 교황간의 씨웅은 점점 갈수록 커져갔다. 처음에는 프랑스 

왕궁과 교황청 사이에 욕설과 저주가 가득한 서신들이 오갔다. 그 다음헤는 교 

황청에 파견된 프랑스 대사를 교황이 혐오하기 시작하자 필럽 왕 역시 교황청의 

사절을모욕하기 시작했다 . 

1302년에 프랑스 왕은 궁정에서 교황의 칙령을 불살랐다. 그뿐만 아니라 프 

랑스 황제가 개인적으후 교황을 반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교황을 반 

대하기 위해 프랑스의회를소집하였다. 

이 의회 (Estates General)에는 귀족과 성직자 뿐만 아니라 부르주아들까지도 

포함시켰다. 여기서 프랑스 의회는 필럽의 정책을 후원하는 몇 개의 의견서를 

정해 로마의 교황청으후보냈다. 

이 프랑스 의회의 의견서를 접한 교황 보니페이스 8세는 정치 분야와 종교 부 

분의 최고의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다는 ‘우남 쌍담’ (Unam Sanctam)을 발표하 

였다 . 그리고 로마와 프랑스에 있는 고위 성직자들 회의를 열고 필립 왕에 대한 

조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논하려고 하였다 . 

그랬더니 프랑스 필립 왕은 자기의 송닥 없이 프랑스 주교들이 프랑스 영토를 

떠나는 것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리고 만일에 자기 승낙이 없이 자기 영토를 떠 

난 자에게는 국왕 불복죄로 일체의 재산을 몰수하겠다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프 

랑스 왕 필립은 영국 왕 에드워드와도 화친을 맺었다 . 

교황은 사태가 불리함을 깨닫고 전에 반역자요 국왕 살해자로 정죄했던 독일 

황제 알버트와 동맹을 맺고 독일의 모든 귀족들을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프랑스에서는 다시 의회를 열고 교황에 대한 격렬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프랑스 의회의 가장 중요한 펼립의 고문이었던 ‘윌리엄 노가렛트’ 

(William Nogaret)는 보니페이스를 이단이요， 동성연애자요， 가짜 교황이라 

고 고소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필립 왕의 원대로 그를 ‘신앙의 수호자’ 

(guardian of the faith)라고 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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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립은 의회뿐만 아니라 성직지들로부터 지원을 다지기 위해 ‘개혁 조례’ 

(Ordinances of Reform)를 제정하여 프랑스 성직자들로 하여금 프랑스 법을 

따르도록하였다. 

이같은 필립의 공격 앞에 교황 보니페이스는 최후의 수단방법을 쓰게 되었다. 

즉， 교황은 필립을 파문조치하려고 그의 가까운 고문들을 그의 고향 ‘아나그니’ 

(Anagni)로 모았다 . 그런데 이같은 교황의 움직임을 프랑스에서 이미 알고 있 

었다. 그래서 교황의 숙적인 콜로나와 의회의 고문인 노가렛은 프랑스 왕 펼립 

의 이름으후 이탈리아 은행의 막대한 자금을 대부받아 무장한 병사들을 고용하 

였다. 그리고 교황이 파문을 선포하려는 전날 9월 7일에 ‘아나그니’에 침업하였 

다. 

이때 폭도들은 교황을 납치하고 교황의 가족과 친지들을 약탈하였다. 그리고 

노가렛은 보니페이스의 교황 자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였다. 그러나 노령의 교 

황은 굴하지 않고 항거했다 그러자 노가렛은 교황을 구타한 후 당나귀 위에 거 

꾸로 임갖히고 온 동네를 돌게 하는 모욕을 가하였다 . 

이때 아나그니에 모였던 추기경들 가운데서 오직 두 사람의 스페언 추기경 (피 

터와 니콜라스 보카시니)만이 교황의 편을 들었다. 마침내 보카시니 (Nicholas 

Boccasini)의 지도아래 아니그니 촌민들을 동원하여 교황을 구출하고 무도한 폭 

도틀을 도시로부터 축출하였다 . 

이렇게 하여 자기 고향 아나그니에서 큰 상처를 받은 보니페이스 교황은 더 

이상의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아나그니 사건 이후 얼 

마안되어 사망하였다. 

(2) 교황 베네익트 11세 (1303-1304 , Bened Icti 11) 

이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추기경들은 니콜라스 보카시니’를 다음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 그리고 그의 이름을 ‘베네익트 11세 ’ (Bιnedict 11)라고 칭하였 

다. 베네익트는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나 경건한 신앙성을 가진 도미니칸 F 션이 

었다. 

그는 교황이 되어 모두에게 화해정책을 썼다. 그는 우선 콜로나를 용서하고 

전에 보니페이스 교황이 볼수하였던 토지와 성을 되돌려 주었다. 그리고 교황에 

게 행패를 주도한 노가렛과 콜로나를 제외한 모든 폭도들의 죄도 용서해 주었 

다 . 

그리고 프랑스 왕 핀렴까지도 용서할 의향이 있다고 전했다 . 그런데 필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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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은 탈랐다 . 필렵은 이미 사망한 보니페이스 교황을 재판을 통해 그의 유죄 

를 따지려고 하였다. 베네익트는 그것은 교황 권위에 대한 위협으후 거절하였 

다. 

그런데 당시 로마에서는 새 교황이 너무 유약해서 원수들과도 지냐친 화해정 

책을 수행한다고 불만이었다 . 이같이 복잡하고 어려운 사태를 수습하지 못한 채 

그는 짧은 재위로 세상을 떠난다 . 

(3) 클레멘트 5세 (1304-1313 , Clement V) 
이제 교황의 자리를 놓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간에는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새로운 교황 선출은 대단히 복잡했다. 서로의 

이해문제와 자기 당파 및 분파가 개업되었다. 

이때 프랑스 왕 필럽에 의해 크게 활동하던 친불파 사람언 보르도 (Bordeau) 

대 감독인 클레멘트를 교황으후 선출하도록 음모를 꾸였다. 그리하여 추기경들 

은 그를 교황으로 선출하였다. 

새로 교황이 된 클레벤트 5서l는 완전히 필렵의 사람이었다. 그는 교황으로 선 

출되었으니까 로마에서 집무를 하도록 로마 시민이 계속 주장하였으나 그는 그 

의 재임 기간 중 단 한 번도 로마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1309년부터는 교황청 땅으로 사들인 프랑스 국경 근처에 

있는 ‘아비놓’ (Avignon)에 거주하였다. 이때 (1309)부터 7α컨 동안 (137끼컨) 

법적으로는 로마의 주교라고 하연서 실제로는 프랑스 아비농에 활약하는 ‘아비 

놓교황시대까계속된다. 

필립은 클레벤트가 로마로 가지 않고 자기 영향권 하에서 계속 유지하도록 여 

러 가지 핑계로 프랑스에 접아두었다 . 클레멘트 5세는 그의 재위기간 중 24명의 

추기경들을 지영하였는데 그 중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모두 프랑스 사람들이었 

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상당수가 그의 친척들이었다 . 이같은 족벌체제는 

그 후 계속해서 교회의 큰 약점이 된다. 

클레멘트는 계속하여 펼렵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우선 전임자 보니페이 

스가 억울하게 당한 일은 전혀 손도 대지 않았고， 오히려 교황을 폭행한 노가렛 

과 그 일당을 사연하였다. 그리고 전에 보니페이상} 제정한 정책을을 하나하나 

철회하였다. 

이같히 허약한 클레멘트 교횡에게 가장 큰 약점과 치욕스러운 사건이 있었다 . 

그것은 ‘템플러 (Templars) 무사교단’을 체포하여 재판한 일이다 . 템플러 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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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이란 십자군 원정 때 창랩되었던 기사 수도회였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재산과 영향력은 아직도 건재하고 있었다. 강력한 중앙집권정책을 

쓰는 펼럽 왕에게 있어서 이들은 큰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필럽은 저들을 제거 

할 목적으후 기사단을 이단으후 취급하고 그들의 재산을 프랑스 국고에 귀속시 

킬 방법을 강L구하도록 교황에게 압력을 가하였다 . 

이같은 필립의 지시를 받은 클레멘트 교황은 아무 예고도 없이 프랑스 국내에 

있던 템플러 수도사들을 체포하였다 .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고문을 이기지 못하 

여 자신들이 기독교 신%에 대척하는 비밀 결사로서 예배 중 우상숭배를 행하며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십자가에 침을 뱉은 동성연애자들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 

다 . 

‘아비능에 있는 교홍}궁의 안마당 이 건물은 교황들의 ‘아 
비능 유수’ 중에 건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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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수도사들은 자기들을 변호해줄 유일한 보루가 교횡이 되기를 바랐으나， 

교황은 오히려 사후 복수극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국외에 있는 모든 수도사들 

까지도 체포령을 내혔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하여 투옥되연서 필렵왕에 대한 나쁜 여론이 일어나기 시 

작했다 . 그러자 필립은 클레멘트 교황이 템플러들이 범한 범죄 사실을을 조장한 

장본인이라고 발뺑을 하려고 하였다. 일이 이상하게 된 것을 안 클레멘트는 

1311-131낀켠에 특별 종교회의로 비엔나회의를 열었다. 

이렇게 소집된 회의의 흐름은 필립과 노가렛에 대해서 예상과는 달리 클레멘 

트 교황보다 훨씬 더 엄격하였다 . 이 회의에서 피의자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할 

것과 피의자들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기로 하였다. 이같은 회의 결정은 자기들 

지도자인 교황의 허약함에 창피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하여 펼럽과 클레멘트는 다시 화합할 수밖에 없었다 . 클레멘트는 전에 거 

짓 고백했던 자백을 근거로 재판하는 대신 템플러 기사수도회를 교황의 행정 명 

령으로 해산하게 하였다. 그리고 수도회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다른 수도회로 

넘어간다고 결정하였다. 

이같은 재판 후에 필립은 막대한 재판 비용을 교횡에게 청구하였다. 교황은 

그 재판 비용을 갚을 길이 없게 되자 템플러의 재산 대부분을 황제에게 돌린다 

이로써 황제는 모든 재산을 갖게 되었다 . 이렇게 구차한 처신을 하며 세인의 비 

난을 받던 어용 교황이었던 클레멘트도 1314년에 사망함으후 끝이 나고 만다. 

(4) 요한 22세 (1316-1334 , John 22) 

클레멘트 5세가 숱한 치욕의 교황으로 지내다 죽으고로 그의 시대도 끝이 났 

다 클레멘트가 죽은 다음 추기경들은 과연 누구를 차기 교황으로 선출할 것이 

며 , 어느 누가 모든 이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런지 고민하게 되었다 . 그러다 

가 궁여지책으로 72세의 노인을 교황으후 선출해놓고 얼마 동안의 시간 속에서 

사태가호전되기를바랐다. 

그런데 요한 22세라는 이 노인은 교황에 선출된 뒤 1 St건이란 긴 세월을 정력 

적으로활동함으로세상을놀라게 했다. 

그는 이탈리아 내에서 교황에 대한 신뢰가 약한 것을 회복하려고 고심하였고， 

또 아비농에 소재한 교황청 유지를 위해 대 규모로 종교세를 거둬들였다. 그가 

이같은 정책을 씀으로 불란서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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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네익트 12세 (1334-1342, Benedict 12) 

영국과 불란서가 한창 10앤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활약한 교횡이다. 그는 

교황청 서류 보존국을 로마에서 아비놓으호 완전히 이전함으후 교황청이 로마로 

갈 뭇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인들에게 교황청의 재산을 마 

음대로 활용하도록 함으후 영국과 독일 등 다른 제국은 져버리고 프랑스만 인정 

하려는 편협한 교황이 되고 말았다. 

(6) 클레멘트 6세 (1342-1352, Clement VI) 

전쟁을 벌이고 있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중재를 하려 했으나 영국언들은 교 

황을 프랑스의 주교 정도로 보았으4로 그 노력은 허사였다. 

클레멘트 6세는 자기 족별.들을 교황청 직원으로 채용하여 가족들이 판을 치는 

부패한 교황청이 되었다 . 그리고 사치와 향락에 젖어 교황청의 썩은 냄새가 악 

취를 풍기었다 . 당시 페스트 전염병으후 전 세계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유는교황청의 부패 때문이라고소문이 났다. 

(7) 이노센트 6세 (1352-1362 , Innocent VI) 

이노센트는 교황청을 아비놓에서 로마로 옮기려고 준비를 하다가 실천하지 못 

하고사망하였다 

(8) 우르반 5세 (1362 - 1370, Urban V) 
우르반 5세는 자기 자신이 엄격한 내핍생활로 모범을 보이면서 다론 성직자들 

에게 개혁을 내세웠다. 그는 자기의 절제를 본받지 않은 인물들을 아비놓에서 

축출함으로교황청을개혁하였다. 

그는 1365년에 로마로 귀환하였다 . 이때 로마 시민들은 열렬한 환영을 하였 

다. 그러나 그는 청렴결백하기는 했으나 로마 시민들의 충성심을 계속 유지시킬 

능력이 없었다 . 그 까닭으후 교황이 온 것을 기뻐하는 이들의 무절제가 이탈리 

아 전체를 무질서 상태로 빠트렸다 .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교황은 다시금 

아비놓으로 귀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레고리 11세 (1370- 1378, Gregory 11) 

이 사람은 그의 상촌이 클레멘트 6세였다. 클레멘트 6세는 족벌체제로 갖추려 

고 이제 나이 겨우 1 7살밖에 안 된 자기 조커를 추기경으로 지영하였다. 그 젊 

은추기경이 훗날 ‘그레고리 11세’교황이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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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레고리 11세는 137끼컨 1월 17얼 로마 군중들의 환호 속에서 로마로 돌 

아온다. 설로 1305-137끼켠까지 7깐켠간의 기나긴 세월 동안 로마 교황청은 프 

랑스아버농에서 포로생활을하다가돌아왔다. 이 기간동안교황들의 무능력과 

무사안일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황청의 부패 또한 엄청난 상태였다. 

교황청에서는 타국과의 음모를 꾸며 프랑스를 이롭게 하려다 보니 막대한 자 

금이 펼요하였다 . 그래서 성직매매 (Simony) , 성직 중엄 혹은 복수 성직제 

(Pluralism) , 궐석 성직제 (absenteeism) , 족벌주의 (nepotism) 등등 모든 부 

패의 표본은 다교황들이 보여주였다 . 

이에 따라 바벨론 포로시대가 끝날 때쯤 되어서는 많은 국민들이 교회의 개혁 

을 부르짖기 시작했다 . 중세기의 종고깨헥은 결국 교황청의 부패와 교황들의 비 

신앙적 무기력함들에 대한 반발에서 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역사 속의 교회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 그 옛날 교황청의 부패처럼 오늘날 교회들도 여러 면에서 홉사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두개의 교황청 

그레고리 11세가 로마로 돌아옴으후 표면적으로 볼 때 교황청은 하나였다 . 그 

러나 그레고리는 다시 아비농으후 귀환할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그 

의 죽음으후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 

교황이 죽자 다음에 선출될 교황을 놓고 로마 시민들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한다 .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선출하게 되면 프랑스인 추기경이 압도적으후 많 

음으후 전과 같은 프랑스 왕의 꼭두각시 정도의 교횡을 선출할 가능성이 많은 

점과 그렇지 않으띤 다시 아비놓으로 되돌아갈 가능성이 있었다 .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기 위한 비공개 추기경 회의 장소에 로마의 폭도들이 침 

입하였다 . 폭도들은 추기경들이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고 로마나 이탈리아인 출 

신의 교황을 선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같이 살별한 분위기 속에서 추기경들은 

교황을 선출해야만 했다 . 

(1) 이탈리아인 교황 우르반 6세 (Urban VI) 

추기경들은 오랜 회의 끝에 이탈리아인 바리’ (Bari) 대주교를 새로운 교황으 

로 선출하고 우르반 6세라 칭하였다. 우르반 6세는 프랑스인， 이탈리아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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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모든 추기경이 참석한 중에 합법적으로 13781컨 부활절에 교황의 관을 받았 

다. 

새로 교황이 된 우르반 6세는 당시 많은 이들이 간구하던 개혁의 요구를 잘 

알고 있었다 . 그러나 개혁을 하려면 사치와 방탕에 배}져서 온갖 수단방법으후 

재산을 오-으는 데 혈안이 된 추기경들과 자연히 충돌해야만 된다는 사실도 잘 

알고있었다 . 

그러니까 개혁이 참으후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르반 교황 

은 우선 교황청 안에서 사무직으로 놀고 일하는 지을을 공격하였다 . 교황은 자 

기 교구의 양들을 지키지 않고 교황청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주교들은 그리스도 

의 배반자이며 부정부패를 즐기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였다 . 

그는 또 강단에서 추기경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난하고 고위 성직자들 가 

운데 성직 매매의 죄를 범하는 자들은 파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 

니라 현재의 교황청 세력은 프랑스인 추기경들이 너무 많음으후 인해서 그보다 

많은 이탈리아인 추기경들을 임명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실천하기 

도 전에 프랑스인들에게 누설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다 . 

우르반이 부르짖은 개혁의 꿈은 모든 이가 다 바라던 바였다. 그러나 이미 세 

상 재미를 마음껏 누리고 있던 추기경들에게는 대단히 거슬리는 내용들이었다 . 

그래서 교횡에게 불만이 있는 추기경들이 아나그니에 집결하였다. 여기서 그들 

은 전에 자기들이 교황을 선출하기는 했으나 그것은 위협에 의한 협박 선출이었 

으므로 당연히 무효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새 교황을 선출해야 한다고 하였 

다 . 

(2) 프랑스인 클레벤트 7세 (Clement VU) 

클레멘트 7세는 우르반 교황의 지나친 개혁주의에 대한 반대세력에 의해 새로 

선출된 교황이였다. 클레벤트는교황으로 선출된 후 우르반에 대항하는 전쟁을 

일으켰다 . 여기서 실패하자 그는 프랑스 아비용에 가서 교황 노릇을 한다 . 따라 

서 두 개의 교황청과 두 명의 교황이 동시에 있게 된다. 하나는 로마에서 우르 

tlJ-o 1, 다른 하나는 아비농에서 클레멘트가 서로 자기만 교황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두 개의 교황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을 

얻고자 성직매매 등 온갖 방법으로 경비를 조달하였다 . 그러니 얼마나 부패가 

심했겠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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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개의 교황청 

역사 속에 또 하나의 부끄러운 사실이 존재하게 된다. 프랑스 아비놓의 교황 

청을 따르는 나라들(콸11멘트 교황)은 프랑스， 스코틀랜드， 포르투갈. 독엘이 

고， 로마 교황청을 따르는 나라들(우르반 교황)은 영국， 스칸디나비아， 폴랜 

드， 헝가리 , 이탈리아이다 . 

이렇게 서로 자기들 이익과 도움이 되는 교횡을 선택함으후 교황이 종교와 신 

앙의 상정이 아닌 이권의 상징이 되었다 . 

138잊칸 우르반이 죽자 우르반을 따르던 추기경들은 ‘보니페이스 9세 ’를 새 교 

황으로 선출한다. 아비용의 추기경들은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데 루나’ (Pedro 

de Luna)를 선출하여 ‘베네익트 13세’ (Benedict 13)라고 칭하였다 

이와 같은 분열은 1378-1418\컨까지 4뼈년간 계속된다 . 그러다가 다음에 언 

급할 전체 종교회의에서 이 문제가 어렵게 수습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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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I 19 장 
출빼기의미신사상 

중세기에 마신이 있었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미신이란 기독교 이릎을 가지고 

있으연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모호한 것들을 말한다. 미신이란 전혀 황당무계 

한 것이 아니다 . 그럴듯 하기도 하고 비슷해1도 하며 어느 한연으로는 납득이 

가는 요소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 여기서는 현재도 시행되고 있는 것들도 있으 

므로 관심갚게 살펴보도록 하자. 

1. 천사예배 

기독교 신o.}을 가진 사람으후써 하나님 이외에 다른 대상을 향해서 예배가 가 

능한가? 원칙적으혹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기 때문이다 . 그런데 

중세 카톨릭교회는 천사에게 예배할 것을 전체 종교회의에서 결정하여 실시하였 

따.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그 역사적 발자취를 더듬어 보자. 

(1 ) 초대교회로부터 칼케돈회의 (451년)까지 

1 ) 속사도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들 

로마의 클레멘트는 하나님의 돗을 전달하는 천사의 무리가 있다 . 

이그나티우스도 하늘의 존재들인 천시들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 

을것이다. 

폴리캅은 순교자들이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으후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헤르마스는 모든 사람은 두 명의 천사를 갖고 있다 . 하나는 의의 천사이고 다 

른하냐는사악한천사이다. 

파피아스도 하나님은 일부 천사들에게 세상의 질서를 다스리도록 명동려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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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2) 변중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유스티니아누스는， 하나닝은 하늘 아래에 있는 언간과 모든 만물을올 돌폴 것 

올 천시들에게 맡겼으며 그는 천사에게 이들올 감독히·라고 하였다. 또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어기고 여자들과 최스러운 성관계률 맺어 귀신을 낳 

았다고했다. 

아데냐고라스는 천사들의 칙책이 하나닝이 명하시고 창조하신 것들 위에 하나 

님의 섭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얼반척으로 천체를 섭리해l지만 특정 

부분은 천사들에게 맡겨져 있다. 이레니우스는 천사가 형체가 없는 존재라고 했 

으며 , 그리스도인은 주문을 암기하는 것같은 어떤 것도 천사들에 판해서는 하지 

말아야한다. 

3) 회랍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오리겐의 성서주석에서 보면 신명기 32: 8에 근거하여 모든 국가·에는 그들의 

수호 영이 있다고 했다 . 국가뿐 아니라 각 개언도 수호 천사를 갖고 있다 . 각 

개인은 침례를 받고 교회에 들어갈 때에 선자의 영은 천사에게 땀겨진다. 이때 

부터 그 수호 천사는 마귀들의 힘으후부터 그를 보호한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 

면 천사의 보호는 약해지고 악한 천사의 지배 아래 놓아게 된다. 

천사플은 신실한 기도2뚫어l게 하나닝을 만나게 해 주고， 그들의 진보를 기뻐 

하며 , 그들의 잘못을 교정해주고 하나님 보화 앞에서 그들을 위해 중재를 해준 

다 . 하지만 그 천사들은 숭배를 받거나 기도를 받아서는 안 된다. 여기 분명히 

천사가 예배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4) 라틴 교부들의 천사에 관한 언급 

터툴리안은 칭례 때의 물은 천사로부터 치유하는 힘을 받는다고 하였다. 천사 

들은 영적 실체로서 천시들도 타락할 수 있다 . 다락한 천사로 인하여 귀신의 무 

리들이 생겨났으며 그 중 가장 큰 두목은 사탄이다. 이플은 모든 질병과 재앙의 

원인이다 . 귀신들은 그들이 좋아"8"}는 음식언 연기와 피를 얻기 위해 사람들을 

우상숭배하도록 현혹한다. 

어거스틴은 천사들은 무형적 설체인 영들어다. 눈에 보이지 않으며， 감각적이 

며 , 이성척이고， 지적이며， 불멸적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어떠한 천사의 숭 

배도 말하지 않았다. 천사들은 우리들의 숭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그 

들과 함께 우리의 하나념을 예배하기를 원한다 . 그리고 잘 알지도 못하는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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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계서열이나 천사들에게 붙여진 영청의 의미에 관해서 전적으로 알지 못한 

다고선언했다. 

이상에서 보연 속사도 교부들로 시작해서 5세기 중엽까지는 천사 예배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 혹， 창 6: 1-2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 이들 

이 천사들이 아니었는가라는 해석을 한 이들도 있다 . 그러나 천사들의 타락과 

악의 기원에 관한 문제를 상상적￡로 시도해 본 이들은 있으나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혹 말한 이는 거의 없다. 그런데 콘스탄틴 이후에 미가옐 천사장에게 교 

회를 봉헌하면서 천사들의 서열이나 수가 언급되기 시작한다. 그것을 다음 항목 

에서 살펴보자. 

(2) 칼케돈 회의 (451년)로부터 800년대까지 

이 시기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천사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주문(기도 

문)이 발전되고， 영들의 서열에 관하여 아주 정교하고 체계적인 교리가 생겨진 

다 . 

1) 천사숭배의 교리 

우라는 앞서 초기 교부들의 글에서 천사숭배와 천사에게 드리는 기도를 모두 

반대하는 이레네니우스나 오리겐이나 어거스턴의 주장을 보았다. 그래서 36연 

라오디게아 회의에서는 천사예배는 우상숭배라고 정죄되었다 . 

그런데 콘스탄단이 콘스탄티노훨l서 멀지 않은 곳에다 교회를 짓고는 그 교 

회를 천사장 미가옐에게 봉헌하였다 . 그 까닭은 그랜l 천사장 미가엘이 나타났 

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이것이 근원이 되어 서방교회에서는 9월 29일을 성 미가 

옐 기념 축제행사로 정하고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 

천사 예배에 대한 결정은 제 2차 니케아 공의회 (78까컨)에서 제정이 된다‘ 여 

기서는 성상 파괴에 관한 논쟁을 다루던 중 천사들의 본질에 관한 문제도 언급 

되었다 . 여기서 데살로니가의 감독언 ‘요안네스카 천사들이란 모두 무형적이며 

불가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천사는 앓고 가벼우며 혹은 불과 같은 폼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천사을을 믿고 있으며 또한 그들을 

숭배한다고하였다. 

여기서 교회 회의의 결정으로 천사들을 묘사하고 그들의 형상을 숭배하는 풍 

습을 허용했다. 이렇게 하여 과거까지는 천사 숭배에 관한 많은 반대가 있어 왔 

었으나 여기 공의회의 공식적 결정 이후 모든 교회에서는 공식적 숭인이 된 셈 

이다 . 아울러 그 이후로는 공교회의 교리로 간주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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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사의 서열 

천사들의 계급조직이나 서열같은 것에 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으므로 그같 

은 것에 관해 고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과거의 태도였다. 그런데 천사들의 서 

열을 영확하게 만든 저술가는 디오니시우스’ (AD50Ql컨경 Pseudo 

Dionysius) 이 다 . 

그는 하늘의 계급을 세개의 계층으로 나누었다 . 

첫 계층 : 드로노。1 ((þcm:lL) , 케루엄 (XéfJO여ψ) , 세라펌 (따><<ÝJtIl. ) 

둘째 계층 : 퀴리오테테스 (xtμow;)-지배， 액수시。에 (야'oUJLaL) 권력， 뒤 

나에이스 (ðt짜LêiS) -전능 

셋째 계층 : 아르?에 (apxaL) 수장， 아르캉겔로。1 (apx따')'éÀOL) 수천사， 

앙젤로이 (따')'éÀOL) -일반 천사 

여기서 가장 높은 첫 계층의 천사가 하나님에게서 가장 가깝고 . 아래로 내려 

올수록 인간에게 기깡다는 것이다. 그러면 위 (거짓) 디오니시우스는 무엇에다 

근거하고 그같은 주장을 하였는가 ? 그것은 전적으후 그 개인 (그것도 신부도 확 
실치 않음)의 주관적이고 사잭적인 기묘한 주장일 뿐이다 . 

그런데 이같은 출처 불분명한 거짓 작품을 그레고리 l세 (590-604)가 그대로 

계숭한다. 이로 인해 중세교회는 천사 예배나， 천사들의 서열과 이름들이 공식 

적으로인정되게 된다. 

3) 800년부터 종고깨혁시대까지 

중세시대의 스콜라 학자들 (페트루스 롬바르도， 안생름 등) 간에는 이전의 천 

사들에 관한 여러 교부들의 주장과 견해를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러나 종고깨혁Z뚫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믿는 정도로 국한하고 그훨l게 

기도드리는 것이나 예배 등은 금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성공회에서는 9월 29일 

을 모든 천시들의 축일로 지키고 있고， 차툴릭도 마찬가지이다 .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저들의 천사숭배의 기원을 성경이 아닌 위 디오니시우 

스의 책에 언급된 구절을 갖고 그결 믿고 따른다는 얘기다. 신앙도 이폼 되고 

보연 생각해 봐야 할 점이 너무 많다 . 

2. 성모예배 

일반적으로 천주교라 얼걷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특정은 성모 마리아를 예배한 

다고들 알고 있다 . 사실 천주교의 특정이 마리아 예배는 아니다 . 그러나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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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고 있는 이같은 사질에 대해 좀 더 자상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마리아 예배에 관한 사적 자취와 그 내용을 살펴보자 . 

성경에서 마리아에 대한 언급은 몇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마리아라는 이름 

을 가진 인간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었다(막 3: 31，요 2: 1-5, 6: 42) . 그리고 

이 마리아가 예수를 낳을 때는 동정녀였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마 
1: 20, 녹 1: 27, 34) .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고도의 존경과 영예로운 인정을 받았다 (녹 1: 30, 34) . 

또 사럼들로부터도 최고의 찬사를 받았다 (녹 1 : 42-45 , 11: 27) . 그 다음에는 

이 마리아가교회 역사속에서 이상스럽게 발전되어 간다. 

(1) 초기 3세기까지 

이 시대에는 마리。써 대하여 신약성서와 똑같은 업;뽑 취한다. 그래서 마리 

야는 주님의 어머니요 그분이 존경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마리아 예배에 관한 

어떤암시도없다. 

그런데 마리아 숭배에 관한 암시 문제가 2세기경 어느 지방에 나타난 위경문 

서인 ‘Evangelium Jacobi라는 것이 었다 . 이 정체불명의 책에서 마리아의 양친 

의 이름이 ‘요아컴’과 ‘안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또 이 책에서는 마리 

아가 3- 12세까지 성전에서 양육되었다는 이야기도 실려있다. 그런데 이같은 거 

짓된 문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잘못된 것임으후 더이상 언급하지 말 것과 이 

단으로 정죄되기까지 하였다 . 그래서 초기 3세기에는 대체로 신약성서의 업징을 

따른다 . 

(2)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325년) 서로마제국 멸망기 (476년)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모 마리아가 실제로 예배되었다는 최초의 기록은 이교 

적 신개념을 가진 이단론 속에서 발견되고 있다 . 

‘에스파나우스’는 아라비아 등지의 어떤 여인들이 마리아를 여신으로 모시고 

특정 종류의 과자를 바치는 습관이 있는데 이것은 이단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였 

다. 

또 니케아 회의로부터 시작해서 몇 차례의 교회회의에서의 싸움은 기독론에 

관한 μ}움이었다 . 그 당시 모든 이단들이 성육신 교리를 부정하고 있는데 그 영 

"Õ"J-을 업은 교회 내에서도 아리우스같은 이 역시 성육신을 부정한다 . 

그런데 교회 내에서 마리이에 대한 예배를 직접 다룬 사람은 일랙산드리아 감 



253 

독인 ‘시렬’ (376-44Ql건)이었다. 이 시렬은콘스탄티노플감독언 ‘네스토리우스’ 

가 예수는 신도 아니고 언간도 아닌 우리와 별개의 존재인 구세주일 뿐이라고 

하자 이에 대한 반대 주칭을 한 사람이었다 . 

그런데 시렬이 마리에게 관한 주장을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해 있는 그 몽운 결코 인간의 몸이 아니다. 그는 우리 

와다른몸이다. 이런 예수를낳은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OêO'r'OX(JS, 데오 

토코스)라고 해야 한다. 마리아의 숭배는 피조해 대한 예배가 아니다. 또 마 

리아의 숭배는 그녀가 중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의 숭배사 

상은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몽에 잉태된 하나님이시며 마리아만이 우리로서는 설 

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영태한 분이라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같은 시릴의 'ot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The Mother of Gods)라는 주장 

을 당시 많은 다른 감독들이 반대하였다. 그 중에 이탈리아의 ‘요비니아’ 

Ooviniah) 감독은 파운도 당했다.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부력l 된다. 

(3) 중세기 ( 150Ql년까지 ) 

마리아를 하나념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탈선은 계속해서 더 많은 변 

질과 탈선을 가져온다. 이같은 움직임은 동서방교회가 다 마찬가지이다. 

주상 성자로 알려진 시므온은 “거룩한 어머니 마리아여 기도를 받아주소서”라 

고마리아께 기도를하였다.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 (Gregory of Nazianzus)는 “유스티니안 황제가 자가 

믿는 기독교 신앙으로 제국을 돌봐달라고 마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못 

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무방함을 피력하였다 . 

이밖에 동방교회의 여러 교회들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발전되어 간다. 즉，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성 마가 전례 속에 , 시리아의 전례 의식문 속에 , 애굽 륭 
트의 야코부스교회 전려l 속에 마리아숭배 조항이 들어간다. 

서방교회는 8세기경에 마리。에 관한 기도문이 나와 있다. 즉， 로o}에 있는 

성모 마리아의 바실라카에 있는 부활절 미사에서 교황은 마리아-에 관한 기도문 

이 발표되었다. 

“영광스럽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경외하나니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요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라 .. 우리를 구하소서 오 주여 ... 복되시고 

영광되시고 영원한 동정녀이신 마리아 태오토코스 ( OêO'r'OX(JS )여라고 되어 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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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리이에 대한 경배는 정진적으로 발전을 거듭한다. 그래서 초창기에 

는 마리아 경배를 엄하게 금지하고 이단으후 다스리던 것을 후대에는 마리아에 

대한 예배가 공식 교리로 굳어진다 . 

중세 카톨릭교회가 마리。에 대한 숭배사상을 여러 가지 모습으혹 제정한 각 

종의식들이 있다 . 

1) 성모 마리아 동정녀 봉헌 축얼 11월 21일 

동서방교회는 예수님에 관한 봉헌 축일로 2월 2일을 지키고 있다 . 그리고 마 

리이에 대한 봉헌 축일도 있다. 마리아 봉헌 축일의 근거를 위경인 야고보서에 

기록하기를， 성모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후 3살 때 성전에서 봉헌되었다는 것 

이다 . 이같은 축제 행사 시작은 처음 동방쿄회에서 8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서방 

교회에서는 1585년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매년 11월 21일을 마리아 봉헌 축일 

로 지키도록 선포하였다. 

2) 성모 마리아 탄생제 :9월 8얼 

회랍 정교회와 로마 차톨릭교회， 영국 성공회에서 지키는 마리아의 탄생제는 

매년 9월 8일에 축제로 지키고 있다 . 그런데 이 축제가 왜 9월 8일이어야 하는 

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3) 성모 마리아 정흔 축일 : 1월 23일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만 지키는 행사이다.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 마리아와 정흔한 날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다. 이것은 151면 교황 레오 10세 

가시작하였다. 

4) 마리아 성심 축일 : 8월 22일 

마리아의 순결한 마음을 기념하는 축일로 1805년 교황 파우스 7세에 의해 시 

작되어 지켜오고있다. 

5) 성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 축제 :9월 9일 

예수의 모친 마리아는 아당의 타락 및 그 결과와는 절대 무관한 영태를 축하 

하는행싸l다. 

이 축제는 카톨릭교회만의 교회로 확정되었다. 마리아가 다른 모든 성자들보 

다는 높은 위치에 오르자연 그에게 특별한 특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185α견에 교황 피우스는 이 문제를 검토할 위원회를 소집하여 드디어 1854년 

가을， 여러 명의 고위 성직자들 (54명의 추기경과 140명의 주교) 회의에서 ‘성 

모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교황의 칙서로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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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마리아의 승천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지상생활을 마친 후에 그가 죽지 않고 산 채 

로 하늘로 영광 중에 숭천했다고 하는 것을 교리로 확정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녹 1: 28에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성경구절의 뭇이 

라딘역인 벌게이트 성경에는 ‘케카리토메네 ’ (}{êXa，αTωμélη)로 ‘은혜를 받은，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은혜가 충만한’이란 뜻이다. 여기서 카툴릭은 이 말이 곧 

마리아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녀는 죽음과 같은 불완전성을 뛰어 

념는 것으로， 마리아가 죽지 않고 승천할 것을 예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그 다음에 녹 1: 42절에 “모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라는 말이 그녀의 

승천에서 성취되었다고주장한다 . 

이같은 주정에 의하여 1950년에 교황 파우스 12세는 마리아의 승천설을 로마 

카툴릭교회 교리로 선포하였다 . 이렇게 하여 마리아 숭배사상은 겉잡을 수 없는 

결론에 도달하여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예배가 공식화되고 말었다 . 

그런데 이같은 교리에 대해 개신교의 맹렬한 공격을 받자 근래에는 몇 신학자 

가 이것을 신앙으로가 아닌 경건한 견해로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있으나 그것 

은 지극히 적은 변영에 붕과하다. 

3. 성자들예배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방교회에서는 다 함께 성인들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의 

전통척 교리로 전래되어 오고 있다 . 그러면 과연 신앙의 위대한 성인플을 공경 

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여기서는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하여 교 

회 역사 속에서 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신약성경에서의 가르침 

신약성경에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 바울이 구약의 

위대한 인물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는 결코 예배의 모습이 없다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신앙의 위인들을 대하는 태도도 보면 결코 예배하는 것과 

같은자세가없다 . 

신약성경에는 기독교 신앙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의 모습 

은 나타내고 있다 . 마 10: 17-2써 보면 “너희가 내 이릎을 인하여 모든 사람 

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니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녹 21: 12 

- 13에도 “너회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욱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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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끌려가려니와 요 16: 1-2에 “사람들이 너회를 출회할 뿐 아니라 때가 이 

르면 무훗 너회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 

라 계 17: 혀l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에 취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계 20 : 쩌l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흔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지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 하 

니” 

이같은 성경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을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 그러나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예 

전을 따로 실시해야 할 것같은 암시는 전혀 없다. 

(2) 교회 역사 속에서의 발전 

제 2세기경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순교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뼈을을 보석보 

다 귀중하고 정금보다 아름다운 곳에 안치한 것을 말하였다 . 여기서는 순교자의 

유해에 대한 제사와 그를 위해 해마다 추념 행사를 실시할 것이 암시되었다 

이 당시 희랍인과 로마인은 생전에 유명한 사람들을 기념하는 기념 행사를 그 

들의 생일날에 실시하였었다 . 그러나 기독교 순교자들에게는 그들의 순교일이 

기념일이었다. 

제 3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이교사회의 관습을 따라 장례식을 거행하였 

다. 즉， 3얼제， 9일제， 30일제， 1주년제 등으후 거행했다. 

제 4세기에는 크리소스톰이나 어거스틴 같은 이가 순교지-를 위한 기념예배가 

실시된 기록이 있다 . 이때 저들은 성인을 향한 기원 (in vocation)을 실시하였 

다. 

5세기에는순교자숭배가급속하게 확산된다. 그이유는순교자들의 성골이나 

유풀들을 나누어서 자기들 가까운 콧으로 이장하면서 수많은 묘당과 성인의 수 

가 늘어나기 시작한다 . 그래서 이 무렵에는 성인들의 성골과 유물을을 숭배하는 

관습이 차츰 생겨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성인숭배와 유물예배의 관습을 본격적으로 체계화시킨 사람이 그레고 

리 1세이다 . 이제 성자를 위한 예배는 단순한 기념축제가 아니었다 . 성자들의 

유물이나 성골을 옮겨서 이전을 하면 기척을 일으키는 효능이 있다는 전설까지 

덧붙이게 되었다. 그래서 성자예배는비정상적으로급속하게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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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의 동서방교회 

저들에게 성자들의 수효는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대건 신 

부를 비롯한 10(얘명의 성자들이 었다 . 카톨릭에서는 성자가 되면 성자의 이름 

으후 기도가 기능하다. 우리나라 10뼈명이 넘는 성자들도 전세계 카톨릭 교인 

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과연 성자들 이름으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까? 성경에는 예수 그리 

스도 외에는 그 어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 

은가? 그리고 성자를 향한 경배와 우정숭배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득력있는 설 

영이 가능할까? 실로저들의 신앙행위를알때 가슴이 무거워진다. 

4. 그림 (성화) 성물의 숭배 

그렴을 그려놓고 거기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또 이상한 물건을 조형해 만든 

성/뚫을 앞에 걸어놓고 거기에다 절하고 예배를 드린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 

뭇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 성생l 대한 예배가 극에 달하 

고었다. 

사실 4세기 초 이전까지는 성%에 대한 숭배사상이란 생각해 볼 수 없는 이교 

적인 것이었다. 그런데도 그링이나 조각물에 대한 예배는 계속 발전되었다. 그 

래서 338\건 콘스탄단노플 회의에서 성상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하였다 . 그 

런데도 성상 예배는 더 가속화 되었다 . 

교회 회의에서 금지명령을 내렸는데도 어찌하여 성상 예배가 가속화 되었을 

까? 그것은 헬라인들이 예술을 사랑하고 그렴을 즐겨하며 장식풍에 각별한 관 

심을썼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갯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 

을 그린 그렴을 보라. 예수께서는 그 당시 죽음을 몇시간 앞에 두고 심각한 고 

뇌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런 분의 얼굴 주위에 환한 후광이 비쳤을까? 

그것은 어겁없는 헬라적 사고방식의 영향이다 . 

753년에 콘스탄티누스 5세 (재위 741-775년)는 세계적 규모의 공의회를 소집 

하였다 . 여기서 그는 영원히 성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 여기 회의 

에 340명의 주교들이 참석하여 모든 성%별운 출 20: 4절 이하 신 5: 8, 롬 

1 : 23-25 등에서 금지된 우상들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6어 

(;7.깨재”위 780-797)는 성상 파괴 법률을 철폐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78꺼컨 여름， 7차 공의회 (또는 제 2차 니케이공의회 )에서 300명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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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들이 참석뼈 로마 카툴릭과 희랍 정교회는 성상 사용하는 것이 합법적이라 

고선언하였다 . 

여기에 대한 근거로 성전 안에 이미 성상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성경 본푼들 

(출 25: 18- 22 , 민 7:8 이하， 첼 41: 18 이하， 히 9: 5)과 교부들 말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성성숭배가 ‘홈숭’ (Àa따la)이 아년 공경 또는 숭앙 ( 7CpOaxwr;<J.α) 

)을 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 이 대회에서는 과거의 성상 파괴론지들을 피문하 

였다 . 아울러 22개조의 교회법이 제정되어 모든 교회에 성/앞룰이 복원되기 시작 

하였다. 

이같은 공의회 결정 후에도 동서방교회에서는 황제들이 성상파괴 운동을 벌여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제 2차 니케아공의회 교령이 그대로 전래되어오고 있다 . 

이와 같은 우여곡절로 반대와 찬성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성상 예배는 이제 하 

나의 완전한 현실로 굳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현재 동서방 교회에서는 예배당 

안에 각종 현란한 그럼과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고， 또 각 가정에도 이같은 형태 

는 연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성상과 성회에 대한 예배 , 이것 역시 미신 신앙의 

유물이다 . 

5. 성례전중미신사장 

우리가 흔히 쓰는 ‘성례전’ 또는 ‘성만찬’이라는 용어가 과연 어디에서 나온 용 

어인가? 여기에 대한 아무런 검토도 없이 항상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관용어는 확실히 로마 카톨릭교회와 희랍 정교회가 채용한 말이다. 이제 그같은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성례전이란 말의 뭇과 사용 유래를 살펴보자. 성례전이란 말은 

‘Sacramentum’이다. 이 말은 희렵어 ‘무스테리온’ (μU1"zηαov) ， 즉 ‘신비’라는 

뭇에서 온 말이다. 그런데 ‘무스테리온’(신비)이란 말이 왜 성례에 해당되는 ‘새 

크라멘퉁’이란 말로 사용되었는지 그근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다. 

본래 ‘Sacramentum’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 

@ 어떤 소송사건의 당사자들이 공공보관소에 맡긴 저당물 또는 담보물 
@ 로마 병사들이 그들의 최고 지휘관 (imperator; 장군이나 황제 )에게 하는 

선서 

그런데 공탁금이든 담보물이든 또는 선서였든지 간에 왜 이 말이 ‘상정’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Sacramentum’이 되었는가는 많은 추측이 있을 뿐이다 .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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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에서 최초로 ‘Sacramentum’이란 말을 사용한 이는 터툴리안 

(Tertullian) 이다. 그는 침례를 비롯한 다른 ‘신적 성사’ (Sacramenta divina) 

를 ‘무스테리온’이라고 하였다. 

어거스인도 표적， 또는 상정적 행위들은 신성한 컷에 속해있을 때 이를 

‘Sacramentum’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그는 Mystery와 Sacrament를 동일시하 

고 있다. 그는 Sacramentum을 정의하기를 ‘눈으로 볼 수 없는 희생제사와 볼 

수 있는 희생제사가 Sacramentum , 즉 거룩한 상징이다’라고 하였다 . 

이같은 신학은 제롬과 토마스 아퀴나스를 거쳐서 1907년 교황 피우스10세는 

모든 ‘성례전’ (이 속에는 7가지 성례전을 말함)은 그리스도 자신이 직접 제정하 

신 것임으로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정죄한다고 선포하였다. 그 후로부터 

성례전을 더욱 높이 격상시켜 ‘성만찬’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 

사실 종고깨혁 당시만 해도 루터의 동역자 멜랑히톤’은 다른 사람들은 ‘성례 

전’이라고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세례’와 ‘주님의 식탁에의 참여’라고 해 

야한다고제의하였다. 

칼빈 역시도 그저 ‘성례전’이란 말을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성례전은 주닝이 

우리에게 주신 ‘의식’ (Ordinance)일 뿐 그 자체가 무슨 효력을 발생하는 거룩 

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닝의 주신 뜻을 그대로 따른다면 ‘침례 1와 ‘주의 만찬’ 

(고전 11 : 20)이라고 해야 되고， ‘성례전’ ‘성만찬’이라는 용어는 다시 검토해야 

할것이다. 

왜 우리가 성례전에 관한 문제를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동}는가 ? 그것 

은 성례전이 거룩한 이름 아래 수백년동안 순진한 영흔들의 고혈을 짜내는 악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님이 우 

리에게 주셨고， 분부하신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뿐이다. 그런데 중세교회는 

각종 의식들을 자기들 멋대로 제정하여 수십가지 성례들로 온갖 돈을 각출해내 

는이용물이 되었다. 

12세기 파리의 Hugo of St. Victor (그J~ 죽은 때가 1141년)에 의하면 그 당 

시의 성례전은 무려 300:j가지가 있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성례가 필요했는가? 그 까닭은 전부 돈을 모으기 위한 도구 

였었다는 것이다 . 그래서 중세기 대학운동이 일어나면서 많은 지성인들이 성례 

전이 순수하지 않고 미신성을 띤 것과 나쁘게 악용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였 

다. 이때 성례전의 미신성을 신랄하게 공격하여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 

킨 사람이 Peter Lombard (롬바드)였다 (d.l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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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지성인의 공격과 사회 모든 계층에서 성례전에 관한 비판이 드높아지 

자 로마 카톨릭과 희랍 정교회는 더이상 많은 성례전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 

래서 종고깨혁 무렵 전 유럽이 들끓는 빗발치는 여론의 세력 때문에 154면 프 

로렌스 (Florence대회)에서 성례전을 7가지로 줄이게 된다. 

그 7가지 성례는다음과같다. 

(1) 세례 (Baptism) 

세례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 번 맑은 물 속에 장기는 것 (침수)이 

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는 살수를 한다. 세례는 원죄와 스스로 범한 죄에 

대한 연죄와 그 죄들에 대한 형벌이 파기가 된다고 한다. 세례로 인해 그리스도 

의 몽의 일원이 되고 불멸의 인호가 붙게 된다 . 

(2) 견진 (Confirmation) 

세례를 받은 자는 주교의 축성을 받은 성유 (기름과 향유， 그리고 연고들을 섞 

어서 만든 거룩한 기름)를 도유받게 된다 . 이때 사제는 “성신께서 주신 선물의 

날입니다 . 아멘”하고 그 성유흘 이마， 눈， 콧구멍， 입， 그리고 귀 등에 발라준 

다. 이렇게 견진을 받으면 성령에 침여하는 것이고 은총이 증가되며 또 확언된 

다고한다 . 

녹 24 -: 4쩨서 그리스도가 이것을 제정했다고 주장한다 . 

(3) 성체 미사 (Mass) 

이 성체 미사는 아무 콧에서나 드렬 수가 없다 . 미사는 합법적인 사제에 의해 

정해진 제단과 성멸된 천 위에서만 거행되어질 수 있다.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순수한 포도주가 물과 함께 섞여서 사용된다 . 

빵과 포도주는 사제가 축성을 할 때 성신의 작용11 의해서 그리스도의 옴과 

피의 본체로 바뀌어진다는 것이다. 사제는 반드시 빵과 포도주가 영성체로 사용 

되기 전에 실체의 변화를 일으키도록 성령의 엄재를 기원해야 한다 . 그렇게 하 

면 ‘실체의 변화’가되고빵과포도주는형태만남는다. 

영성체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데 이때 성직자는 빵과 포도주를 분리해서 

먹을 수 있다 . 그러나 평신도에게는 맹L을 포도주에 적셔서 빵만 준다. 그 까닭 

은 평신도와 성직자는 질적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 카폴릭이나 희 

랍 정교회에서는 포도주 잔은 주지 않고 빵만 주고 있다 . 

이같은 성체 미사로 얻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 및 죽음에 대한 기억 ,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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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위로， 유촉에 대한 뱅어， 그리스도가 믿는 지에게 내재하생 등의 효과 

를 얻을 수 있다. 영성체에 임하기 전에 죄의 고백， 금식， 그리고 모든 다른 사 

람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신풍 (Ordination)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 영적언 것(뻗전 2: 5, 9 , 계 5: 10, 롬 

12: 1)과 성사적인 것이 있다 . 

성사적인 성품이란 사도들로부터 끊임없이 계승되어 온 것으로 서임권을 가지 

고 있는 주교만이 서품을 줄 수 있다. 주교는 총 대주교구， 대교구의 주교흙l 

의해 그의 선출을 확인한 뒤 세 명의 다른 주교흙l 의해 신원을 보장받。}야 서 

임받을수있다. 주교만이 사제를서풍할수있다. 

주교가 신부를 서임하는 것 외에 부제， 차부제， 독서자， 구마사， 문지기， 노 

래하는자， 햇불드는사람들을 엄영할수있다. 

이렇게 하여 서품받은 사제는 성직의 직분들， 즉 성유 축사， 설교， 고해지들 

의사변을할수있다 . 

(5) 고백 (Penence) 

흔히 ‘고해’라고 하는 이 의식은 자신이 지은 죄를 사제에게 구두로 고백하는 

것A로 사제는 고백자에게 보속을 정하여 주며 아울러 사연을 선고하여 준다. 

이때 사제는 자신도 죄인이며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선언해야 한 

다 . 

이 고백에서 고해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 진실로 뉘우치고 있으며 , 개심할 의 

사가 뚜렷하며 , 사제가 정하여 주는 보속을 기꺼이 실행한다연 신자에게는 고해 

가 효력이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 

고백은 의무적A로 1년에 1회는 해야 하고， 보통 1년에 4회를 행하고 있다 . 

그런데 이것이 너무 형식으후 치우치고 말았다. 

(6) 결혼 (Matrimony)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상호 동의하에 (동의에 어떤 방해물어 없어야 됨 ) 두 사 

람이 사제 앞에서 동의를 확언하며 서로의 손을 잡고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충 

실할것을서약한다. 

동방교회에서는 간통， 대역죄 , 정신병 , 문둥병 응을 비롯한 타당한 이유가 있 

을 경우에는 이혼이 허락된다 . 그러나 서방교회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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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부 성사 (Unction) 

동방교회에서는 병자들을 위해 거룩한 기름을 바르는 성유 성사를 실시한다. 

이것은 막 6: 13-을 근거하여 사제만이 깨끗한 기릎을 가지고 병자 회복을 위해 
기도를 한다. 오늘날은 부활절 바로 전 수요일에 건강한 사렴에게도 성유 성사 

를 실시한다. 반면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병자 성사는 없고， 죽은 사람의 시체 

위에 마지막 기릉을 바르는 종부 성사가 있다 . 

여기 7가지 의식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 과연 이같은 의식들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사상의 맥과 일치하는 점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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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장 

신약교회고수주의자 

지금까지의 교회 역사라고 하면 주로 현재 커다란 대동맥을 이루어오고 있는 

로마 차톨릭교회나 희랍 정교회와 관계된 역사만을 취급해 왔다. 그런데 교회 

역사 속에는 반드시 저들만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다 . 지금은 다들 사라졌거나 

또는 형태를 달리하는 모습으후 남아있는 극히 소수의 순수한 무리들이 있었 

다. 

그들을 이름하여 분파주의， 또는 이단이라고 영명되는 우리들이 었다. 내가 

지금까지 접해 온 시중에 있는 모든 교회사 책을을 수십권 수많은 자료를 접해 

보면서 모두들 소수의 분파주의자를 다들 이단이라고 했다. 그들의 대푸분이 이 

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단이라고 정죄된 그 소수의 무리들이 왜 이단이라고 

낙언이 찍히게 되었으며 ,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은 어떤 근거로 그들을 이단 

이라고판정하였는가? 

냐는 이단이라고 판정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이단적 요소가 있음을 

많이 보았다.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닥인찍힌 사렴들 가운데는 오후지 그리 

스도만을 본받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려고 했던 순수한 사 

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저들에게는 순수하고 깨끗하여 주님을 따르려는 정열은 있으나 많은 

사람들을 규합하고 조직적으로 정치적 힘을 펴 나가는 데는 생리적으후 맞지 않 

았다. 그와 반대로 정말 조직적인 힘이 있고， 정치적으로 큰 세력을 갖고 있는 

이는 어떤 절대적 원칙도 사도들의 명백한 가르칭도 따를 수가 없었다. 저들은 

오로지 자기 세력 확장과자기들 이익추구에 모든것을다동원하였다. 

이들이야말로 타협하기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들 편리대로 왜곡 

시키는 진짜 이단은 아니었을까 ? 그런데 저들은 다수의 힘으로 숭리하여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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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숭리자로 기록되었고， 그와 반대로 순수한 소수의 세력은 힘없이 밀려나 이 

단으로낙언되고말았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역사 속에 잘못 기록된 수많은 의인들의 죽음은 

결코 잊혀질 수가 없다 . 아엘이 쥐도 새도 모르게 억울하게 죽었으나 그의 피는 

땅에서 울부짖는 호소로 하나님이 들으셨다(창 4: 10) . 

여기 억울하게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라고 닥언이 찍힌 사럼들을 나는 새롭게 

명명하기를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고 이름 붙여 보았다 . 이들이 억울 

하다는근거는무엇인가? 

역사 속에서 이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한 사람들은 무슨 기준으로 저들을 이단 

이라고 속단했는가 ? 여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판단의 기준은 자기들이 믿는 교 
회의 교리가 ‘자’ (R)가 되었던 것이다 . 그러나 결코 이단정죄의 기준이 되는 자 

가 교회의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각 교파의 교리는 자기들 편리대로 조작해서 창안f해 낸 편파적인 것임으로 가 

장 정확한 표준 자는 ‘신약교회의 모탤’이 되어야 한다. 

로마 카톨릭은 이미 신약교회에서 멀리 떠났다. 그들은 성경도 66권이 아닌 

77권을 믿고， 성경 해석도 교령집을 참조하는 전통(교황들)의 조명아래 해석을 

한다 . 또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믿고 현재 지.AJ-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 

무를 대행하는 자로 절대무오한 신으로 믿고 었다. 

이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신약교회의 기준에서 볼 때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파문한 그 역사적 기록을 왜 그대로 믿고 따라야만 히는가 ? 
이것이 역사라면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고 재평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로마 

카툴릭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소위 개혁교회에 속했다는 사람들조차도 개혁은 했 

으나 지극히 중대한 부분들은 아직도 개혁을 못한 채 카톨릭의 전송을 그대로 

계숭하고 있다 . 그렇기 때문에 개혁파에 속하는 신학자나 역사학자들 역시도 과 

거의 카톨릭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이 역사를 과거 그대로 설명하 

고 있는 현실의 실성이다. 

나는 이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여러 해 동안 신학교 강의실에서 이같은 주칭을 

되풀이 해 오고 있다 .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모든 학생들어 공감은 하나 그와 같 

은 객관적 자료를 요청하였다 . 여기서 냐는 새로운 역시를 셜명하는 교회시를 

써야할필요를 느꼈다. 

내가 이 책을 쓰는 동안 니에게 참 반가운 일이 있었다. 그것은 내가 주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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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신약교회의 원리에서 본 역사의 진술을 한 다른 저À~를 만난 것이다. 

E H BROADBENT.로 그가 쓴 rThe Pilgrim Churchj (순례하는 교회 )로 

전도출판사에서 199()l건 12월에 번역 ·출판되었다. 나는 이 책이 나의 주장과 

생각이 같다는 사실을 알고 매우 기혔다 . 

그런데 「순례하는 교회」는 이미 1931년에 출판된 책이었다 . 이 책이 이제 드 

디어 한국에서도 벚을 보게 된 것을 보면 이제야말로 한국교회도 새로운 교회 

갱신의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믿는다 . 

나는 이미 11장에서 ‘신약교회 사상 고수주의자들’이라는 향목으후 몬타니스 

트， 노바티안， 도나티스트를 살펴보았다. 이제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프리스킬 

리안， 바울파， 보고밀파， 알비파， 아놀드파， 왈도파등을살펴보겠다. 

1 . 프리스킬리안(Priscillian) 

프리스킬리안에 관한 문헌은 그리 많지 않다. 교문사가 만든 「기독교대백과사 

전」 제 1 5-권 pP . 1125 - 11 27<에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말미에는 프리스피킬리안 

에 관계된 참고문헌들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거의 모든 교회사 책 

들에는 이들을 이단이었다고 단정하고 있다. 

(1) 프리스컬리안의 기원 

프리스킬리안은 4세기경 스페인의 ‘아벌라’감독이었다 (AD380-385 , Bishop 

of Avila) . 그의 순수한 종교운동은 스페인 전역은 물론이고 포르투갈의 ‘루시 

타니아’ (Lusitania)와 프랑스의 ‘아퀴타니아’ (Aquitania)에까지 확산되었다 . 

프리스킬리안은 스페인 사람으후 부와 지위를 갖추었고， 학식과 능숙한 화솔 

을 겸비한 비범한 능력의 소유자였다. 그가 처음부터 기독신자는 아니었다. 그 

는 당시 유행하던 신 플라톤 철학이나 마니교같은 철학적 요소를 통해 영혼의 

피난처를 찾고자 하였다 . 그리고 그는 고전문학을 좋아함으후 그의 상식은 넓고 

다양했다 . 그의 폭넓은 지식은 그로 하여금 영지주의자라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 

다 . 

그런데 그가 기독교의 성경연구를 깊이있게 하던 중에 드디어 회개하고 기독 

교로 개종을 한다. 그는 기독교에 귀의하여 곧바로 침례를 받고 생활을 통한 신 

앙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는 무엿보다도 자신의 옴 안에 성령이 거하시 

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성경공부와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는 삶이란 인격의 변화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삶을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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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내야 한다고 믿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많은 지식인 계층으혹 하여금 공감 

을 얻었다 . 그리하여 프리스킬리안은 드디어 ‘아빌라’ (Avila)의 주교가 되었다 

(380년) . 

그런데 그의 신뢰와 인기가 상숭되어갈수록 그를 시기하는 다른 성직지들로부 

터 반감을 사게 되었다. 프리스킬리안을 이단이라고 선동한 사람은 포르투칼 루 

시타니아의 대감독인 히다티우스 (Hydatius)였다. 

그는 38α건 ‘캐사로구스타’ (Caesaraugusta 또는 Saragossa)에서 개최된 교 

회 지방회에서 프리스킬리안을 마니교도요 또 영지주의자인 이단이라고 고발하 

였다 

그러나 이같은 히다티우스의 중상모략은 스페인 사람들에게 먹혀들어가지 않 

았다 그런데 384년에 ‘부루디가라’ (Burdigara)에서 열린 회의에서 그 당시 별 

로 평판이 좋지 않은 ‘이타쿠스’ (lthacus)라는 한 검독이 프리스킬리안과 그의 

추종자들은 b않을 행하는 부도먹한 자들’이라고 다시 고발하였다 . 

이 회의에서도 성직자들 사이에는 별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박시무스’ 

(Maximus)황제가 자신의 정치적 필요를 위해 스페인의 다수 성직자들의 도움 

을 얻고자 하여 이 문제를 자신의 정치도구로 개업하였다. 그래서 다수의 부진 

실함을 즐기는 사람들에 반해 소수의 진실을 추구하는 프리스컬리안은 교회에서 

이단으후 정죄받고 국가로 념겨졌다 . 

이들은 ‘트라베스’ (Traves)로 잡혀가 고문을 당하게 되었다 . 이때 명망있는 

‘뚜으르’의 감독 바딘’ (Martin of Tours)과 밀란의 암브호즈 7램운 프리스킬 

리안의 부당한 재판을 반대하고 저항하다가 황제의 진노로 잠시 피신을 해야 할 

정도였다. 

드디어 프리스킬리안은 다른 6명과 함께 교수형을 당하고 말았다 (385년) . 이 

것은 카톨릭교회가 교회 이름으혹 재판을 하고 황제에 의해 처형당한 최초의 사 

건이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바딘’과 ‘암브후즈’는 프리스킬리안을 이단으후 몰카 

참형시킨 일을 주동한 ‘히다티우스’와 그 외 ‘이타쿠스’와는 관계를 끊는다 . 

한편 황제 ‘막시무스카 죽자 프리스킬리안같은 덕망있는 신%벽1들을 억울한 

누명으로 고문과 학살을 강행했다는 여론으로 이타쿠스는 감독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스킬리안과 그 외 다른 사람들의 시신이 스페인으로 옮겨져서 

순교자로 모셔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라베스’회의에서 다수의 의견A로 결정된 프리스킬리안 

의 처형을 취소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무리가 생겨났다 . 이들 카폴릭교회는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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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계속 일어나는 억울한 누명에 대한 여론 때문에 176년 후에 ‘브라가’ 

(Braga)회의에서 프리스킬리안 무리들은 이단이라고 다시 결정을 한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은 마니교도였고， 영지주의 교리를 주장하는 사악한 삶을 산 사람 

들이었기 때문에 처형되었다고 하기 시작하였다. 

이같은 거짓된 왜곡과 편견에 의해 서술되기 시작한 프리스킬리안파는 수백년 

동안 계속하여 왜곡되어 전수되어 오고 있다. 내가 접한 많은 자료와 문헌들을 

보면 프리스킬리안은 이단이었고 스페인에서 일어난 분당파였다고 서술되고 있 

다 . 그러면 저들이 참으로 이단이었는가? 그 판단의 기준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결정에 의한 맹종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기준에서 측정되 

어야할것이다. 

(2) 프리스킬리안의 주장과 신앙 

그렇다면 저들은 무엇을 어떻게 믿었길래 이단이 되었는가 ? 프리스킬리안은 
많은책을저술하였다. 

1886년에 ‘게오르그 세프스’ (Georg Schepuss)가 ‘뷔르즈부르그’ (Burzbur­

g)대학 도서관에서 프리스킬리안의 작품 117~를 찾아냈다. 이 내용은 11개 부 

분으후 처음 4개는 재판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나와있고， 나머지 7개 부분은 그 

의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이제 그의 주장을 살펴보자. 

1) 신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을바른 신o.}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 다른 글들도 읽을 권리가 있다고 하 

였다. 그런데 이같은 그의 주장은 다른 글언 위경도 정경에 삽입시키고자 한다 

는고발을당하게 된다. 

2) 모든 성도들은 성경공부를 통해서 신앙의 확신과 성령충만의 강동을 유지할 

수있다 . 

성경공부는 평신도라도 지도자로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여성도 이같은 운 

동헤 크게 쓰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주장은 그 당시 다른 감독들 

이 반대하기에 충분한 주장이었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평신도 지도자나 여성 

의 활용11 대해서 얼마나 크게 비중을 두고 있는가를 보면 하등 문제될 요소가 

없는일이었다 . 

3) 성도의 구원은 어떤 형식적인 의식이냐 주문을 외움으혹 오는 마솔적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한 영적 체험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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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만들어준 신앙고백문을 외우고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적A로 세례를 

베풀어주고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vt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을 위해서는 신자 개개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영적체험이 선행되어야 한다 . 

만일 이같은 영적체험이 없는 갖가지 의식들은 아무 소용l 없는 것이다 . 모 

든 사람은 평신도나 성직자나 다 똑같이 성령을 모시어야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같은 주장은 오늘 우리가 볼 때 백번 지당한 말이나 그당시 교권이 가장 크게 

신장되는 성직자 우선시대의 상황뻐l서는 족히 반발을 받을만한 주장이었다. 

4) 금욕에 대하여 대단히 호의적인 태도였다 . 

그는 금욕이란 그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과 갚은 

펴l에 들어가도록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 옴이란 인간의 n쁨뿐만 

아니라 영흔도 거하는 곳이기 때문에 육체를 절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를 경험하기 힘이 든다고 하였다. 그래서 금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스 

도 안에서 휴식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마니교의 금욕주의 교리와 

같다는공격을당했다. 

5) 신학 논문집이 여러 권 있다 . 

여기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은사를 바로 깨닫고， 살아있는 믿음으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관심의 전부였다 . 그래서 삼위일체같은 신학적 논쟁에 대해서 

는 무가치하게 여겼다. 

6)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얼 뿐 아니라 동시에 영적 축복의 수단이다 . 

거둠난 영혼은 성경을 먹고 자라나며， 모든 성경이 계시하는 교훈과 책망과 

의로운 교육을 통하여 매일의 삶을 인도받게 된다. 성경말쏟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과는 교제가 가능하냐， 성경을 읽는 것을 경솔히 여기고 세상적 마음을 

버리지 못한 자들과는 함께 주의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3) 프리스킬리안의 영향 

프리스컬리안의 가르침은 ‘히다티우스’같은 교활하고 정치를 좋아하는 감독들 

에게는 강한 반발을 받게 되었다 . 저들은 감독이 사도직을 계송받은 존재라고 

감독의 직분 하나만으로 커다란 우월감을 갖고 실력을 행사해요고 있었다. 또 

감독은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보다는 낮으나 사람들보다는 높다고 

주정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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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프리스킬리얀은 성직자나 명신도 모댐l게 가장 귀중한 것은 성령충만 

과 거룩한 생활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지도자이든 명신도이든간에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언 영적 체험만이 구원의 필수조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성도가 거룩한 생활을 가져오는 방법도 성경연구라고 하였다. 

이같은 프리스킬리안의 주장은 지금까지 성례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비한 힘이 

성례전을 집례하는 감독에게 있는 것으로 주챔 온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도전 

이 아닐 수 없었다 . 저들은 신약성경에 명백히 밝혀진 바른 신앙을 옳게 주장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흐름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았다 . 

이들 프리스킬리안 추종자들은 프리스킬리안이 죽고 나서 더 많은 단체들로 

급성장하였다 .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전임자들이 이단으로 결정했으니까 자 

기들도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믿었다 . 그래서 그들을 계속 금욕주의자요 

비도덕한 무리라고 공격하였다. 이들은 많은 박해와 공격으혹 약 2세기 가까이 

유지되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라지고 만다. 

2. 바울파 (Paulicians) 

바울파에 관한 자료로는 E.Gibbon이 쓴 「로마제국의 흥망사"J 4권이나 

Newman의 교회사 1권 (PP. 379-386)에도 있고 r순례하는 교회JPp.80-87과 

「기독교대백과사전 6권JpP . 1272-127어l 수록되어 있다 . 이 모든 자료를 종합 

적A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1) 바울파의 기원 

바울파의 기원에 관해서는 두 가지 설명이 었다. 하나는 바울파의 신앙과 주 

장이 신약교회 때 유대교의 개혁을 주도한 바울처럼 이들도 개혁을 주장했기 때 

문에 바울파라고 한다는 설과， 또 하냐는 바울이 개혁을 내세워 기존 질서를 무 

시하고 파벌 활동을 조성했던 것처럼 파벌주의자에 대한 경멸적 호칭이었다는 

설이었다. 

하여간 기존 카툴릭 세력을 개혁하그l자 했던 운동 세력을 바울파라고 했던 것 

으로 추측된다 . 그런데 이들 바울파의 기원은 AD64α건경 ‘실루아노’ 혹은 ‘실 

바’ (Silvanus)라고 부르는 콘스탄인 (Constantine)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 

지고있다. 

이 콘스탄틴은 사라센 (Saracens)인에게 포로로 잡혀갔다가 풀려나온 한 아르 

메니아 사람으로부터 성경의 한 사본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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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스탄틴은 그 성경 사본을 통해 삶의 급격한 변화를 받고 그 이름을 바울의 

동료였던 실루나오， 혹은 설라라고 비꾼다 . 그리고 그는 곧 비잔틴 동방교회들 

이 성상 숭배를 하고 미신적인 신앙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한다. 

이로 인하여 비잔딘 황제인 ‘콘스탄턴 포고나투스’ (668-685 ， Constantine 

Pogonatus)가 보낸 ‘시므온’ (Simeon)이란 관리에 의해 돌에 맞아 죽는다 . 

그런데 콘스탄틴을 돌로 죽이도록 했던 관리 시므온이 콘스탄딘이 죽은 후에 

그의 신앙과 삶에 너무 감동이 되어 3년 후에 그도 그리스도인이 된다 . 

그는 자기 이름을 ‘티투스’ (Titus)라고 개명하고 관리직을 버리고 ‘카브사’로 

도망하여 열심히 복음전도에 힘쓴다. 그러자 ‘유스티니안 2세’ Qustininian II) 

황제는 ‘시므온’을 비롯한 많은 성도들을 이단자로 몰아 불에 태워 죽인다. 

이렇게 성상파괴와 우상숭배를 배격하다가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사람 

이 계속하여 연결된다. 즉， 콘스탄딘， 시므온， 게네시오스 (Genesios) , 요셉 

Qoseph) , 사가랴 (Zacharia) , 바네스 (Bannes) , 셈바트 (Sembat) , 세르기우 

스 (Sergius)와 같은 이들은 연이은 박해를 통해 죽음으로 항거하며 신앙을 고 

수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성상 예배가 우^.{숭배라는 확신 속에서 계속하여 기존 

카톨릭 교회들과싸우며 순교당한사람들이었다. 

이들은 7세기 중반부터 9세기 중반까지 20(혀년 동안 계속하여 올바른 신앙 

수호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기 

록은 「진리의 열쇠J (The Key of Truth : 이 책은 본래 아르메니아어로 써진 것 

으로 1891년 F. C. Conybeare에 의해 편집， 번역되었다)라는 책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카툴력이 쓴 기록에는 사가랴를 ‘돈만 아는 목자’ (Chireling 

Shepherd) , 바네스는 더러운 사람’ (filty one)이라고 기록되어 전해져오고 있 

다. 

84낀년부터 86까칸 사이에 페오도라’황제의 칙령드로 열렬한 박해 때문에 10 

만명이 넘는 순수한 기독 신자들이 죽게 된다. 이들이 죽는 원인은 성상， 돌， 

십자가‘ 나무 등의 허탄한 우장숭배를 거부한 것이 주 원인이었다 . 이들 성%L예 

배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다가 죽어간 소아시아 지방 북단의 아르메니아 사로k들 

을통칭하여 바울파’라고한다 . 

이들이 계속 박해에 빌려 사라센 쪽으후 쫓겨가던 이들은 그들을 빅해하던 동 

방교회와 카톨릭에서 마니교도 또는 바울파라고 경멸하는 호칭을 시용하였다 

그러나 저들은 수세기 동안 자기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이들에게 보복하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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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계속 인내로 고난을 참아나갔다 . 

그런데 계속 참기만 하던 이들 바울파에게 마지막이 왔다. 그것은 비잔틴 제 

국의 높은 지위에 있던 ‘카르비아’ (Carbeas)가 무죄한 성도들을 죽이는 황제들 

의 만행에 울분을 느끼고 5 ， 000명의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트레비존드’ 

(Trebizond) 근교인 ‘테프리스’ (Tephrice)에다 요새화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교도인 마호메트 교도들과 손을 잡고 데오도라 황제의 

아들인 메카옐’ 황제와 군사적으로 싸웠다 . 그리고 에베소까지 이르는 많은 도 

시들을 점령하며 성상 파괴운동을 전개하였다 . 

‘카르비아’를 계승한 ‘크리소케어’ (Chrysocheir)는 에베소뿐만 아니라 니케 

야， 니코메디아， 그리고 콘스탄티노플까지 위협하였다. 이 무렵에 모든 성상들 

을 닥치는대로 쳐부셨다 . 그러자 황제 닙냉 I 세 ’ (Basil 1)가 대군을 거느리 

고 와서 ‘크리소케어’와 대전쟁을 일으켰다. 

바울파는 처음에는 순수한 신앙운동으로 박해와 죽음으후 계속 고통당하다가 

결국은무력 항쟁으로변하게 되었다. 이 전쟁에서 ‘크리소케어’는죽임을당하 

고 아울러 바울파 교도들도 로마제국 군인들에 의해 9/ 10가 살륙되고 말았다 . 

이 전쟁 이후로 바울파의 공식적인 활동운 끝이 난다. 그 뒤로 나머지 1/ 10 

정도가 아르메니아， 소。μl아， 발칸반도의 여러 곳으후 흩어져 잠식하고 만다. 

그런데 로마 카툴릭이 11세기에 십자군 전쟁으후 원정을 나섰을 때 시리아에서 

바울파의 잔류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18세기 때도 펼립 포플리스 부곤에서도 바 

울파를발견한다. 

(2) 바울파의 신앙 

그러면 바울파로 호칭되는 이들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 여기서는 그들의 대 
표적인 주장만 살펴보자. 

1) 이들은 전통과 교회의 가르침이라는 미영하에 창안된 모든 인간적 산물을 

모조리 배격하였다 오직 성서만이 유일하고도 충분한 권위있는 규범이라고 주 

장하였다 . 카툴릭교회가 주장하는 전통이나 교권주의 산물인 교황제도를 가장 

거세게 반대한 가장 강력한 반 카톨릭 세력이었다. 

2) 성례전에서 ‘상정론’이나 이와 유사한 모든 주장을 거절한다 . 

3) 카톨릭의 성직 계급을 거부하고 비판한다 . 모든 신자의 영적 개성과 능력 

을평등하게 인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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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침례만 주장하였다. 이들은 예수께서 3어l에 침 

례를받았으고로그의 본을따라야한다고 했다. 이들은회개， 침례， 주의 만찬 

만인정하였다. 

5) 마리아의 영구적 동정녀 교리 , 무원죄의 탄생 교리를 반대했다. 

6) 연옥교리를반대했다. 

7) 성자들의 중보기도에 관한 교리를 거부했다 . 

8) 성화， 성상， 십자가， 고상， 향풍 등 모든 우상숭배 요소를 배격하였다. 

。l^d벼l서 볼 때 바울파의 신앙은 신약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도 이단적 

요소가 없다. 그러나 이들은 이단으로 몰렸고 끝내는 억울한 누명이 아직도 벗 

져지지 않은 채로 지속되고 있다. 

(3) 바울파의 영향 

이들 바울파플은 성경 이외의 것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았다 .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들에 대한 오늘날의 기록들은 저들이 마니교도와 같은 이단이었고， 그들 

이 말하기를 성자는 성부의 진정한 아들이 아닌 양자였다는 것을 주장한 양자론 

자였으며 , 구약을 거부하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과 바울서신만 존중했던 말시온 

(Marcion)과 같은 이단이었다. 

이같은 주장들은 카톨릭의 주장이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계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E.Gibbon은 「로마제국의 홍망^b를 기록하는 중에 바울파에 관하여 설명하 

기를 바울파 신자들은 동 로마 제국을 뒤흔들고 서 로마 제국을 계몽시켰던 자 

들’이라고했다. 

이들은 640년경부터 비롯한 성/양배의 반대자로 얄려지고 있으나 보다 더 애 

매한 것은 이들이 마니교도와 같다고 왜곡되고 평가되어 오고 있는 점이다 . 잘 

이는 바와 같이 마니교도들은 성경 자체를 거부하였다. 또 성경을 변질시켜 자 

기들 마음대로 조작하였다 . 

이들은 또 괴상하고 사악한 행동을 한 자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그 시대의 

부패한 타협자들 보다는 보다 경건하고 행실이 훌륭한 것이 오히려 정반대의 평 

가를받게 되었다. 

이들에 대한 기록과 자료는 거의 멸절되다시피 하였다. 그런데 근래에 ‘초기 

회랍어 자료’가 불가리아에서 발견되고 있는 ‘아르메니아 고전’이 184잇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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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에 발견되고 있다 . 여기 최근에 나오는 바울파에 대한 기록은 지금까지 

수백년 동안의 역사 기록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들 바울파 사람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큰 공헌을 남기거나 또는 귀한 작품 

을 남기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기존 국가와 타협한 교권주의적 교회들이 자기들 

주장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핍박과 박해를 하다 못해 이들을 역사 속에서 완전 

최인으로 매도해놓고 말았다 . 이들에 대한 억울한 기록을 신약교회 실현의 이상 

을 가진 성도들은 반드시 수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 

3. 보고밀 (Bogomiles) 

보고밀에 관한 참조 자료는 Schaff의 책 4권 p , 579011 언급되었고， Newman 

의 교회사 1권 pp ， 543-545에도 있고，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p ， 828에도수록 

되어있다. 

(1) 보고밀의 기원 

우선 ‘보교밀’ (Bogomile)이란 말은 슬라브 말언데 。1 말의 돗은 헬라어 ‘데오 

필로스’ ( (JwψÀOS)를 슬라브어로 번역한 말이다 . 이 말의 뭇은 ‘하나님의 친구’ 

(Friend of God)란 뜻도 되고， 또는 ‘하나님께 귀히 여깅을 받을만한 사람들’ 

이란뜻을갖고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는 이 운동은 언제 시작되었는가 ? 이 운동의 창시자 
가 보고밀이란 신부였으며， 그는 가증스러운 이단 종파였다고 불가리아 신부였 

던 ‘코스마스’ (972년， Cosmas)가 기록한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다. 따라서 보 

고밀의 운동은 그 이천인 95α건경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보고멸의 운동융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서만 시작된 것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진 ‘보고멀리’ (Bogomili)라는 지역이 넓게 퍼져있는 

것을 보면 이 운동은 보다 광범위한 기원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 

그리고 보고밀 운동은 약 4세기 동안 지속되었는데 이들이 누구에 의해 어떤 

형태로 믿고 살아갔는가에 대한 자신들의 기록이 전혀 없다 . 

이들에 대한 기록과 모습은 이들을 격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며 박해를 가했 

던 사람들의 기록에 의해 그 모습을 엿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보고밀에 대한 

비난자플과 핍박을 가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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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기 말엽에 저술활동을 했던 ‘코스마스’ (Cosmas)는 보고밀파에 대해 이렇 

게 기록했다 . 

‘보고밀파들은악마보다더 악하고혐오스러운자들이다.’ 

그 이유는 보고밀파는 구약성경과 복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어머니인 마리이에 대해서나 십자가에도 

경의를 표하지 않으며， 교회 예식과 교회의 모든 고위 성직자을을 모욕하고 정 

통 사제들을 눈먼 바리새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 그뿐만 아니라 보고밀파는 현 

교회가 주의 만찬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격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보 

고밀 파들은 ‘빵은 하나님의 옴이 아니라 보통의 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 

또 보고밀파는 금욕주의를 인정하는데 그 이유가 모든 물절적인 것을 창조한 

것은 악마였다고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보고밀파는 양 

처럼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이 가득찬 이단자들이라고 하였 

다. 사림들이 보고밀파의 겸손한 행동을 보게 되면 그들이 진실한 믿음의 소유 

자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훨l게 2댄들의 영흔문제에 대해 문답하게 된다. 그 

렇지만 저들은 양을 잡아 먹는 늑대와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였다 . 

여기 코스마스라는 불가리아 신부의 기록을 보더라도 보고밀파가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 코스마스의 

주장대로 본다면 보고밀파보다는 코스마스 자신이 훨씬 더 이단적 주장을 하고 

있음을느낄수있다. 

111앤에 세"'J-을 떠난 저술가 ‘유티미우스’ (Euthymius)는 보고밀파에 대해 

‘그들은 자신들이 교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계영을 지킬 것과 온 

순하며 자비로울 것을， 그리고 형제 사랑의 계명을 지킬 것을 명한다. 그들은 

처음에 온갖 좋은 것들과 쓸만한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유흑하지만 차차 해 

독을 끼쳐 멸망으후 이끈다’고 기록해 놓았다. 

또 다른 한편 ‘나렉’의 그레고리라는 교부 (Gregory of Narek)는 보고밀에 

대하여 ‘그들은 생활의 사악함 때문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상과 카톨릭의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난받였다’라고 기록했다. 

‘이 분파는 교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여 이를 벗어난 응정적 노선을 따랐 

고， 자신들의 조직을 성경에만 기초를 두기 위하여 성경을 찾기 시작했으며， 거 

기서 순수한 가르침과 도덕적 생활에 대한 건전한 지침을 찾았다.’고 피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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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이들은 바울파， 톤락파 (Thonraks) , 불가리아파， 보고밀파 등등의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형가를 받기도 하였다 . 

그런데 이들에 대한 공통적인 평가는 그들의 삶의 척도나 도덕성， 근면성이 

당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보다도 여러 면에서 뛰어났다고 하는 점에서는 모두 다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들을 사악한 이단이라고 정죄한 까닭은 

무엇인가 ? 그것은 카톨릭교회와 황제들의 전형적인 횡포의 결과였다 . 
다음에는 황제가 이들을 탄압한 실례와 교황의 탄압 실례를 한가지씩 살펴보 

겠다 . 

먼저 보고밀파로서 황제에게 처형당한 버}실’ (Basil)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 

자 . 바실은 의사로 일하연서 자비량의 생활을 스스로 해결하며 약 40년간 (1070 

-1111) 계속 복음을 전하였다. 그가 너무 희생적 봉사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에 

대한 존경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 

어느 날 ‘알렉시우스’ (Alexius) 황제가 바실의 고매한 인격에 경의를 표하는 

뜻으후 그의 가르침을 받기를 희망하였다 . 바실은 황제가 있는 콘스탄티노플 황 

제 궁전에서 황제를 만나 교리에 관한 갚은 토론을 하였다. 바실은 황제 앞에서 

도 거침없는 복음을 천하였다 . 

그런데 황제와의 대담이 끝나고 보니까 바실과 황제와의 대화를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있었다. 황제는 바실을 투옥시키고 그의 한 말을 증거로 이용하여 그 

교리를 포기하도록 몇 년을 종용하였다 . 황제는 끝내 바실을 콘스탄티노현l 있 

는 ‘히포드롬’ (Hippdrome)에서 공개적A로 화형시키고 말었다 (111잇건) . 

이와 같이 ‘하냐님의 친구들’이라 불리던 ‘보고밀파’는 제국의 관리에 의해 사 

냥되거나， 화형당하거나， 평생을 감육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황제들 

의 속엄수에 넙어간 바실과 보고멀파에 대한 기록들이 제대로 정당하게 기록 될 

리가없었다. 

이번에는 교황들이 보고멀파를 괴롭힌 사실을 알아보」자 . 

보고밀파가 최대의 발전을 일으켰던 콧은 ‘보스니아’ 지방이였다 12세기경 

보고밀파는 ‘스파라토’ (Spalato) • ‘달마티나’ (Dalmatia)지역까지 확산되었다 . 

그리하여 보고밀은 한때 헝가리의 국교처럼 된다. 이때 보스니아에서 뛰어난 지 

도자의 호칭을 ‘밴’ (Ban)이라고 하였다 . 보고밀파의 지도자 중 가장 유명한 지 

도자는 ‘쿠린 밴’ (Kulin Ban)이었다 . 

그런데 이들 보고밀파는 카톨릭교회이기를 거부하였다 . 이들에게는 사제가 존 

재하지 않었다 . 저들은 모든 믿는 자의 만인사제직을 믿었다 . 그리고 교회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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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투표를 통해 검독 (저들은 어르신네라고 불렀다)으로 선출된 여러 장로들의 

지도를 받았다. 그래서 교회를 전당하여 사역하는 형제들을 인도자 또는 장로라 

고불렀다. 

예배의 모임은 어느 집에서라도 열렬 수 있었다. 그리고 어느 곳을 정해 논 

공식적인 장소에는 종도 제단도 없고， 오직 한 권의 성경이 놓여질 탁자와 흰 

천A로 덮은 것만 있었다. 그리고 저들이 얻은 소득의 일정 부분을 따로 떼어 

병들거나 가난한 신지들을 돕는 데 사용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플을 돕는 

데 쓰여졌다. 

이같이 보고밀파의 신앙형태는 카톨릭과 달랐다. 

이같은 보고밀파의 신앙형태를 못마땅하게 여긴 교황 이노센트 3세 

(Innocent IIl)는 헝가리왕의 도움을 얻어 ‘보스니아’의 귀족들이 모인 가운데 

교황이 보낸 사절과 보고밀파의 지도자인 쿠런 사이에 회담을 개최하였다 (1203 

년) . 

여기서 교황은 보스니아 귀족들에게 압력을 가동}여 보스니아 신지들이 카폴릭 

교황에게 복종할 것을 동의하게 하였다 . 그리고 예배 장소에는 제단과 십자가를 

세우고 미사를 집전하도록 하고 고해를 받을 수 있는 사제와 1년에 두번의 성례 

를 실시할 것등을 약속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금식일， 성일 (각 성자들을 섬기는 날)을 지킬 것과 평신도는 영적인 

일들에 관여하는 것을 그치고， 영적인 얼의 관장자는 오직 성직자로만 국한빼 

성직자의 복장은 평신도와 다른 옷을 입힘A로 평신도와 구분하도록 하였다 . 

이같은 카흘릭적 요소를 보고밀파 지도자인 쿠린 밴과 그 지방의 지도지들의 

위협에 의해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같은 동의 후 보스니아는 어느 정 

도 평온하였다. 그런데 교황에게 충성을 믿t속한 쿠린이 죽자 (1216년) 교황은 

카톨릭 교회가 선정한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엄영하였다. 

그리고 보고밀파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는 선교단까지 보냈다. 이렇게 여러 가 

지 방법으후 보고밀파 사렴을을 카톨릭으로 변화시켜보려고 6년간을 노력하였으 

나 보스니아 사람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보고밀파 사람들이 보스니 

아에서 다른 지방으로(크로아티아， 달마티아， 이스트리아， 카르니올라， 슬라보 

니아등) 퍼져나갔다. 

보스니아를 비롯한 보고밀파 사람을 강압적인 방법 외에는 변화시킬 수 없다 

고 깨달은 교황은 십자군 전쟁의 여세를 몰아 헝가리 왕으로 하여금 보스니아 

지방의 보고밀파 사람들을 진압하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보스니아 사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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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 보낸 카톨릭교회 지도자를 물리치고 보고밀파 신자인 ‘니노슬라브’ 

(Ninoslav)를 새 지도자로 뽑았다 . 

헝가리 군대와 보스니아의 보고멀파와의 전쟁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 

서 6년 동안 계속되었다 . 그리하여 결국은 니노할}브도 카톨릭 교인이 되고 지 

도자의 대부분이 변절자로 바뀌게 된다. 

그렇지만 보스니아 지방 사렴을을 카톨릭 교인으로 바꿀 수가 없었다 . 전쟁 

후에는 여전히 보스니아 사람들은 보고밀파로 건재하였다. 그리고 근연하고 도 

덕적인 보고밀파의 노력으로 다시 산업이 재건되고 과거와 같은 상태로 회복되 

었다 . 이렇게 되자 교황은 보스니아 지방의 보고밀파를 잔멸하2자 헝가리만 아 

닌 전 세계 카툴릭이 참여하는 전쟁을 일으킨다 (1325년) . 

이 전쟁에서 종고꽤판소를 설치하여 많은 신자플을 이단이라는 죄목으후 고발 

한 뒤 거짓 증언자의 말만 듣고 아무런 변호인의 변호 과정도 없이 곧바로 처형 

시켜 버렸다. 

사실 195α건 6월 25일 6. 25사변 때 북한 공산당들이 남한을 침략한 후 소 

위 인민재판이라는 것으로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던 그 원형은 바로 카톨릭이 만 

든 종고째판소에서 이아디어를 모방한 것이다. 

보스니아의 보고밀파 신자를 진멸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의 C영 

령에 많은 도미니크 수도회원과 프랜시스 수도 회원들이 앞을 다투어 참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카톨릭 교황은 보스니아의 마니교도들과 아리안주의자들을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보스니아의 보고밀파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 

여기서 결국 헝가리 왕 ‘시기스문드’ (Sigismund)는 보스니아 군대를 무너뜨 

리고 보스니아 귀족 126명을 참수하거나 드보이 절벽에서 보스나 강으로 떨어뜨 

려 살해하였다 (1408년) . 

보스니아의 보고밀파 사람들은 사태가 어려워짐을 느끼자 회교도 국가인 터키 

인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터키인들은 유럽 진출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때라 

곧 보스니아와 연합하여 헝가리 공격에 나선다. 이제는 카톨릭 세력과 보스니아 

와 터키의 연합군간의 전쟁이 된다 . 그리하여 전쟁이 계속되자 맞선 순수한 보 

고밀파 신자들은 보스니아를 떠나서 ‘헤르째고비나’ (Herzegovina)로 약 4만영 

이 이주한다. 

1453년 모하에트 Z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정령하였다. 따라서 터키가 점령하고 

있던 그리스， 알바니아， 그리고 세르비아가 다 회교권이 된다. 이렇게 되니까 

보스니아언은 다시 터키와 결별하여 자기들 신앙을 되찾으려고 한다. 이때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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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톨릭은 터키인이 보스니아를 쳐없애도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자 터키는 1주일 

도 안 되는 사이에 보스니아의 70.개 마을과 요새를 점령하였다 (1463년) . 이로 

인하여 회교도가 보스니아를 점령하고 잇따라 전 유럽으로 피곱되어가는 발판을 

마련한셈이다 . 

이렇게 시작된 보스니아는 영원히 모슬렘의 손으후 넘어갔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 신앙과 맞지 않는 보스니아의 보고밀파들을 차라리 이교도인 회교도들에 

게 넘겨주는 것이 더 낳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차톨릭의 그같은 어리석 

음은 회교도들이 유럽 진출을 방어하는 큰 세력인 보고밀파를 늑대에게 내어주 

는 행동을 하였다 . 이같이 야비하고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서도 보스니아 보고밀 

파를 마니교도와 같은 이단이었다고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 논 것이 카톨릭의 정 

체이다 . 

(2) 보고밀의 주장 

앞서도 언급했지만 보고밀에 대한 기록은 거의가 오해투성이다. 역사의 기록 

(주로 카툴릭)은 아리우스파와 소아시아 바울파(전호l에 소개함)에서 들어온 이 

원론적 기원을 가진 신마니교도였다고 하였다 . 

개혁자들도 카툴릭의 기록의 평가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의 신학자들이 기록한 역사도 거의 비슷하다 . 다소 이해를 달리하는 사람들 

은 이들이 기독교 복응을 타 종교와 흔합하여 그 당시 기존 교회였던 불가리아 

정통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슬라브 지방의 한 분파 운동ξ로 보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가장 정확에 가까운 평가는 옛 보스니아 왕국이 건립되었 

던 그 현.::<J을 지금도 찾아가보연 좀 더 제대로 알 수가 있다 . 이들이 무엇을 어 

떻게 믿었는가는 자신들의 증언이 아닌 저들을 정죄하고 이단으로 규정한 그들 

의 기록에 의해 단편적ξ로 엿볼 수밖에 없다. 그 기록에 의하연 보고밀파의 주 

장은다음과같다. 

1) 이 세상과 인간의 육체는 삼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상가고 모든 소유물을 

포기함요로써 물질을 정복할수있다 . 

2) 참된 기독교인은 결혼을 상가고 고기와 포도주를 삼가고 모든 소유울을 포 

기함으후써 울절을 정복할 수 있다 . 

3) 형식적인 의식인 세례， 성찬식， 십자가 숭배， 교회 건물을 성당이라 하여 

신성시하는 것 등을 배척하고 신자는 완전한 영적 침례를 받。}야 한다. 

4) 정통교회의 조직 및 각종 다%댄} 사제의 계급제도를 거부한다 . 



279 

5) 신약성서와 시편을 주로 사용하고 구약은 너무 율법적이라고 거부하였다 . 

6) 이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격적이고 정신적인 것A로 이해하였음으로 

가현설을 따르는 이단이라는 오해를 받았다 . 

이들에 대한 평가는 카톨릭 저술가들이나 사가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과 

연 저들이 신약교회의 원리에 벗어났는가를 통해 저들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차폴력이 자기들 자체가 성경에서 떠난 이단적 집단이면서 그들의 평 

가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 

(3) 보고밀의 영향 

보고밀의 운동은 기록상으로는 남아있지 않다. 그런데 이들이 초대 신약교회 

의 가르침과 성서적 모범을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증명되고 있다 . 이들이 가장 가깝게 친분관계를 맺고 있었던 여러 분피플을 보 

면 그들의 성격을미루어 짐작할수 있다. 

즉， 아르메니아 교회， 프랑스의 알바이젠스 (Albigenses) , 또는 이태리의 왈 

도파 (Waldenses) , 그리고 보헤미아의 후스파 (Hussites)와도 관계를 맺고 있 

었다는 것은 저들 모두가 다 비슷한 신앙의 공통분모를 가졌었다는 사실을 의미 

한다. 

옛날 보스니아 왕국이었던 현지를 지금도 가 보면 그관11는 그 크기가 엄청난 

수많은 돌비석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 비석은 보스니아 지빙에 

만 있는 옛날 ‘보고밀파’의 묘비들이다 ‘ 이같은 돌비석의 수효가 15만개 이상이 

되는 것으후 알려지고 있다 사람들은 그 돌비석을 ‘므라모’(대리석) , ‘스테차 

크’ (업석 ) , ‘벌레크’ (경계표 혹은 표지 ) , ‘고밀레 ’ (옛 무덤 혹은 흙무덤 ) 등으로 

부른다. 

이 무덤의 비석은 한결같이 십자가도 없고 또 기독교나 기타 다른 종교 (마호 

메트나 카톨릭 )의 상징표시도 전혀 없다 . 이 무덤의 대부분은 ‘사라예보’ 

(Sarajevo) 근처에 있다. 

그런데 보고밀파가 카톨릭과 희랍 정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저향을 

하였으나 터키나 마호에트교에는 쉽게 굴복하고 멀었다. 현재 보스니아의 주민 

들 중 마호에트 성을 가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이것은 보스니아의 보고밀 

파들이 카툴릭화 될 수는 없고， 오히려 마호메트교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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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학자는 보고밀파가 그챔l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으혹 이주를 해 

떠나서 현재 북 이태리와 프랑스 지역에 있는 ‘카타리파’ (Cathari)가 그 후신이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한다. 

카타리는희랍어로 ‘카타로이’ (xa8apα) , 즉윤리적 종교적 순결이란뭇으로 

교회 역사에는 카타리파가 많이 있다. 즉， 희랑 교부들 중에도 카타리파가 있 

고， 어거스틴은 마니교를 또 카타리파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이제 말하는 보 

고밀파를 또한 카타리파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보고밀의 카타리파는 11세기부터 시작하여 15 

세기까지 존속했다가 사라진 분파라고 말한다. 이들은 철저하게 카툴릭교회를 

서l d̂-에 속한 반교회 (anti -church)로 보았다 

그래서 성례전， 미사， 성일， 십자가， 성호사용， 교회건축물 숭상， 죽은 이를 

위한 기도， 성인과 성골의 숭배 등을 쓸데없는 물질적 전례라고 모조리 배척하 

였다. 이것을 주장하는 카톨릭의 사제들을 위선적 죄인이라고 하였다 . 

그런데 이들의 교리가 아무리 좋았고 그들의 삶이 아무리 순결하고 청빈하였 

다 하더라도 그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탈선된 무리들이 저들보다 더 강하였 

다 . 그래서 좋은 교리와 엄격한 생활도 환경에 의해 희생되고 짓눌리고 말았 

다 . 

이들 보고밀파는 올바른 성경 진리대로 살려다가 수난만 당하고， 햇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진 한 시대의 의인들이었다. 이들은 아직도 이단이요 사악한 지들 

이었다는 누명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들의 억울 

한 호소를 신원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다 . 

4. 알비파(Albigenses) 

이들에 대한 참고 자료는 Schaf(의 교회사 5권 pp .507-511 Newman의 교 

회사 1권 p.548에 있고， 기독교대백과사전 l(}권 pp . 1349- 1 35어l 수록되어 

있다 . 또 최근에 번역된 E H 브로우벤트의 「순례하는 교회J pp .121 - 141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1) 알비파의 기원 

알비파는 ‘알바넨스파’ (Albanenses)라고도 하고， 또 ‘알비조파’ (Albigenes) 

또는 알바이젠스파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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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비파는 12세기 중엽 프랑스의 남부 ‘알비 ’ (Albi) 근처의 ‘롬베르’ 

(Lombers)에서 교회회의가 개최된 이후 ‘알비파’라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하 

였다. 

알비파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에서 만든 신앙고백 대로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암에 따라 신앙고백을 해야 한다고 함으혹써 로마 카톨릭에서 경멸하는 뭇으 

로 ‘알비파’무리라고부르게 된다. 

이들의 신앙고백은 당시 기존 종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 

그래서 카톨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고 드디어 이들이 마니교도와 같다는 유 

죄판결을받게 된다. 

그러나 이들 알비파는 실제로 마니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 이 운동에 특 

출한 지도자는 ‘피에르 드 브휴11 이스’ (Pierre de Brueys) 였다. 그는 20년 동 

안 모든 위험에 용강하게 대처한 능력있고， 근면한 설교자였다 . 

그는 이름뿐인 신자들에게 습관화된 교회의식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흙l 

게 읽어주고 상세하게 설명해 줌으로 말미암아 영적 각성을 하게 하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 그는 자기가 어릴 적에 카톨릭에서 몽에 배이도록 믿어온 것들 

에 너무도 미신적 요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친 

것만믿도록전하였다. 

‘피에르 드 브해이스’는 그가 전하는 복음이 다우피니 (Dauphiny) , ‘프로 

방스’남부 프랑스의 ‘랑구에독’ (Languedoc) , ‘가스코니 ’ (Gascony) 등을 여 행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 가얼스’ (st. Gilles)에서 화형을 당해 죽는다. 

또 ‘클루니’(Cluny)의 한 수도사였던 ‘앙리’ (Henri)가 있었다. 그는 뛰어난 

용모와 힘있는 목소리， 수사적인 재능 등은 그에게 주의를 기울어지 않고는 안 

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었다. 그는 죄악을 파헤치고 사죄를 선포하는 올바른 

성경주석，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정열과 헌신 등은 많은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 

고믿음을갖게 하였다. 

그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사람들 중에는 악영높은 익언들도 

많이 있었다. 그의 언기와 그의 명성에서 시기가 나서 그를 반대하던 많은 성직 

자들도 그의 능력에 념치는 설교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보고 그를 두려 

워하게 되었다. 

‘앙리’가 이렇게 위대한 영적 능력으후 그의 운동을 펼쳐가고 있을 때 당시 카 

톨릭에서는 %념}의 세력을 꺾기 위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탁월하다고 소문난 

‘끌레르보’의 버나드’ (Bernard of Clairvaux)를 끌어들였다 . 버나드 외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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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앙리의 세력을 꺾을 수 없다고 판단되였기 띠|운이다. 

버나드는 그의 모든 수사적 언어로 앙리외 세 r격을 꺾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앙리의 운동은 그 한 개인의 운동이 이니었고， 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전 

‘남부 프랑스 알비에 있는 웅장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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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운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버나드의 공격은 얼시적 처방밖에 되지 않았 

다 . 그러자 카톨릭은 앙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체포하려고 한다. 이에 앙리는 

오랫동안 저들의 추적을 피하연서 계속하여 복음을 전한다. 

그러나 성직자 중 배신자의 도움으로 카톨릭에 넘겨져 투옥이 된다 . 거기에서 

그는 옥사했거나 사형선고를 받고 죽게 된다 (114까컨) . 이들이 죽자 역사에서는 

‘앙리파’ (Henricians)가 이단분파였다고 기술했다 . 

남부 프랑스의 링구에독과 프로방스 지역에서도 로마 카톨릭의 요구와 주장을 

거부하는 운동이 얼어났다. 이같은 운동은 기타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 

러자 교황 이노센트 3세 (Innocent IID는 프로방스를 통치하고 있던 백작 레이 

몽 6세 (Reymond VI)와 남부 프랑스의 다른 통치자와 성직자들에게 그 이단을 

추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프로방스의 통치자들은 교황의 요궈l 적당히 

넘어갔다 . 그러자 교황은 1209'년에 프로방스 지방을 타도송}는 -^l에게는 면죄부 

를 하사하겠다고 선포한다 . 

이로 인해 이슬람 교도들에게 짓밟히고 있는 성지 팔레스틴 회복을 위해 십자 

군 전쟁의 경험이 있던 많은 무사들은 교황이 선포동}는 거룩한 성전에 {j썩썩 

프로방스 파괴에 나선다. 이로 인하여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답고 기름진 땅으로 

유명한 프로방스는 이후 2()O~년 동안 옹갖 방법으후 황폐화되게 된다 . 

이 전쟁에서 ‘뢰죄 ’ (Beziers) 시민들은 동L복하기만 하면 살려주겠다는 경고를 

받고서도 수십만의 시민들이 끝까지 항거하며 싸우다가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 

은하나도없었다. 

또 ‘라 미네르브’ (La Minerve)라는 콧에서는 그들의 척에 의하여 점령되었을 

때 그들은 남여 14뼈영의 신지들이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다 . 이때 카툴릭의 

군대 지도자 ‘시몬 드 몽포르’ (Simon de Montfort)는 커다란 장작더미를 준비 

하였다. 그리고는 그흙l게 카툴릭으로 개종을 하든지 아니연 장작더미 위로 올 

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다 . 그때 저들은 ‘우리의 최고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뿐이다’라고 하연서 모 

두가 장작더미 위로 올라갔다. 그리고 저들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다 사 

라지고말았다 . 

오， 주닝 저들인들 왜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 그런데도 인간이 만든 교리 
나 제도에 순종하기 보다는 주닝을 사랑하되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랑하려는 그 

마응 하나 때문에 고귀한 생명들이 무참하게 사라졌나이다. 우리는 이강은 과거 

역사들 보면서 내 어찌 옷깃을 여미고 내 신앙과 내 생활을 돌아보지 않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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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우리의 영안이 뜨여져서 오늘의 이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히옵소 

서. 

로마 카톨릭 자체의 기록에도 보면 알비파는 카톨릭을 대결하고 도덕적 극단 

론을 주장하는 철저한 이단이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1165년 ‘롬 

베르스’회의와 1184년의 ‘베로나’회의에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식 결정했다. 

그리고 1215년 제용차 ‘라테란’공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는 이들을 해산시키 

고자 십자군을 일으켜 저들을 진멸하도록 하였다. 그 이전 1209년에는 ‘베지에’ 

에서 대학살을 감행하였고， 1213년에는 그레고리 9세가 종교재판소를 설치하여 

알비파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하여 14세기 말에 이르러서 

는이 파는흔적을찾아볼수없게 된다. 

(2) 얄비파의 주장 

알비파에 대한 기록은 거의가 카톨릭에 의한 것만 남아있다. 그들 자신의 기 

록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 카톨릭 중에서도 이 

노센트 3세 교황이 알비파를 해산시키려고 설득한 문서라든가， 그레고리 9세가 

종교 재판소를 열고 이 단을 파문하고 박멸하되 왜 그러했는7에 대한 그의 공 

적을 열거하려는 기록 속에서 이들의 주장은 엿볼 수가 있다. 

1) 그들 사상의 기초가 이원론에서 출발했다는 것이다. 즉，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신이 따로 창조되었다고 말하는 이원론자들이라는 것이다. 

2) 구원의 목적은 영혼을 육체에서 해방시키는 것과 악마에 의해서 야기된 혼 

란된 상태를 종결짓는 것이다 . 

3) 구약과 신약의 예언서를 그대로 사용하기는 했으나 그것을 비유들로 해석 

했고， 그리스도는 환상적인 육체를 입은 천사들이었음ξ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지도 않었고 다시 부활하지도 않았다. 

4) 카톨릭이 말하는 성사 (사제가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주장)를 

믿지 않고연옥의 교리， 육체 부활의 교리를믿지 않았다. 

5) 모든 물질을 악하다고 믿는 그들은 도덕적으로 엄격한 극단론자들이었다. 

6) 교회 내에서는 두 종류의 신자가 있다. 보통신자(평범한 삶을 영위하는 

자)와 완전한 신자(안수에 의한 침례를 받고 엄격한 규율을 지키는 자)라고 하 

였다-

7) 어느 누구든지 자기 이성으로써 충분히 자기를 파악하기 이전까지는 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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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받아서는안된다. 

8)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진실된 예배를 받으심으후 애써 교회 건불을 지을 필 

요가없다. 

9) 십자가는 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을 나타내는 도구로서 그것을 숭배하여 

서는 안 되며 오히려 그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 

10) 빵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의 죽음 

을 기념하는 상정일 뿐이다. 

11)기도나선한행실 등이 죽은자를더 좋게 할수없다. 

이같은 주장들 중에는 알비파의 주장이 제대로 표현된 것이 있고， 또 어느 것 

은 알비파의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왜곡되고 과장된 주장도 있는 것 같다 . 

(3) 알비파의 영향 

알비파는 프랑스 남부지방 ‘알비’ 근처에서 시작되었다가 14세기 말에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알비파가 과연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이원론자요 

가현설을 따르는 이단이었는가?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단의 어리석음을 프랑스 

의 많은 국민들이 깨닫지 못하고 따라갔는가? 또， 알비파 스스로가 ‘완전한 자’ 

(the Perfect)를 추구했는데 (마 19: 21) 왜 금욕주의이고 엄격한 자들이라는 

평을 받아야 했던가? 이들의 신oJ-이나 주장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면서까지 

진멸해야만 될 그런 가치있는 일이었는가? 

우리는 성경멀씀대로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고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이들을 카톨릭이 만들어 논 비풀어진 자로 이단으로 평가하고 단정한 것을 보게 

된다. 

프랑스 님쪽에서 일어났던 이 순결한 사람들은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 놓고 조 

직적으로 색출하여 제거하려는 강한 세력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십자군 전쟁에서도 버티고 종교 재판에 의해 위협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빌반반 

도 지역으로 피신을 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남부의 독립지역였으나 프랑스 왕 

국에 합병되고만다. 

그리고 이 때를 계기로 하여 카톨릭에서는 ‘푸울루즈’ (Toulouse)회의 (1229 

년)에서 모든 성경을 평신도들에게는 금하고 성경의 어떤 부분도 자국의 언어로 

번역되어질 수 없고， 오직 라틴어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영구적인 교령이 선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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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놀드파(Arnoldists) 

아놀드피에 관한 참고 자료는 Schaff;의 교회사 5권 pp.98-101 , Newman의 

교회사 I권 pp.563-566, 그리고 기독교 대백과사전 10권 pp.857-858 등이 

있다 -

(1) 아놀드파의 기원 

교회 역써l 아놀드가 여러 명이 있다 . 즉， 루터의 적대자 아놀드， 그리고 루 

터교 역사가인 아놀드도 있다 .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스 

키아 사람인 아놀드를 말한다 (Arnold of Brescia) . 

아놀드는 이탈리아 브레스키야에서 1100년경에 출생한 듯하다 . 그는 파리에 

서 교육을 받았는데 ‘아벨라드’ (Abelard) 문하생으로 추정된다. 그는 이태리로 

귀국하여 111잊건경에 사제로 서풍되었으며， 후에는 교회 법규위원으로 시무한 

때도 있었지만 브레스키아 수도회 수도원장으후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아놀드가 수도원장으로 있을 때 로마 정부로부터 새로운 행정제도가 도입되어 

야 하다는 추진이 있었다. 여기서 가장 큰 초점은 교회 재산이나 성직자의 재산 

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야 하느냐 ? 아니연 교회 재산은 치외법권으로 간섭될 수 
없느냐는문제였다. 

이때 대다수의 모든 주교들은 교회 재산이 정부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이놓드만은 정부의 견해를 찬성하였다. 

아놀드의 주장에 의하면 성직자들이 교회 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 

게 되면 그 소유권으로 인한 현세적 세력은 성령의 힘에 의존하지 않는 악의 근 

원이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연 모든 주교들， 사제들， 수사들은 절대적으로 

가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모든 성직자들이 전 재산을 벗어버려야 하 

며， 교회는 원시 초대교회의 전통으후 되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아놀드의 주장은 교회 재산뿐만이 아니었다. 그는 카톨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주적 교회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박하였다. 또 신자가 신부 

에게 고백하는 것도 반대하고 그리스도언은 다같이 상호 교제하는 형제의 관계 

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또 교황이 교회가 아닌 세속적인 것에 지배권을 가 

지려고 하는 것도 비성서적이라고 반대하였다 . 

이와 같은 아놀드의 주장은 카툴릭으로부터 충분히 정죄받을만 했다. 그는 

113잊년 제 2차 ‘라테란’ 공회에서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하여 정죄를 받고 브레 

스카에서 추방령을 당한다. 브레스카에 추방당한 아놀드는 프랑스 파리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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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서 성 베르나르투스와 논쟁을 벌이다 그해서도 추방되어 스위스 츄리히로 

간다. 

그러데 아놀드가 츄리히에 정착하려고 했으나 ‘그는 선도될 수 없는 불일치의 

분열 선동자’임으로 그를 엄하게 다루라는 ‘베르나르투스’의 요구 때문에 츄리히 

에서도 있을 수 없게 된다 . 아놀드는 다시 스위스로 떠나 보헤미아로 간다 . 

보헤미아에서는 그를 축출해야 한다는 추기경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그곳에서 안정하여 새 힘을 얻는다 . 

아놀드는 1145년에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온다 . 여기서 그는 약 100:j년 동안 

전과 같은 개혁운동을 펼친다. 이때 아놓드는 로마의 집정관들과 협력하여 로마 

의 옛 원로원의 통치기구를 회복시킴으로 교황의 현세적 실력행사를 약화시키려 

는로마인들의 운동에 가담한다. 

훈ι동안 이들 로마인의 운동은 쾌조를 보인다 . 그래서 아놀드는 교회도 황제의 

세력에 지배되어야 하다는개혁계획도 수렵하여 나갔다. 

아놀드는 독일왕 콘라드 3세에게 로마의 정부를 인수하도록 설뜩하나 콘라드 

왕은 아놀드의 제안을 묵살한다. 독일왕 콘라도 3세의 후계자인 프리드리히 1세 

에게도 아놀드는 로마 정부 인수를 설득하였으나 프리드리히 1세는 아놀드를 방 

자하다고거절한다. 

아놀드는 이탈리아 국내에서 국민들의 선거에 의한 힘을 장악하려고 로마당을 

조직하여 선거에 임했으나 실패하고 만다 (115낀건) . 이 무렵 새로 교황으로 선 

출된 ‘하르리아누스’ 4세는 아놀드를 로마에서 떠나도록 강요한다. 이놓드는 프 

리드리히 1세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었다가 교황의 영령으로 1155년에 

처형시키고 그 옴을 불태워서 그 유골을 티베르강써l 뿌려버린다. 

(2) 아놀드의 주장 

1) 신자가 다같은 형제 (마 23: 8)에 불과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는 것 

은 인간이 하나념의 노릇을 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 

2) 로마 카톨릭만이 전 세계에 유얼무이한 하나의 교회라는 주장은 잘못이다. 

참교회는지%써l 얼마든지 존재할수있다. 

3) 교황이 세속적인 권한까지도 행사하려는 것은 세속을 지배하려는 잘못이 

다. 

4) 교회의 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 그렇게 해야 공정한 신앙관리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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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제들의 재산 소유는 사제들의 타락을 자초하는 주 원인이 된다. 

(3) 아놀드의 영향 

아놀드의 주장은 모두가 옳았다. 그러나 그가 주장하고 행동한 것은 많은 문 

제점이 있었다. 그가 주장하는 대로 교회가 잘못되었고 또 교회제도가 잘못되었 

다고 해서 세상 군왕들의 힘을 빌려 교회를 개혁하려고 한 얼이나 정당활동으후 

자기 목표를 달성하려 한 정 등은 과연 올바른 행동이었을까? 이 점에 관해서 

는 다소 해답이 서지 않는다. 

그리고 끄} 주장한 것 중에 교회가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되고 사제 역시 재산 

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런데 교회는 

전체 성도들이 공동A로 꾸려가는 지상의 집합체임으후 반드시 재산을 가지지 

않고 영위되기는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제나 또는 성직자들이 개 

인적으로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깊이 생각하고 고려해볼 문제이다 . 

성직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제공하는 생활대책에 자기를 의존하는 것이 보다 순 

수한 것은 사실이다 . 오늘날 우리들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이 점에 

대해서는 갚이 숙고해볼 가치를 그가 제기했다고 본다 . 

6. 왈도파(Waldo or W aldenses) 

왈도피에 대한 참고자료는 상당히 풍부하다. 

Schaff:의 「교회 사J 5권 pp.469-507, Newman의 교회 사 1권 pp.569-581 

에 있고， ).A.Wyli썩 rHistory of the Waldensesj (188α컨 ), G B Watts 

의 rThe Waldenses in the New Worldj (1941년) , 기독교대백과사전 7권 

pp.242-255 , r순례하는 교회j pp.127-141 등이 있다. 

(1) 왈도파의 기원 

왈도파로 불려지는 이 파의 기원을 찾기는 대단히 어렵다 . 왈도파라는 명칭은 

1160년경 프랑스의 리용 (Lyons) 사람인 피터 왈도 (Peter Waldo)에서 시작되 

었으나 이 운동은 이 사람이 시작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더 아득한 역사 

로소급해 올라간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호청도 프랑스어로는 ‘발도’ (Valdo) 또는 ‘발데시우스’ 

(Valdesius) 라고 부르고， 영어로는 피터 왈도 (Peter Wald이라고 해서 왈도파 

라고 한다 현재는 이틀을 ‘보드와’ (Vaudois) , ‘발렌세스’ (Vallenses) 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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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한다. 

그러면 이 왈도파의 기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로마 카톨릭이 틀을 잡 

기 이전에도 이들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이탈리아에 

서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깨닫고 조용하고 험한 산 속에서 o뷰에게도 물들 

지 않고 복응을 전수해 온 무리들이 아닐까라는 추측도 한다 . 

왜냐하면 ‘피에드몽’ (Piedmont)의 ‘알파인’ (Alpine) 계곡이나 타루르산맥 

(Taurus Mountains) 같은 깊은 산 속에서 이들의 모습이 발견되었기 때문이 

다. 

그러면 왈도는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을을 왈도파라고 하게 되었는가? ‘피터 

왈도’ ( Peter Wald이라는 프랑스 리용의 부자가 있었다. 왈도는 상업A로 성공 

하여 큰 자본가로 성공하였다 . 그는 어느 날 자기집에서 베푼 연회장에서 손닝 

으로 온 사람이 갑자기 죽는 것을 목도하고 구원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 

하였다 . 

왈도는 성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 성경의 일부분을 ‘로밍써’ (Romance 

dialect)로 번역하도록 하였다 (1160년) . 그는 또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하여 성 

지순례를 떠난 성 알렉시스 (st.Alexius)나 성 안토니 (st.Anthony)의 자서전 

을 읽고 크게 감동을 받았다 . 그리고 한 신학자에 의해서 마태복음 19: 21의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 . 그리 

고 와서 나를 쫓으라”는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한다. 

왈도는 그의 재산의 일부플 그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 

에게 나누어 주었다 ( 1173년) . 그리고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전도하는 일에 

자신을 헌신한다( 1180년) . 그러자 이 왈도를 가르쳐서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 

(Poor men of Lyons)이라는 소문이 나게 된다. 

왈도의 우리들은 청빈하게 살면서 동시에 자기들과 같이 살지 않는 탐욕스러 

운 지도자들에게는 비난을 하기 시작한다 . 

교황 알렉산더 3세 (Alexander III)가 소집한 제 3차 라테란회의 (Lateran 

Council)에서 왈도는 모든 성직자들은 청번하게 살겠다는 서약이 공식적ξ로 

인정되도록 요청을 한다. 그러나 교황은 그들의 요구를 냉정히 거절한다 (1179 

년) . 뿐만 아니라 교황은 왈도가 설교하는 것을 금하도록 명령한다. 

교황의 명대로 설교를 금지당한 왈도는 성경번역 (라인어 성경을 프랑스어로) 

과 성인들의 말씀을 번역히는 일을 한다. 그런데 왈도의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리용의 대주교 ‘상’의 선동을 받아 교황 루키우스 3세는 왈도파를 리용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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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추방하도록 명령한다 (1184-1185년) . 

‘리용의 가난한 사람들’로 소문난 왈도파는 리용을 떠나 멜라노’를 근거로 해 

서 수백명의 무리를 이룬다 (12091켠) . 이 운동은 이태리 북부， 북서부， 프랑스 

의 스트라스버그와 바이에른，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마인츠 주변까지 확 

산된다 (1231년) . 

이렇게 히여 12세기 말과 13세기 초에는 ‘왈도파’의 세력이 계속 확장되는데 

여기에 가담하는 세력은 주로 중산계급과 농민계급의 평신도들이 위주가 되고， 

약간의 수도사들， 그리고 소수의 사제들과 지성인들도 합세한다 . 

이렇게 되자 왈도파에 대한 교황의 탄압이 시작된다 1184년에 교황은 왈도 

파에 대해서 어떤 억압이든 해도 좋다는 권한을 정부에게 부여한다. 1194년에 

는 누구든지 왈도파를 은닉하여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그들의 설교를 듣 

는 자에게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불경죄로 고발하도록 칙령이 내려진다. 

또 곧이어서 ‘왈도파’에게는 사형과 신체 절단을 제외한 어떠한 형벌이라도 내 

릴 수 있다고 하였다. 드디어 119까년에는 교황 페트루스 2세’가 ‘왈도파’는 어 

디에서 붙잡히든지간에 화형에 처한다는 포고령이 내렸다 . 

이와 같은 칙령에 의하여 1211년에 독일 ‘스트라스부르’에서는 80명의 왈도파 

회원들이 실제로 화형을 당하였다. 또 1214년에는 프랑스 남부 'u~우릴랙’지방 

에서 7명의 왈도파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였다 . 

왈도파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숫자는 계속 늘어났다. 왈도파 중에는 

보다 엄격하고 철저한 ‘롬 바르디아파’가 생긴다( 1179년) . 이들 ‘롬 바르디아 

파’는 밀라노를 중심ξ로 해서 독일， 보헤미아， 폴란드， 그리고 헝가리까지 진 

출한다 그래서 1315년경에는 오스트리아에서만도 추종자가 얽f명이나 늘어난 

다. 

15세기에 스위스에는 ‘후스파’ (Huss)가 있었다. 이 후스파가 집단을 이루어 

니중에는 ‘보헤미아 형제단’이 된다. 이들 보헤미아 형제단은 오스트리아， 모라 

비아， 보헤미아에 있는 왈도파 사람들을 자기들한태로 끌어들이려고 한다-

그러나 왈도파인은 후스파나 보헤미안들을 다같은 행제로 인식할 뿐 그들에게 

흡수되지는 않는다 이 두 파는 서로 밀접하여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그리하여 

많은 교리적 요소， 관습에 있어 보헤미아 형제단은 왈도파로부터 영 iiJ-을 받는 

다.그리고 다음에 디를 ‘재 침혜교도’들의 선구자적인 사람들이 바로 왈도파였다. 

왈도파를 진멸하려는 원수들은 세계 도처에서 계속 노리고 있었다 1380년 7 

월 l일에는 프랑스 프란체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169명이 한꺼번에 화행을 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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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 1545년에는 프랑스 령인 스위스에서 군대가 왈도파들이 사는 마을 22개 

를 멸망시켰고， 4， 000명의 왈도파 신자들을 죽였다 . 그리고 그 비슷한 숫자의 

교인들은 독일과 제네바로 도망쳤다 156α컨에는 교황 5세에 의해 스페인에서 

6월중 11일 동안에 2 ， 000명이 사형을 당했고， 1 ， 600명이 투옥되었다. 

이렇게 세계 도처에서 왈도파에 대한 가혹한 핍박이 계속되자 1571년 이후에 

는 이탈리아의 왈도파 신자들이 과거와 같은 왈도파로 남아있지 못하고 칼빈파 

중의 일부로 흡수되기도 한다. 

로마 카톨릭은 사람이 피를 흘리는 것이 하나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차원으 

로 온갖 살육을 계속하였다 1686년에 루이 14세와 교황 빅토르 아마데우스 2 

세는 프랑스 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 신앙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14일 

이내로 국외로 떠날 것을 영령한다. 이때 프랑스 내의 왈도파 신자들이 무력으 

로 항거하자 3천명 이상이 전투에서 사망하고 5천명 이^J-이 죄수로 잡혀 유배당 

한다. 

다른 한편 왈도파 교도와 유그노 교도들은 프랑스 ‘피에몽’ 계곡에서 자기들보 

다 5C빼가 넘는 정부군과 끈질기게 대항을 하였다. 그래서 169α건 6월 4일에는 

왈도파교도들이 피에몽계곡안에서 사는것을허락한다. 

그 뒤로도 몇 차례의 칙령번복이 있었으나 1848\건 2월 17일에 황제 ‘찰스 알 

베르트’ (Charls Albert)는 왈도파가 피에몽 계곡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해 

방 법령을 공포했다. 그래서 왈도파는 2월 17일을 해방기념일로 지키고 있다. 

(2) 현재의 왈도파 

프랑스 피에몽 계곡은 왈도파의 본거지로 정해졌다. 여기에는 왈도파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들이 있고 ‘발데세’ 대학도 있다. 현재 8명의 교수와 100명의 대 

학생이 있다. 그리고 이 계곡에는 두 개의 종합병원이 있고 고아원， 양로원과 

전문학교도있다. 

2C에기 초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들은 이 계곡을 중심해서 19명의 목사， 

190명의 선생들， 4천명의 주일학교 어린이 , 1 ， 300영의 장년 신자를 갖고 있다 

고하였다 

왈도파는 프랑스에만 있는 게 아니다 . 이탈리아의 ‘투린’에다 1853년에 세운 

‘왈도파’ 교회는 현재 2명의 목사와 700명의 신자가 있다 . 또 186α건에 ‘피 렌체 ’ 

에는 왈도파 신학교가 세워졌다 . 여기 피렌체 신학교에는 3명의 교수와 10명의 

학생이 있다 이 학교 과정이 끝나면 영국의 ‘에딘버러’， 독일의 ‘베를린’，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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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제네바’에 가서 대학원 과정을 장학금으후 공부한다 . 

남부 이탈리아의 시설리에도 ‘팔레르나’라는 교육기관과 병원， 고아원， 수용 

소 등이 왈도파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또 왈도파는 남아메리카 우루과이에 5개 

의 교회가 있고， 아르헨티나에 2개의 교회가 있고， 북미의 미국과 카나다에도 

있다. 

이들 왈도파는 박애정신에 기초를 두고 세계 여러 곳에서 활동함으후 왈도파 

신앙을 가진 사회 사업가들이 프랑스， 이탈리아，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 

아메리카등에서 활。才하고있다. 

(3) 왈도파의 주장과사상 

왈도파는 철저한 성서중심의 신앙과 엄격한 도덕주의 생활을 두드러지게 주장 

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신학적 확립은 약하였다 . 그래서 한 때 서로 분열되는 

어려움도 겪게 되었다. 이제 그들이 믿는 바 신앙과 주장이 무엇이였던가를 살 

펴보도록하겠다. 

1) 이들은로마차톨릭이 인위적 힘으로제정한모든요소을을거부하였다. 

이들은 교황 ‘실베스터 ’ (Sylvestor)가 콘스탄딘 황제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교 

황청을 만들 때부터 교회의 변질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제도， 교회 성직자들이 세상 권력으로부터 특혜조치 

를 받는 특권과 특전， 교황 이하 성경에 없는 각종 사제들의 계급과 직제 , 교회 

및 수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소유， 공의회라는 이름 아래 다수에 의해 제정 

된 각종 탈법적 결정 , 성직자의 독신생활의 의무화， 카툴릭의 미신적 성례전 신 

앙 등 모든 요소들을 다 거부하였다. 그래서 124Ql건부터는 차톨릭이야말로 계 

13: 11 - 1쩌 나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였다. 

2) 14세기부터는 카톨릭이 실시하는 종교 교육제도， 성서에 대한 신비적 해석 , 

그리고 카톨릭의 각종 의식들을 반대하였다. 

부활절， 성탄절， 승천축일， 성령강렴절， 사도들의 축일 (사도들이 순교했다는 

날해 대한 기념 행사) , 금식일 등을 반대하였다. 그리고 예배시에 양초를 사 

용하는것， 종려나무가지， 기타물품을^l-용하는것은물론오르간사용， 종사 

용， 라딘어로만 사용하는 예배문， 마리아상 숭배， 성자들의 성골 및 유물숭배 

등 실로 카툴릭이 실시하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배격하였다 . 

3) 카툴릭의 교리적인 것도 반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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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세례， 견진 성사， 종부-성사， 연옥의 교리， 죽은 지를 위한 기도， 마리아 

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교리 등 모든 교리도 배격했다. 

4) 왈도파의 특정은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까난한 생활’을 강조하였다 . 

왈도파 회원이 되려면 세상을 포기하고 사5도처럼 가난하게 살면서 사도적 소 

명을 다하겠다는 공식 서원을 해야 하고， 그 다음헤 그와 같은 외적 상징ξ로 

사도복이라는 특수한 봇을 입어야 했는데， 남녀가 다같이 업어야 했다. 초기에 

는 이렇게만 하면 회원이 되었는데 후에 ‘롬 바르디아’ 엄격파에서는 회원이 되 

는 조건이 1 -깐견 또는 5 -6년간의 수습기간이 지나도록 철저한 청빈생활을 완수 

한 자라야만 회원이 되었다 

5) 회원이 된 사람은 맹세를 한다. 

입회식이 끝난 다띔f<>ll 철저한 가난과 복음서 계율에 대한 준수， 그리고 윗사 

람에 대한 절대 복종과 사도복을 평생 착용할 것등을 맹세한다. 이들은 주로 신 

약성경 암기로시간을보낸다-

6) 회원이 된 자의 생활 처우문제 

녹 10: 1대로 항상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둘씩 짝을 지어 방랑히는 설교 

가들로 도시에서 도시로 다닌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위한 생계비를 버는 것 

이 금지되었으며， 생활은 친구나 또는 설교 후 감동자들이 제공하는 음식과 생 

활품을공급받었다. 

7) 금식을 장려하였다 . 

이들은 긍욕으로 정죄의 요소를 막기 위해 긍식을 소중히 여겼다. 그래서 1주 

일에 월， 수， 금 3일을 금식을 하도록 권장하였다 . 

8) 경건생활을 권장하였다 . 

경건생활을 소중히 여겨 하루어l 기도를 7회썩 하도록 의무화하였다. 

9) 평화를원하였다 . 

모든 형태의 맹세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죽음처럼 싫어하였고， 피흘리는 전쟁， 

또는 사형 등 모든 것을 반대했다. 그리고 신앙문제에 있어서 무력을 시용하거 

나 그들과 대결하기 위해 사회법적으로 대처하는 것 등도 반대하였다 이들은 

부당하게 얻은 이득도 원치 않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 기도와 

자선의 삶을 삼도록 하였다 . 

10) 설교하는 것을 대표적 의무로 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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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도파는 남녀 모두가 설교하였다. 평신도가 설교해야 되는 의무사항으로 약 

4: 17, 계 22: 17, 막 9: 38- 39, 벌 1 : 15, 민 11: 29 응을 인용하였고， 여 

지들도 설교자로 허가하기 위해서 딛 2: 3-4, 녹 2: 36- 3양} 안나의 예를 들 

었다 . 이들의 설교 내용은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하였다 . 

11) 사유재산을포기한삶이었다. 

왈도파의 사도들은 재산이나 집이나 가족 등을 갖고 있지 않았다. 비록 그런 

것을을 이미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것들을 기꺼이 포기하였다. 그들의 삶은 자 

기 부정과 고난과 위험의 삶이었다. 그들은 돈도 없고 두 벌 옷도 없이 매우 간 

소한여행을하였다. 

(4) 왈도파의 영향 

이들 왈도파의 신앙은 재침례교도， 모라비안， 유그노 등은 물론이고 최초로 

종고깨혁에 앞장선 루터 역시 왈도파의 영 fgt을 받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이들은 종교적 ， 신앙적 영향은 물론이고 피에몽 계곡에서 오랜 세월 격리생활 

을 하는 중에 자생적으로 발달된 가내수공업의 원시 형태의 근대 산업혁명의 기 

초가 되는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이 왈도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 세계 

에 흩어져 건재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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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J 장 
풍세기교회의두기둥 

중세기 교회의 대표적 두 기둥은 수도원과 교황제도라고 할 수 있다. 교황제 

도에 관해서는 앞서 13장에서 언급하였다 . 여기서는 수도원 운동헤 관해 살펴보 

도록 하겠다 . 최초의 수도원은 32α건경 이집트 남lolol-oJ]서 설립된 것이 시초였 

다. 그 다음에 베네익트 수도원이 528t건에 이탈리아에서 설립되어 그 명성을 드 

러내었다.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에는 십자군 원정에 출정히는 이들이 자기의 재산을 교 

회나 수도원에 기증하고 떠남으로 수도원의 재산이 갈수록 늘어났다. 수도원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것은 수도원에서 가장 유영한 교황들이 배출되었고， 훌륭 

한 대학 교수들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수도원을 지원하는 것을 지상 최대의 공적 

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부지들은 앞을 다투어 수도원에 자기 토지와 재산을 

기증하였다 

910년 프랑스 마콘 (Macon)에 세워진 ‘클루니’(Cluny) 수도원은 세 교황(그 

레고리 7세， 우르반 2세， 파스칼 2세)을 배출한 가장 영향력있는 수도원이었 

다 

클루니 수도원은 교황의 직할 하에 두어 감독이나 귀족의 간섭을 받지 않는 

특전을 누렸다. 귀족과 왕들은 클루니 수도원을 범판하여 견학을 하고 감독들은 

유능한 수도사들을 선별하여 클루니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되자 서로가 클루니 

수도원의 지원자가 되려고 하였다 . 그래서 93꺼견에 17개의 지 수도원이던 것이 

994년에는 37개로 늘어났고， 1100년경에는 2007H 이상으로 확산된다-

또유명한수도원은프랑스의 ‘시터’ (Citeaux) 수도원이었다. 이 수도원에 들 

어오는 사람들은 클루니 수도원과 달리 농부와 빈민출신의 서민 계층이었다. 이 

들은 수도원에서 학구적인 연구보다는 명상벼l 힘썼고， 금욕생활을 강조하며 농 

사와노해 대부분의 시간을바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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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도원에 배나드’ (1 0.90. - 1150.， Bernard)가 들어와서 계속 인기를 모A 

기 시작하여 1151년에는 30.0.개가 념는 수도원이 세워졌고， 13세기 중엽에는 

1 ， 80.0.개가 넘는 수도원이 세워진다. 

이처럼 수도원이 많아지면서 좋은 정도 있었겠으나 대부분의 수도사들은 수도 

원 생활이 지%써l서의 가나안처럼 평안하고 안정된 콧이며 세상은 문제가 많은 

애굽생활로 비교되어졌다. 이같은 수도원의 안이함이 수도원에 대한 비판의 소 

리가 드높아져가는 밑거름이 되었다. 여기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으로 개혁을 시 

도한 이가 ‘프랜시스’와 ‘도미니크’이다. 

이들 두 사람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선의의 경쟁 속에서 타락해가는 교회를 

바로잡아보려고 노력한 사럼들이다 . 

프랜시스냐 도미니크 두 사람은 왈도파로 낙언찍힌 ‘왈덴시안’ (Walden­

sians)이나 ‘알비파’로 정죄된 그들도 다같이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데 이 두 그룹의 사람이 각기 차이가 있는 것은 프랜시스나 도미니크는 어디까 

지나 교황권의 지도 아래 조직권 안에서 활동을 하였고， 왈도파나 알비파는 제 

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하려다가 카톨릭 세력으후부터 버럼 

을 받았다. 

그래서 다들 모두가 주닝을 순수하게 사랑하려는 마음은 같았으나 그것을 표 

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극단적인 것이냐， 온전한 것이냐 라는 차이로 이들에 

대한 후세평가가 너무 상반되게 전해져오는 것이 사실이다 . 

이제 프랜스시와 도미니크의 활동 사항을 살펴보자. 

1 수도원의 개혁운동 

수도원이 많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선호했다는 것은 수도원이 그만큼 

안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어떤 조직이든지 안정 속에 탐닉하고 있다 

보연 그 세력 안에는 부패와 타락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부와 영예를 즐기고 있는 동안 수도원을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 

하였다. 여기 개혁의 요궈l 부응한 사람이 바로 프랜시스와 도미니크이다 . 

( 1) 도띠 11크 (1170. - 1221 ， Dominic de Guzman) 

도미니크는 1170.년에 스페인의 ‘칼라로가’ (Calaroga)에서 태어났다. 그는 

원래 귀족출신으~호 그 가문의 성이 아직도 반}있다 . 도미니크는 ‘팔렌시아’ 

(Palencia)에서 10여년간 공부하던 중 대학과정을 마친다 . 도미니크는 그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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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독 ‘오스마의 디에고’ (Diego of Osma)에게 인정을 받아 오스마 성당의 

참사원 (의전사 혹은 고등신부)이 된다 

도미니크는 29살 때 성 어거스틴 수도원 규칙을 따르기로 한다 . 성 어거스딘 

수도원 규칙이란 수도원적 공동체에 모여 살되 세속생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거 

나 신자들을 위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1203년 도미니크는 주교 디에고 감독과 함께 남부 프랑스를 방문한다. 그콧 

은 당시 ‘알비파’ (Albigenes)들이 한참 번장하고 있을 때였다. 여기서 도미니 

크는 크게 충격을 받는다. 

그것은 카톨릭이 알비파를 。l단으혹 몰아 무력으후 진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 

고 알비파가 엄청난 세력으로 확장되는 것을 본 것이다. 그러면 카톨릭이 알비 

파들을 무력으후 탄압하는데도 그토록 발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그 당시 키-톨릭이 정통교회라고 자부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대단히 안 

일하고 사치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알비파들은 극단적 금욕생활로 

생활 자체가 모범이 된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도미니크는 이단들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는 무력보다 더 효과있는 방법은 청빈한 삶이라는 결 깨닫는다 . 

도미니크는 알비파들을 정통 카톨릭으로 되돌리는 교화작업을 시작한다 . 그래 

서 피레네 산맥 아래에다 여성을 위한 수도원을 창럽하였다. 그리고 알비파였던 

귀족출신의 여성들을 카톨릭으로 개종하도록 교화사업에 성공한다. 그가 이같은 

성공의 모습을 보고 ‘투푸우즈’ (Toulouse) 대주교는 도미니크에게 수도원을 위 

한건물을하사한다. 

그 후 얼마 안 되어 도미니크는 투루우즈 대주교의 지원 아래 로마를 방문하 

여 교황 이노센트 3세를 만난다. 그는 교황에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새로운 수 

도회의 설렵허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도마니크는 새로운 수도회는 기존 수도 

회 규칙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 규율을 채용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이때 교황은 

이미 121α컨에 설립된 프랜시스 수도단이 있으니 그 수도회에 가입하고， 서로 

다른 수도원의 규칙들이 너무 다양하게 시행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 요구흘 들 

어주지 않는다. 

투루우즈로 돌아온 도미니크는 성 어거스틴 수도회 규융을 채용하였다 . 그 후 

이들은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규칙들을 추가 업법 조처하였다 . 그리고 공식명칭 

을 ‘설교자들의 수도회’ (The Order of Preachers)라고 하였다. 이들 도미니 

산 수도회의 특정은 빈곤과 구걸 혹은 탁본이라고도 하는데 알비파를 의식하여 

자기들도 가난함을 자랑으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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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도미니칸 수도회에서는 학문팀구를 대단히 강조하였다. 도미니칸들은 이 

단을 대항하기 위해 빈곤을 내세웠고， 이들의 주된 목표와 목척은 설교， 교훈， 

교육， 그리고 신학 탬구였다 . 빈곤은 이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 

하였다. 

1216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죽고 새로 ‘호노리우스 3세’ (Honorius ìIO가 

교황이 되었다 . 이때 도미니크는 다시 로마로 가서 교황으로부터 수도회 설립허 

가를 받아낸다 . 교황은 도미니크에게 Magister Palatii (the Office of the 

Palace)라는 직분까지 주어 교황청 안의 모든 사림들의 정신지도뿐 아니라 교황 

의 성경해석의 자문역을 맡게 한다 . 

‘수도원들의 위대한 시대는 지나갔다 이것은 북부 잉글 
랜드에 있는 일찍이 장엄했던 리보 ( Rievou/x ) 수도원의 유 
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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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끼년의 도미니칸 수도회는 그 숫자가 적였다 . 그러나 장래의 지도자를 위 

하여 단원들을일류대학이 있는파리， 로마， 블로냐등의 대학으로보냈다 . 그 

리하여 수도회 허가를 받은 지 4년 후에는 이탈리아， 스위스， 불란서， 폴란드 

등 전 유럽에는 수도회원들로 만연하였다 . 

1220년에는 교황청 안에 한 구를 도미니크에게 특별 주문처로 주어서 교황의 

내정과 교황청 내 직원들의 영적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 이때부터 도미니크 

는교황청 안에 한구를담당하여 영구적으로그직위를계승해오교있다 . 

1220년 제 1회 전체 도미니크 회의가 불로냐 (Bologna)에서 개최되었다 . 여 

기서 도미니크는 결식을 통한 자신의 청빈과 설교와 봉사를 통한 이웃사랑의 양 

대원칙을 그들의 생활원칙으로 결정하였다 . 이들은 또 직제로 총장은 종신직 ， 

원장은 4년， 부장도 4건만어l 선거로 선출하도록 엄격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 

도미니크는 북이탈리아 지방에서 걸식을 하며 전도하다가 1221년 8월 6일에 

불로냐에서 숨졌다 . 도미니킹}죽을무렵 이미 도미니크수도단을통해서 유럽 

여러 나라에 600:1개의 수도원이 건립되었다 . 

이들은 결식과 봉사를 강조하면서도 연구를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연구하고 

전도하라’ (Study and preach)가 이들의 표어였다 . 그래서 4건간의 철학과 신 

학 연구를 해야 설교면허가 주어지고 계속해서 다시 3년간 신학을 연구하도록 

하였다 . 

‘ f r 4홈 ‘ 

.. l 
‘수도원과 교회가 갑바도기아 (터키 )의 고레메 (Goreme )계 
곡의 색다른 암석층 가운데 건축되었다 ‘ 、둥근 천장과 후진 
(opse ) 과 교회당 중앙부(본당)와 측량 ( ois J e )을 만들기 위 
해 그 암석층을 파냈다 완전한 지하 수도원들도 셰원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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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도단은 고행보다는 연구， 의식보다는 설교를 중하게 여겼다. 이와 같은 

영적 훈련과 학문 연마가 온상이 되어 ‘알버트 마그너스’ (Albert Magnus) , ‘토 

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같은 대 신학자가 여기서 배출되었고， 또 

‘에크하르트’ (Eckhart)나 ‘타울러 ’ (Tauler)같은 신비주의자들과 ‘사보나롤라’ 

(Sa vonarola)같은 개혁자들도 나왔다. 

(2) 프랜시스 (1181-1226 ， Giovanni Bernadone Francis) 

도미니크보다 1낀킨 후에 이탈리아의 앗시시 (Assisi)에서 프랜시스 (Francis) 

가 태어났다. 그의 모친은 프랑스인이었고， 부친 역시 프랑스와 잦은 상거래를 

하는이탈리아인이었다. 그의 부친은앗시시 사람들이 ‘작은프랑스인’이란뭇의 

‘프란치스코’ (Francesc이 라고 불렀다 . 

프랜시스는 그의 부친이 출타 중에 태어나서 그의 모친은 그의 이름을 ‘지오반 

니’ (Giovanni)라고 했으나 후에 그 부친이 돌아와 ‘프랜시스’ (Francis)라고 하 

였다 . 프랜시스는 소년시절에 그의 부친이 큰 의복상을 하는 부자였음으후 아주 

호화롭게 자라났다. 그러다가 앗시시 성민이 귀족들과 투쟁을 할 때 프랜시스는 

평민의 편에 가담하였다 . 

그 다음에 프랜시스는 ‘아큐라’ (Aquila)원정에 군인A로 참가하였다가 허약 

한 옴에 중병이 걸려 되돌아온다 . 이때 그는 회개와 함께 그의 옴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다짐한다. 

어느 날 부친이 향연석%에서 미희들에게 둘러싸여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프랜시스는 대단히 음울하게 굳어 있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를 놀리며 프랜시스도 결혼할 꿈을 꾸고 있다고 놀려댔다. 

그랬더니 프랜시스는 말하기를 “그렇다 . 나는 결흔하련다. 그러나 내가 결흔 

할 대상은 이콧에 앉아있는 미녀보다 고귀하고 부유하며 우미한 여성이다 . 그는 

콧 청번이다라고 하였다 . 이때부터 프랜시스의 언생은 전혀 달라졌다. 그는 

곧 사교계를 떠나 병자와 가난한 자， 그리고 고뇌하는 사람들을 가7J}-O] 하기 시 

작하였다. 

지나가는 나병환자와 키스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돈을 주고， 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별의별 일을 다하였다 이같은 그 

의 행적에 대해 그 아버지는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던 어느 날 프랜시스는 앗시스 성에 있는 성 다미안 (St Oamian)성당을 

보수하려고 부친 몰래 부친의 장사 물건인 옷감을 꺼내다 팔아 성당 수리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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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수하였다 . 이것이 핸。l 되어 프랜시스의 아버지는 자71 아들이 자기로부터 

상속권이 없음을 들어 감독 앞에 재판을 걸었다. 

이때 아들은 “지금까지는 이 어른을 아버지라고 여겼으나 이제부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을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선언함으로 상속권을 박탈당한다 

(1207년) . 

그 이후로는 앗시시 근처의 굴 속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그의 옴에 녕마를 

결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빈곤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 

를 즐기며 소일하였다. 이렇게 2-3년간을 유랑빈민의 생활로 지내면서 성당 모 

퉁이나 남의 집 헛간같은 곳에서 장을 자며 맨발로 걸어다니연서 성당을 수려하 

는것을낙으혹 삼았다. 

그후 120연에 프랜시스는 예배도총’l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 . 마 10: 7 

-1에서 예수념은 제자들에게 금과 은을 지니지 말고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내시 

는 주닝의 말씀을 듣는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기 혼자 자발적인 가난과 이것 

을 통한 기쁨 속에 살아왔으나 그러나 이제는 가난한 중에도 설교를 통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됨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기가 처할 곳이 아무도 찾지 않는 고독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 

람이 있는 D뜸로 들어가 그들에게 설교를 하연서 빈자와 병뜸을、끗와야 한다 

는것을깨닫는다. 

프랜시스는 이같은 깨달음대로 은둔처를 떠나 다시 자기 고향 앗시시로 되돌 

아가 주민들에게 설교를 하며 이전에 알고 있던 친구나 친지들에게 복음을 전하 

다가 가진 모욕을 당한다 그러나 차츰 그의 이%똥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 곁으 

로모이기 시작한다. 

1209년 프랜시스는 자기를 따르는 동지들을 모아 교황 이노센트 3세로부터 

수도단 설립허가를 얻어낸다. 

교황 이노센트는 프랜시스의 요청을 허락할 마음이 없었으나 프랜시스를 직접 

만나고 나서 그의 진지함 때문에 허가를 하게 된 것이다. 프랜시스는 자기 고향 

앗시시로 돌아가 새로운 수도회의 이름을 ‘앗시시의 참회단’ (Penitents of 

Assisi)이라고 하였다가， 1216년에는 ‘소 형제단’ (Mi nor Brethren)이라고 하 

였다 .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프랜시스의 이름을 따라 ‘프랜시스 수도단’이라고 

불렀다. 

121 깐켠에는 앗시시에서 문벌이 높은 ‘클금}라’(Clare)라는 여자가 삭발을 하 

고 프랜시스의 제자가 되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을 위한 자매 수도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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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라에 의해 창설되고 이을을 ‘클라리세스’ (Clarisses) , 혹은 ‘가난한 클라라 
들’ (Poor Clares)이라고 부락l 된다 

121땐에는 앗시시에서 의회를 열고 각 기독교핵l 선교사를 피송하기로 결 

의하고 프랜시스 자신도 12인의 전도자와 함께 팔레스턴에 가서 모하메트 교도 

에게 전도하고 서반아까지도 전도여행을 한다 . 

프랜시스는 이같은 그의 수도원 운동의 성공 때문에 오히려 여러 가지 유흑과 

종말을 가져올 것을 막기 위해 수도원의 지도권을 교황의 지도하에 있는 추기경 

단에다 위임하도록 법적 조처를 하였다. 그런데도 1221년경에는 이 수도원의 

단원이 3천영에 달하였다 . 

프랜시스는 교단의 외부적 발전에는 무관심했다 . 그는 오직 가난과 전도봉사 

에 그의 할 일을 다하였다 .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월성신과 초목화초를 형제 

라 부르며 태양을 향해 노래를 부르고 새들에게 설교를 했다는 전설이 있다 . 

프랜시스는 122α컨 총회석%에서 자기가 지도자 자리를 사임하고 새 후계자 

가 선출되었을 때 그에게 순종히는 겸손을 보이기 위하여 그 앞에서 무릎을 꿇 

었다. 프랜시스는 전도와 봉사에 과로하여 건강을 잃고 12261컨 10월 3일에 45 

• 톨 

‘앗시시의 
· 프란시스는 

! 세상의 소유 
물에 대해 등을 
돌렸다 하지만 
이큰교회는 
그를기념하기 
위해 세워졌다 
그교회는 
앗시시의 

• 페루기아 
(Perugia )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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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 되었을 때 그가 젊은시절에 미친놈 소리를 들으며 성당을 재건하였던 그콧 

에서숨을거두었다. 

프랜시스가 세"'J을 떠난 핸 후에 교황 그레고리 9세는 프랜시스에게 성자 

(Saint)칭호를 주었고， 교황은 프랜시스 기념회당을 짓는 데 친히 주춧돌을 놓 

았다. 

프랜시스는 단순하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사랑하는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갔다. 교회 역사 속에서 프랜시스만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산 사람도 많지 않다 . 

이렇게 하나닝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청번하게 복음증거의 삶을 살아간 그의 

삶을 동경하여 그와 같은 삶을 따랐던 것이 고아원의 창시자 ‘죠지 율러 ’ üeorge 

Muller)나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Hudson Tailor)라고 할 수 있다. 

2. 스콜라」학(Scholasticism) 

중세기 신학을 ‘스콸}’신학이라고 한다. 스콸}라는 말은 ‘학교들’ (Schools) 

속에서 발전된 신학이라는 뭇이다. 그리고 이 핵푼운동은 교회가 경영하는 학교 

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스콜라신학’ (Scholasticism)이라고 불려졌다. 

스콜라신학은 중세시대 (8-15세기)를 특정짓는 역사적， 문화적 상황 하에서 

생겨진 서방 기독교의 대표적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스콸4란 말이 맨 처옴에는 ‘구도자’또는 ‘학자’라는 뭇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학자를 배출하는 학교를 의미했고， 그 다음에는 교해1 의히여 형성된 학문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 스콸}라고 하면 중세기를 대표하는 사장으로 통 

청할정도로되었다. 

여기서 알。}야 할 것은 ‘스콸4철학’과 ‘스콜라신학’은 구별되어야 한다. 스콜 

라철학은 이성적 직관을 진리라고 주장하는 기본 원리 위에 논리가 전개되는 것 

이고， 스콸샌학은 성서와 교부들의 사싱에서 기초가 되어 교회가 수용하고 권 

위있게 가르쳐진 교리 위에 토대를 두고 있다 . 

스콜라신학에서 한 일은 교리와 이성을 조화하는 일을 하였고， 또한 교리를 

체계화시켜서 하나의 완전한 신학을 만드는 일을 하였다. 

스콸샌학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실재론 (Realism)으로 진리 

나 선 같은 우주적 보편적 개념은 어떤 사럼들이 인식을 하든 못하든 간에 보편 

적 실재로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설재본은 삼위일체론같은 납득하기 어 

려운 교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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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랜시스 주의에 그의 샘애의 
| 묘사되어 있다 왼쪽 
그림에서 그는회교국 

)에게 설교하고 
|그릴에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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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하나는 유명론 (Nominalism)이 있다 . 유명론에 의하면 우리가 알고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이성들이 만들어낸 기존 개념을 터득하는 것 

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성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더 많은 개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란 지적 추상에 

있지 않고개체 하나하나가독자적으로있을뿐이다. 

이렇게 시작되는스콜라신학은제 4기로구분한다. 

• 제 1기 : 8 , 9 , 1C떼기의 초기사상 
• 제 2기 11 , 12세기의 형이상학적 논리의 결론들이 신학적 교리해명에 적용 

되는시기 

• 제 37] : 13세기의 스콜라신학의 전성기 , 이때는 철학과 신학이 연합하여 종 
합적인 체계를 구성하는 시기 

• 제 4기 14, 15세기의 신학과 철학의 연합이 깨지는 쇠퇴기로 이때는 철학과 
신학의 상호의존 관계가 분리됨으로 사고의 활력을 상실하고 스콜라주의가 쇠퇴 

하게된다 

이제 스콜라신학의 변천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 1기 (8-10세기 ) 

이 시기에는 신앙과 이성간에 대립이 표출되면서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는 

때이다 이때 논쟁의 초첨은 성만찬과 예정설 때문에 논쟁이 생긴다. 

1) 성만찬논쟁 

831년에 코르비에의 대 수도원장 ‘파스카시우스’ (Pascasius)가 철저한 화체 

설을 주장하였다. 즉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과 피로 변형된다고 

하였다. 여기에 대해 라트람누스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신비 속에 현존하는 

것이라고 해서 화체설보다는 신비로 설명하였다. 

2) 예정론논쟁 

‘고트살크’의 잘못된 예정론을 분쇄하기 위하여 철학 용어로 상대편 이론을 공 

격한다 . 

최초의 스콜라주의 개척자는 ‘에리게나’ (810-877 ， John Scotus Erigena)이 

다 . 에리게나는 오리겐 (Origen)과 어거스틴 (Augustine)사상에 영 f뿔 받는 

다. 그는 고도의 지적 창의성을 갖고 신앙과 이성을 동일시한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철학과 신학은 다같은 정신의 표현으로 믿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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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은 인간 이성의 표현이고， 신학의 주장은 진리의 상징적 표현들이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전통적 교리들도 자유로운 철학으로 다 설명이 가능했다. 

에리게나가 쓴 「자연의 구분j (De Divisions Naturoe)이 있다 . 여기서 그는 

자연을네 가지 유형의 존재가담겨있는것으로보았다. 

CD 창조하고 피조되지 않는 것， 즉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신이 있다. 
@ 피조된 것으로서 창조하는 것， 즉 이상적 원리인 ‘Idea’의 세계가 있다. 

@ 피조되었으나 창조하지 못하는 것， 즉 유한한 개별적 사물들의 세계 

@ 피조되지도 않았으며 창조하지도 못하는 것， 즉 만물의 목적과 목표로서의 

신이 있다. 

여기 에리게나는 절대적 완전은 오직 신에게만 속하는 것으로 본다. 신 이외 

의 모든 것은 부분적인 것이거나 불완전한 존재이다. 신은 인간이 유한한 존재 

속에서 경험하는모든특성들위에 초월적으〕로존재한다. 

따라서 인간은 신이 누구인가보다는 오히려 신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에리게나는 철학과 종교는 다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전제한다. 다만 철학은 연구하고 의논하는 것이고， 종교는 예 

배하는 데 필요한 것을 다룬다고 하였다 . 

이같은 에리게나의 주장은 범신론에 속하지만 하여간 그는 철학과 신학을 다 

같은 목적A로 봄으로써 둘의 연합을 시도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2) 제 2기 (11-12세기) 

이 시기에는 인간적 논리의 특정들을 신학적 교의의 해명에 적용하려고 한 시 

기이다 . 이때의 대표적 학자는 ‘안생름’과 ‘아벨라드’이다 . 

1) 안생름 (1033-1109 ， Anselm of Canterbury) 

안셀름은 이탈리아 피에드몬트 (Piedmont) 아오스타 (Aosta)에서 출생하였 

다 . 그 후 프랑스 노르만디 (Normandy) 백 (Bec) 수도원에서 수행을 쌓았다 . 

안생름이 이곳을 택한 것은 그 수도원 원장언 ‘랑프랑’ (Lanfranc)의 명성 때 

문이였다. 그런데 그 랑프랑 원장이 영국 켄터버리 대주교로 임명되어 갔다 . 그 

러자 안생름이 백 수도원 원장이 되었다 . 

1093년에 켄터버리 대주교로 간 ‘랑프랑’은 자기 자리를 계승하기 위해 안셀 

름을 켄터버리로 부픈다. 

안셀름은 그 당시 교황언 ‘힐데브란트’는 그레고리 7세 (1073-1085)라고 하여 

그가 국왕들과의 마찰이 심한 때였음으로 영국에 가는 것을 별로 원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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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마지못해 캔터버리 대주교로 1093년에 갔으나 영국왕 윌리암 2세와의 

충돌로 109까건에 추방을 당한다. 그래서 수년간 이탈리아에 머물러 있다가 

1106년에 영국으후 다시 귀임하고 1109년에 사망한다. 

안셀름운 영국에서 윌리암과 그의 아들 헨리 1세에 의해 대부분의 여생을 캔 

터버리에서 유배생활로 보낸다 . 이러한 유배생활 속에서 그는 신학적 문제들에 

관한 영상과 집필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의 저서로는 「독백J (Monologium) , r대화J (Prosologium) , r성육신 ;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 J (Cur Deus Homo; Why God Human) 등을 써 

서 스콜라신학의 아버지란 칭호를 받게 된다. 

그의 사상을 보면 대회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본체론적 논증 

(Ontological Argument)을 설영하였다. 그는 하나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에 

‘그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 ’ (that - than-which - on 

- greater - can - be-tho앵ht)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알고 있는 ‘그보다 더 위대한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보다 더 위대한 것 

을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포함하여 이해될 수 있 

다는것이다. 

안생름은 이같은 논리의 기초 위에 나는 믿기 위하여 안 것이 아니고 알기 위 

하여 믿는다 나는 믿기 위하여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 내 믿음이 

아니면 알기 불가능하기 때문이다.’라는유명한말을 하였다. 

여기서 안셀름은 이미 신앙을 통하여 알려진 진리를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 

하여 여기에 이성을 적용한 것이다 -

안생름의 가장 큰 엽적은 rCur Deus HomoJ (왜 하나닝은 인간이 되셨는 

가? )에서 기독론과 속죄론을 설명한 일이다 안셀름 이전에도 이레니우스 

(Irenaeus) 때에 ‘속죄론’ (Ransom Theory)이 있었다. 그러나 여기 안셀름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설영하였다 . 

안셀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출발점으로 하여 속죄론을 풀어나갔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 . 그러나 인류는 범죄로 인하여 존재가치를 잃 

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켰다 . 따라서 인간 스스로는 잃어버린 하나닝의 

영굉을보싱할 힘이 없어졌다‘ 

하나님은 의이시고 또 사랑이시다 . 그래서 의로우심으로 죄언을 그대로 묵과 

하실 수가 없으시다. 또한 사랑이심으로 죄인을 처벌할 수가 없으시다.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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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은 죄를 인간이 속해야 하겠음으혹 하나닝이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신 

인 (神A) ， 즉 성육신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셔서 속죄의 죽음으후 인류를 구원하였다. 이같 

은 안생름의 속죄론은 'uJ팩성’ (Satisfaction theory)에 근거하여 중세신학의 

근간을이루었다 . 

2) 아벨라드 (1079-1142 , Peter Abelard) 

그는 1079년 프랑스 ‘브리타니’ (brittany)에서 태어났다. 소년시절에 여러 

나라로 편력하면서 학문을 닦고 다니며 그는 어느 누구에게도 만족을 얻을 수 

없다고불평함으후많은적들을만들게 된다. 

20세 때 파리의 ‘노뜨르담’ (Noterdame)사원의 부속학교에서 안젤름의 제자 

‘챔피우’ (Champeau)에게 사사를 받는다. 그런데 후에는 스승을 등지고 그의 

논적이 된다 . 아벨라드는 노뜨르담 사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제네바 언덕 위에 

다 학교를 세우고 철학을 강의하였다. 이로써 그의 명성이 크게 드러났고， 그 

문하에 수천의 학도J~ 따른다 . 

그런데 파리 성당 참사의 재능있는 조카딸 ‘옐로이즈’ (Heloise) 교육을 맡고 

그를 가르치다가 스승과 제자는 사링에 빠져 옐로이즈는 아벨라드의 아이를 임 

신한다 . 이에 분노한 옐로이즈 삼촌은 불량배들을 시켜 아벨라드를 거세해버린 

다 . 이로써 아벨라드는 학교 경영에 손을 떼고 수도원에 들어가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한다 . 

그렌데 아벨라드가 아무 제한없이 이성을 사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 많은 적 

들이 그를 추적하였다 . 이들 적들 중에는 당시 성자라고 불리는 ‘클레르보의 버 

나드’ (1090- 1150 ， Clairvaux of Bernard)가 있었다. 버나드는 대단한 신비 

작가였다. 

그가 지은 많은 찬송들이 현재 우리 찬송가에 ‘오 거룩한 머리에 가시관 쓰셨 

네’( 145장) ,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 등이 수록되어 있다. 하여간 버나드 

와 아벨라드는 신비가와 철학자로 이단문제로 인해 싸우게 되었다. 

1140sus ‘센스’ (Sens)회의에서 아벨라드는 이단으로 정죄된다 . 그가 교황에 

게 상소했으나 기각당하고 영구히 수도원에 금고되는 션고를 당한다 그러다가 

1142년에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망한다 . 끝까지 서신왕래를 유지하던 ‘옐 

로이즈’는 그의 유체를 ‘클루니 ’로부터 그가 창립한 ‘파라클레트’ (Paraclete)로 

옮긴다 . 

아멜라드가 스콜라신학에 미친 공헌은 그의 저서 rSic ET Non= Y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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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σ=응정과 부정」을 통해서이다. 

그는 이 저서 속에서 158개의 신학적 문제를 제시하고 성경 및 고대의 기독교 

져술들이 서로 그 해답이 일치하지 않음을 나열하였다. 이같은 그의 챙동 때문 

에 이단이라는 의심을 받은 것 같다. 

그는 성서의 영감에 대하여 보다 자유로운 사상을 가졌다. 즉 성령의 계시는 

신앙과 사랑과 성례전에만 관계되고 그 외의 모든 교리적인 것과는 무관하다고 

하였다. 그는 그 증거로 과거 권위자라고 하는 이들이 주장한 여러 견해들이 얼 

마나 서로 다른가를 갖가지 자료로 제시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예언자， 사도들 

을 모두 사람으로 보고)이 써 논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하였다 . 

그리고 십자가는 자애로웅의 표현이며， 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함 

으로 죄인들에게는 도덕적 감화력을 미쳤다고 했다 . 이렇게 아벨라드의 사상은 

종교적 체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다만 논리적인 이론전개에서 비롯되었다 . 이 

같은 그의 사상은 근대신학에서 예수의 도녁감화설을 주창하게 되는 기강} 된 

셈이다 . 

3) 롬바르드 (Peter Lombard) 

아벨라드의 제자인 롬바르드가 있다 . 그의 출생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 

다 그는 스승의 회의설을 따르지 않고 교회의 유전을 근거로 하여 r4권의 ‘교리 

문장서J (Four Book of Sen tence)를 저술하였다 . 

이 책은 4부로 창조론， 구원론， 성서론， 종말론 등을 다뤄 오늘날의 조직신학 

과 비슷한 내용의 책이다 .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는 많은 반발을 받았으나 나 

중에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교수하는 교과서로 사용되었다. 

또는 롬바르도는 「집어가J (Liber Sententiarum)을 썼다 . 이 책은 스콜라 학 

자들의 말들을 집성하고분류하여 저작하였다. 롬바르투는 파리에서 가르쳤으며 

그현l서 감독으후 근무하다가 116α켠에 사망하였다 . 

이렇게 하여 서부유럽에서는 철학이 대학교에서 크게 발전되게 되었다. 그런 

데 초대교회때 교부들이 당연한 철학은 주로 플라톤에 의한 관념론적인 것이 교 

부들에게 영"8"J을주었다. 그런데 중세기에 와서는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적인 

관념을을 주로 취급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 중세기 스콜라신학은 아리스토텔 

레스의 실재론이 신학과 조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3) 제 3기 ( 13세기)-스콜라신학의 전성기 

앞서 스콜라라는 말이 학교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다. 스콜라신학은 이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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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시하여 프랑스， 영국 등에 대학들을 설립하게 된다. 그래서 독일의 ‘불로 

냐’ (Bologna)대학이 11581건에， 파리대학이 1180년에， 영국의 옥스포드 

(Oxford)가 1274년에， 캠브리지 (Cambridge)가 1281년에 건렵된다. 

이같은 대회에서 아리스토텔레스를 강의한 사람이 ‘알렉산더 할레시우스’ 

(Alexander Halesius)란 영국언으로 파리에서 교수하다가 1245년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 그 제자 ‘보나벤투라’ (1221-1274 ， Bonaventura)는 이탈리아인 

인데 프랜시스교단의 수도사가되었다. 

이 사람이 12481년에 파리에서 신학교수로 활동하며 「성 프랜시스의 생애J ， 

「하나님을 향한 심려」 등을 저술하였다. 이 사람 역시 기독교 인식론을 종합적 

ξ로 체계화시킬 때 철학을 인용한다. 

또 ‘알베르트 마그너스’ (1193 - 1280 ， Albertus Magnus)는 독일인으후 1α건 

간 아리스토텔레스를 연구하고 도미니칸 수도원에 들어가 도미니크 교단장이 되 

면서 역시 아리스토탤레스를가리친다. 

이렇게 독일에서， 파리에서， 영국에서 모두가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재발견 

이 큰 붐을 형성한다. 이렇게 철학과 신학이 양립되는 것이 아니라 병립될 수 

있는 길을 닦아놓고 그것을 최대로 집대성한 것이 토마스 아퀴나스이다 .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에서 스콜라산학의 전성을 보거l 된다 . 

1 ) 토마스 아퀴나스 (1225-1274 ， Thomas Aquinas)의 생애 

토마스 아퀴나스는 1225년에 이탈리아 ‘칼라브리아’ (Calabria)주 ‘로카시카’ 

(Roccaticca)의 백작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가 유.o~세례를 받을 때 교황 ‘호노 

리우스’ (Horius)가 대부 (God Father)가 된다 . 

그는 다섯살 때 부모들이 종교계로 진출시키려고 ‘몬테 차시노’ (Monte 

Cassino)사원으로 보내서 유}아 때부터 종교교육을 받는다. 

그는 또 14세 때 나폴리 대학교 (University of Naples)에서 공부를 시작하 

는데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접하게 된다 . 그는 1244년에 도미니칸 

이 되기로 결심한다. 그렇지만 아직 초기상태에 있는 도미니칸 수도회에 대하여 

그당시 상류층과 부유층에서는 이 수도회를 무시하는 편이었다 . 그래서 그의 어 

머니와 형제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함)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마음을 바꾸도록 종 

용하였다. 그래도 그가 듣지 않자 그 가족들은 토마스를 1년 이상 가족들의 성 

에 기두고 각종 협박과 회유흘 계속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국 탈출에 성공하여 도미니칸 수도회에 들어간다 . 여기서 그는 

그의 스승인 ‘알베르트 마그너스’ (Albertus Magnus)로부터 아리스토탤레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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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한다. 

처음에 다른 동료들은 토마스의 천재성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그는 옴집이 

큰데다가 조용하였기 때문에 급우들은 그를 ‘멍청한 벙어리 황소’ (The dumb 

ox) 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의 침묵을 뚫고 점차 그의 지성이 빛을 빌L하기 시작 

하였으며 , 도미니칸 수도회에서는 그가 특별한 지적 은사를 가지고 있음을 공언 

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파리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여 

유명한교수가되었다. 

토마스는 1252년 27세 때 파리에서 교수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1256년 31 

세 때 〈유와 본질에 관하여〉라는 논문으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는다 -

1261년에는 교황 우르반 4세의 초빙에 의해 로마 볼로냐 (B이ogna) , 피사 

(Pisa) , 나폴리 (Napoli)대학의 교수로 활의댁f다. 그는 대학 교수생활에서 방 

대한 저작을 남겼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저술은 「이방인에 대항하여」 

(Summa Contra Gentiles)와 「신학대전J (Summa Theologica)이다 . 

토마스는 1265년부터 시작하여 신학대전 제 1권을 완성하고， 1269- 1272년에 

제 2권을 완성하고， 1273년에 제 3권을 시작했다가 병을 얻어서 50세의 일기로 

1274년에 사망한다. 그의 스승인 ‘알베르트 마그너스’는 토마스보다 더 오래 살 

아 토마스의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였다. 

토마스는 그 후 14세기에 교황 요한 23세가 그를 ‘성자’라고 봉하였고 16어 

기 카툴릭에서는 그를 ‘교회 박사’로 칭하였다. 

여기 이 신학대전은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가장 조직적으로 체계있게 완성시 

켰을 뿐만 아니라， 그의 신구약 주석에서부터 교의학，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가 

장 방대한 체계를 세운 공로자이다 

사실 중세신학의 골격은 이 신학대전에서 굳어졌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 

교 강요」를 써내기 이전까지 중세의 모든 신학교에서 신학대전은 조직신학으로 

써 독보적 역할을 하였다. 

흔히 ‘토미즘’ (Thomism)으로 불리는 토마스의 사상은 너무 방대하므로 여기 

서는 그의 정수라 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상만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2) 토마스 아퀴나스의 사상 

CD 토마스는 학문의 방법으로 철학을 언정하고 그 방법을 신학에 시용하였다­
이것은 어거스딘의 성서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재론을 조화시킨 것이다 그 

에 의하면 어떤 진리들은 이성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있으나 또 어떤 진리 

들은 이 경계를 초월하여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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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은 단지 첫째 범주만을 취급하지만 신학은 어느 벙주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에 필요한 진리들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진리는 철학과 신학 양쪽에서 모두 탐구될 수 있는 것들이다. 

@실재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철학에서는 제 I원인 또는 절대적 실체라고 한다. 

인간의 이성이 선OJ-을 언도할 수 있다. 인간 이성에 의한 합리적 탐구는 우리가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진리들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 그리하여 

그는 철학(이성)이 신앙의 종이라고 보며， 철학이 교회의 종으로 봉사할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진정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은혜론 

인간을 회개시키는 원동력은 하나님이시다 .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은혜를 받 

아들이는데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용한다. 또 인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 

될 때는 인간의 본성이 회복펀다 . 그래서 인간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우리 안에 치유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 

고로 은혜가 은혜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행위가 선행되는 것이고， 그 하나념 

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할 때에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유 

익된 은혜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아서 

은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 하나닝의 

선행되는 은혜 없이 인간들의 선량한 도덕적 노력은 하나닝께서 보상해주실 것 

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의 선행도 하나념의 보상하신다는 것이다. 

여기서 발전된 것이 소위 ‘공로’ 사상이다-

@죄악론 

죄란 비실재 (Nonentity)로 생직L하고 악은 선의 결핍이라고 했다. 토마스는 

어거스틴에 비해 원죄의 교리를 신중하게 다루었다 . 즉， 원죄는 몽의 병과 같아 

서 그것은 영혼의 본질 속에 붙어있는 어떤 상태라고 하였다 . 따라서 이 상태의 

것이 본성적ξ로 전승될 때 함께 전승된다고 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본 

성이 완전히 부패하였거나 전적으로 선에 무능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초 

자연적 도움없이도 특수한 선이 시도될 수 있다고 믿었다 . 

@ 성례전 

모든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각 성례전에 사용되는 질료 (가시적인 물질) 

는 성례전에서 사용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구멸되어진다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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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찬에서 물질은 비록 그리스도의 몸이나 피와 똑같은 용적은 달리한다 할 

지라도 물체의 실체는 천상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똑같은 효과가 될 수 있다 

고 하였다. 이같은 이론이 ‘화체셜’교리로 발전한다. 

@성모마리아 

마리아가 성모였기 때문에 무원죄로 태어났다는 ‘무원죄 회태셜’에는 부정한 

다 . 그러나 마리아는 출생하기 이전에 태 안에서 성화된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녀를 성모라고 한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후에 

도 계속 성녀였다고 주장하고 그녀는 무원죄 상태로 태어났다고 하는 ‘무원죄 잉 

태설’을 주장하는 교리가 나온다. 

@구원론 

이전에 안셀름이 대속의 방법에 의한 속죄론을 말했었으나 토마스는 하나님 

자신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속죄의 필요는 상대적이며 절 

대적이 아니라고‘ 했다 . 속죄의 근거는 예수의 죽으심뿐 아니라 사랑과 순종으로 

겪은 고난으호 보고 신자가 속죄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일치 때문이라고하였다. 

(4) 제 4기 ( 14 - 15세기)-스콜라신학의 쇠퇴기 

스콸+주의가토마스아퀴나스에서 최고의 절정을보았다. 토마스이전까지는 

철학이 기독교를 위협하는 위험물이라는 경계의 태도를 지녀왔었으나 토마스는 

철학도 신학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시야를뜨게 해 주었다. 

그런데 이렇게 철학과 신학의 병렵기간도 유명론의 부활과 함께 스콜라신학은 

쇠퇴하기 시작한다. 이때 대표적 학자는 ‘존 둔스 스코투스’와 ‘윌리암 옥캄’이 

다 . 

1) 존 둔스 스코투스 (1266-1308 ， John Duns Scotus) 

스코투스는 중세기 스콜라신학 운동의 전환점을 가져왔다 . 그는 아퀴나스에 

비하여 학문적 깊이는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퀴나스보다는 더 영적이며 

사상의 전개와 분석능력은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다 . 그래서 스코투스는 아퀴나 

스의 사-^cr-을 비판하기 시작하였다 - 예민한 통찰력과 비상한 분석력을 가지고 아 

퀴나스의 약점과 모순을 들춰내 비판하였다 -

스코투스는 아퀴니스가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려고 한 모든 노력들을 모조리 

비판하였다. 스코투스에 의하면 계시에 근거한 신학을 떠나서 이성을 통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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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도 참 지식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 스코투스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 

로 증명하려는 사변적 방법을 배격하고 성서의 권위를 더 중요시하였다 . 이렇게 

하여 스코투스는 아퀴나스가 세워논 모든 공든 탑을 허물기 시작하였다 

스코투스는 인간의 원죄를 ‘본래척 의의 상실에 불과한 것 ’으후 정의하였다 

그에 의하변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회개할 수 있으며 , 

그런 회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스코투스 

는 반 펠라기우스적 경지를 벗어나지 못한 단점을 발견케 된다 . 

2) 윌리암 옥캄 ( 1280 - 1347 ， William Occam) 

옥캄은 영국 런던 남쪽 ‘옥함’ (Ockham)에서 줄생하였다 . 젊어서는 프란체스 

코회에서 활동을 한다. 옥스포드 대학에서 1310- 1315년까지 신학을 연구한 후 

1315 - 131까건까지 동 대학에서 신학과 성서를 강의한다. 이때 옥킴에서 위험한 

사상이 있다는 총장 ‘레테 렐’ U . Letterell)의 배척을 받고 영국을 떠나게 된다 

옥캄은 프랑스 파리대학교에서 둔스， 스코투스 밑에 공부를 하던 중 그는 스 

승을 능가하는 실력이 있다고 인정받아 그랜l서 신학， 철학을 가르치게 된다.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많을 때는 전의 총장 레테델이 불순사상가로 위험인물 

이라고 교황 요한 22에게 고소된 상태였다. 그래서 1324년 옥캄은 교황의 환문 

을 받고 아비놓 (Avignon)으로 갔다. 거기서 그의 작품과 성서주해를 심사받았 

다. 

옥캄은 아비용에서 투옥상태에서 심사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탈주하여 독일의 

‘루드비히 4세’에게로 도망을 간다 이것을 안 교황은 옥캄에게 파문을 선고하고 

(1328'-컨) 종신형을 선고했다 . 그러나 옥캄은 루드비히 4세의 협조로 윈헨에서 

공식적드로 교횡을 대결하는 작업을 펼친다 . 

그는 교황이 정치에 간섭하는 것을 공박하였고， 성직자들이 청번을 외면한 채 

사치한 정들을 비판하였다 . 그는 계속송써 교황권이 국가권력에 간섭하는 갖가 

지 문제점을을 신학적으로， 이론적:로 공격하였다. 

그는 또 모든 지식은 개개의 사물에 대한 직관적 관찰로부터 온다고 했다. 신 

의 존재나 속성을 증명하려는 과거 선배들의 노력을 다 부인하고 개념은 존재할 

수 있으나 오직 구체적인 개개의 사울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 

교회의 모든 교리를 아퀴나스는 이론적으로 다 증명해 놓았으나 옥캄은 모든 

교리를 회의적으로 보았고，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 

고주장하였다. 

이렇게 하여 옥캄은 교황권에 대해서 이성적 이론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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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물론이고 커흘력의 모든 교리들도 성서적 입장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고 해서 이제까지의 모든 스콜라신학은 전연 와해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 

이같은 옥캄의 사상은 가장 독창적이고 이론을 곁드린 신학적 공격이었기 때 

문에 그의 해박한 논리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를 

‘감당 못할 박사’ (Doctor Invincibilis) , 또는 ‘무적 박사’라고 불렀다 . 

이와 같은 옥캄의 지적 개인주의와 성경의 권위를 더 강조하고 신앙과 이성을 

분리하는 사상은 스콜라신학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옥캄의 사상이 다른 나라 

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많은 환영을 받게 된 것은 튀벙겐대학 교수였던 ‘가브리옐 

비엘’ (1420 - 1395 ， Gabriel Biel)의 영향 때문이었다. 

비엘은 그의 제자 존 나틴 Oohn Nathin)에게 이 사상이 전수되고 존 나인은 

‘에르푸르트’ (Erfurt)대학에서 마틴 루터에게 옥칸사상을 가르친다. 

이렇게 하여 스콜라신학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종교개혁의 전야가 서서히 

태동하고있었다. 

(5) 스콜라주의의 공헌 

스콜라주의는 8세기부터 시작하여 15세기까지 수세기 동안 계속된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같은 긴 역사 속에서 중세기의 철학， 신학은 물론이고 과학， 건 

축， 조각， 음악， 미술등 각분야에서 다OJ하게 영향을미쳤다. 

1) 학문탐구열에 많은 자극과 부홍을 가져왔다 . 

대학운동에서 스콜라운동이 전개된 것처럼 스콜라 운동은 대학에서의 학문탐 

구를 더 진지하게 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2) 희랍문학과문화에 대한 연구의 부홍을 가져왔다 

전에는 프랑코어 , 라틴어 등이 주로 사용되는 언어였는데 십자군 전쟁 이후 

헬라문물이 반업되어 그것을 본격적으후 연구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신약의 원전 연구가 활빌L하게 되었고， 따라서 라인어로 베일에 싸였던 교리들이 

차츰 성서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3) 초대 교부들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흥미를 가져왔다 

특히 신학형성에 공헌한 교부들 연구가 앞을 다투어 연구대%L이 되었고 그중 

대표적 교부가 어거스딘으로 부장되었다 

4) 3단논법 및 경험주의 사상을 가져왔다. 

이것은 스콜라주의의 말기 사싱이지만 과거의 전통을 맹신해오던 전례를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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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이성올보다중시하는정향으로발전하였다. 

(6) 스콜라주의의 위험요소 

1) 전통과 교황권을 강화하는 데 지척 합리화 작업으로 이용되었다. 스콸}주 

의지플은 교회의 전통적 개념과 교황권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논리를 전 

개해 나갔다. 저들은 ‘지성의 한계가 곧 신앙의 시작폐라는 미명하에 기존 교리 

을을 좀 더 조직적 이론으후 강화함으후 교황의 통치강화의 구실을 만들게 하였 

다 . 

2) 성례전이 전보다 더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성례전이 은혜의 수단이라 

는 논리는 성례전을 보다 증식시키게 되었다 . 성례전이 성경에 없는 성례전 강 

화는성례전의 미신화를초래하게 된다. 

3) 철학사싼l나 교부들 사상이 성경보다 더 권위있게 사용되어지는 선례를 

만들었다 . 과거 초대 교부들은 주로 플라톤 철학을 이용함으후 기독교를 변증하 

려다가 플라톤 철학어 가진 위험으로 혼란을 가져왔었다 . 그런데 스콜라주의자 

들은 아리스토철학을 이용하여 기독교를 설명하려다가 기독교의 고상한 가치를 

실재적으로 형이하학적인 유치한 개념으로 격하시키고 말았다 . 

4) 저들은 인간의 이성이 계시와 통일 내지는 보다 분명한 것처럼 강조함으후 

계시의 권위를 하락시켰다 

5) 너무 많은 경우에 잘 이해되지 않은 공리공론 때문에 말의 향연의 연속이 

분명한 신학을 모호한 신학으로 t!Pr<>-l 놓았다 . 

6) 스콜라주의는 현대 자유주의가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구실을 주였고， 실제 

로그디임돌이 되었다 . 

이와 같이 스콜라주의가 성경에서 떠나 인간의 철학과 논리로 권위를 강화하 

려다가 오히려 개인이 제도나 전체보다는 더 소중항을 깨닫게 하는 유영론이 나 

왔고， 또 성경연구는 각 개인이 해석할 권리가 있다는 자각과 교황권 제도의 전 

체주의에 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같은 결과로 나타난 

것이 중세기 후기에 나타나는 신비주의 운동이고 그것이 종고꽤혁을 가져오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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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2 장 
대확의밭전 

오늘날뿐만 아니라 대학은 그 시대와 그 역사 속에서 위대한 창조적 에너지가 

산출되는 곳이다. 대학에서 건전한 교수와 성실한 제지에게는 그 시대 문명을 

꽃피우고 후세대에 길이 남을 보람을 창출한다. 그렇지만 대학이 불건전할 때 

시대정신은 병이 들고 사회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신적 산설언 대학은 언제 어떻게 해서 생겨졌으며 대 

학은 어떻게 하여 발전되었는가 ? 여기서는 대학의 발전과정과 그것이 교회 역 
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대흑L이 생기게 되는 원인 

대학은 중세교회가 만들어낸 최고의 유산이다 . 그러연 대학은 왜 생겨지게 되 

는가? 여기에는 몇가지 원인이 비롯된다 . 

(1) 연구기능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는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더 많은 지식을 넓히 

려는 인간의 본능적 충동이 있다 . 이같은 본능적 충동은 더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자 하는 전문연구기관인 대학을 만들게 하였다. 

(2) 교수기능 

인간은 전해져오는 축적된 지식과 지혜를 계속해서 전승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바람이 있다 . 이렇게 지식과 지혜의 전승을 위해서는 전문연구기관인 대학사회 

가필요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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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봉사기능 

사회의 구조를 형성하고 이것을 유지 • 발전시키려고 하면 전문적인 고등교육 

이 펼요하다는 통치자와 정부 당국의 필요가 인정된다. 이것은 봉사의 계속된 

기능의 필요성이 대학을 만들게 되였다 . 

이와 같은 원인에 의해서 1쩌l가 경에 전문가를 양성하는 ‘길드’ (guild) )가 

생긴다 . 이 길드에서 전문쟁이인 쟁이들 (masters)을 만들어낸다 . 그래서 전문 

가를 만들어내는 단체란 말이 라틴어로 Universitatis이고， 이것을 영어로 옮긴 

것이 University이다 . 

그러면 이같은 전문가 또는 쟁이들을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은 중세기 수도 

원에서와 도시에 있는 대성당에서 작은 시발이 점정 커지고 확대되게 되었다 . 

그래서 어느 수도원에 가연 어떤 유영한 지도자가 있고， 그 밑에서 몇 년동안 

수학을 하면 그와 비슷한 능력을 소유하게 됨으로 수도원은 대학 이전의 대학이 

생겨지게 한 어머니같은·일을 하였다 . 

이렇게 하여 세워진 대학들은 두 종류의 대학이 있었다 . 하나는 파리대학이나 

옥스포드대학처럼 수도원이나 대성당에서 직접 경영하는 학교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유명한 학자 중심A로 이루어진 사설학교나 또는 국가가 세운 왕립학교 

나도시민이 세운시립학교들이 있었다 . 

‘옥스포드 대학교는 유럽에 세워진 최초의 대학들 가운데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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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초의 대학 

역사 속에서 최초로 전문가 (masters)를 만들어내기 위해 조직된 단체는 ‘볼 

로냐’ (B이ogna)대학이었다. 이 학교는 110()\킨경 생겼는데 이곳에서는 법률 전 

문가를 만들어내는 목적으로 세워진 법과대학이었다. 

그 다음에 오늘날 University형태로 생겨진 최초의 학교는 ‘파리 ’ (Paris)대학 

이 120α건경에 생긴다 . 그 다음어에l 계속해서 옥스포드 (Oxford) t:디대~학 (120α컨 

경 ) ,’ 살레르노 (αSa떼le야rn이대 학 (1200년경 ), Mor이nt대pe터l“ierπ띠E다대~효학}(118α건경 ) , 캠브 

리지 (κCambbri녀dge터)애I다대l뀌}학 (1209잇년칸빈) ’ 비엔나 (Viena)대학 (1365년경 ) , 옐프루트 

(Erfurt)대학 (1379년) , 하이델베르그 (Heidelberg)대학 (1385년경 ) 등이 생 

긴다. 

이렇게 하여 15세기 말 유럽에는 80여개 대학들이 설립된다. 오늘날 미국에 

서 유명한 Harvard는 1636\건에 생겼다 . 이중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볼로냐’ 

와 ‘파리’대학어였다. 

볼로냐대학은 12세기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대학이다. 이 대학이 처음 시작할 

때는 법률 전문가를 양성할 목적이었으나 치츰 발전하여 문과( 1221년) , 의과 

(1260년) , 신과 (1360년)가 증설된다. 그런데 이 대학은 두 가지 특정이 있었 

다. 

하나는 학교 행정을 교수회에서 다루지 않고 학생회에서 관장하였다. 이 당시 

학생이라고 하면 지금처럼 연령적으후 2Ot:뀌 청년층으후 이루어지지 않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학생들이 있었다 . 

이 당시는 학위보다는 인생을 즐기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만 즐겼다. 그래서 

이들 학생들이 학교 행정을 관장하였다. 만일 교수들에 대한 불만이 많을 때는 

교수퇴진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후 집단적으로 옮겨갔 

다. 

볼로냐대학에서는 학생들이 1204년에 Vicenza대학으로， 122낀켠에 Padua대 

학으로， 1321년 Siena대학으후 집단 전학한 일이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학교 운영의 재정관리는 여러 가지 미숙으로 인하여 운영권 

이 시 당국으로 념어갔다. 그러자 학생들과 교수와의 마찰이 자주 일어났고 나 

중에는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잦아졌다. 

또 하나 이 학교의 특정은 여자 교수를 등용하였다. 그렇게 되자 여학생들이 

늘어났고， 여학생의 증가는 갖가지 탈선과 풍기가 문란해졌다. 그래서 여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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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는 남학생 출입이 금지되는 교칙을 제정하고 점차 폐쇄적인 방향으후 기울 

어졌다. 

이렇게 하여 볼로냐대학은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분위기에 빠져 독창적이며 진 

취적인 교수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지게 되고 낙후되고 

멀았다 . 

여기 볼로냐대학과 전혀 다른 파리대학이 었다 . 

이 대학은 왕실과 교회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교수들이 

운영하였다 . 파리대학은 1200년 프랑스 왕 ‘필립 어거스터스’ (Philip 

Augustus)에 의해 시정의 관할을 받지 않고 독립적드로 시작될 권한을 얻었으 

며 교황과 국왕이 직접 자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파리대학은 교회와 

교황의 지원과 왕실의 지원하에서 중세기부터 종교개혁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있는 최상의 학문의 본산지로 군렴하였다 . 

이 파리대학은 높은 권위 아래 교수들의 강의는 전 유럽의 각 나리에 정신적 

물결을 주도하였다. 여기 파리대학 출신인 로라 (Loyola) , 또 칼빈 (Calvin) 등 

이 종고깨혁자였다는 것은 다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3. 교과과정 

수도원에서의 교과과정은 문법， 논리， 수시학을 가르치다가 좀 더 향상된 것 

이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까지 가르쳤다 . 여기서 발전된 것이 대학이었다. 

그래서 최초의 대학은 3학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Trivium이라 해서 문법 , 논 

리 , 수사학을 가르치고 이 과정을 마친 지에게는 학사 학위 (baccalaureus)를 

주었다. 여기서 오늘날 대학을 나오연 B.A라는 학위는 Bachelor에서 왔다 . 

또 B.A학위를 가진 자가 4학 또는 Quadrivium을 더 공부하는데 이때의 과 

목은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을 배웠다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 석사학위 

(magister)를 주었다. 이것이 Master , 즉 M.A라는 학위가 나온다. 그래서 

교사가 되려면 반드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져야만 했다 . 그 위에 계속적 

인 전공분야에 공부를 하면 법학， 의학， 신학 등 각 분야에서 박사학위 

(dominus)를 주었다 . 

중세기의 대학은 오늘날처럼 학문의 다양성이 없었다 그래서 14세 이%L이면 

누구든지 입학할 수 있었고， 최초의 대학들은 학위가 없었다. 다Ocl댁} 학위가 생 

긴 것은 후대에 서로 많은 대학들이 생기면서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학생을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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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 학위가 따랐다 . 

입학시험은 항상 구두시험이었고， 강의는 라틴어로만 하였다. 강의 끝에는 질 

문과 토론이 따랐다. 모든 학문은 신학이 정상의 위치에 있었고，여타의 학문은 

신학을 위하여서 존재하였다. 이것이 바로 스콜라신학과 학문과의 밀착을 의미 

한다. 

4 평가 

중세의 대학 중에서 왕실과 교황청의 도움을 받는 학교들은 운영이 썩 잘되어 

나갔다. 이같은 학교들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한 발전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왕실 

이나 교황청의 지원을 받는 학교들은 재정적으로 도움받는만큼 학문적으로 교황 

청의 제약과 예속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겉으론 장족의 발전을 하는 것 같었 

으나 스콜라주의 예하에서 제재를 받으며 한계를 느끼고 자라야 했다. 이것은 

순수학문의 연구에 미홉함을주었다 . 

다른 한편 시립이나 공립， 또는 사설학교는 갖가지 의견의 대립과 이해차로 

운영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들 사립학교는 교황청이나 왕 

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소신대로 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원l서 순수성을 

유지하였다 . 이로 후세에 많은 공헌을 남기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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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장 
개혁의얼망 

중세기 학문은 스콜라주의로 모든 학문의 존재 의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제 

도와 성례전들을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데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이같은 스 

콜라주의도 차츰 와해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토록 하늘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던 

교황권 제도도 프랑스 아비농에서 7C셔년간 억류됨으로 교황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이 두명， 세명， 네명이 있으부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는 인식도 하게 되었다 . 

이같은 분위기 속에서 중세의 대학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는 

개혁의 열망을 풍게 하였다. 여기서는 종고깨혁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갖가지 

개혁의 열%별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신비주의 운동 

우리는 현재 ‘신비주의 ’라고 하면 카리스마티한 열광주의 내지는 잘못 비뚱어 

진 부류플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 중세기의 신비주의는 그런 것이 아 

니었다. 스콜라신학이 중세기 대학을 중심하여 발전되었다면 신비주의 운동은 

수도원을 중심하여 일어난 경건운동이었다 . 

스콜라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차디찬 논리에서 얻어진 결론ξ로 지 

적 만족과 형식적인 의식위주의 신앙은 하나념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염원하는 

영적 욕구에는 만족을줄수없었다. 

하나닝과 개인의 영흔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제중심의 교회의식이나 제도 

등을 통하지 않고 개개인이 하나님과 퍼l하그l자 하는 열멍에서 시작된 것이 곧 

신비주의 운동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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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신비운동은 비단 중세기 때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멀리 소급해 올 

라가연 ‘몬타니스트’ (Montanists) 때에도 이같은 신비운동이 있었고， 또 불란 

서의 버냐드 (Bernard) 역시 신비적 영상가였다 . 

그런데 이 새로운 신비주의 운동은 서부 독일과 화란을 중심으로 하여 일어난 

운동이었다. 여기 중세기에 일어난 신비운동에는 다른 때와 다른 특색이 있었 

다. 그것은 Schaf(가 교회사 4권 pp.236- 243에 지적하기를 

1)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연합과 직접적인 교체를 찾는다 

2) 금욕을 통한 성결보다 영상과 기도와 교육과 설교를 통하여 성숙한 삶을 

추구한다. 

3) 성경을 애독하되 신약을 치중하였다. 

4) 사제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대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여 직접적인 영 

교를강조한다. 

5) 설교나 교육은 라딘어가 아닌 각 나라 모국어로 한다 . 

6) 성직자와평신도의 구멸을강조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색으로 일어난 신비주의는 지도지에 따라 약간씩 강조의 차이는 있 

었으나 그 흐름은 비슷하였다. 

(1) 엑차르트 (1260-1327 ， Meister Eckhart) 

액카르트는 126α년 독일 스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났다. 그는 ' 15세 때 ‘옐푸르 

트’ (Erfurt)에 있는 도미니칸 교단에 가입하였다 . ‘콜론’ (Cologne)으로 옮겨서 

‘알베르트 마그너스’ (Albertus Magnus)에게서 사사받는다. 

1302년경 파리대학에 가서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얻는다 1312년에는 스트라 

스버그에서 설교하다가 1320년에는 콜론으로 돌아와 설교를 하는데 그의 설교 

가 너무 강동적이고 그의 저서들이 심오하여 교계의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 

의 사상에 이단적 경향이 있다고 콜론의 대주교 헨리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한 

다 (1325년). 

그는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는 변명을 하였으나 교황 요한 22세는 그가 1327 

년에 죽은 후인 132잇건에 그에게 이단이라는 정죄를 내렸다. 

액카르트에 관해 독일 국민들은 대단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즉 중세학자 

‘크루엘’ (Curel)은 ‘엑카르트는 독일 강단 역사상 가장 싱오한 사상을 담은 설교 

가요 그는 독일교회 역사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창조적 설교가였다’고 하였 

다 . 또 ‘허l 젤’ (Hegel)은 액카르트가 ‘독일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였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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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엑차르트가 죽어서까지 이단으후 정죄되었는가? 

엑카르트의 설교에는 신약성경과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정이었고， 그 

의 사상 역시 스콜라철학을 탈피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나 그러나 그는 지성에 

호소하기 보다는 영혼에 호소를 강조함으후 신비주의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 

다. 

아울러 그가 너무 사색적인 상상으혹 하나념에 관한 신 이해에 문제있는 주장 

을 함S로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게 된다 . 

교황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볼 때 17가지의 이단적 요소가 드러났다고 했다. 엑 

카르트의 이론은 어거스틴， 디오니시우스， 아퀴나스， 그리고 던스， 스코투스 

등의 사'^J이 함께 섞여져 있다. 이 중에서 그의 신론에는 문제가 두드러진다 

즉， 절대적 의미를 가진 거룩한 하나념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닝을 구별 

한다. 

그래서 신성을 가지신 거룩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에서 초월한 것이며 , 무명 

이며 허무이며 영원의 현재이다. 하나님에 관한 얼체의 언어는 정확하지 않다. 

액카르트의 주장에 의하연 인간의 개념으로는 신성을 파악할 수 없으무로 하나 

닝을 더욱 더 높이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성 속에 있는 무아의 경 

지로 소멸되는 신비적 명%k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신비적 명상추구는 드디어 벙신론적으로 탈선하 

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즉， 하나님은 영원 이전부터 모든 피조물 속에 하 

나님이 존재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닝이다’라고 하였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념과 피조물의 존재를 구별하였다. 그러나 액카르트는 

두 존재의 연합을 강조하였다. 그 연합의 매개체는 연합 속에 있는 ‘빛’이다. 이 

빛이 하나닝 속에 들어가 연함하게 된다. 성육신도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과 연 

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닝과의 연합을 위해서 

영훈이 할 일은 본능적 자아가 깨어져나가고 완전한 자야가 분리되어야 한다 . 

이렇게 주장하는 엑카르트는 신비주의라 칭하기 충분하였다. 그러나 그는 패 

가 하나닝을 보는 그 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같은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은 같은 눈이요 그래서 한 시선과 한 생각과 한 사람이 된 

다-’ 이것은 그의 지나친 벙신론적 주장이었다. 

액카르트는 분명히 벙신론적인 면이 있었다 - 그래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게 

씬 갯이다. 그렇지만 그는 또 종교적 체험 요소를 중하게 여기고 모든 감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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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나 세상의 연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연합을 강조한 

점에서 강력한 신비를 주장한 신비주의자였다. 

과거 신비주의자였던 버나드나 앗시시의 프랜시스는 예수닝을 역사적 인간으 

로 믿고 그리스도를 성육신핸 하나님으로서 영상하는 가운데 영감을 받았다. 

그런데 엑카르트는 성경척 사건들의 역사적 사건이나 지리적 장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었다 그는 ‘예루살렘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콧이 바로 예루살렘이 

다. 고로 내가 예루살렘에 접해있다는 자각이 큰 만큼 나의 영혼은 그랜l 근접 

해 있다.’고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은 인간은 내면적 병^.}-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 

에 따라 아무 중재없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주장이 비록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망한 후에 그가 소 

속되어 있던 도미닉 수도회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추종자를 얻게 된다. 그들 가 

운데는 ‘존 타울러 ’ üohn Tauler)와 ‘헨리 수소’ (Henry Suso) 등이 있다 . 

(2) 타울러 (1300-1361 , )ohn Tauler) 

액카르트의 제자인 타울러는 1300년경 독일 스트라스버그에서 태어나고 

1315년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갔다 . ‘콜론’에서 공부하는 도중 엑카르트의 감 

화를 받는다. 파리에 유학하여 박사학위를 얻을 정도로 학문연구에 열중한다. 

그런데 그 당시 ‘자유영흔 형제단’ (brethren of free spirit)이란 것이 있었 

다. 

이 자유영흔 형제단은 자기들이 하나닝과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나 성경과 같은 중재수단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다. 

타울러가 바로 이 단체와 가까이 하며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하였다. 

그래서 타울러의 설교는 영력과 지력을 겸비한 설교가로서 영성을 떨쳤다. 그 

의 설교의 특색은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 점이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학자 

들로는어거스인， 그레고리， 안생름， 아퀴나스등많은학자들을인용함으로지 

성인으로존경받았다. 

타울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강조하였을 뿐 아니라 단 

순한 신앙을 강조하였다 . 그가 단순한 신앙을 위한 노력으로써 무한히 겸손하려 

고하였다. 

노}는 이웃의 잘못을 판단a써 비판하느니 차라리 파가 나도록 내 혀를 깨물으 

리라. 판단은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이웃을비평하는습관은자족과교만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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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는 것이 되는데 그것들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괴 하면서 겸손한 생활에 

서 단순한 신앙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타울러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하였다. 신앙의 생활화는 노동과 직업에도 나타나야 

한다고 하였다. 이같은 타울러의 사상이 다음의 루터에게도 그대로 나타난다. 

루터는 모든 직업을 천직의식으로 숭화시켜서 성직이라는 특수직이 있을 수 없 

다고 주장하였다 . 

(3) 다른 신비주의 활동 

신비주의는 독일 라인강의 줄기를 따라 스트라스버그를 비롯하여 플랜더스 지 

방과 화란까지 광범위하게 뻗쳐나간다. 플랜더스 지범써l는 ‘로이스블랙의 존’ 

Uohn of Ruysbroek)과 ‘게하르트 흐루테 ’ (1340- 1384, Gerhard Groote)가 

있었다. 

로이스 블랙의 신비주의는 보다 실제적이어서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보 

다 직접적인 것이었다. 흐루태는 ‘공동생활의 형제단’ (the Brother of the 

Common life)을 설렵하여 근대적 경건사상을 확립하였다 . 흐루테는 학교를 세 

워 바른 성직자와 사회의 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 그래서 헤르조겐부쉬 학원에는 

1 ， 200명의 학생이 , 라크학원에는 1 ， 600명의 학생들이 수학하였다 . 

이들 학생들 중에 ‘드벤터’ (Deventer)학원에서 수학하던 ‘토마스 아 캠피스’ 

(1 380- 1471 , Thoams A Kempis)가 「그리스도를 본받아J (The Imitation of 

Christ) 라는 유명한 경건작품을 남겼다. 

그리고 폐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 (Desiderius Erasmus)는 16세기의 유럽의 

지도적 언사가 되었고， 그에게서 영"8"}을 받은 루터는 인문주의에 검은 자극을 

받는다. 

이렇게 유럽 각지에서 일어난 신비주의는 왜 생기게 되었는가? 그것은 기성 

카톨릭교회가 교황권 확;<J-을 위해 세속 정부와 투쟁을 하다가 실패함으후 많은 

권위상실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들이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 

않으며 제도 안에서 안일에 탐하는 것을 스콜라신학은 이론척으로 저들 행위를 

합리화 해 주었다. 이같은 실망강의 반사작용이 신비주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같은 신비주의는 카톨릭의 권위 도전에 큰 영호L을 미 친다. 

2 , 종교회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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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소위 세계적인 종교회의라고 하는 회의들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 l회 회의에서부터 8회까지는 동서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때였기 때문 

에 동서교회가 가히 세계적 교회 회의라고 할만큼 모든 교회들이 모였다. 그러 

나 제 9회부터는 완전 분리하여 서 로마카툴릭만이 모이는 회의를 계속해오고 있 

다 . 

이것을 도표상으후 이렇게 옮겨볼 수 있다 . 

·제 1회 니케아회의 (325년) , 소집자콘스탄인 황제， 니케야신조제정 

• 제 2회 콘스탄티노플회의 (381년) , 소집자 데오도시우스 황제， 신인 양성 

• 제 3회 에베소회의 ( 431년) , 소집자 데오도시우스 Z세， 시릴과 펠라기우스 

설 

A 

• 제 4회 칼케돈 회의 (451년) , 소집자 마크리누스 황제， 칼케돈 신조 

• 제 5회 콘스탄티노플 2차 (553년) , 소집자 유스티니아 황제， %t성의 로고 

• 제 6회 콘스탄티노플 3차 (680년) , 소집자 콘스탄딘 6세， 양의론 

• 제 7회 니케아회의 (78까건) , 소집자 콘스탄만 6세， 성상 예배 

• 제 8회 콘스탄티노플 4차 (8691건) , 소집자 바실， 동방교회 불참 

콘스탄티노플 4차 (8791건) , 동서교회가 따로 모임 

여기까지는 동서교회가 함께 모였다 . 그러나 제 9회부터는 완전히 서로마 카폴 

릭만모임을갖는다. 

• 제 9회 1차 라테란 회의 ( 1123년) , 소집자 교황 칼릭시우스 2세， 원스협약 

• 제 10회 2차 라태란 회의 (113잊건) ,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2세， 성직자 독 

신 

• 제 11회 3차 라테란 회의 ( 11791년) , 소집자 교황 알렉산더 3세， 교황 선거 

법 

• 제 12회 4차 라태란 회의 (1215년) ,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3세， 십자군전 

쟁，화체설，고해의무 

• 제 13회 1차 리용 회의 ( 1245년)， 소집자 교황 이노센트 4세， 십자군전쟁 

• 제 14회 2차 리용 회의 (1274년) , 소집자 교황 그레고리 10세， 동서교회 조 

화시도 

• 제 15회 비엔나 회의 (1311 - 131 낀건) , 소집자 교황 클레멘트 5세， 무사교단 

해산 

• 제 16회 콘스탄틴 회의 (1414 - 141 8'년) , 교황 요한 23세， 그 교황은 퇴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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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새 교황으로 마틴 5세 선출 

·제 17회 바젤 회의 (1431-143잇건) , 교황마딘 5세， 유게네 4세， 니콜라스 

5세 , 동서교회가 합동으후 플로렌스 대회에 참석 

• 제 1뻐8회 5차 라태 란 회의 (1513-151 8'건 ) ,’ 율리우스 2씩 

• 제 19회 트랜드 회의 (1545-1563) ’ 바오후 3세， 종교개혁에 대한 방어책과 

모든교리의 제정 

• 제 20회 1차 바티칸 회의 (1868-1871년) , 바오후 9세 

• 제 21회 2차 바티칸 회의 (1962-1965년) , 요한 23세 

여기 보면 16회와 21회 때의 교황이 다같은 요한 23세이다 . 그 이유는 피사 

회의가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요한 23세는 가 교황으로 로마 카톨릭에서 인정 

하지 않기 문이다. 

그러면 교황은 교황인데 인정할 수 없는 교황이란 무엇이며， 이들을 선출한 

피사 (Pisa)회의는 왜 열리게 되었는가， 이제 그 역사의 전말을 살펴보도록 하 

자. 

(1) 종교회의 운동의 발전 

최초의 종교회의는 4세기 때 콘스탄단에 의해 소집되었다 . 이때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리우스 논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 국 

론이 분열될 것을 막기 위해 소집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종교회의는 그 후로 교 

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종교회의를 통해 해결을 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종교회의 소집권자가 황제가 아닌 교황이 되면서부터는 교황의 권력이 

막강냥H졌다. 이렇게 되자 제 4차 라태란회의 때부터는 종교회의란 단지 교황청의 

정책들을수행하기 위한도구로전락하게 된다. 

그러다가 그토록 세도가 당당하던 교황들이 바벨론 포로’ (Babylonian 

Captibity)의 70년간 수난이 있고부터는 교황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 

이때부터 괴로운숙제가등장한다. 즉프랑스 ‘아비농’ (Avignon)에는클레멘트 

7세라는 프랑스인 교황이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는 우르반 6세 (Urban 6세 )라 

는또다쓴교황이 있다 . 

교황은 절대무오하다고 가르쳐온 저들이 한꺼번에 두 교황이 있을 때 어느 교 

횡을 인정해야 되느냐? 교황을 감히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대두하였 

다. 많은 이들은 둘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종교회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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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방향으후눈을툴리게 되었다. 

이때에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왔다. 두 교황이 다 사퇴하고 새 교황을 

뽑는 방법과 두 교황의 진비를 가려낼 교회 법정을 제정하는 일과 전체 교회회 

의를 소집하여 논의하되 전체 교회회의는 교회의 보편적 회의이기 때문에 교황 

보다 더 우세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와 같은 제안이 나왔을 때 두 교황은 그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결국 평신도인 파리 대학장 ‘피터 데일리’ (Peter Dailly)에 의해 전체 교회회의 

를 소집하자는 의견이 채택된다 . 그래서 양 교황을 지지하는 대 주교들이 1418 

년에 ‘레그흔’ (Leghorn)에 모여 다음 해 3월에 ‘Pisa’에서 교회회의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정은 두 교황들이 협상하도록 하였으나 피차의 

고집에 지쳐버린 추기경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었다. 

(2) 제 1차 피사회의 (The Council of Pisa) 

피사회의는 1409년 7월부터 8월까지 계속되었다 . 그러나 막상 참석해야 되는 

두 교황은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 피사에 개최된 종교회의는 추기경들뿐 아니 

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었다. 

이들은 두 사람 중 누가 합법적이냐를 가려지 않고 양자 모두가 교회의 분열 

을 가져온 책임을 묻어 두 교황을 퇴임케 하고 제 3의 인물을 교황으후 추대하기 

로 하였다. 그래서 피사회의에서는 밀란의 감독을 합법적인 교황으후 선출하고 

그를 ‘알렉산더 5세’ (Alexander V)라고 하였다. 

그런데 이전의 두 교황들은 피사의 종교회의 결정을 부정하고 자기들 스스로 

가 여전히 교황이라고 하였다. 알렉산더 5세는 유럽 주민들의 대부분의 지지를 

얻고 프랑스 클레멘트는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탈리아의 우르반 6세는 영국과 

독일의 지지를 배경으로 피사의 결정에 따르지 않았다 . 이로써 한꺼번에 세 명 

의 교황이 공존하게 되었다. 

알렉산더는 교황이 된 지 채 1년이 지나지 못해 사망함으후 그의 후임에 요한 

23세를 선출한다( 1410년) . 요한 23세는 교활하고 대담하며 방종한 사람이었는 

데 그는 ‘알렉산더’의 후광으로교황이 되었다. 

요한 23세는 그 당시 프랑즈:7~ 영국과 한참 100년 전쟁 중이었으므로 두 나라 

의 도움을 못 얻고 독일 황제 ‘지기스문트’ (Sigismund)의 협력을 얻는다 독일 

황제 지기스문드는 세를 좋아서가 아니라 교회의 근황을 염려하여 전체 종교회 

의를 다시 열도록 한다는 조건하에서 요한 23세의 신변을 보호해 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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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2차 콘스탄틴 회의 (1414- 1418, The Council of Constance) 

피사의 종교회의를 통해 군중들이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그의 뒤를 이은 

‘요한 23세’는 가톨릭 교황사에서 가 교황으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 

데 피사 종교회의가 끝난 지 5년 후에 제 2차로 군중들의 요궈l 의해서 콘스탄 

딘 회의가 열린다 . 이 콘스탄틴 회의는 중세사상 가장 크고 화려한 회의였다 

(1414년) ’ 

교황 요한 23세와 신성 로마제국 황제인 ‘지기스문드’ (Sigismund)가 참석하 

였다. 이때 회의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한 교황 아래 교회의 통일을 이루는 일 

이었다 . 그렇지만 요한 23세는 황제가 자기를 지지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줄 것으로 야심을 갖고 회의를 열었으나 회의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았 

다 

전에 종교회의는 주로 성직자 중심의 회의였다 . 그런데 이번 콘스탄스 회의는 

감독， 대 감독은 물론이고 종교계 지명인사와 신학자， 왕후와 그 사절 등 우려 

5천여명이 모였다 . 회의가 시작되자 요한 23세는 이탈리아의 ;한후들을 대거 참 

석시켜 자카의 뜻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 그렇지만 요한 23세의 지지세력이 아닌 
반대세력들은 요한 23세의 야망과 생활 태도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였다. 

그래서 회의는 어수선하고 긴장이 지속되었다 . 

회의는 교회의 대회이므로 회의의 결정에는 숭복할 것을 선언하였다 . 

교황의 선출을 위한 투표에 앞서 교황의 비행을 폭로하는 전단과 함께 교황이 

데리고 온 이탈리아 감독들의 투표권 문제가 토의의 대%에 되었다. 결국 감독 

단위의 투표권이 무시되고 국가단위의 투표권이 인정되었다 . 여기서 교황 요한 

23세는 교황직을 사임하도록 권유썩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하게 하였다 . 그 

리고 새 교황으로 바틴 5세 ’ (Martin V)를 선출하였다 . 

이때 새로 선출된 교황 'u}인 5세 ’는 나머지 회의를 계속하여 회무를 처리한 

다 여기서 이단들로 말썽을 일으키게 된 ‘요한 후쓰’와 ‘위글라프’를 정죄하였 

다 . 그리고교회의 개혁에 관한별다른성과없이 회의가끝났다-

한편 강제로 교황직을 퇴위당한 요한 23세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자 다른 

곳으호 도주하여 수개 월 동안 유랑생활을 하다가 아무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콘스탄스로 송환되어 여생을 감옥에서 보낸다 . 

다른 한편 이탈리아 로마의 교황청에 교황으로 있던 그레고리 12세는 자기가 

아닌 다른 교황이 사임한다면 자기도 사임하겠다는 조건부 사임을 한다 . 그런데 

프랑스 아비놓 계통의 교황인 베네익트 13세는 한 성으로 도주하여 계속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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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이라고 고집하였다 . 그러나 아무도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그가 

1423년에 죽자 그의 후계자는 자동적으로 끊어졌다 . 

이렇게 하여 길고 긴 세월 동안 두 개의 교황청에 두 곳의 교황이 지속되던 비 

극은 군중들의 종교회의에 의해서 강제로 종식되게 된다. 이와 같은 두 번에 결 

친 종교회의의 결과 전체 종교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높다는 인식의 변화을 가 

빽게 되었다. 따라서 종교적인 권위의 소재는 교황。1 아니라 성경。l라는 종교 

개혁을 가져오는 먼 동력이 되게 된 것이다. 

(4) 바젤회의 (1431 - 1449, The Council of Bazel) 

지난번 콘스탄스 회의에서 모여든 모든 인사들은 교회의 분열을 종식시컴은 

물론이고 교회의 이단과 부정부패를 제거하는 것을 열망하였다. 그래서 새 교황 

파단 5세’를 선출하였고， 이단으로 ‘요한 후수당’과 ‘위클리프’를 정죄하여 저들 

의 유해를 불태워 화형을 시키고 그의 저서들을 불태웠다. 

그렇지만 교회 내의 성직 매매， 성직 중임제， 궐석 성직제 등의 문제에 관해 

서는 별디픈 개혁의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래서 향후 계속적인 개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기적인 종교회의를 소집할 것을 의결하였다 . 

이에 따라 마인 5세는 1423년 ‘파비아’ (Pavia)에서 종교회의를 소집하였다 . 

그러나 그 당시 페스트 전염병으로 장소를 ‘시에나’ (Siena)로 옮겼더니 참석자 

가 불과 몇몇밖에 되지 않아 자연히 유회되었다 . 

다음 회의 일자가 1430년에 다가옴A로 다시 종교회의를 열어야만 하는데 마 

인 5세는 종교회의를 소집할 의도가 없었다 . 그러자 회의 소집을 안 할 경우 자 

기가불리함을깨닫고뒤늦게 1431년에 스위스 바첼에서 회의를열 것을선포해 

놓고 회의 소집 전에 사망한다 . 

마틴 5세의 후임자로 ‘유게네 4세’ (Eugene)가 새 교황으후 1431년 종교회의 

선포를 철회하였다. 그러자 군중들은 회의 해산 철회선포를 한 유게네 교황을 

회의에서 심판하겠다고 공격하였다 여기서 황제 ‘지기스문트’가 중재에 나서서 

유게네는 해산 병령을 철회하고 회의를 열게 된다. 

스위스 바젤에서 유게네에 의하여 소집된 종교회의는 회의 벽두부터 교황권의 

우위를 주장하는 교황당과 이에 맞서는 회의 주동자 당들과의 대 결로 긴징L이 감 

돌았다 회의 주동자들은 전체 종교회의를 영속적으로 소집하여 교회와 교황을 

교회회의가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반해 교황당은 회원들이 각자 자 

기 주장대로 자기 의사를 표명하는 독립정신은 교회 유지에 좋지 않다고 반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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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같은 긴장이 맞서는 것을 본 교황 유니게 4세는 전체 종교회의 의장언 ‘케사 

리니 ’ (Cesarini)에게 서신으로 정회를 힌 후 18개월 후에 다시 열 것을 지시하 

였다 . 그러나 회의 주장자둘은 회의의 권위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임을 주장하 

고 교황의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끼리 회의를 열었다. 이때 황제 지기스문트 

는 회의에 교황이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교황은 저들이 사탄의 집회라고 저주 

하며 참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여 교황이 참석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교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종교 

회의는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몇 가지의 사항을 처리한 

다. 여기서 주요 안건은 ‘요한 후스’ üohn Huss )를 순교시킨 이후에도 그의 뒤 

를 따르는 ‘보헤미아’ (Bohemia) 지방의 후스파들 때문에 보헤미아 지t뺑l 불안 

이 계속 고조되고 있었다. 그래서 후스당 대표 15인이 회의에 참석하여 후스당 

과의 화해를위한긴급조처가대두되었다. 

여기서 1433년 11월에 회의자들과 후스파들과의 4개조항이 체결된다. 

φ 성찬식 때 카톨릭에서는 떡만 주지만 참여하는 자가 원할 때에는 떡 이외 

에 포도주를 나누어줄 수 있다. 특히 보헤미아， 모라비안 이외의 신자에게는 떡 

만준다. 

@ 성직자의 죄는 오직 성직자의 모임에서만 판단을 받는다. 전에는 국가 재 

판에 의한 판결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 설교의 권호μ은 7염에게만 있다. 저들은 장로， 집사 등 모든 이는 하나님 

의 말씀을 진리대로 자유롭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그것은 한정된 

것으」료 결정. 

@ 성직자도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나 청지기로 사용할 것 . 

저들은 성직자는 재산을 소유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 

이같은 타협안을 받아들인 ‘후스파 ’들은 그들이 그같은 조건을 수용한다연 로 

마 카톨릭 안에 머물 것을 수락한다. 그런데 후스파 중에서도 극단적인 논}볼’ 

당은 이들이 카툴릭과 타협을 한 변절자라고 불복함으로 양파간에 전쟁이 벌어 

져 1434년 5월에 타볼당은 ‘레판’ (Lepan)에서 패전당한다-

그리고 바젤 회의에서는 전체 종교회의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음을 강 

조하기 위해 교황 체제의 조직을 종교회의 체제로 바그f<>-l 교회의 행정의 민주화 

를 시도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래서 애 교구엔 매년 대회 (synod)가 모이고， 대 

교구에서는 매 낀컨마다 모여서 교권의 남용과 성직자의 타락 여부를 심의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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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하였다. 

또 전체 총회 (General Council)는 매 1()l건마다 한 번씩 모여서 전체 교회의 

당면과제를 논의키로 하였다 . 

그 밖에도 교황의 전제권을 제한하고 교황이 강제적으로 정수하는 것도 제한 

하였으며 성직자의 부도덕을 취조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 성직자의 독신생훨에 

오는 많은 폐단들을 개혁하려고 하였으냐 수도사들의 반대로 이것은 성공치 못 

한다. 

또 교황에게 호소하는 상소제를 제한하고 추기경의 수를 24명으후 축소하되 

한 나라에서는 3명 이상의 추기경이 나올 수 없도록 제한했다 . 기타 교회 구내 

에서는 연극이나 오락을 엄금하도록 하며， 교인들은 도박이나 댄스나 나체， 미 

술 관람 등을 금지하였다. 

다른 한편 교황 ‘유게나’는 전 세계 교회가 개혁을 원하는데도 그는 그같은 것 

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 바로 이때 콘스탄티노활1] 있던 동방 정교회는 터 

키연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던 때였다. 그래서 비잔인 황제와 콘스탄티노플의 

총 대 주교는 만일 서방교회가 자기들을 돕기 위해 콘스탄티노활1]서 가까운 곳 

에 종교회의를 연다면 서방교회와 합류는 물론 교황의 무오성 (Papal 

Supremacy)을 인정하겠다고 제의해온다 . 

이때 서방 로마교회 대표인 유게나는 수백년에 걸친 동서방 교회의 분열이 다 

시 합쳐진다는 명분을 내세워 종교회의 소집을 바젤이 아닌 ‘펠라라’ (Ferrara) 

에 소집하도록 한다 (1438-143까건) . 

이들이 다시 펠라라의 기후를 탓하며 ‘플로렌스’ (Florence)로 회의장소를 옮 

긴다. 이렇게 하여 교황이 이끄는 종교회의는 플로렌스에서 열리고 (143잊건 2 

월) 종교회의 주장자들은 바젤에서 따로 회의가 열렸다. 플로렌스에 종교회의를 

소집해 논 유게나 교황은 플로렌스에서 미술감%에 섭취하여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이에 바첼에서 회의주의자들은 유게나 교황을 ‘교회의 평화를 교란시키는 분 

열자요 이단분자’라는 죄목으로 파연 결의를 한다 (143잊컨 6월 25일 34차 회 

의 ) . 그리고 회의자들은 ‘사보이 ’ (savoy)공연 ‘아마태오’ (Amadeus)를 ‘유게나’ 

의 후임으로 하여 ‘펠릭스’ (Felix) 5세라고 하였다. 

플로렌스에서 망명생활을 하던 유게냐는 회의자들이 결의한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싸우다가 144면에 죽는다 . 그리고 그의 후임으로 니콜라스’ (Nicolas) 5 

세가 새 교황을 계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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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자 두 개의 종교회의와 두 개의 교황이 다시 생기게 된다. 즉 플로 

랜스에는 니콜라스 5세가 교황으로 존재하고， 또 바첼회의에서 선출한 펠릭스 5 

세가 역시 교황으로 있게 된다. 그리고 니콜라스 5세는 출중한 인물인 데다가 

펠릭스 5세는 별 영횡t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 이렇게 되자 회의 주동자들의 

개혁의 열기는 차츰 식어지게 되었다. 

바젤에서의 회의지들은 회의장소를 ‘로잔’ (Lausanne)으로 옮긴 후 ( 14481년) 

더욱 기운에 빠지게 되는데 144잊건 그들이 선출한 교황 펠릭스 5세는 스스로 교 

횡을 포기한다. 이로 인해 144잊켠 4월 25일 교황을 반대하고 회의를 주장하던 

회의자들은 니콜라스 5세를 합법적으로 교황으후 받아들이기로 승복하고 만다. 

이렇게 하여 종교회의로 교황을 선출하던 회의주의자들의 운동은 더이상 진전 

하지 못하고 교황권을 제한하려고 하던 반 교황 (Anti - Pope) 운동도 중단되고 

만다. 이 이후로 모든 종교회의는 영구적으로·교황에게 예속되는 존재가 되고 

만다. 

이로써 오랫동안 종교회의 운동은 끝이 났으나 그 여파로 교황들의 전횡적인 

권호L을 군중의 힘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준 것은 다음의 종고꽤혁정신에 

큰자극을준것이 사실이다 . 

(5) 종교회의 운동의 결과 

종교회의는 전체 3회에 걸쳐 열렸었다 차 피사회의 2차 콘스탄스회의 , 3 

차 바젤회의 , 그런데 회의주의자들은 전체 종교 회의의 결정은 교황의 권위보다 

우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명분 

으로 플로렌스에 교황당과 함께 모인 회의는 다소간 의의가 있었다 . 

즉， 앞서 말한 대로 동방교회가 터키인들로부터 위협에서 서방교회의 도움을 

얻기 위빼 종교회의를 콘스탄티노앤서 가까운 콧어l 모이기를 요청하였다. 

그래서 이탈리아 페라라’에서 모이려고 했다가 다시 ‘플로렌스’로 합류 모임을 

갖는다. 이 회의에 헬라 비잔인 제국의 황제인 요한 허l와 콘스탄티노플의 총 

대주교 요셉 외에 700명의 수행원이 참석하였다 . 

여기서 동서방교회는 합동을 전제하고 교리적 %에점을 논의할 위원을 동서 

각 교회에서 10명씩 20명이 위원을 구성하여 토의를 하였다 . 여기서 주 의제 중 

가장 벽에 부딪히는 문제가 교황의 권위를 동방교회가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였 

다 . 

이때 동방교회 대표들은 ‘로마 교황은 세계 교회의 최고 지도자이며 베드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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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전 교회의 머리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요 교사로써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세계 교회를 벅이고 다스렬 권힌을 

주셨다’는 합의문에 동의한다. 

전체 합의문은 143잇견 6월 5일 115명의 서방 대표와 33명의 동방 대표가 합 

의 조언하였다. 그리고 플로렌스 대성당에서 합동 축하예배를 드린다. 이로써 

교황은 콘스탄티노흙l 군사적 지원을 약속하고 회의 핸여만에 비잔딘 황제 요 

한 6세는귀국한다. 

요한 6세 황제와 요셉 총 대주교가 동빙에 돌。많을 때 여타의 다른 동방교회 

들의 반응은 매우 적대적이였다. 즉 저들은 누룩이 없는 떡을 함께 먹고 돌아온 

변절자라고 외면하였다 . 그리고 예루살렘과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의 대 감독들 

은 콘스탄티노플 감독을 제쳐놓고 1443년에 예루」랩에 다시 모였다 . 

여기서 세 대강독들은 콘스탄티노플 총 대주교와 서방교회가 합동으로 모인 

‘플로렌스 회의 ’는 ‘강도회의 ’를 단정하고 콘스탄단의 대 주교를 이단이라는 공항 

을발송하였다. 

이렇게 서로간의 정통 씨움에 정력을 소모하고 있을 때 얼마지 않아서 콘스탄 

티노플은마호매트에게 함락되고만다 그뿐만아니라안디옥과예루잘램， 알렉 

산드리아가 모두 다 회교도권 안으로 떨어지고 만다 . 이로써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방 로마교회는 유일하게 독자적 힘으로 자기 세력을 굳혀나가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에 걸친 종교회의 운동이 교황권의 횡포를 

막고 새로운 교회 행정의 개혁을 시도하려고 한 얼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그 

러나 이같은 종교회의자들의 압력 때문에 타의에 의하여 동서교회가 화합을 시 

도했었다는 점은 다소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가 싸워야 할 대 

상은 잘못 알고 정신없이 형제의 티만 보는 동안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역사도 

배워야 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형제의 티가 아닌 적들의 몽둥이를 봐야 할 

것이다. 

3. 개혁 전의 개혁자들 

종고깨혁 이전의 개혁자들이라고 할 때 그 폭이 대단히 넓다고 할 수 있다. 

즉 신비주의 사상으후 개혁에 공헌한 액카르트나 타울러， 토마스 아 캠피스가 

있고， 로마교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왈도파， 알비파도 있다. 그런데 교리적 

으로 로마교회에 직접적 영"8"J:-을 준 개혁자는 위클리프， 후스， 그리고 사보나흘 

라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들 직접적 영"8"J:-을 준 개혁자을을 살펴보도록 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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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1 ) 존 위콜라프 (1324- 1384 ， John W ycliffe) 

위콜라프는 영국의 ‘요크샤이어 ’ ( Yorkshire)에서 1300년경에 태어났다 그 

는 당대 최고의 명문대학인 옥스포드대학에서 특대 교비 연구생으로 공부하여 

134 5년에 졸업을 한 후 모교에서 강의와 목회를 한다. 그는 유창한 화솔과 엄격 

한 논리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그런데 그는 유모어 강각이 전혀 없었다고 한 

다- 하여간 그의 수준높은 열정적 강의는 많은 대학생들을 매혹시켰다. 

그 당시 유럽의 학풍은 유명론 m佳名論)이 지배적이었으나 위클리프는 실재론 

Cú~간폐)으로 맞섰다. 그는 1 37 1년에 교수직을 떠나 처음에는 외교가로， 후에 

는 논쟁가로 왕실에서 봉사하였다 -

그 당시 영국 왕실은 당시 교황청 아비놓의 통치 및 지배를 벗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논쟁가요 이론가인 위콜리프를 환영할 수밖에 없었다 위클리프는 이 당 

시 모든 합법적인 통치권은 오직 하나닝으로부터만 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지상에서의 통치 성격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섭기기 위해 오 

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 만일 파 지배지를 위한 것이 아니 

고 지배지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일체의 통치 형태는 진정한 통치가 아니고 

오히려 빈역이라고 하였다 

또 아푸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의 한계를 벗이나 세력을 확장시키고 

자 히는 지배형태도 예외가 펼 수 없L. .- 교회에서 영척 문제를 벗어나 교회가 

자체세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교회의 권력도 비합법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이론은 교황들이 세금을 정수하는 문제 등으로 세속권력과 분쟁 

을 별이고 있을 때였으므로 영국의 세속 권력자플이 그의 이론을 기꺼이 수용하 

였다 . 그런데 위클리프는 그같은 원라는 세속 권력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 그래서 세속권력 역시 시민들에 대한 봉사， 흑은 섬검의 관점에 

서 측정되어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같은 그의 주장 때문에 그의 솔직담백한 신념은 좋으나 그의 주조써l 따른 

후한들로 그플 지지하던 세력이 줄어진다. 이때부터 위클리프는 개혁운동에 나 

서게 펀다-

저유으로 위클리프가 개혁운동에 나선 것은 로마교회에 대해 실제적으로 권력 

남용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부당성을 지적하였다 

1 36 5년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영국에 부과된 종교세가 너무 크다고 그의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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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적하였다. 

1374년에 에드워드 3세의 아들 ‘요한’ üohn of Gaunt)과 함께 교황청의 횡 

포를 규탄하기 위해 대륙으후 갔다 . 

위클리프는 당시 사제들이 국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사치하고 향략하는 잘못을 

공격하고 또 교황이 신령한 문제보다는 온갖 이권개입에 잘옷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비난하였다. 다음으후 위클리프는 문서운동을 전개하여 교황의 오류플 지 

적하기 시작했다 . 

이때 그의 두드러진 주장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사상이었다. 

‘조 우1를근 1π민 초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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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강한 주권사상 주장은 칼빈보다 먼저였다. 위클리프의 주.AJ에 의하면 모 

든 소유권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람들이 잠시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람 

들이 하나님의 것을 선용하게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하여 허력히신 것뿐이라고 하 

였다. 

만일에 사용자가 이같은 하나님의 뭇을 잘못 파악허여 하나닝 뭇대로 사용하 

지 못한다연 세상의 세속권이라도 교회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이같은 원리는 

재산관리만 아니라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이다 . 만일에 교황이 교회 정치를 잘못 

할 때는 반드시 물러나야 하며 세속적이고 타락한 교황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이 

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교회론에 관한 논문은 더욱 극단적이 된다 . 

그 당시 교황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교황의 지도를 받는 유형적 카톨릭 교회만 

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였었다. 여기에 대해 위클리프는 어거스턴의 예정론적 

교회관을 주장하였다. 참 교회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참 교회는 하나님의 예 

정을 업은 자들만이 참 교회이다 . 

그리고 누가 과연 예정을 입은 자들인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고 불가능하지만 

각자들의 신앙생활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통해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교황이라 할지라도 누가 예정된 자인가를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교황이 직분을 이용하여 교인들을 마음대로 축출한다는 것은 전혀 잘못 

된 일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황 자신도 예정함을 입지 못한 자로 구원을 얻지 

못한 자 중에 포함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다음으로 위클리프의 성경에 관한 주장 역시 독특하였다 . 

그에 의하면 성경은 오직 교회의 소유이며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정확하게 해 

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교회는 예정함을 입은 지들로 이루어진 몸이다. 따라서 

성경은 바로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그들의 손에 들어 

가야 한다. 이같은 확신에 의하여 최초로 위클리프는 라단어 전용 성경을 영어 

성경으후 번역한다 . 그래서 시편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경을 정열적으로 번 

역한다. 물론 그의 생전에 성경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하고 그의 추종자들이 완 

결한다. 

그러나 이들이 부분적으로 번역한 성경을 보급하고 전도하기 위하여 전도자들 

을 모았다 . 여기 모여진 전도자들은 당시 호사한 신부들과는 너무 대조적인 가 

난한 전도자였기 때문에 ‘가난한 신부들’ (Pooc Pciests) , 혹은 ‘순행 설교자’라 

고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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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대 교회 신부들어 성자들의 얘기나 이적담이나 의식에 호소동}는 것 

과는 전혀 다락’l 성경을 설영해주며 말씀의 참 뭇을 전파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같은 일에 저들은 두 벌 옷도 없이 순전히 나그네처럼 전도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는 일류대학 출신의 지성인들이 따라나섰으나 너무 고생스러운 무전 전도 

여행을 견뎌내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다 . 그리고 주로 가난한 젊은 사람들로 주 

류를이룬다. 

이들의 설교는 위클리프가 마련한 간단한 요약설교와 주기도와 십계명을 가르 

치는 일이었다. 이렇게 위클리프의 전도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롤라드’ 

(Lollards)라고 불렀다 . 

그 외에도 고해성사를 정죄하지 않았으나 하나닝께 직접 죄를 고백하는 것이 

보다 더 성경적이라고 했다. 성자숭배나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것도 미신행 

위라고 배격하였고， 성지순례를 큰 공로로 보는 것도 배격하였다. 

성례에 대한 것 중 7성례를 인정하되 특히 세례와 성찬을 더 중시했다 . 그가 

화체설 교리에 대한 부인A로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위클 

리프는 화체설 교리가 성육신에 나타난 원칙을 부인한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 

께서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우로 오셨을 때 인성을 파괴하지 않고 인간의 본질과 

연합하셨다. 

마찬가지로 성찬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몸이 실제로 떡 속에 임하면서 그리 

스도를 파괴하지 않는 것이다. 카톨릭에서는 사제의 축복 후 떡이 신비적으로 

그리스도의 옴으로 변화된다는 주장은 성경에 맞지 않는다고 하였다 . 

그 외에도 면죄부 판매와 죽은 자를 위한 기도 등을 비난하였다. 그런데 그는 

연욱의 교라는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그의 이론들은 당시 교회의 공식적 교리에 어긋남으로 세속 당국들 

로부터 경원을 받게 된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게 된 

다. 그래서 옥스포드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오랫동안 휴직상태로 지낸다. 

마침내 1381년， 그는 ‘루터워스’ (Lutterworth)라는 교구로 은퇴를 한다. 이 

루터워스 교구는 그가 왕실을 위해 봉사한 대가로 하사받은 구역이었다. 그는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생활하다가 후에 현금이 급히 필요함으혹 이 교구를 팔 

고 다른 교구로 교환한다 . 이것은 위클리맏} 그토록 교회의 부패를 증오했었지 

만 그도 역시 그 당시에 만연했던 교회 흐혐l 예외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반 로마 카톨릭적인 그의 운동을 당국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 

았다. 1384년 위클리프가 뇌일혈로 사망할 무렵 그에 대한 보복의 불길이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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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기 시작하였다 1401년에 이단대책이 의회에서 채택되고 1406년에는 위클리 

프 운동， 즉 ‘롤라드’ (Lollards)운동을 반대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40연에 

는 감독 총회에서 위클리프의 교리를 정죄하고 성경번역 사업과 거리 순회 전도 

운동을 금하도록 하였다 1415년에는 콘스탄스 회의에서 위클리프를 2607H 종 

목의 죄옥을 지적하고 그를 정죄한 후 모든 저서를 불태웠다 14281켠에는 교황 

의 명령으로 위클리프의 유혜를 파내어 불태워가지고 그 재를 ‘스위프트’ 

(Swift) 강에다뿌려졌다. 

위클리맏} 죽고 난 뒤에도 ‘롤라드’ (Lollards) 운동은 근절되지 않였다 . 그 

런데 이 운동은 하류계급으로 중심이 되연서 그 성격이 극단적이 된다 1413년 

‘롤라드의 음모’ (Lollard Conspiracy)가 발각된다 . 이 음모는 교회개혁과 아울 

러 정부의 전복을 시도하고 있었다 . 계속되는 박해 속에서도 롤라드파 운동은 

근절되지 않았다 16세기 초 이들의 운동이 부홍되는 듯 했으나 그의 추종자들 

대부분이 사형에 처해진다 . 결국 영국에 잔류해있던 롤라드주의자들 때문에 16 

세기 영국의 개혁에 큰힘을얻게 되는것이 사실이다. 

이같은 위클리프의 운동은 루터가 종고깨혁을 일으키기 한 세기 전의 종고깨 

혁의 선구자적인 운동이었다 . 만일 위클라프가 종꽤혁의 여건이 성숙한 독일 

에서 태어났다연 루터보다 더 먼저 종고깨혁에 성공했을 것이다 . 

(2) 존 후쓰 (1369- 1415, John Huss) 

후쓰는 오늘날의 체코슬로바키아 지빚엔 보헤미아 지방에서 태어났다 . 보헤미 

아에서 영국으후 유학을 갔던 유학생들이 돌아오면서 위를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돌아왔다 . 이로써 보헤미아 지방의 ‘프라하 대학교’ (University of Prague)에 

서는 위클리프의 작품아 큰 인기를 모A고 있었다 

이 당시 후쓰는 프라하대학 철학교수로 있으면서 ‘베들레햄’ (Bethlehem) 성 

당의 설교자로 인기를 모으고 있었다 . 이 무렵 후쓰는 당시 종교회의주의 운동 

가들이 주장하는 정도의 교회 개혁을 주장했으나 교회의 전통적 교리에 도전하 

려고하지는않았다-

그런데 위클리프의 작풍이 대학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위클리프의 철학을 놓고 프라하 대학 안에서 독일인들은 위클리프 

사%에 고루하다는 이유로 반대 업%에었고 체코인들은 그의 철학을 받아들이는 

입징L이었다 이같은 견해 차이는 드디어 국왕이 보헤마아 편을 듬으로 독일인 

학생들은 ‘프라하’를 떠나 ‘라이프찌히 ’ (Leipzig)에 자기들 대학을 설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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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쓰는 1402년 프라하 대학교의 총장 자리까지 오른다. 그런데 프라하 

를 떠나 라이프찌히로 간 독일인들은 보헤미아 사람들은 위클리프를 동조히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 

이 당시 프라하의 대 주교는 피사 (Pisa)회의에서 선출된 교황들(알헥산더 5 

세 , 요한 23세 )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이 대주교는 교황으후 하여금 위 

클리프의 저술을 금지하고 그의 작품을 읽지 말도록 하는 교황 칙령을 받아내고 

아울러 설교는 성당과 교회， 그리고 수도원 내에서만 하도록 명령을 내린다. 

이때 후쓰는 오랜 숙고 끝에 그같은 교황의 칙령에 순종할 수 없다고 판단하 

고 자유롭게 학교에서， 강의실에서도 설교를 하였다. 그러자 교황은 1410년 후 

쓰가 교황의 명령에 불복종한다는 혐의로 로마로 소환 영령을 내렸다. 후쓰는 

교황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자 교황은 1411년에 파문을 선포한다 . 그러나 보헤 

미아 국왕과 국민들이 후쓰에 대해 열렬한 지지를 함으로 교황의 파문은 아무런 

효과가없었다. 

이때부터 후쓰는 교황청과 보다 극단적인 업장에서 정연 대결을 전개해 나갔 

다 . 그가 첫번째 한 일은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펴 나갔다. 아무리 교황이 회의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교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교황이 교회를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위해 행동동}는 교황이 과연 교 

황으후서의 권위가 계속 존재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경이야 

말로 교황을 포함한 모든 기독교 신자들을 포함하는 궁극적 권위라고 주장하였 

다 . 즉 성경에 순종하지 않는 교횡에게는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 

다음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전쟁 비용에 쓸 목적으로 면죄부를 판매하는 행위 

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 죄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인데 그같은 연죄에 관한 신성한 것을 매매하는 행위는 하나념에 대한 반역이라 

고 주장하였다 . 이같은 후쓰의 반대 주장에 따라 많은 체코인들은 교황청의 착 

취행위에 대하여 공개시위를 벌였다. 이에 흥분한 요한 23세는 후쓰를 재차 파 

문시켰다. 

이때 후쓰는 자기로 인하여 자기 조국 전체가 복잡한 신학 논쟁에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보헤미아왕의 요구도 있고 해서 프라하시와 강단을 

떠나 친구의 성채에 은거하면서 「교회론J (De Ecclesia)을 저술한다 . 이 논거는 

주로 위클리프 사장과 비슷하다 . 

이 무렵 콘스탄스에서 종교대회가 소집된다 . 그런데 콘스탄스 회의는 독일 황 

제 지기스문트와 교황 요한 23세의 합의하에 대회가 열렸었다. 이때 독일 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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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스문트는 보헤미아 왕의 제자로 보헤미아가 이단을 용납한다는 악명을 변하 

기 위하여 후쓰를 콘스탄스 회의에 참석시격 그의 입장을 변호하려고 했다. 그 

리고 후쓰의 신변보호는 지기스문트 황제가 보장하겠다고 했다. 

당시 콘스탄스 회의는 전 유럽에서 5천여명이나 참석하는 새 시대의 개혁을 

열망하는 대대적인 회의였다. 이에 후쓰가 초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 

대회에 참석하여 대 개혁을 열uJ-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공헌할 수 있기를 원 

하였다 . 

그런데 후쓰가 1414년 11월 3일에 콘스탄스에 도착하자마자 요한 23세는 회 

의와 상관없이 직접 재판을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교황의 처소로 잡혀가 이단 

사상을 철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이때 후쓰는 만약 누구든지 자기가 이단이라 

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하였다. 철저한 강요 끝에 죄수 

취급을 받고 교외 저택 수도원의 독방으혹 감금되면서 이단 철회를 요구당했 

다. 

이때 지기스문트 황제는 자신이 후쓰에게 신변 안전보장을 약속했음으로 교황 

의 행동에 항의를 한다. 그렇지만 그랜l서는 후쓰의 사싱어 별로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칫하면 자기도 이단의 지지자처럼 보이게 될 것 

을 알고 이 문제에 손을 떼고 만다 

드디어 수도원 독tlcf에서 연금된 지 수개월 후 1415년 4월부터 심문을 거둠하 

다가 6월 5일에 종교회의 앞에 불려져 나갔다 . 이때는 후쓰를 체포했던 교황 23 

세도그콧을도주했다가죄수의 옴으후다시 붙잡혀 온때였다. 

이때 종교회의 지도자들은 요한처럼 강요하지는 않었으나 정통신학을 수호하 

는 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알고 있었다 그래서 후쓰가 종교회의에 순종과 이 

단사%L을 철회한다고만 하면 방연해 주겠다고 설득한다 . 

그러나 후쓰는 회의 앞에 쇠사슬로 결박당한 채 서 있으연서 자기가 이단 사 

상을 철회한다고 하면 자기가 과거에 이단이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가 됨으 

로 이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회의주의자들 앞에서 공정한 판결을 받을 길이 없 

음을 알고 후쓰는 담당하게 이렇게 선언한다. 

“나는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의로우시며 유일한 심판관이신 예수 그 

리스도에게 항소하리라. 냐는 그분의 손에 처분을 맡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 

증인들이나 오류에 가득 찬 회의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진리와 공의 위에서 

모든 개인을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후쓰는 다시 강옥으호 보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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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이들은 후쓰를 따라가며 회의의 권위만 인정하면 방면될 것이므로 그렇 

게 하도록 권연하였다 . 그러나 마침내 7월 6일 성당으로 다시 끌려갔다 . 

그의 몸에 사제복을 업혔다가 관리들이 사정없이 찢어놓았다 . 그리고 그 머리 

는 삭발시키고 그 머리에다 악마의 그렴을 그런 종이관을 뒤집어 씌웠다.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도휩l 자기 저작들이 붙어l 타고 있는 것을 보았다 . 그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시편을 냥송하는 것을 주위 사람들이 들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 예수님， 바로 당신을 위하여 이처럼 잔인한 죽음을 

아무런 불명없이 강당합니다. 부디 나의 적들에게 자비를 내려주소서 라고 하 

였다. 

이렇게 하여 후쓰는 1515년 소위 콘스탄스 종교회의 운동자들에 의해 장작더 

미 위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 사형집행관들은 재를 모아 호"'f<>ll 뿌려버렴으로 이 

단의 혼적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몇몇 체코인들윤 후쓰가 사망했던 자리의 약간의 흙을 파 가지고 체코 

로 돌아가 콘스탄스가 행한 죄악을 기념했다. 이울러 보헤미아 모든 사람들은 

만장일치로 콘스탄스 종교회의를 거부하도록 하였다 . 그리고 452명의 보헤미아 

귀족들이 모여 자기들은 후쓰의 신앙에 동조할 것을 엄숙하게 맹세한다 . 

그리고 후쓰가 주장한 대로 자격이 없는 교황에게는 복종할 필요가 없음을 선 

포하였다. 이렇게 하여 후쓰의 순교는 전 보헤미아 국민들을 똘똘 뭉쳐 저항케 

하는 커다란 개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 

보헤미아 지방은 후쓰파로 일색이 되었다. 후쓰파는 두 파가 있었다 . 하나는 

온건파인 ‘호랩파들’ (Horebites)이 있고， 또다른 극단파인 꾀폴파’ (Tabor­

ites)가 있었다. 논+볼파’는 프라하 념쪽 타볼’ (Tabor) 고원을 그들 근거지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타볼파라고 하였다 . 

이때 보헤미아 국왕 ‘원체슬라스’ (Wenceslas)가 죽었다 . 그의 뒤를 이은 합 

법적 후계자인 콘스탄스에서 후쓰를 저버렸던 독일황제 지기스문트였다. 

보헤미아인들은 지기스문트에게 ψ” 헌장으로 구성된 신앙의 자유를 요구했 

다. 이에 지기스문트 군대는 프라하 인근까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꾀폴파’의 지 

휘자인 ‘존 지스카’ Uohn Zizka)는 독일 군대를 대파시켰다. 

두번째 전투에서 지기스문트 잔류병력은 완전히 궤멸당하였다년 후에 지가 

스문트는 lOUJ의 병사를 거느리고 다시 보헤미아를 공격했으나 다시 패배하고 

만다 년 후 다시 쳐들어온 군대도 물리치고 142까건 1431년에 황제와 교황의 

연합군들이 보헤미이를 쳐들어갔다가 다 패하고 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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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아언을 무력으후 정복할 수 없으므로 바첼회의에서 회의주의자들과 협 

상을 통해 문제를 수습한다 . 이에 대한 사향은 바첼회의 셜명 때 이미 언급하였 

다. 여기 보헤미아언들은 그 후에도 많은 박해를 받았으나 이들의 정신척 유산 

은 종i깨혁과 모라비안 형제단으로 계숭한다 . 

(3)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 1452 -1498, Girolamo 5a vonarola) 

사보나롤라는 14521건에 이탈리아의 ‘펠라라’ (Ferrara)에서 출생하였다 . 사보 

나롤라는 어릴 때에 침울하고 고독한 사랑처럼 자라났다. 그 부모들은 그를 의 

사가 되게 하려고 했으나 본인은 그 돗을 거절했다. 청년시절에는 ‘플로렌스’ 

(Florence) 귀족의 딸과 연애를 하였으나 뭇을 이루지 못했다 . 

그는 세상 허무에 관계를 끊고 ‘블로냐’ (B이ogna)에 있는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간다 . 여기서 그는 세상 생각을 잊고 성서와 어거스턴 연구로 그의 사상척 

기초를 연마한다. 사보나롤라는 생애의 대부운을 학문연구와 명상에 바친다 . 

14821켠에 ‘플로렌스’에 가서 설교하는 것으로 그의 대중활동은 시작한다 . 그 

런데 그 당시 플로렌스 시민들은 사치와 허영에 싱취하여 있었으므로 사보나롤 

라의 준엄한 설교는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한다. 게다가 그는 시골 촌 멜라라 사 

투리 억양 때문에 이상스럽게 거부반응을 받았다 . 하지만 사보나롤라는 대중들 

의 불호용11도 구애받지 않고 계속뼈 예언자같은 심정으로 열성을 다혜 절규 

하였다 . 

그러니까 플로렌스에서 뭇있는 사람들이 차츰 모이기 시작했다 . 그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경청하기 시작했다 . 사보나롤라는 계속적으로 도시에 만연되어 

있는 폐풍들을 가차없이 공격하였다. 

야 당시 플로렌스시는 부호인 ‘로렌조 데 메디치 ’ (Lorenzo de Medici)가 거 

의 장악하고 있었다 . 이 메디치의 은근한 영향력 때문에 플로렌스 전 시에 대한 

개혁에 한계를느끼고있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성 마가 (5t Mark) 수도원을 중심으로 하여 수도사들에 

게 성경을 강빼하기 시작했다 . 그의 성경강해는 곧 인기를 모았고 강연장이 교 

실에서 정원으로 옮겨가지고 1491년에는 플로렌스에서 가장 큰 교회당에서 설 

교를하게된다 .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당시 사회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기독인으로서의 

향락에 찬 사치생활 등을 비판했다 . 이것이 곧 시의 유력자들에게 비위를 거슬 

렸다 . 이때 부호인 에디치는 사보나롤라를 공격함으후 그의 세력을 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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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 전문 셜교가를 고용한다. 그러나 플로렌스 시민들은 메디치의 그같은 행위 

에 분노하고 더욱 더 열광적으로 사보냐롤라를 지지한다. 그러나 고용 셜교가는 

사보나롤라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기 위하여 로마로 떠난다. 

사보나롤라는 마가 수도훤장으후 선출된다. 그는 수도원 재산 대부분올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또 수도원 내의 생활올 대대척으로 개혁하여 시민들 

이 볼 때 수도시들의 경건과 봉사의 모습을 봄으후 수도원에 대한 이미지를 쇄 

신시켰다. 그렇게 되자다른수도원들도곧개혁에 동참하게 된다. 

로렌조 데 메티치가 죽고 그 뒤를 계숭한 ‘피에트로 데 메디치 ’ (Pietro de 

Medici)는 플로렌스 시민들의 신망을 잃었다 . 그런데 당시 프랑스 찰스 뻐l는 

나포리까지 그의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플로렌스까지 엿보고 있었다. 찰스 8뻐 

는 플로렌스를 침략하려고 할 때 피에트로는 뇌풀을 바치는 것으로 위기를 모연 

하려고한다 . 

이에 분노한 플로렌스 시민들은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하여 피에트로에게 항 

의를 하고 그를 시에서 추방시쳐 버린다 . 그 후 활스 빼l가 1494년에 플로렌스 

를 침업하였다. 이때 촬스는 터무니없는 보상을 요구하였다. 이때에도 사보나롤 

라가 중재에 나서서 플로렌스가 프량스의 동맹자가 되는 것A로 문제를 해결한 

다. 

이후로 플로렌스 시민은 사보나롤라에 대한 신망이 더욱 커지게 된다. 그래서 

플로렌스 시 정부의 형태를 사보냐롤라의 지·문을 받아 공화체제의 정부를 수럽 

한다. 그리고 침체 상태에 빠져있던 시의 경제부흥에 열을 올련다. 교회들도 그 

들이 소유한 은금을 팔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이도록 제안하기도 한 

다. 바로 이때가사보나롤라의 개혁운동이 정정애 달한시기였다. 

사보나롤라는 시정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의 개혁에도 앞장선다. 수도원이 

전에는 사치와 허영의 수도원이었으나 이제는 근연과 절약의 수도장으혹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나가도록 한다. 

그래서 수도원에 대한 언식을 전에는 열광척이고 무지한 수도사라는 비난에서 

새로운 작문 연구의 개발을 새홉게 인식되어질 수 있도록 했다. 그러므로 마가 

수도원은 그의 지도 아래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 아랑어， 그리고 갈대어 등 

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 그리고 사보나롤라가 창안해 낸 독특한 개혁행사가 있었 

다. 

그것은 당시 부유한 자들이 추구하는 사치와 향락은 허영엄은 물론이고， 물질 

을 탐하는 탐욕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고 부르짖었다. 그래서 사보나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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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 화형식 ’ (burnings of Vanities)이라는 화형식을 정기척으로 실시하였 

다. 

이 허영의 화형식은 시 중앙 광쟁l다 나무로 만든 피라미드가 지어지고 그 

아래에는 화약이 섞인 짚단과 장작어 쌓여진다 . 그리고 시민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사치스러운 의복， 보석， 가발， 그리고 JU~의 가구 등을 피라미드 계단 위 

에다 갖다버린다. 그 후에 찬양을 하며 주변을 행진한다. 

이때 그 물건들을 불태우며 허영을 저주하고 소리를 외친다. 이렇게 하여 카 

니발 대신에 불꽃놀이를 함으후 탐욕을 화형시격 버린다고 하였다. 이같은 행사 

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탐욕갖는 것을 예방하도록 

하였다. 

‘플로렌스 광장에서 사보나롤라의 화형을 보려고 모인 군 
중들 미술가는 그들을 소수의 작은 집단으로 드문드문 그 
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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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나롤리는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으후 인해 몰락된다. 역사장 최악의 교 

황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알렉산더 6세가 프랑스와 대항하기 위해 이탈리아， 독 

일， 스페인과 동맹을 맺는다 . 이렇게 되자 플로렌스시는 지리적 여건으로 볼 때 

교황 측에 가담하는 것이 유리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는 전에 프랑스 찰스 뻐l와의 동맹약속을 지킬 것을 주장하 

였다. 이때 교황은 사보나롤라 개인과 플로렌스 도시에 대한 각종 조처들을 취 

하였다. 이렇게 되자 플로렌스 시민들 중 특히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사보나 

롤라가 주장하는 전의 약속을 따름에서 오는 갖가지 불이익에 반대가 일기 시작 

한다. 다른 한편으로 서민층에서는 사보나롤라가 미래를 예언할 수 있는 예언자 

요 이척을 행할 수 있는 자라고 계속 그를 지지하였다. 

그런데 요행이 어떤 문제에 관한 그의 예언이 적중하였다 . 그 뒤로 군중들은 

그에게 계속된 예언과 기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보나롤라가 시민들의 요구 

에 만족을 주지 못하자 저들 역시 사보나롤라를 적대하게 된다 . 

마침내 폭도들이 성 마가 수도원에 침입하였다. 이때 사보나롤라는 자기를 지 

지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보호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래 

서 그는 스스로 폭도훨l게 결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후에 세속 당국자들에게 

로인도되었다. 

세속 당국 관리자들은 은근히 이런 기회를 기다렸다. 이들은 사보나흘라를 고 

발할 근거가 필요하였다. 며칠간의 참흑한 고문 끝에 만들어낸 것은 그에게 미 

래를 예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다 . 

교황 역시 사보나롤라를 고문할 사절을 보냈다 . 여기서 고문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그가 종교회의에 호소하고자 계획하고 있다는 고백 정도였다. 그래서 저들 

은 혐의를 못찾자 사보나롤라와 그의 두 추종자들을 ‘이단이요 분파주의자들’이 

라는 막연한 죄목을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14981년 5월 23일에 교수형에 처했 

다가 그 시체를 불살라 아르노 (Arno) 강물에 뿌렸다. 그 후 그를 따르던 사람 

들은 그의 유물들을 간직하고 길이 존경하며 그를 기억해오교 었다 . 

이렇게 하여 의롭게 살아갔던 깨끗한 수도사 사보나폴라도 한 시대의 정치와 

교황권의 독선에 의해 사라지고 말았다. 그 후 로마 카톨릭교 안에서는 20세기 

에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의인 사보나롤라를 교회의 성인 반열에 모셔야 된다고 

주장되고 있다 . 그러나 교황이 정최한 사람을 의인의 반열에 모설 수 없다는 교 

황권 비호 세력 때문에 그 뭇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이제 우리는 중세기 로마 카톨릭교회의 갖가지 면에서의 한계정들을 보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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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교황청의 지나친 권위주의에 식상하여 신비주의로.눈을 돌리는 소극적인 

개혁의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교황의 횡포를 전체 종교회의의 힘 

으로 근본척으로 꺾어보려는 종교회의 운동가들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옴이 불태워 죽고 자기 저작들이 이단서적으로 참형을 당하 

연서도 끝까지 죽음으로 개혁에 맞서 싸운 사렴들도 있다. 이와 같은 모든 양상 

은 곧 로마 카톨릭의 독재와 독선과 독주는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개혁에 

관한열밍L이었다. 

이와 같은 개혁의 열o.}을 얀은 불화산같은 응집력들은 여기 강H된 이 사람들 

만이 아니라유럽 전체가다뒤끓고 있었다 . 

그같은 개혁의 열망이 드디어 루터로 말미암아 가시화되게 되고 그는 전 유럽 

의 열망을 한 데 묶어 종고깨혁으로 성공하게 된다. 우리는 루터의 종교깨혁에 

관한 전개 모습을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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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 장 

문예부흥과인문주의 

중세 역써l서 근세로 옮겨지는 그 근거는 문예부홍과 종고깨혁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종교H혁을 가져오게 하는 여러 요인들을 생각할 수 있 

다 . 정치적으로 유럽의 각 나라들이 저마다 독럽국가를 형성하그l자 하는 민족주 

의가 강하게 작용한 점도 종고깨혁의 멀바탕이 된다. 

또 사회적으로도 봉건 제후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새로운 상엽의 발달 등으후 

경제적 의존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 . 종교적으혹도 교황청의 바벨론 포로기 이 

후 교황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는 데도 아직도 사치와 향락을 버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군중들의 관심은 멀어지기 시작했다. 이에 대한 반발로 얼어난 것 

이 신비주의였다. 

또 각 콧에서 일어난 대학들은 흑엄에 뒤덮혀 있는 캄캄한 암흑의 세계로부터 

눈을 뜨게 해 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 이렇게 사렴들의 눈이 떠져가는 것을 억지 

로 막아보려던 탄압정책은 개혁 전의 개혁자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였다. 그러 

나 힘으로 강하게 누르연 누를수록 그에 대한 반사적 반항의 힘도 클 수밖에 없 

었다. 세게 누르던 교권주의 위력도 강력하게 헝겨오료는 용수철처럼 거센 세력 

앞엔 감량을 못하게 된다 . 

여기서는 중세 말기에 얼어난 대중들의 반사적 운동으로 뛰쳐나온 르네상스， 

즉 문예부흥 운동과 그것이 전 유럽으로 작용한 인문주의 또는 휴머니즘에 관해 

살펴보도록하겠다. 

앞서 개혁을 열망하여 얼어난 종교회의 운동이나 개혁자들의 운동이 교회를 

중심해서 일어난 운동이라고 한다면， 문예부흥과 인문주의는 전체 중세사회 전 

반적으후 얼어난 운동의 특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 문예부홍 (Re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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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히 문예부흥을 ‘르네상스’라고 한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어로 ‘rinas­

dmento’, 라단어로는 ‘renascor ’, 영어로는 ‘rebirth’이다 . 르네상스라는 말은 

프랑스말이다. 

이 말의 뭇은 재생 , 또는 부총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무엇이 재생되고 무엇을 

부흥시킨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르네상스라는 말은 그 이전 시대가 죽어 있었 

다거나 또는 단절되어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전제하는 말이다. 그러면 어느 시 

대가 죽어있었단 말인가? 역사를 보는 이들은 476년 로마가 멸망당한 후 약 1, 

000년 동안은 중세기의 암흑시대로 모든 문화 및 언류의 정신이 다 죽어있었다 

고보는것이다. 

이 시기에는 ‘중세기 ’ (middle Ages)이고 이 중세기 때 남은 것이라고는 야만 

족인 ‘고트족’의 작휩1 ‘고닥식’ (Gothic) 건물 정도밖에 없었다는 경멸적인 표 

현을할정도이다. 

그렇지만 14-15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히여 전 유럽에까지 확산되었던 지적， 

예술적 활동을 이름하여 ‘르네상스’즉 ‘문예부홍’이라고 한다 . 그리고 이 시기 이 

전에 있었던 과거의 문여l활동은 저급하고 저질적인 것이었다는 것에서 ‘문예부 

홍’이라는 용어가 채용된다. 

이들 14-15세기에 전 유럽에 유행하였던 문학활동의 성격은 과거 옛날과 전 

혀 달랐다. 이 당시에 시나 또는 문필활동으로 자기 사상을 드러낸 그 특정을 

말한다면 첫째는 기존 권위에 대한 것을 저항하고 은근하게 강한 표현으로 비판 

을 예리하게 하고 있다. 둘째로 개인주의적 성격이 푸렷하고， 셋째로 자연을 즐 

기고 자연에 관한 탐구가 중접적 소재가 된다는 점이다 . 

(1) 이탈리아에서의 문예 활동가 

이 무렵에 문예 활동으로 이같은 성격을 드러낸 사럼들은 다음과 같다 . 

1) 페트라카 (1304-1374， Petrach) 

페트라카는 피렌체에서 추방된 한 공증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 그는 어린 시절 

부터 고전 연구에 증진하였다 . 그는 젊어서 이탈리어로 ‘소네트’ (Sonnet, 14행 

의 단시)를 주로 썼다. 후에는 키케로의 양식을 모방하여 라단어로 저솔하였다. 

이 사람을 따르는 많은 추종자들이 고전문학 작풍들을 모방하기 시작하였다. 이 

것이 문학활동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된다. 

2) 보카치오 (1313 - 13 75 , Boccado) 

페트라카의 친구인 보차치오는 페카메론’ (Decameron)이란 전기를 저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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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다 . 보카치오는 고대의 선화， 영웅헤나 왕자들의 운영에 관해 저술활동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문법 , 수사혁을 강조하는 것 같았으나 내용적으후는 그들 

의 사상이 연연하게 표현되었다 . 

페트라카와 보카치오의 작훔11는 기존 중세기의 판을 치던 스콜라주의 철학을 

경멸하였다 . 그리고 인간과 윤리를 보다 중요시했다. 이들에게는 전의 스콜리주 

의자들의 형이상학적어고 관엽적이고 교리적인 것들이 강송}게 비판되고 있다 . 

3) 단테 (1265-1321 , Dante) 

단테는플로렌스에서 출생하였다. 소년시절에 고전문학의 영향으후 ‘신 생명’ 

(Vita nuova) 등 노래를 지었다 . 장년기에는 시의 정치에 입문하여 당쟁 싸움 

에 휘말리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정치의 비정힘을 깨닫고 2뼈년간 이탈리아 각 

처로 유랑생활을 하다가 라벤나 (Ravenna)에서 죽는다 . 

단테가 유랑 중에 쓴 「신곡j (Divina Commedia)는 천국， 지옥， 연옥 조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신곡의 전체 흐름은 역시 로마 교회를 신봉하는 그의 신 

앙이 잘 표현되고 있다 . 그렇지만 신곡의 여러 부분에는 그 당시 교황의 무기력 

함을 문학 기법으후 공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교회의 모순점들을 해 

학적으로 웃음 속에 담긴 뼈있는 지적들을 말하고 있다. 

이같은 그의 작풍이 그의 시대 당장에는 큰 영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 

지만 그같은 그의 문제의식‘은 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다음 시대의 선도적 개척 

자가되게 하는데 밑거름이 된다 . 

4) 로렌조 발라 (1406- 1457 ， Lorenzo Valla) 

발라는 교황의 비서였다 . 그는 「이시도리안 교령집」 속에 포함되어 있는 「콘 

스탄인의 하사j (Donation of Constantine)를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 

교령집에 기술된 바에 의하면 AD33α칸에 콘스탄틴 황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서 그리스의 콘스탄티노플로 천도를 한다 . 그런데 그때 콘스탄만 황제는 자기 

아내가 사용하던 ‘라테란’ 궁을 그 당시 로마 감독인 ‘실베스터’ (Sylvestor)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콘스탄틴 황제가 설베스터 교황에게 세례를 받았 

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 그리고 콘스탄딘 황제는 실베스터 교황에게 서방 전체 

를 다스리도록 그 권한도 하사했다는 것이다 . 

이같은 내용을 발라가 연구해 보니까 전혀 사실 무근이었다는 것이다 . 즉 콘 

스탄틴 황제는 33()\건이 아난 33끼켠에 죽기 직전 병^J-에서 엄상세례를 유세비우 

스 7램에게 받고 죽는다. 그리고 콘스탄딘은 서방은 물론 동방까지를 자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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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아들들이 지배혜를 원했지 교황에게 대권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발라의 결론인즉 「콘스탄틴의 하사」라는 작품은 콘스탄딘 사후 훨씬 후 

대에 로마교회의 산물이라는것이다. 

또 발라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교회가 자도신경’ (Apostles Creed)이라는 것 

을 12사도가 각각 한 귀절씩 맡아 제시함으로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라는 주장도 

로마교회의 주장일 뿐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도 주장하였다 . 

이같은 그의 주징어 그 당시 로마교회에 즉각적인 결과을을 가져오지 아니하 

였다. 그 이유는 발라의 이같은 연구의 결과들이 일반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 

지 않고 단지 지식인들 사이에만 연구 결과가 오갔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주장 

이 본격적으로 들어난 것은 그 후의 일이었다 . 

(2) 독일에서의 문예활동 

독얼에서의 새 학문의 시작은 대학사회에서 시작된다. 독일은 150년 동안에 

17개의 대학이 설립된다. 보헤미아의 프라하대학은 1348\켠에， 비엔나대학은 

1365년에， 하이댈베르그대학은 1386년에， 골론대학은 1388\건에， 엘푸르트대 

학은 139깐견에 설렵된다 . 

그리고 15세기에도 라이프쩨히 (Liepzig) , 그라이프스워드 (Greibsword) , 

프라이부르크 (Freiburg) , 트라이에르 (Trier) , 빠젤 , 영골슈탓트 (Ingol­

stat) , 튀벙겐 (Tübingen) , 마언쪼 (Mainz) 대학 등이 설립되고 윗덴베르크 

(Wittenburg)와 말부르크 (Marburg)대학은 16세기에 생긴다. 

이렇게 많은 대학사회에서 새로운 신 학문운동이 얼어났다. 여기 대표자가 

페시데루스 에라스무스’ (1466 - 1536 ， Desiderus Erasmus)였다 . 그는 화란의 

로테르담 (Rotterdam)에서 출생하였다 . 그는 화란의 더원더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파리에서 신학을 공부한 후 1498\컨 영국에서 유학하였다 . 

에라스무스는 「토마스 무어J (Thomas More)와 함께 신 학괜l 섭취한다. 

그 후 스위스 바젤에 거주하면서 저술활동을 한다. 그가 쓴 것 중 가장 유명한 

것은 헬라 원문의 신약전서를 편찬했다 . 그 외에도 「우인의 노래J ， r대화집」 등 

이있다 . 

이 두 권의 책은 당시 로마교회를 예리한 눈으로 비판하였고 그는 로마교회의 

부패를 갖가지 풍자로 조롱하였다 . 

이같은 그의 비판은 삽시간에 전 유럽에 풍미하였다. 에리스무스는 로마교회 

를 비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며 참된 교회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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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어떤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하는가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참된 기독교는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에 있다고 하였다 .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사랑， 겸손， 순결에 있다고 했다. 이같은 그의 작 

품의 주장이 종고깨혁자 루터에게 공명되었고， 한때는 루터와 함께 개혁에 참여 

했다가물러난다 . 

그 이유는 그의 시장이 순전히 이지적 비판에서 시작되었으나 루터는 그의 체 

험에 의한 사장이었기 때문에 함께 동화될 수가 없었다 . 그러나 루터가 그의 개 

혁 이론을 전개해 나가는데 있어서 에리스무스의 이론에 큰 영향을 업은 것은 

사실이다. 

(3) 예술에서의 새로운 활동 

우리는 지금까지 주로 문학활행l 관한 것을 살펴보았다. 문예부흥은 갖가지 

예술활해서도 나타났다. 특히 미술가， 조각가， 건축가들의 작품을 통해서도 

새로운 부홍운동이 일어난다 . 

예컨대 꾀켈란첼로’ (1475-1564 ， Michelangelo)는 ‘시스인 성당’ (Sistin 

Chapel)에 그린 ‘최후의 심판’그렴을 통해서 중세기적풍의 고답적 형태를 벗어 

나새로운각도의 그렴을그렸다 . 

또 ‘레오나르투다빈치’ (1452-1519 ， Leonardo da Vinci)는 미술， 기계공 

학， 보석학， 탄도학， 해부학 등에서 중요한 엽적을 남긴다 . 그가 그런 ‘최후의 

만찬’은세계적으로잘알려져 있다. 

라파옐 (Raphael)은 바티칸 성당을 그렴으후 장식한다 . 이렇게 거의 모든 교 

황들어 열렬한 예술의 후원자가 되어 교회 건물 증축과 장식에 모든 재정을 다 

투자한다. 드디어 레오 10세 (1513-1521 , Leo1이 교황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 

의 바실리카를 완성시키려는 야망으후 무분별한 면죄부 판매를 시작한다 . 

이것이 결정적 약점이 되어 루터로부터 맹공격을 받고 중세 카톨릭교회는 깨 

져버리고 말게 된다 . 우리는 르네상스가 7~져다 준 결과가 종고깨혁으로 연결된 

것을바라볼수있다. 

2. 인문주의 (Humanism) 

휴머니즘 또는 인문주의는 14세기 후반에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여 유럽의 다른 

나라들로 확산된 철학 및 문학운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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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머니즘이란 말의 어원은 키케로와 바로의 시대에 인간의 교육을 의미하는 

humanita와는 말과 회랍언들이 paideia.라는 말에서 비롯된다. 회랍인들은 인 

간과 동물을 구푼할 때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교양적 요소들을 paideia라고 하였다 . 

그렇지만 휴머니즘이 중세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문예부홍 때이다. 이 

때에 휴머니즘을 부르짖는 ‘휴머니스트’ (humanists)들은 고전학문의 연구를 통 

해서 중세시대에 잃어버린 인간정신을 재생시키려는 뭇으후 휴머니즘을 사용하 

였다. 

그렇다면 과거 중세시대 때 잃어버렸다고 보는 인간의 정신은 무엇인가? 이 

에 대하여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자유라고 보았다. 이들은 인간이 합리적인 자 

율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율성을 발견케 하려면 과거 고대인들어 가지고 있었 

던 고전을 새롭게 연구함으후 상실해버린 자질과 능력을 재생시키고 회복해야 

된다고보았다. 

이들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를 발견케 하기 위해 자연과 역사 

를 접하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세기의 스훤주의를 

거부하였다 . 

앞서 우리가 스콜라주의를 언급할 때 스콜라주의가 한 때는 전성기를 이루었 

으나 윌리암 옥캄 (1280- 1349, William Occam) 때에는 쇠퇴기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 

오캉과 그의 제지들은 하나님의 절대적 (abs이ute) 능력과 제한적 (Ordered) 

능력을 구분하였다 . 무슨 말이냐 하연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면 인간의 이성이나 흑은 선악간의 구별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다는 뭇 

이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으후써 일을 하신다고 할 때 하나 

님은 제한적 능력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일하신다는 돗이 된다. 따라서 과거의 

스콜라주의자들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절대적A로 일하시는 폭군처럼 셜명하였 

으나 스콜라 말기에는 하나님은 합리적으로 제한된 능력으로 일히신다고 설명하 

였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는 휴머니스트들에 의하여 과거의 교리적， 신학적 관심을 

고전을 이용하여 자연과 열사로 관심을 쏟게 하였다 . 

휴머니스트들의 고전학핸l 대한 관심과 흥미의 부활은 인쇄기의 발명을 가져 

오케 한다. 잘 아는 바와 같이 활자인쇄를 발명한 15세기 독일의 ‘구텐베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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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enberg)는 1454\년에 ‘ 31행 속죄장’ ‘ 36행 성서’ ‘42행 성서’등을 간행하였 

다 . 

휴머니스트들의 처음 문학활동은 고전문학을 필사해 논 필사본을 복사하。# 배 

포하는 일을 하였다 . 그렇지만 인쇄술의 발달은 전체 대중에게 지식과 정보를 

쉽게 보급하므로 엄청난 위력을 갖게 하였다 . 그리하여 과거에는 성경이라는 것 

이 교회당 안에 가야만 볼 수 있거나 또는 수도원 안에서만 사용되어지던 성경 

이 일반 대중에게도 성경이 보급될 수 있게 된다 . 

여기서 우리는 중세 말기의 문예부흥과 인문주의가 다음 시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충분히 엿볼 수가 있다 . 즉， 문학 활동가들은 작품을 통해 교황권의 

부패를 조롱하고 있다. 예술가들 역시 그들의 창작활동을 통해 기존 관념에 얽 

매이지 않고자유로운의사표명을하였다 . 

그리고 인문주의자들은 과거 중세기 유산을 거부하고 고대 고전을 재생시킴으 

로 새 인간성을 되찾으려고 하였다 .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은 성직자들의 전유물 

이던 성경을 일반 대중에게도 보급케 하였다. 이같은 요인들이 결국에는 다음 

장에서 논할 종고깨혁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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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레르노대학 319 셉티무스세베리우스 69.97 
살수뼈t水)법 37 소크라테스 23 
삼위일체론 79 102. 103 소형제단 301 
삼위일체론 (어거스틴의) 172 속사도 89 
삼장령 130 속죄론 307 
사C그지C그선i르 39 슬로몬의송가 87 
샤를마뉴 235 수니파 211 
서기관 24-25 수도사 134 
서품 36 수도원샘활 73 
선재설 (헬라철학으1) 176 수도원운동 134 
설교자들의수도호| 297 수도원제도 295 
성례전 258 수직적사관 20 
성례전 (아퀴나스으1) 312 순나교F→수니파 

성례전신학 187 순환사관 20 
성례주의 90 스콜라신학 303-316 
성례’으| 발달 148 스콜라철학 303 
성려|호| 73 스토아철학 95 
성마가수도원 344 스토아학파 134 
성만찬 39. 259 스틀스부르그파피루스 85 
성모예배 251-255 승전일 113 
성상시용의합법화 258 시릴 128 
성상숭배의합법싱선포 235 시므온 134 
성육신 307 시므온(바울파의) 270 
성자들예배 255-257 시아파 211 , 214 
성직계급거부 271 신비주의운동 322 
성직매매 245 시저 65.117 
섬직 중임→복수성직제 신곡 351 
AC그~~~ 36 신국→하나님의도성 

섬체미사 260 신의 도성→하나님의 도싱 

성호임물의 숭배 257- 258 신탁집 87 
써큼겔리온 171 신품 261 
세녀|카와 바울의 왕복서간 86 신플라톤주의 145-146 
서l 려| 36 신플라톤철학 168 
세례 (카톨릭의 ) 260 신학대전 311 
셰례의식 38 실베스터 292.351 
셰르기우스 131.270 실재론(아퀴나스의)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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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론 (스콜라신학의) 303 야고보서 56.63 
12사도 교훈집→디다케 야곱의 묵시록 I 87 
십자군전쟁 223-234 야곱의 묵시록II 87 

(0) 야곱의원복음서 86 

아그라파 84 앙성론 132 

아놀드파 286-288 앙의론 132 

아다나시우스 126 어거스딘 87, 166-179, 249, 305 

아담의묵시록 87 어거스딘수도뭔규칙 297 

아데나고라스 95 어거스틴의 성서주의 311 

아데나고라스 249 에드워드!세 232 

아리우스 124 어|라스무스 326, 253 

아리우스파 161 , 164 에21게나 305 

아리스토델레스의 실재론 311 에베소교회 51 

아벨라드 308- 309 에베소대회 178 

아부가루스 전설 (외경) 86 에베소서 61 

아비능교황시대 237 에베소회의 79, 128-129 

아우구스투스 117 에비온주의 142 

아딜라의침입 218 에비온파복음서 85 

O떨레스의복음서 86 엑카르트 323-325 

아플러나리스 95 엣세녀|파 26 

안나스 74 엘케사01으| 서 87 

안드레행전 86 에클레시아 52 

안디옥교호| 43.51.88 일프루트대학 319.352 

안셀름 306-308 연옥교리 반대 272 

안토니 134 연옥의교리 293 

안토니우스피우스 69, 92 영세 36 

요!EI오쿠스 에피파네스 23 영적영웅주의 72 

알렉산더 124 영적자매 165 

알렉산더 대왕 23 영적현현실 39 

알렉산더 3서| 289 영지주의 98, 134 , 139 

알렉산드리아 23 예루살램교회 43. 88 

알렉산드리아교회 88 예루살럼효렉 74.77 

을렉산드리아파 97 예수그리스도의 소피아 85 

알바덴스피→알비파 예수와 요한과의 대화 (외경) 86 

알비파 280-285, 297 예수의두책 85 

암브로즈(밀란으1) 예정론논쟁 305 

162-164.165.169.266 오네시모 61 

앗시시의참회단 301 오렌지종교회의 178 

애굽시대 22 오리겐 97, 99, 124 , 181 , 249, 305 

애굽인복음서 85 오순절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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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타투스 157_ 158 이노센트 3서| 192-194_276_283 
옥스포드대학 319 이노센트 6셰 244 
옥시린쿠스파피루스 85 이단 263 
옥중서신 61 01데아 146 
s-「a5C?그} 354 이레니우스 69, 97 , 148,, 151 , 181249 
올림픽경기 23 이밑엔에 대흔년때 311 
왈도파 288- 294 이사야의 승전(외경 ) 87 
외경 84-87 이슬람의 의미 200 
요셉(바울파의 ) 270 이시도루스 세빌레의 교령집 196 
요한의아포크리온 85 이시도리안교령짙 31_ 351 
요한 1 ， 2 ， 3서 63 이원론 140 
요한행전 86 인문주의 353-355 
요한 22세 243 (̂ ) 
우남 쌍담 (Unom Sonctom ) 239 자연의구분 30δ 
우르반 5서| 244 자유영흔형제딘 325 
우르반 6서| 245-246 자유의지 101 , 102 
원리 100 장로 33_ 34 
월스회의 189 

재침례교도 294, 39, 290 
위디도의펀지 86 저스틴 148 
위 이시도레 교령집 196 

저스딘마터 95 
위 클레맨트문서 (외경) 86 제롬 136, 181 , 185, 197, 259 
윌리암 2세 227 제자g욱 48 
윌리암옥캄 314 

견진 260 
유게네 4세 조로아스터교→배화교 
유그노 294 a「Ea근~~21 245 
유다서 63 

존나틴 315 
유다의복음서 85 존 z =r-λ- -A-」그4「 E--<- 313 
유염론 (스콜라신학의 ) 305 

존위클리프 336 
유세비우스 181_ 197 

종교재판소 277, 284 
유스EIO~누스 153, 249 

종부성사 262 
유아세례 40_ 41 _ 177_ 293 

종속설 103_ 124_ 172 
유아셰례의거부 272 죄악론(아퀴나스으1) 312 
유전설 (어거스딘으1) 176 

주비아누스 122 
유출설 140 

주의만찬 36_39_73 
유티미우스 274 

주현설 113 
윤회적사관 20 죽은자를위한기도 293 
의식의남용 148 

즐리아누스 122 
은혀|론 (이퀴나스의 ) 312 

즈즈빙글리 52 
이그나시우스→01그나티우스 지기스문트 342 
이그나터우스 지롤라모사보나롤라 344 

49_ 69_ 90_ 112_ 148_ 181_ 184221 



|분 

진리의 복음(오|경) 
진리의열쇠 

진행사관 
집시직 

집어가 

딩딩 
침회록 (어거스단으1) 

창조론 (펠라기우스의) 

천사숭배의교리 

전시예배 

천사의서열 

33 코란 
85 코스마스 

270 코이네 

20 콘라드 3셰 
35 콘스트}EI노플 

309 콘스êEl노플 교회 
큰스êEl노플회의 

365 

201-211 
274 

24 

121 , 225 
221 

172 
176 

79, 126-128, 162, 184 , 195 
콘스êEl노플 회으1 (2차) 130-131 

250 큰스~fEl노플 회의 (3차 131-132 

콘스탄딘 

초대교호1 /정치적 · 사회적 배경 

248-251 
251 

22 
118-123, 133, 149, 153, 173, 292 

콘스틴틴 (비울파의) 269-270 
문호}적 • 종교적 배경 24 콘스틴딘의 기증(하사 219， 351 

콘스틴딘 회의 (2차 330 
콘스êEl누스 6셰 257 

총괄갱신의교리 98 
최후의심판 
취득시효 (Prescription ) 
7C낀역→멀게이트 

침례 

질례에 대한 오해 
질례의식 

질례중샘설 

(7') 

카롤링문서 

카이로파피루스 

카타리파 

카타큼 

키테큐맨 

카파도기아인들 

칼리쿨러 

칼리프 203 
훌버|돈 신조 

을버|돈 회으1 129- 130, 185 
칼타고 

칼타고대호| 

칼타고저1 3차회의 

캘빈 
캠브리지대학 

케린토스의 복음서 

코넬리우스 

353 
105 

36, 37, 96 
148 

38_4073 
148 

235 
85 

280 
113 
115 

160- 166 
65 

79 , 185 

166 

콘스트}EI우스 클로루스 
큼트어 바울의묵시록 
릅트어 애겁인의 복음서III 

릅트어 애굽인의 복음서VII 

콤트어야곱의펀지 

크리소스톰 

클레맨트 

클레맨트(로마의) 

클레멘트(안디옥의) 

클레맨트 (알렉산드리아으1) 
클레멘트 5세 

클레맨트 6서l 

클레멘트 7세 

클레르몽회의 

117_ 118 
87 
86 
86 
86 

164-166 
97 

89, 181 
69 
99 

241 
244 

246-247 
224 

키케로 

키프리안 

(E) 

166 
107-109, 114 , 149, 184 

타울러 325 
175 티터안 95 

104-107, 152, 181 , 249, 
352 

87 터툴리인 

96 토마스무어 

319 토마스아캠피스 
86 토마스 아퀴나스 

155 토미즘 

326 
259 , 310-313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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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락파 275 피사회의 (1차) 329 
통곡의벽 76 피아융단편 85 
트라베스회의 266 필립 240 
트라얀 69 필립 3셰 193 
트리포와의 대화 96 (힘 
티베리우스케사르 65 하나님의도성 172, 188 
티투스 68 , 76 하드리안 69. 147.235 
(II) 하드리아누스 1세 235 
파리대학 319 하드리아누스 2셰 236 
파르메니아누스 158 하버드대학 319 
파스7f시우스 305 하01델베르그대학 319.352 
피스칼리스!세 236 허영의화형식 346 
피스티스소피아 85 헥사플라 (Hexap1a) 100 
파우스투스 178 힌리 4셰 189 

파코미우스 135 힐라교부들 97 

파피어스 93 헬마스 91 
묘}테01누스 99 호노리우스 131 
페라클레스 23 호노리우스 3세 298 
웰라기우스 174 혼합적 에비온파 143 
빌라기우스 2셰 219 화체설 39, 305 
mEElE-「|-人- 157 화체설교리의확정 194 
페트라카 350 화체설의빌단 148 
페트루스 2세 290 회당 25 
폰티녀스 97 황금사원 76, 231 
폰티티아누스 170 후스파 332 
플리캅 49.69.92.97 훈족의침입 185 
프라하대학 352 휴머니즘→인문주의 

프란체스코 (앗시시의) 230 희랍정교회 220 
프랑코족 218 히E리서 64 
프랜시스 300- 303 히브리인복음서 85 
프랜시스(앗시시의) 325 히플리투스 97 
프랜시스수도단 297 힐데브란트→그레고리7세 

프로렌스대회 260 
프리드러히 !세 287 
프리드리히 2세 230 
프리스길라 151 
프리스킬리안 265-269 
프리이로기온 85 
프슈도-01시도리안 교렁집 195 
플라톤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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